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지역간 기능분담 방안 연구(Strategies on interregional function sharing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dustry) by 권영섭 et al.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지역간 기능분담 방안 연구
Strategies on Interregional Function Sharing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dustry
국토연 2004­21․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지역간 기능분담 방안 연구
글쓴이․권영섭․변세일․김현식․박경현 / 발행자․이규방 / 발행처․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4년 12월 28일 / 발행․2004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426(정보자료팀) 031-380-0114(대표) / 팩스․031-380-0474
값․8,000원 / ISBN․89-8182-297-2
 http://www.krihs.re.kr
Ⓒ 2004,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 2004­21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지역간 기능분담 방안 연구
Strategies on Interregional Function Sharing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dustry
•
권영섭․변세일․김현식․박경현 외
연 구 진
연구책임 권영섭 연구위원
연구반 변세일 연구원
김현식 선임연구위원
박경현 연구원
외부연구진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이병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과장
장지상 경북대학교 교수
정재용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
연구심의위원 진영환 부원장(주심)
강경성 산업자원부 서기관
박영철 연구위원
박재길 지역도시연구실장
변창흠 세종대 교수
정희남 연구위원
박헌주 기획조정실장(간사)
연구협의(자문)위원 고석찬 단국대학교 교수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창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덕희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
주성재 경희대학교 교수
ⅰ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은 기술․지식 집약적이고, 자원절약형의 고부가가치 
저공해산업이다. 높은 교육수준으로 우수 인력이 풍부하나 자원이 빈약하여 수
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산업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
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가 도래하면서 세계경제성장의 원천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산업은 우리나라 총수출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성장
을 견인하고 있다. 이에 각 지역은 앞 다투어 성장의 보고인 정보통신기술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및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략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육성과 지역혁신체제를 구
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금년에 정부는 각 시․도가 계획한 지역혁신발전5
개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거의 모든 시․도가 정보통신기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해 놓고 있
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산업이 성장 속도가 빠르고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크다고 할지라도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육성코자 할 경우
에는 과도한 유치경쟁으로 인해 국가 전체적 차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최근 몇 년간 본원에서는 지역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잠재력 제고방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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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정보화시대의 산업입지 및 군집체계,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특성과 지역경제활
성화 방안,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정책, 지역별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지역혁신체
제 구축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주로 지식기반산업 위주의 산업
클러스터 형성 및 지역혁신체제 구축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
식정보화시대 지역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
는데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산업 클러스터 및 지역혁신체제 구축
에 관한 논의의 단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산업과 같이 국가적으
로 중요한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시기
가 도래했다.
본 과제는 정보통신기술산업과 관련산업 및 지원기능의 공간적 집적과 기능적 
연계를 분석하고 국내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발전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불필요한 
육성경쟁을 피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간 역할분담 방안을 제
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과업에서 제시하는 좋은 아
이디어와 다양한 방안이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강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여기
서 논의된 의견들이 정부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
로도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권영섭 연구위원, 변세일 연구원, 김현식 선임연구위
원, 박경현 연구원의 열정과 노고를 치하하며 협동연구를 통해 연구에 많은 기여
를 해주신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이병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과장, 장지상 
경북대학교 교수, 정재용 정보통신대학교 교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각종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해준 협회 및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도 감사한다. 더불어 유용한 보고서가 되도록 심의와 자문(협의)을 해 주신 여러
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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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문
우리나라는 서구에서 이룩한 200여년의 산업발전 역사를 지난 30여 년간 압축
하여 고도성장을 이루어왔다. 1985년 이후 급속하게 펼쳐진 지식정보화시대에도 
반도체 및 휴대폰 등 소수의 부문에서는 세계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산업의 전체적인 생산력 또한 세계 4위 수준에 달하는 등 세계적인 경쟁력
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성장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쟁력과 성장가능성 뒤에는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속성이 한국의 산업
발전 역사나 한국인의 성격적 특성과 부합한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신속․빨리빨리’ 문화가 어느 정도 체화(体化)되
어 있고, 또한 새로움을 좋아하는 성격적 특성이 ICT산업의 빠른 성장에 일조하
고 있다. 물론 경제성장기 대기업들의 벤처정신에 가까운 모험투자도 빼놓을 수 
없다. 이외에도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고부가가치이면서 급성장하는 산
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경쟁력의 밑바탕
이 되고 있다. 더불어 한국의 차세대들은 ICT산업에 익숙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향후에도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성장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고해 준다
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적․국민적․역사적 특성은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높은 성
장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한계도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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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축적의 역사가 짧고, 장인정신이 부족하며, 원천기술개발 노력이 부족하
여 핵심부품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할 때마다 수입이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취약성을 해소하고 한국경제가 국민소
득 2만 달러 시대로 빠른 시간 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ICT와 관련된 신산업 분
야 뿐 아니라 ICT 내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의 취약점을 해소하려는 노
력 또한 요구된다. 말하자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부품산업의 질적 
성장을 모색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높은 성장과 고부가가치를 시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
술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대단히 높
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단해 보건대 지역마다 차별성과 보완성을 가질 수 있다면 
몇 개의 지역에서는 경쟁력 있는 부문과 관련 부품을 계획적으로 집중․육성함
으로써 향후의 경제나 산업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발전모델을 
발굴하고 이 모델들이 궁극적으로는 다른 지역들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 클러스터간 역할 분담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해외 정
보통신기술산업 클러스터의 성장사례들을 검토하고, 국내 실태를 분석하여 정보
통신기술산업 클러스터의 성장모형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이 모형들이 타 지역
과 기능 분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는 세계의 유수 성장지역이나 혁신지역 대부분이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성장으로 성공적인 지역으로 발전하였고, 산업화시대에는 개발의 그늘에 
가려있던 저개발 국가와 도시경제가 선진국, 첨단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아일랜드, 인도의 방갈로르, 중국의 중관촌 등이 그 예이다. 따라
서 ICT산업에 적절한 혁신환경을 조성한다면 우리나라 지방도시들도 경쟁력 있
는 도시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보고서
가 정보통신기술산업에 특화된 도시 또는 신규 조성계획이 있는 도시도 여건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여 발전전략을 작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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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이 연구는 정보화 시대 이후 세계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한 정보
통신기술(ICT)산업의 공간적 집적과 기능적 연계를 분석함으로써 발전모형들을 
발굴하고 이 모형들이 타 지역들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간 역할 
분담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제1장 서론
본 장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목적, 범위와 방법 그리고 연구수행체계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산업 클러스터들을 도출해내고 이 클
러스터들의 생산체계와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기업지원체계를 분석하여 핵심기
능의 존재와 강약점을 파악한 뒤, 클러스터들 간의 기능분담과 차별적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통계자료 및 해외 사례연구자료, 그
리고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였다. 
특히 해외 정보통신기술산업 클러스터 육성정책과 대표적인 사례들을 조사하
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국내 사례에 유형별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해외 사
례분석을 위해 인도, 중국, 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네덜란드 등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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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아시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중국의 경우에는 성장 이면의 계획
적 노력을 벤치마킹하고자 하였다. 유럽 강소국의 경우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도
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을 통해 분석된 결과가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원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쳤다.  
제2장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입지와 지역간 연계 및 분담 이론
본 장에서는 ICT산업의 개념정의, 성장과 입지이론, 연계패턴 및 지역간 분담
이론을 검토하고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정보통신기술산업’이란 하나의 기술 
또는 기술군을 중심으로 그룹을 이루고 있는 일련의 기업과 기관을 의미하며, 최
종 이용자 시장이 매우 넓다. 정보통신기술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 자본집약적 
산업과 대비되며, 기존의 산업과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통산업
과 달리 잠재적 고객대상이 폭넓으며,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기술산업은 향후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
다. ICT기술은 NT, BT, ST, CT, ET 등 신기술발전의 근간이 되며, 공간적으로 집
적될 경우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전후방 산업과 높은 연관관계를 맺게 된다. ICT
산업의 성장을 설명하는 장기파동이론은 50-60년을 주기로 신기술이 등장하여 
산업발전을 견인한다는 주장이며, 장기파동의 5주기는 ICT 혁명에 의해 촉발되
었다. 신경제이론은 기술혁신과 정보통신혁명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
장한다. 
집적의 외부효과이론, 클러스터 이론은 집적경제의 원천이 지식과 정보의 파
급효과이고, 거래되지 않는 투입물이 존재하며 지역내 숙련노동력 풀이 존재한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구미 각국의 지역경제발전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전문화와 다양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클러스터 
전략이 가장 적합하다고 간주되고 있다.
기존의 선도기술과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제품 간의 상호보완성, 기존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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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분야를 생산하는 틈새시장 공략, 연계주도 성장패턴 
등에 의해 클러스터간의 기능분담이 이루어진다. 급변하는 ICT산업 환경에서 기
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업과 관련된 지식과 시장에 대한 연
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식 혹은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는 데는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실리콘밸리와 연계된 인도, 이스라엘, 아일랜드 그리고 대만 모델이다. 
다른 하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례로 미국기업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분야
의 기업들을 지역내 입지․육성시킨 모델이다. 실리콘밸리와 연계된 모델은 주
요시장인 미국과의 관계, 기존의 선도기술과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제품간 상
호보완성이 특징이다. 스칸디나비아의 ICT제품들은 실리콘밸리의 제품과 같이 
선발자의 이익을 가졌지만 실리콘밸리와는 완전히 다른 수직적으로 연계된 ICT
시장에 의해 촉발된 사례이다. 
ICT산업의 지역간 분담은 세부업종, 인적자원, 국민성(혹은 지역성) 그리고 제
도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ICT산업 내에서도 세부특정분야를 중심으로 특화
가 가능하며, 활동형태에 따라 입지선호가 다양하고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
문에 지역간 분담이 가능하다. 예컨대, ICT산업 중에서도 판매 및 본사기능에서
는 일반직원이 연구개발인력보다 더 중요하고, 정보집약적․창조적 부문은 도시
내 입지를 선호하는 반면,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낮은 비용의 입지
를 선호한다. 
이렇듯 ICT산업의 세부산업과 입지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산업발전
이 가능하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간 상호 기능을 분담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분석 틀을 설정하고 ICT산업의 기능 및 지역
연계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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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산업의 기능 및 지역연계 분석 틀>
제3장 국내외 ICT산업정책과 ICT산업 클러스터 성장모델
정보통신기술산업은 그 중심이 미국에서 점차 아시아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
다. 상품의 범용화, 대량생산, 표준화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이 시장개척과 저임금
지역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현지생산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
보통신기술산업의 육성은 정책형과 시장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인도는 소프트웨
어산업 육성정책을 통하여 방갈로르, 하이데라바드, 뭄바이 등을, 중국은 정책적 
요소를 투입하여 북경, 서안, 장강, 심천 등을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정보통신기술산업 클러스터 육성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지방
차원의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 왔다. 아일랜드는 FDI, 북구는 규제완화의 기회
포착, 울루는 연구개발 전문화, 암스테르담은 국제서비스 기능을 활용하여 독자
적인 발전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모델들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산업 클러
스터의 성장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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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또한 대단위 산업단지의 계획적 건설 등 물리적 인프라 지원, 센터나 
타운, 파크 조성 등 지원기관과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지원, 연구개발 과제발굴 
지원, 인력양성 지원 그리고 산업육성계획 수립을 통한 지원정책과 정책개입이 
있다. ICT산업에 특화된 지역은 대체로 수도권에서는 시장형, 지방에서는 계획
형 및 정책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제4장 우리나라 ICT산업의 전후방연계 및 공간적 분포 분석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생산, 고용, 연구개발, 수출입 현황, ICT산업의 
전후방 연계실태, 집적 및 클러스터링 실태,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산업 클러스터
의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유형화하였다. 정보통신기술산업의 현황은 생산 세계 4
위, 고용은 전산업종사자의 5.3%, 연구개발은 전체 연구개발비의 53.8%, 전산업 
중 수출 1위, 특히 디스플레이 및 전자관의 높은 수출과 전지분야의 높은 수입으
로 요약된다. 
정보통신기술산업은 산업의 전분야에 걸쳐 전후방 연계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기업내 연구개발은 정보통신기술산업 전 세부업종에 투입되고 있다. 서울, 
경기, 충남(천안, 아산), 청주, 대전, 광주, 구미, 대구, 창원 및 부산지역에 집적지
를 형성하고 있다. 효과적 분석을 위하여 다음 네 가지 기준으로 심층분석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다. 첫째, 정보통신기술 산업도시, 정보통신기술산업 유망도시, 
정보통신기술산업 잠재도시로 유형화한 뒤 정보통신기술산업이 해당도시의 지
원산업이 아닌 핵심산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산업 
집적 시․도의 핵심도시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셋째, 지원기관의 분포, 넷째, 
정책적 육성의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상기한 네 가지 기준 중 2가지 기준을 만족시키는 정보통신기술산업 도시를 
선정하고 산업유형과 성장단계를 네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서비스업-성장기 유
형’으로 서울 강남 테헤란밸리를, ‘제조업-성장기 유형’으로 수원과 구미를, ‘제
조업-형성기 유형’으로 청주, 천안, 광주를, ‘서비스업-형성기 유형’으로는 대전 
대덕 등을 심층분석 대상지역으로 각각 선정하였다.
x제5장 ICT산업 클러스터의 지역내 및 지역간 연계특성 분석
제4장에서 선정된 심층분석 지역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산업 클러스터의 
집적도, ICT의 세부특정분야, 지역내․지역간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연계 특성, 
구성요소 및 네트워킹, 그리고 강약점을 분석하였다.
서울 정보통신기술산업 클러스터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클러스터로서 서비스
업-성장기 유형이다. 경영․입지․금융환경과 수도라는 입지적 이점으로 자연발
생적으로 성장한 도심오피스 형이다. 기업 발전단계별로 보면 연구개발과 상품
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혁신의 상호작용모형이 작동하는 지역이며, 창업이전단
계, 창업단계, 성장기 기업 등이 모두 분포하고 있다. 기술수준 측면에서 보면, 
국내 차원에서는 최첨단기술이 탄생하여 타 지역으로 전달역할을 수행하며, 최
고의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주변지역으로의 확산정도도 우수하다. 그러나 세계적 
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도시, 세계 정보통신기술산업 클러스터, 실
리콘밸리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대전이나 다른 지역을 선도할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클러스터내 기업간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간 공동협력이 요구
된다.  
대전 정보통신기술산업 클러스터는 연구단지에서 출발한 서비스업-형성기 유
형으로 전반적으로 지식과의 연계는 이루어졌으나 생산 및 시장과의 연계는 취
약하며 경영과 마케팅 및 금융 분야와의 연계 또한 필요하다. 기업의 발전단계로 
보면 연구개발과 창업단계의 기업이 대부분이고, 기술수준을 보면 최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상업화가 미진하고, 상업화를 촉진시킬 대기업도 부
족하다. 이러한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테헤란밸리, 수원 ICT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고 세계적으로는 세계 정보통신기술산업 클러스터, 실리
콘밸리와의 연계를 통해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수원 정보통신기술산업 클러스터는 디지털 미디어 분야가 자연발생적으로 형
성된 제조업 중심의 성장기 정보통신기술산업 클러스터이다. 기업의 발전단계별
로 보면 핵심기업이나 협력기업들이 성장․성숙단계에 있다. 기술수준을 보면 
최첨단기술 개발, 실험제작, 첨단인력을 활용한 생산, 표준화된 생산이 모두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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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있다. 지역내에서는 협력업체와 연계가 긴밀하고 국내적으로 수원과 그 
인근지역, 천안-아산, 구미 등 분야별 사업장과 연계되어 있으며, 지식과 서비스
와 시장 측면에서는 세계와 연계되어 있는 세계적인 클러스터이다.
천안 정보통신기술산업 클러스터는 산업단지 조성과 대기업의 입지로 형성 중
인 제조업 중심의 클러스터이나 지역내 공급기반은 아직 취약하다. 기업의 발전
단계별로 보면 성장․성숙기 기업의 분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기술수준을 보면 
첨단인력을 활용한 생산지역, 표준화된 생산지역이다. TFT-LCD 분야 세계 1위
의 삼성전자가 입지해 있으나, 지역내에서는 연구개발연계와 시장연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였고 중요 부품이나 소재를 글로벌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미 정보통신기술산업 클러스터는 산업단지 조성과 전자분야 대기업의 입지
로 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특히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기
업의 발전단계나 기술의 발전단계가 천안과 유사하나, 천안과 달리 생산관련 공
급기반이 일찍 조성되었다. 지역내 연구개발 등은 아직 취약하다. 청주 정보통신
기술산업 클러스터는 제조업-형성기 유형이나 생산공장 위주로 성장하여 지역내 
공급기반은 취약하다. 기업 및 기술의 발전단계가 구미․천안과 유사하며 공급
기반은 구미와 천안의 중간 정도 구축되어 있다. 광주 정보통신기술산업 클러스
터는 연구와 생산기능이 조화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되어 가전과 광산업에 특화
되어 있으며 제조업-형성기 유형이다. 분공장 위주 성장으로 인하여 지역내 연구
개발과 공급기반은 아직 취약하다. 기업의 발전단계는 천안과 마찬가지로 성
장․성숙기 대기업의 분공장이 위치해 있고 표준화된 생산지역이다.
제6장 ICT산업 클러스터의 지역간 기능분담 방안
제3장과 제4장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ICT산업 클러스터의 유형을 국제서비스
도시 모형, 자본성장 모형, 기능전문화 모형, FDI 성장 모형으로 유형화하여 기능
분담방안을 제시하였다. 유형화는 단일기능형․다기능복합형, 계획형․자연발
생형의 축을 중심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유형화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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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에서 누락되었던 다른 도시에도 적용 가능하며, 또 신규 계획을 가지
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지역 여건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일기능형
보다는 다기능복합형이, 계획형 보다는 자연발생형이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이
다.
<ICT산업 클러스터 모형>
 
네덜란드 암스텔담과 같은 국제서비스도시 모형은 서울 강남 ICT산업 클러스
터에 적용가능하며, 다기능복합형․자연발생형이다. 스칸디나비아의 시스타나 
헬싱키 같은 자본성장 모형은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에 적용가능하며, 단일기능
형․자연발생형이다. 대덕과 같은 R&D 전문화 모형은 단일기능형․계획형으로 
울루의 초기단계와 같으며, 2단계, 3단계 성장지원이 필요하다. 광주, 청주, 천안, 
구미와 같은 생산전문화 모형은 단일기능형․계획형으로 연구개발과 생산자서
비스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신규로 ICT산업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
려는 DMC, 송도 미디어밸리, 과천, 판교, 그리고 대구 테크노폴리스 등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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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다기능복합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FDI 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빠른 시
간내 클러스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정보통신기술산업 클러스터의 기능분담 방안을 도출하
기 위한 4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ICT산업의 세부산업별 전략분야와 육성
목표분야를 제시하고, 전략이나 기능을 차별화하여 제시하였다. 세부분야가 중
복될 경우 유사 지역간 연계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둘째, 초광역 클러스터 위
주로 분담․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셋째, 성장단계별․지
역별 육성전략을 연계하였다. 넷째, 공동협력을 통한 임계규모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각각의 클러스터간 차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는 벤처기업 주도의 자연발생적 클러스터로서 전국뿐
만 아니라 국제적인 모델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인터넷 분야로 특화하되 벤처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덕과 연구
개발 및 기업지원서비스, 시장연계가 필요하다.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는 연구
개발기능이 취약한 반면 기업서비스와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 연구개발에 강점
이 있으나 기업지원서비스와 시장이 취약한 대덕과 상호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수원-천안 ICT산업 클러스터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
의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북부-수원-기흥-천
안을 하나의 벨트로 보고 이 지역을 반도체-디스플레이로 특화할 필요성을 제시
하였다. 이 클러스터는 구미-대구 모바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와 약간의 중복이 
있으나 디스플레이 산업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에 있는 만큼 지역간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핵심업종이 부품 및 소프트웨어 패키지 산업인 대전 ICT산업 클러스터는 시장
과 임계규모가 미확보되어 있으므로 다국적 대기업의 유치 및 서울 강남 ICT산
업 클러스터와 벤처캐피탈, 법률, 컨설팅, 서비스 등에서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미는 핵심 대기업 주도의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 공급업자의 형성을 촉진하여 해외 첨단기업도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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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지역적 범위를 김천, 구미, 칠곡, 대구를 연결하는 초광역으로 확대하
고, 대구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중소도시 약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대기업의 핵심
적인 연구기능과 기획기능을 수도권의 본사와 연구소로부터 받아들여 연계를 강
화하여야 한다. 
청주와 광주가 전략산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부품산업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 많으므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급업체들이 집적될 수 있는 기
반을 구축하고 연구기능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역내 광산업, 
전자부품산업, 가전산업간 연계가 필요하다. 천안, 청주, 광주 ICT산업 클러스터
는 지역적 수준에 있으며, 지식공급과 시장 연계를 모두 공급받을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정부가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지식 인프라를 연계하여 시장개척을 지원
할 필요가 있다. 
ICT산업 클러스터가 담당하게 될 선도, 네트워크, 거점 및 전문기능을 중심으
로 기능을 분담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차별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선도
기능을 담당하는 강남 테헤란밸리나 수원의 ICT산업 클러스터는 클러스터가 더
욱 성장할 수 있도록 입지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신규 기업의 진입을 촉진시키
고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
다. 연구개발거점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덕은 생산 및 기업지원서비스와 시장
연계가 가장 중요하므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벤처기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하여 입지지원 및 규제완화 등의 조치가 재정지원보다 더 필요하다. 
천안-아산, 구미-대구, 광주, 청주 ICT산업 클러스터는 생산기능 중심형 전문 
클러스터로서 핵심지식과 시장연계가 취약하다. 따라서 해외 연구기관이나 대학, 
국내 우수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유치와 연계 지원 및 대기업과 공급기업과의 연
계가 가장 필요하다. 또 계획적으로 신규 조성코자 하는 경우는 다기능복합형으
로 조성하여 혁신의 상호작용모형이 작동하도록 지원하되 세계적인 수준의 물리
적 인프라와 혁신인프라도 아울러 갖추어 고급인력이 정주하고 연구하며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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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ICT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세부 특정
분야 ICT산업의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되 지역간 기능을 분담하고 이를 연계함
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ICT산업이 성장속도가 빠르고 국민적 특성과 여건상 적합하기 
때문에 특화된 지역 등 몇 개 지역에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ICT산업 중 우리나라가 취약한 핵심부품산업
을 세분화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세계적인 수준, 국
가적인 수준, 지역적인 수준의 클러스터가 존재하고 있고, 각각의 기능도 국제서
비스도시 모형, 자본성장 모형, 기능전문화 모형으로 차별화 되는 만큼 각 모형
간 기능을 분담하고 연계함으로써 상생발전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신규
조성 계획이 있는 DMC, 송도, 과천, 판교, 대구 테크노폴리스 등은 다국적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생산자서비스기업 등을 유치하여 계획된 공간 내에서 자본과 
기술 및 지식과 시장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빠른 시간 내 국제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CT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북아 차원․세계적 차원의 
클러스터들과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나 국내 지역내․지역간 기능분담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으므로 이 점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는다. 또한 발굴된 
ICT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유사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BT산업에 대한 기능분담 방안 연구 또한 추진될 필요
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임계규모와 적정규모, 연구개발기능의 지역간 연계 및 기
능 분담, 정부지원 각종 사업간의 연계, 규제완화와 재정지원에 대한 연구 또한 
우리나라 산업클러스터의 형성과 강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필요한 연구라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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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서  론   1
1
C  ․   H  ․   A  ․   P  ․   T  ․   E  ․   R  ․   1
 서  론
제1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지역간 기능분담이 왜 필요한지를 밝히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연구의 목적을 언급한 뒤, 연구의 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와 방법에 대해 소개하며 연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장별 주요 연구내용과 연
구의 흐름에 대해 언급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은 콘트라티에프 
장기파동이론에서 기술혁신 5주기, 신경제를 주도한 산업으로서 1990년대 이후 
세계경제성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세계 정보통신산업의 시장규모가 10%대의 성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최근 10년 간 우리나라 경제성
장도 ICT산업의 성장에 기인한 바 크며,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경제 흐름을 주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 ICT산업 생산액은 1990-2002년간 20%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2002년 기준 GDP의 14.9%, 경제성장기여도는 30%를 넘는 등 경제성장에
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산업은행 2000, <부표 7> 참조). 또한 한
국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생산력은 세계 4위, 국제경쟁력은 세계 6위(2002년 종합 
국가경쟁력 27위)로 양적․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권남훈․
최계영․오정숙 2003). 세부품목별로 볼 때 메모리 반도체, 휴대폰 및 디스플레
2이 등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자랑하여 다국적 기업들의 한국진출에 있어
서 하나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높은 성장과 고부가가치 및 국제경쟁력으로 말미암아 각 지방
자치단체들은 정보통신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기업 및 관련기관 
유치와 육성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예컨대, 대덕밸리와 송도 신도시 간의 ICT 
R&D 허브 유치경쟁, 지역별 전략산업으로서 ICT산업 선정 등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마저 우려되고 있다(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시도별 지역전략
산업 선정결과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ICT산업에 대한 전후방연계와 공간
적 분포 실태, 지역간 연계 및 정책방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정책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즉, 국내 ICT산업은 지역․기능에 
관계없이 소규모의 대동소이한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차별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ICT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쟁력 향상에 실질
적으로 기여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ICT산업의 집적 및 지역 연계 특성 등이 
파악되지 않아 ICT산업 육성방향 및 차별적인 발전전략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
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산업과 관련산업 및 지원기능의 공간적 집적과 기능적 연계를 분석함
으로써 국내 ICT산업의 발전모델을 발굴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델들이 다른 지
역들과 상호보완적으로 상생(win-win)할 수 있는 지역간 역할 분담 방안을 도출
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문에 토대를 두고 시작되었
다.
첫째, 정보통신기술(ICT)산업과 관련산업 및 지원기능은 공간적으로 집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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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가? 클러스터는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가? 
둘째, 우리나라의 ICT산업 클러스터는 어떤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발
전단계나 기술단계별로 어떤 수준에 있는가? ICT산업 클러스터내 기업들의 지역
내, 지역간, 해외와의 네트워크는 어떤 수준인가?   
셋째, 파악된 ICT산업 클러스터는 산업적으로 어떤 차별성이 있으며, 해외의 
성공적인 ICT산업 클러스터와 비교할 때 취약점은 무엇이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가?
넷째, 파악된 ICT산업 클러스터들간 상호보완적으로 기능을 분담하고 연계함
으로써 공동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우선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살펴보면, 현황분석은 2002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향후 5~10년 내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능분담 방안을 제시하였
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우선 ICT산업의 전․후방연계 및 집적실태
를 분석하고 유형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둘째, 유형별 대표적인 지역을 
선정하고 기업 및 관련기관의 인터뷰조사를 통하여 ICT 기업들의 인력교류, 네
트워크 형성, 그리고 협력 등의 측면에서 국내 지역간 및 해외와의 연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ICT산업 클러스터별 강약점을 도출하고 국내 각 지역과의 연
계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선 국내에서는 권역, 시․도, 시․군을 포함하여 
분석하되 권역내에서 허브 앤 스포크(Hub&Spoke)화하여 각 지역이 차별적 역할
과 기능을 담당하고 기능간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4본 연구에서는 ICT산업의 범위를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유형별․업종별
로 구분․설정하였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산업세세분류(5digit)를 기준
으로 유형, 산업, 업종을 구분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겸하고 있다. 우선 문헌조사에서는 이론조
사를 위해 국내외 ICT산업, 집적, 산업입지 및 산업 클러스터 관련문헌을 조사하
고, 해외사례는 아시아, 유럽 등 Next Silicon Valley로 성장한 국가나 지역의 발전
요인, 중심 정책, 제도, 연계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세계 IT 100대 기업 등 최
근 3~4년 자료를 확보하여 ICT산업의 공간적 변화를 조사하였다. 통계자료는 광
공업통계조사보고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의 원자료를 통계청으로부터 구
입․가공하여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ICT 관련 기업과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1차 자료를 확보하였다. 설문조사는 ICT 부문 상공회의소 회원사와 관
련 민간기업연구소 1,000여개 사를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우선 통계자료는 실태분석을 위해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를 활용하였고, ArcView를 활용하여 전국적․지역적 분포를 지
도화하였다. 문헌자료는 기존 국내외 선행연구와 지원기관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태와 연계 특성을 분석하고 지도화하였으며, 기존 정책을 평가․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사례로 선정된 지역의 부가가치체인 관
계, 제도적 관계, 지식 및 혁신연계, 지역간의 연계를 SPSS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도표화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질적인 측면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의 ICT산업 
관련 전문가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4편의 원고를 의뢰하여 반영하였다. 3회의 연
구협의회와 2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각적으
로 수렴함으로써 연구의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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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1-1> 참조). 첫째, ICT산업의 성장과 
집적 및 연계 관련이론을 검토하였다. 특히 ICT산업의 성장과 관련이 깊은 콘트
라티에프의 장기파동이론, 신경제이론, 집적의 외부효과 이론, 클러스터 이론, 지
역간 기능분담 및 연계 관련 이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ICT산업의 성장 및 집적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국내 ICT산업 성장 
현황 및 추이, ICT산업의 전후방 연계관계, 입지 및 집적 실태를 분석하여 주요 
집적지를 도출하고 도출된 집적지를 대상으로 국내 ICT산업 클러스터를 유형화
하였다.
셋째, 국내외 ICT산업 성장과 정책 및 사례 검토에 있어서는 세계 ICT산업 성
장현황 및 추이, 입지 및 입지변동을 분석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해외 주요 국가 
및 지역의 ICT산업정책과 육성사례를 도출하였다. 여기에서는 해외 ICT산업 클
러스터가 위치한 국가의 ICT산업 육성정책과 ICT산업 클러스터의 성장모델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 ICT산업정책과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국내 ICT산업 클러스터의 입지특성, 산업 및 지역연계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ICT 세부 산업 특성별 ICT 기업들의 입지특성을 분석하고  ICT 기업들
의 지식 및 혁신 연계 특성, 생산 및 서비스 연계, 지역연계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ICT산업의 지역간 기능분담 방안을 도출함에 있어서는 이상의 연
구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ICT산업 클러스터를 모형화하고, 지속적 발전을 위
해서는 ICT산업 클러스터의 기능을 분담하고 연계하여 ICT산업 클러스터간 차
별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시하였다.
6<그림 1-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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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입지와
 지역간 연계 및 분담 이론
제2장에서는 제1장에 이어 ICT산업의 개념과 특징, 범위와 분류에 대해 소개한 뒤 ICT
산업의 성장과 집적 및 연계 관련이론을 검토하고 여러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본 연구
의 틀을 설정하였다. 특히 ICT산업의 성장과 관련이 깊은 콘트라티에프의 장기파동이
론, 신경제이론, 집적의 외부효과 이론, 클러스터이론, 지역간 기능분담 및 연계 관련 
이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1.  ICT산업의 개념정의 및 분류
1) ICT산업의 개념 및 특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산업은 특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술 또는 기술군이 중심이 되는 일련의 기업과 기관
의 총체를 일컬으며, 최종이용자 시장이 매우 넓은 특징을 지닌다(SQW 2003). 
일반적으로 전통산업은 특정제품을 중심으로 원재료 공급자, 2차 공급자(특수
부품), 1차 공급자(부분품 조립) 그리고 시스템 통합자를 거쳐 한정된 고객 집단
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품을 제조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ICT산업은 기술을 중심
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수직적 연계를 이루고 공급사슬이 명확한 통신과 전자뿐 
아니라 명백한 공급사슬이 없는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그리고 컨설팅도 포함
하며 잠재적 고객 대상이 매우 폭넓다(<그림 2-1> 참조). 
8<그림 2-1> ICT산업의 정의
자료 : SQW Limited 2003.
이러한 ICT산업의 중요한 특징으로서는 첫째, 지식기반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 
산업이라는 점이다. 둘째, 지식기반산업은 혁신, 연구개발이 강조되는데 모든 산
업 중 정보통신기술산업은 연구개발 투자비중이 가장 높고 특허출원 비중 또한 
가장 높다. 전체 고용인원 대비 연구개발 인력의 비중을 나타내는 연구개발 집약
도 또한 8.3%로 타 제조업의 2배에 달한다. 셋째, 신규 산업의 성장(금융, 유통, 
물류, 정보처리업)은 정보통신기술의 확산 없이는 불가능하다.
2) ICT산업의 범위 및 분류
정보통신기술은 텔레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반정보기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ICT 부품, 소프트웨어 응용부문, 그리고 텔레콤 중심의 ICT로 
분류된다(Kudyba & Diwan 2002). 여기서 텔레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반정
보기술은 이-메일, Extranet(사용자를 포함한 기업의 인트라넷), 인터넷, 인트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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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 네트워크), LAN, WAN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ICT 부품들은 고객/공급자, data mart, data warehouse, 마이크로프로세서, 
반도체 등을 포함하며, 소프트웨어 응용부문은 데이타 탐색, 기업자원계획(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문가 시스템, 온라인 분석처리, 질문과 보고서 작
성(query & reporting)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텔레콤 중심의 ICT는 T-lines(디지
털 전송방식), DSL, 무선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산업의 범위는 
OECD, WITSA(World Information Technology and Services Alliance), 미국의 특허
청(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일본의 우정성(Ministr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과 한국의 통계청 등에서 제시한 ICT산업을 검토하
여 범위를 설정하였다(각 분류는 <부표 1~3> 및 <부도 1> 참조). 
우선 OECD는 ICT산업을 크게 IT 제조업과 IT 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IT 제조업에는 컴퓨터․유선 및 무선 케이블․전자부품․라디오 레시버․TV․
측정기기․공정처리 장비들이 포함되며, IT 서비스는 컴퓨터 등 기계 및 장비임
대․텔레콤․컴퓨터 및 관련활동을 의미한다(OECD 2001). 둘째, WITSA가 정한 
범위에는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각종 사무기기, 텔레콤 등이 포함
되어 있다. 셋째, USPTO는 통신,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컴퓨터 주변기
기, 정보저장장치 등을 IT에 포함하고 있다(Hall, Jaffe and Tratjenberg 2001). 넷째, 
일본 우정성은 ICT산업을 광의로 해석하여 텔레콤과 방송, 데이터 처리, 복사기, 
멀티미디어, 텔레콤 시설 구축까지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통계청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공유)은 정보통신기기제조업, 정보통신기기유통업, 정보
통신서비스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범위와 분류체계는 국가별로, 기
관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나 기관 그리고 학자마다 목적에 맞게 범위를 
정의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ICT산업의 범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지식기반산업과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서 개념적 구분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가장 공통적인 방법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통신(설비 및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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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산업분류 산업구분
표준산업
업종분류        산업세세분류
제
조
업
정보통신
기기제조업
일반산업 전기
31102  변압기제조업
3110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31201  전기회로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제조 
31302  절연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31992  페라이트 제품 제조업 
기존주력산업 가전 32300  방송수신기 제조업
지식기반
제조업
전자정보
기기
30011  컴퓨터 제조업
30012  컴퓨터 기억장치 제조업
30013  컴퓨터 입출력 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32191  전자관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32193  전자축전기 제조업
32194  전자저항기 제조업
32195  전자카드 제조업
32196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321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2201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3220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반도체 321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32112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메카트로닉스 31109  기타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정밀기기 33211  항해용 무선기기제조업
항공, 우주 35310  통신위성제조업
서
비
스
업
정보통신
기기유통업
일반
서비스업
51891  컴퓨터 및 패키지소프트웨어 도매업 
51893  통신, 경보 및 탐지용 장비 도매업
52514  통신기기소매업
52631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
정보통신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
서비스
64219  유선전화 및 기타 유선통신업
64221  무선전화업
64229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업
64291  별정통신업
64292  부가통신업 
87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87211  라디오 방송업
87212  텔레비전 방송업
87221  프로그램 공급업
87222  종합 유선 및 기타 유선방송업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산업
72100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72201  게임소프트웨어제작업 
72209  기타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
72310  자료처리업
72320  컴퓨터시설관리업
7240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2900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일반서비스업 92121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주 : 메카트로닉스에는 산업세세분류 중 29162, 29169, 29211, 29212, 29291, 29360, 29399, 31109가 
    포함되는데, 이 중 31109만이 ICT와 관련된다.
세 가지 범주를 통합하여 정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Blanc 2004). 
<표 2-1> 본 연구에서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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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주요기관의 분류를 참고하여 크게 정보통신기기제조업, 
정보통신기기유통업, 정보통신서비스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
스업으로 구분하고 산업세세분류(5digit)를 설정 제시하였으며 이를 다시 산업구
분과 표준산업분류체계 내의 업종으로 재분류하였다(<표 2-1> 참조). 그리고 필
요에 따라 이를 제조업과 서비스업, 일반산업․기존주력산업․지식기반산업 및 
세부업종별, 특히 각 지역별 특화된 소프트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모바일, 가전, 그리고 통신기기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2.  ICT산업의 성장과 입지이론 검토
이 절에서는 ICT산업의 성장과 입지와 관련된 이론, 특히 ICT산업의 성장과 
관련이 깊은 장기파동이론, 신경제이론, 집적의 외부효과 이론, 클러스터 이론, 
지역간 기능분담 및 연계 관련 이론 등 5가지 이론을 검토하였다. 
장기파동이론은 50～60년을 주기로 신기술이 등장하여 산업발전을 견인한다
는 주장이다. 장기파동이론의 5주기는 ICT 혁명에 의해 촉발되었다. 신경제이론
은 기술혁신과 정보통신혁명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집적의 외
부효과 관련이론은 집적경제의 원천이 지식과 정보의 스필오버(spillover), 거래되
지 않는 투입물의 존재, 그리고 지역내 숙련노동력 풀(pool)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ICT산업의 성장과 입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클러스터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리적 집중체라는 점에서 ICT산업의 
성장과 입지를 설명하는 데 가장 설득력이 있다. 지역간 연계와 기능분담 관련 
이론은 경쟁력 유지와 상호보완성의 차원에서 연계가 가능하고, 입지선호와 지
역 여건의 차이로 기능분담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 장기파동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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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이후 전개된 산업시대는 콘트라티에프의 장기파동이론에 근거하여 
산업의 성장을 설명할 수 있다. 우선 1764년 산업혁명 이전시대는 농경시대로 
B.C 6천 년 경부터 약 7천 년 간 유지되었다. 둘째, 1764년 산업혁명이후 1985년
까지 220년 기간은 산업시대로 약 50-60년을 주기로 새로운 산업기술이 등장하
여 산업발전을 견인하였으며,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체제가 발전된 시기이다. 멘
쉬(Mensch)는 1764년, 1825년, 1886년, 1935년을 장기 주기의 시작이라고 주장하
였으며, 섬유, 기계, 자동차, 컴퓨터와 ICT로 이어지는 장기주기에 대해 거의 모
든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간과 주기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
에 대해서는 저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볼 때 산업시대에는 50년
의 주기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산업이 발전하였다.
셋째, 정보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장기파동이론의 5주기는 ICT 혁명에 의해 촉
발되었다. 1985년 이후 급진전되고 있는 정보시대는  ICT산업, 인터넷의 급격한 
성장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약 50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산업시대
와 마찬가지로 정보시대에도 실리콘밸리, 오스틴(델 컴퓨터), 시애틀(마이크로소
프트사), 소피아앙티폴리스, 캠브리지, 방갈로르, 울루 등 정보통신기술 산업도시
가 부상하였다. 시대별 주도산업은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시대별 주도산업과 정보화시대
자료 : 양규환 2003, Hall 1985, 오마에 겐이지 2000 등 참조 작성.
제2장∙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입지와 지역간 연계 및 분담 이론    13
2) 신경제이론
신경제(The New Economy)이론은 과거의 경제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
는 경제성장을 일컬으며, 기술혁신과 정보통신기술(ICT)혁명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Paul Romer 1987, 1988; 산업연구원 1999). 여기서 
구경제와 신경제의 차이는 구경제에서 자원의 한계가 있다면 신경제에서 자원의 
한계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인류는 지식을 통해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신경제의 요체라 할 것이다.
◆ 지구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구경제에서 한계수확은 감소한다.
 - 예컨대 광업이나 석유채굴업의 경우 자원매장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광산
이나 유전을 발견하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 만큼 한계비용은 증가한다. 
◆ 지식은 쌓인데 더 쌓인다, 신경제에서 한계수확은 체증한다. 
 
 - 예컨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보면 최초로 고안․생산할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일단 발명만 하면 추가 생산비용은 급격히 떨어진다. 따라서 아주 작은 비용으로도 
이 상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윈도우즈를 최초로 개발할 때 연구개발, 시험 등에 엄청난 비용
을 지출했으나 한번 개발한 뒤 그 복사본을 만들어내는 데는 불과 50센트 정도 밖에 
들지 않았다.
 신경제에서 지식과 정보는 노동, 자본, 토지 등 전통적․물적 생산요소와는 
구분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산업연구원 1999). 첫째, 자기강화의 
특성으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활용할수록 더 많은 지식과 정보의 획득
및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창출이 용이하며, 새로이 창출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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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에는 제한이 없다. 이는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지식창출에 있어 수확체증의 
이점이 있음을 시사하며, 지식의 창출에 있어서는 물적 생산요소의 희소성에 근
거하는 전통적 경제에서 발생하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
다.
둘째, 초기 생산비용은 높지만 추가생산에 따른 비용을 의미하는 한계비용은 
저렴해지는 특성이 있다. 지식과 정보의 초기생산에는 많은 노력,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일단 생산된 지식과 정보의 재생산 또는 추가생산에는 경미한 비
용이 소요되거나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특성이 있다. 초기 연구개발비용이 높고 
사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제품의 사용자가 더욱 늘어나면서 제품에 대한 수
요와 기술개발 압력이 높아져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는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작용한다.
셋째, 순수 공공재와 같이 비경합성, 비배제성의 특성을 지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지식이 있다. 과학적 발견, 수학공식과 같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지식의 
창출을 시장 기구에 맡겨둘 경우,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정
책적 개입의 타당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듯 ICT산업은 수확체증과 네트워크 외부효과로 인하여 타 산업에 비해 성
장속도가 빠르다. ICT 혁명으로 촉발된 지식기반경제시대에 들어서서 ICT산업
은 신기술(IT, BT)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활발하여 경제성장의 핵심적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IT 산업은 지난 40년간 제1차 물결(방위산업; 베트
남전의 종말), 제2차 물결(IC의 등장; IC의 상업화), 제3차 물결(PC의 등장; 반도
체경쟁 심화), 제4차 물결(인터넷의 등장; 인터넷의 상업화)을 거치면서 높은 성
장을 시현하고 있다(<그림 2-3> 참조). 
또한 ICT기술은 미래 성장의 핵심기술인 NT, BT, ST, CT, ET의 근간이다. 왜
냐하면, NT, BT, ST, CT, ET 산업을 이루는 핵심개발장비 및 생산설비, 측정 및 
분석 장비 등은 기계와 이들을 제어하는 전기․전자부품, 즉 ICT산업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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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ICT 발전의 중요 계기와 세계의 ICT 소비 40년
자료 : Gantz 2004, Miller 2003 참조 재작성.
ICT산업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급격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다
(Bresnahan, Gambardella & Saxenian 2001). 이러한 현상은 ICT 기술이 최초 기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시장(특히 PC 및 상호보완적인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
웨어, 인터넷 및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보완재)을 갖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터넷
은 PC에 대한 수요를 급격하게 증가시켰고, 이는 통신 트랜스포트와 스위칭 서
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촉발시켰다. 그 결과 컴퓨터 본체수요가 급증하는 등 
많은 신기술들이 출현하여 보다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팽창(ICT 기술의 초과수요)은 외부불경제 효과를 초래하였
고 해외에서 값싼 노동력이 초과 공급되었다. 그리고 저렴한 토지가 공급되는 지
역,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진 곳으로 아웃소싱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클러스터
를 형성하는 데까지 발전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ICT산업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이
유는 집적의 외부효과, 지리적 근접성이 정보와 지식의 이전을 용이하게 하고 강
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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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클러스터 접근
외부성과 
클러스터의 역동성
핵심변수
Marshall 1890;
Arrow 1962;
Romer 1986
Handerson 1986
일정한 지리적 공간에 
산업집중
교통비절감, 노동시장 
풀, 산업내 정보 
스필오버
지방산업전문화
Porter 1990, 1998
수직적(고객/공급자)
․수평적(자원, 기술, 
시장 공유) 연계
교통비절감, 노동시장 
풀, 산업내 정보 
스필오버 경쟁
산업전문화와 경쟁
Jacobs 1969;
Gleaser 등 1992
일정한 지리적 공간에 
산업간 연계
업종간 지식전달 산업의 다양성
Krugman 1991;
Ciccone & Hall; 1996
Holmes 1999
공간적 집중과 지리적 
생산성 격차
지방수요, 차별화된 
상품의 다양성
지방경제활동규모
Saxenian 1994;
Rosenfeld 1997
상업적․정보적 
흐름을 지원하는 
활발한 채널
협력, 사회적 
상호작용 (신뢰, 비전 
공유)
기업간 연계
자료 : Blanc 2004.
3) 집적의 외부효과 관련 이론
집적의 외부효과를 다루는 이론으로는 산업입지이론, 도시의 성장과 특화이론  
그리고 산업 클러스터 이론이 있다(Blanc 2004). 우선 ‘산업입지이론’은 성장, 생
산성 또는 고용의 지역간 차이를 경제지리학적 측면에서 다루며, 산업집중의 직
접적인 효과(공급기업과 고객기업의 근접성 또는 전후방연계)로서 집적의 외부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마샬(Marshall 1920)은 동일한 산업 부문의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근처에 입지(지리적 집중)함으로써 생산자간 정보의 스필오버(spillover)
효과, 효율적인 노동시장,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물류비 절감을 가져온다고 강조
하고 있다.
<표 2-2> 집적의 외부효과 관련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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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도시 성장 및 특화이론’은 도시의 출현, 특화, 성장패턴의 평가를 다루
며, 집적의 외부효과는 산업 내에서 지역의 산업특화에 의해 촉진되고, 지역내 
산업의 다양성에 의해 성장한다고 보고 있다(Jacobs 1969; Blanc 2004 재인용).
셋째, ‘산업 클러스터 이론’에서는 특정한 지역이 기업입지를 유도하는 이유와 
성공의 결정요인을 탐구하며, 지리적 근접성이 정보의 이전을 용이하게 하고 기
업간 협력과 연계를 통하여 강화됨을 강조한다. 지식의 긍정적 스필오버
(spillover) 효과는 기술영역에서 특히 중요하다. 모방, 기업의 상호교류, 숙련노동
자의 기업간 이동, 비공식적 교류, 스핀옵(spin-off) 등이 금전적 거래 없이 한 기
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아이디어 또는 혁신의 이전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Saxenian 1994; Blanc 2004 재인용). 나아가 Ellison과 Gleaser(1999)는 지리적 집중
의 20%만이 효율적인 노동시장, 물류비 절감의 효과이고 80%는 지식의 스필오
버(spillover)에 의해 설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Blanc 2004 재인용).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집적경제의 원천은 지식과 정보의 스필오버
(spillover), 거래되지 않는 투입물의 존재, 그리고 지역내 숙련 노동력 풀(pool)의 
존재라 할 것이다.
집적경제의 첫 번째 원천은 지식․정보와 아이디어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지식과 정보의 스필오버(spillover)’인데, 이는 비공식적인 근로계약 또는 공식적
인 지식교류를 촉진하는 지역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한다. 중간매개조직
은 지식의 스필오버(spillover)를 촉진하는 중요한 존재로 기존 지역지식과 창업
을 연계해주는 인큐베이팅 조직, 산업간 지식의 스필오버(spillover)를 촉진하는 
지역산업조직, 산업협력을 촉진하는 조직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지역 네트워킹 
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강한 지역주체성, 일반적인 위협 또는 경
쟁자 그리고 제도적 집약 등을 들 수 있다. 지식의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는 혁
신적이고 지식집약적인 활동이 어떻게 종종 클러스터링 되는지를 설명해 준다.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은 불완전한 정보이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며, 신
제품, 인력, 기술, 시장 트렌드와 같은 이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역 네트워킹 
역량이 높은 곳에서 잘 교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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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경제의 두 번째 원천은 ‘거래되지 않는 투입물의 존재’로 동일산업 내에 
충분한 수의 기업이 서로 집단을 이루고 있으면 고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시장이 발달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전문화된 서비스 업체로부터 편익을 
얻게 된다.
집적경제의 세 번째 원천은 ‘지역 숙련노동력 풀(pool)의 존재’로 전문기술을 
가진 대규모 노동력이 있는 지역에서는 기업들이 노동력을 추가 확보하는 데 드
는 비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낮은 특성을 보인다. 인력풀이 대규모일수록 탐
색 및 재교육 비용이 더욱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구미 각국은 지역경제발전이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화(specialization)와 다양화(diversification)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클러스터 전
략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 기업들의 주요 입지요인은 원재료와 시장이
었으며, 이를 확보한 도시들은 대규모 장치산업의 중심지로 발전되었고 지방 노
동자들을 유인하였다. 이에 반해 1990년대에는 전통산업의 침체와 더불어 서비
스 부문이 성장하고 경제활동의 지식집약도가 높아졌으며 입지패턴 또한 급격하
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선진국에서 클러스터링이 고용증대, 지역
간 소득격차 완화, 미래산업의 조기육성 수단으로 가능하다는데 관심을 가지게 
된 주요 배경이 되었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산업의 경쟁력 확보, 외자유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등이 클러스터 정책 추진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클러스터의 개념을 광의, 협의 그리고 혁신적 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1). 협의의 개념은 ‘지리적 인접성’, 즉 공간적 경계를 중요하게 인식하
는 개념이고, 광의의 개념은 ‘시스템적 연관관계’로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인식하
는 개념이며, 혁신적 개념은 ‘공간적 임계규모 창출’로 공간과 시스템 둘 다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2)(<표 2-4> 참조). 
1) OECD는 클러스터를 “기업과 지식생산기관들(대학, 연구기관, 기술공급기업들), 연계기관들(기술 컨
설턴트, 서비스 제공자들),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체인에 연계된 고객들의 네트워크”로 정
의하고 있다(OECD 1999). 
2) 네트워크란 “상호의존성, 즉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경제행위자들간의 관계의 특정한 형태”를 말하는
데, 제한된 멤버쉽을 가지고 계약이나 협정에 기반하며 사업상 공동목표를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신
창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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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적 개념 광의적 개념 혁신적 개념
ㅇ 공간적 경계
   (spatial boundaries)
-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특정지역에 밀집
▪ 공간(거리/시간)이 중요 
▪ 공간 크기에 따라 여러 
체계적 관계 형태가 
나타남
ㅇ 시스템적 연관관계
   (systemic relationship)
-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서로 연계
▪ 1개 회사가 여러 공간적 
클러스터에 중첩 가능
ㅇ 임계규모 창출
   (critical mass)
- 보완성(complementary) 및 
유사성(similarity)을 가진 
기업․대학․연구소 간의 
시스템적 연계로 공간적 
임계규모(critical mass)를 
창출하는 것
▪ 공간/시스템 모두 반영
자료 : 허남용 2000.
네트워크 클러스터
- 낮은 비용으로 전문서비스에 접근 가능 - 지역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유인함
- 제한된 멤버쉽을 가짐 - 개방적인 멤버쉽을 가짐
- 계약에 의한 협정에 기반함 - 신뢰와 호혜관계를 촉진하는 가치에 기반
- 복잡한 사업에 기업들이 쉽게 관여가능 - 연관․보완 역량 있는 기업과 지속적 수요창출
- 협력에 기초 - 협력과 경쟁 모두에 기초
- 사업상 공동목표를 가짐 - 집단 전체가 전망을 공유함
<표 2-3> 네트워크와 클러스터의 특성 비교
<표 2-4> 클러스터의 개념 구분
클러스터를 확인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임계규모(critical mass), 연
계형태, 그리고 구성요소이다(SQW Limited 2003). 우선 임계규모는 클러스터가 
공공 서비스와 지원 인프라를 이용하여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키는 기업밀도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지리적으로 폭넓게 입지할수록 또는 기업수가 적
을수록 규모의 경제효과는 줄어드는데 기업밀도는 주로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를 이용하여 측정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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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클러스터의 구성요소
 자료 : SQW 2003.
둘째, 기업밀도가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내 연계와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밀도가 높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서는 클러스터가 아니고, 연계와 협력이 없으면 단지 기업이 많이 집적된 지역일 
뿐이다. 따라서 그 지역 내에서 기업들이 경쟁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지, 근접 
입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구성요소가 필요
하다. 우선 ‘인적자원의 우수성, 모험정신과 변화 수용능력(기업가정신 등),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클러스터 모델에서 중요한데, 이는 교육시스템을 통하여 강화
할 수 있다. 둘째, ‘토지, 자산 그리고 인프라에 대한 유연적 이용(토지이용 계획
3) 영국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LQ>1.25(종사자수 기준) & 지역 전종사자>0.2%를 기준
으로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있다(DTI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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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과 규제, 저렴한 토지 및 인프라 이용 등)’은 클러스터 발전에 영향을 미친
다. 셋째, ‘금융’은 클러스터링에 필요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며, 기술, 시장, 법
률, 회계 전문가들이 장기적인 유대관계를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식과 지적 자산’은 지속가능한 클러스터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비용이 아니라 생산요소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ICT산업 클러스터 이론
ICT산업 클러스터의 성과는 연평균 신생기업 창업률, 수익, 고용 그리고 수출
증가율,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그 비중의 증가, 그리고 입지계수(LQ) 등
으로 측정할 수 있다(Bresnahan, Gambardella & Saxenian 2001). 기업은 중요한 혁
신이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때 성장하며, 이렇게 성장한 기업은 기술(제조와 
마케팅 등)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수요를 창출하고, 향후 성장을 위한 투자재
원도 확보하게 된다.
한편, 특정 입지비용과 편익 간의 균형은 ICT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을 견인한
다. 접근성의 관점에서 지역이 공급하는 편익측면은 ‘도시화경제와 관련된 일반
적 접근’과 ‘지방화경제와 관련된 클러스터 특수적 접근’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Meer, Winden & Woets 2003). 
‘도시화경제와 관련된 일반적 접근’으로 첫째, 기업은 일반적으로 입지를 결정
할 때 숙련노동(고급 인재)의 유치를 고려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위한 장소매력
도, 삶의 질, 그리고 임금수준을 중시한다. 지식경제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이동
성이 매우 높은 지식근로자(혁신자, 지식정보경제의 견인자)의 수가 증가한다는 
점인데, 지식근로자들은 문화적인 삶, 국제지향성, 높은 수준의 다양성을 가진 매
력적인 도시, 즉 대규모 국제도시내의 장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ICT 기업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해야 하므로 시장에 대한 접
근성, 즉 지역경제의 규모와 특성, 지역경제의 구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대도시
일수록 ICT제품의 판매를 위한 더 큰 지역시장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IC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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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요는 광역시장의 성장에 의해 견인되기 때문에 대규모 세계적인 도시의 
존재는 ICT 투자와 혁신의 견인차로서 중요하다(Meer, Winden & Woets 2003 재
인용). 일반적으로 ICT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큰 지역일수록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
는 ICT 부문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4). 따라서 시장접근성에 있어서는 우
수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국제공항 등 교통연계의 질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셋째, 혁신을 창출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하다. 여기서 도
시의 다양성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혁신5)적인 
산업(예: ICT)의 유인자로서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자동차가 네비게이션 시스템
과 자기 통제 시스템을 탑재함으로써 점점 ICT 집약적인 제품이 되어 가듯 정보
통신기술은 다른 부문과 제품에 체화되기 때문에 많은 새로운 또는 개량된 제품
을 탄생시킨다. 그리고 ICT 기업은 non-ICT 기업과 새로운 조합을 개발할 수도 
있고 non- ICT 기업과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기업간 연계가 가능한 입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도시의 규모 및 특성 그리고 지역내 협력풍토가 중요하다.
‘지방화경제와 관련된 클러스터 특수적 접근’으로 첫째, 많은 ICT 기업들이 한 
장소에 입지하고 있을수록 지식의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는 더욱 많이 발생한
다는 점이다. 그 결과 개별기업들은 경쟁력을 향상시켜 줄 시장 또는 기술과 관
련된 새롭고 암묵적인 지식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을 가지게 된다. 지식 스필오
버(spillover) 효과의 발생은 지역내 협력풍토에 의존하지만 지식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공식적인 제도와 구조에도 의존한다.
둘째, ICT 기업들은 전문화된 서비스 또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요구한다. 많
은 기업이 집적되어 있을수록 전문화된 서비스 및 시설 시장은 더 커지게 되는
데, 여기서 대학, 연구실, 실험실, 법률회사 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셋째, ICT 기업들은 고도로 숙련되고 전문화된 인력에 대한 접근성을 필요로 
한다. 대학 - 고급․숙련 인력 - 지역내 ICT 기업수 간에는 서로 높은 상관관계가 
4) 그러나 소프트웨어 부문은 지역시장에 덜 결합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은 지식집약적 과정이지
만 일단 개발되면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 세계시장에 판매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슘페터에 의하면 혁신은 새로운 상품개발, 새로운 공정개발, 새롱운 시장개척, 새로운 원자재 공급원
의 창출, 그리고 새로운 산업조직형성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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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기 때문이다. 고급․숙련인력에 있어서 지역의 매력은 임금수준, 지역이 
제공하는 삶의 질, 그리고 교통연계의 질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ICT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은 이상에서 언급한 공급측면의 편익 뿐 아니
라 수요측면의 비용에도 의존한다. 비용을 구성하는 항목 중 특히, 요소비용(임
금, 토지, 업무지대 등)과 운송비용, 세금 대비 편익수준 등이 중요하다 할 수 있
다.
<그림 2-5> ICT산업 클러스터 발전의 조건
자료 : Meer, Winden & Woet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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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CT산업의 연계 및 지역간 분담관련 이론
(1) ICT산업의 연계패턴
급변하는 ICT산업 환경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시장
에 대한 연계가 필요하다. 1990년대 이후 혁신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기업들은 경
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과 기술의 세계적 발전 추이를 간파하고 있어야 한
다. 또한 기업들은 자신의 기업과 관련된 지식의 원천에 대한 연계가 필요하다. 
예컨대, 다국적 기업은 토착기업과의 직․간접적 협력을 통해 지역내 일자리 변
화 또는 이전에 다국적 기업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지역 내에서 창업을 함으로써 
지역과 세계를 연결해 주는 연계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만이 세계-
지역간 상호작용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가 높은 대학 또는 국제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림 2-6> ICT산업 클러스터의 전후방연계
자료 : OECD 2001. p. 20 수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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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쟁력이 있는 클러스터들은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하여 클러스터
간 협력, 연계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실리콘밸리와 상호보
완성을 갖는 클러스터를 육성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예컨대 
실리콘밸리와의 보완적 역할, 즉 시장과의 연계, 외부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성장
한 인도(방갈로르 등), 이스라엘, 타이완, 아일랜드와 실리콘밸리간 네트워크가 
그것이다.
ICT는 대규모의 복잡한 시스템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들은 특정 선
도기술 혹은 발명품과 연계된 자신들만의 기술과 발명품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것은 신규 클러스터가 선도기술에 대한 큰 수요, 성장하는 수요를 이용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예컨대 아일랜드, 인도, 이스라엘, 대만 
클러스터는 매우 다양한 이유에서 미국시장과 상호작용(언어, 문화적 연계, 이주
민 등)하는 지역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1990년대 동안 미국 내의 ICT 제품 및 
서비스 그리고 부품에 대한 수요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한편, 실리콘밸리 내의 인
텔, 휴렛패커드, 스칸디나비아의 에릭슨, 노키아 같은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전
혀 생산할 수 없거나, 일정 부분 생산할 수 없는 전후방 연계 제품을 생산하였는
데, 이는 클러스터들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
ICT산업에 있어서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는 두 가지 패턴이 있다. 첫 번째는 
실리콘밸리와 연계된 인도, 이스라엘, 아일랜드, 그리고 대만 모델로 여기서의 연
계는 주요시장인 미국과의 관계, 기존의 선도 기술과 클러스터에서 생산되는 제
품 간의 상호보완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ICT산업에서의 선도자인 미국기업들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수직적인 시장의 전체를 점유해 왔으며, 수직적 시장의 부품
조차도 다른 세계적 경쟁자들에게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Richards 2001; 
Bresnahan, Gambardella & Saxenian 2001 재인용). 다만 대만, 인도, 아일랜드, 이스
라엘은 실리콘밸리의 수직적 시장연계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상호 보완관계, 후
발자의 이익으로 발전한 사례이다.
두 번째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사례로, 기존의 리더인 미국 기업들이 포괄
하지 못하는 분야의 기업들을 지역내에 입지․육성시킨 것이 핵심이다. 에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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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노키아 같이 일부 선도적인 스칸디나비아 기업들은 세계적․대륙적 차원의 
잠재력을 보유했지만 미국기업들이 미처 점유하지 못한 이러한 수직적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을 추진하여 크게 성공하였다.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ICT 제품들은 
실리콘밸리의 제품과 마찬가지로 선발자의 이익을 가졌지만, 실리콘밸리와는 완
전히 다른 수직적 ICT 시장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에릭슨과 노키아
는 미국기업이 점유하지 않은 수직적 시장, 특히 ICT산업 중 무선 하드웨어 부문
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유럽 대륙적 차원의 통신을 위한 GSM 표준 구축 및 제도
에 의해 수요를 창출하였다.
실리콘밸리와 스칸디나비아의 두 가지 연계패턴 외에 경쟁력 있고 성공하였다
고 인정되는 캠브리지 사례가 있다. 기업가들은 성장을 통해 경영의 새로운 도
전, 권력분산, 더 큰 긴장과 위험 및 책임을 요구받는다. 따라서, 자신들의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캠브리지에서 두
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결과 캠브리지 기업들은 실리콘밸리와 스칸디나비아 기
업들과 같이 성장하지는 못하였다.
연계주도 성장패턴(connection-led growth)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인도와 대만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제조부문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미국과 연
계되어 있다. 인도는 엔지니어 노동비용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으로부터 자국과 
미국 간의 아웃소싱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미국시장과 최신기술에 대한 지식과 
연계와 같은 가치있는 자산은 확보할 수 있었지만, 기업가 주도의 성장을 유도하
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시되고 있다.
대만은 미국에서 노동비용이 너무 비싸 생산할 수 없었던 PC를 값싼 노동원천
으로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대만은 실리콘밸리와의 높은 상호보완성, 기업가 정
신을 허용하고 독려하던 대만 내부의 경제적․제도적 조정을 통해 높은 기술을 
습득하고 시장역량과 토착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스라엘과 대만은 미국에서 일하면서 장거리 지역간 협동의 편익을 경험한 
해외 이주자 그룹의 귀환을 통해 미국과 연계된다. 이러한 귀환을 통해 인구가 
유입되고 기존 클러스터와 신생 클러스터간 아이디어가 공유된다. 기술이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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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모델 이전, 신생 클러스터에 유용한 지식을 적용․이전하는 등 떠오르는 
시장을 경험한 해외 이주민들은 초창기 클러스터에 매우 유익하였다.
아일랜드, 이스라엘은 경쟁우위분야만 생산하는 틈새경영을 통해 실리콘밸리
와 연계되어 있으며 상호보완적인데 만족하고 있다.
ICT산업의 국가간 연계는 기업․인적 네트워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다국적 
기업(예: 대만, 아일랜드, 이스라엘)의 유치는 초기 관리역량 창출과 세계시장 경
영 및 교육훈련 문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국적 기업에서 세계시장에 대한 
학습을 통해 경험을 축적한 엔지니어 출신 경영자는 이후 토착기업에게 이를 전
수하였는데 이것이 곧 후발자의 이익이다.
다른 지역에 구축된 클러스터,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해외이주 엔지니
어와 경영자의 귀환을 통해서도 인적자본 구축이 가능하였다. 이들은 귀환할 때 
해외 ICT 기업에서 쌓은 경험과 경영지식, 그리고 연계망을 가지고 돌아왔다. 기
업 내에서 인적자본의 발전은 경력근로자의 이출 또는 이동 등 노동이동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노동이동은 엔지니어나 경영자가 살기 희망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오면서 노동의 유연성이 강조되
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ICT산업의 지역간 분담
각국은 인적자원, 국민성 그리고 제도에 맞는 ICT산업의 세부업종을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산업 위주로 지역간 분담 육성하
는 것이 가능하다.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산업에서 경쟁적, 대결적인 관
계가 형성되어 일본의 반도체 메모리 기업의 경쟁력 증가는 미국기업의 시장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서 미국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
로 상호보완성을 가진 국가나 지역으로 아웃소싱하거나 다국적 기업들을 통한 
연계를 구축하여 전 세계적인 연계망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실리콘밸리와 인도, 
이스라엘, 아일랜드 그리고 대만은 상호보완적인 제품의 수직적 연계, 선발자-후
발자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chain), 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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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게 되었다.
영국 캠브리지, 스웨덴과 핀란드는 미국의 수직적 연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성공한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캠브리지 기업들의 제품은 선발자의 이익을 가진 
실리콘밸리 제품과 유사하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이용하지 않은 부문의 시장영
역을 포괄하여 급격히 성장했지만 현재 성장률은 정체되어 있다. 에릭슨과 노키
아가 미국기업들이 차지하지 않은 수직적 시장을 선점하는 사이 일본, 한국, 중
국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ICT산업 내에서도 ICT 활동형태에 따라 입지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ICT산업
의 지역간 분담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특정 ICT 활동에서는 R&D 활동과 시
장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판매 및 본사기
능에서는 일반직원이 기술대학이나 R&D 관련 인력보다 더 중요하다.
창조적인 정보집약적 부문은 도시내 입지를 선호하는 반면, 공간을 많이 필요
로 하는 기업들은 더 낮은 입지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
업의 입지 선호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입
지비용을 낮추거나 해당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다.
정부는 ICT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반적인 조
건과 클러스터 특수적인 조건들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마다 여건
이 달라 지역간 분담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Meer, Winden & 
Woets 2003). 기존 제조업이 집적된 지역에는 기업과 고급인력이 집적될 수 있도
록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조건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ICT 전문가를 유
치하기 위해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ICT 부문과 다른 부문 간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산업부문 또는 산업간 융합의 창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반적인 경제성장과 개발정책을 촉진하여 ICT 부문이 간접적인 영향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립된 섬과 같은 상태를 탈피하고 해외 시장 접근
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클러스터 특수적인 조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통하여 클러스터를 특성화하
는 지역간 차별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첫째, 도시 또는 지역내 ICT 
제2장∙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입지와 지역간 연계 및 분담 이론    29
기업들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또는 지식창출기관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는 지역노동시장과 연구역량을 증가시키고 기업을 유치하는 한 요인
으로 작용한다. 셋째, ICT 기업들의 요구에 맞게 기존의 교육 및 연구프로그램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넷째, 클러스터 주체를 위한 공동설비, 즉 실험실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업들이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금전적인 인센티
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역경제 주체들 간의 협력과 교환을 촉진할 
수 있는 시설을 신설하거나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주체들을 
위한 모임장소를 신설하거나 기존 모임에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틀 설정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ICT산업 관련 최근의 주요 선행연구로는 다음의 <표 2-5>와 같은 보고서와 논
문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IT 산업연구와 국지적 IT 산업연구, 그리고 집적지 
활성화 방안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지역개념이 없는 IT 산업연구로는 강창
덕(2002), 홍유수(2002)의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국지적인 IT 산업 및 
기존산업의 IT화에 관한 연구로는 황주성 외(1999), 신창호․정병순(2001), 박영
철․장철순(2001), 강남구(2001)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IT 산업의 집적지 
활성화방안 연구로는 이덕희․한병섭(2001)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권역
별로 특화분야와 기능 관련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표 2-5> 참조).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 있어 ICT산업의 지역간 기능분담 방안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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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선행연구 검토
구 분 연구목적/방법 분석내용 분석지역/대상
박영철․
장철순
(2001)
대구지역 섬유산업과 IT산업의 지역
연계, 지역산업구조재편 및 지원방
안 모색 /문헌조사, 심층조사 및 설
문조사, 가설의 설정 및 검증
∙IT와 지역경제
∙IT산업의 국내외 추이와 동향
∙실증분석
∙결론 및 정책건의
대구
황주성외
(1999)
강남서초지역의 산업지구적 성격을 
분석하고 서울소프트웨어 타운계획
의 실효성제고방안 모색 /문헌조사, 
설문조사
∙이론 고찰과 연구 틀
∙해외사례연구
∙소프트웨어 산업입지 및 창업 
입지분석
∙서울소프트웨어 타운의 산업 
지구적 특성분석
서울
신창호․
정병순
(2001)
서울시 IT산업의 잠재력과 제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시/설문조사 및 인터
뷰, 그래프 분석 및 SWOT분석
∙서울 IT 클러스터현황과 발전
∙서울 IT 클러스터 특성 및 평가
∙해외사례
∙정책방안
서울
이덕희․
한병섭
(2002)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혁신
을 위한 집적지 활성화 방안모색/문
헌조사, 사례분석, 통계자료분석, 전
문가인터뷰, 설문조사
∙국내 IT산업의 집적지현황
∙IT산업의 지역별 특화방안
∙IT산업의 집적지 활성화 방안
전국
정병순․
신창호
(2002)
산업시스템의 작동 논리와 부정합을 
보이는 정치행정적 시스템의 문제점 
개선/기업 설문조사
∙수도권 정보통신산업의 집적, 
연계 및 네트워크
∙정보통신산업 클러스터 관련 
지자체간 경쟁
수도권
정보통신산업
홍유수
(2002)
동북아지역 IT산업의 전략적 제휴 
현황분석 및 한국의 전략과 과제 /
한․중․일 3국의 3년간 통계자료를 
이용한 비교분석
∙한․중․일 IT산업 경쟁력 분석
∙한․중․일 IT산업의 발전과 
전략적 제휴 활성화 방안
한․중․일 
3개국
강창덕
(2002)
한국 ICT클러스터의 산업연계의 시
기별 특성 검토 / 4개 년도(1980, 
1985, 1990, 1995,)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비교분석
∙시기별 한국 ICT클러스터의 
산업연계 특성 분석 및 
정책평가
한국
강남구
(2002)
테헤란밸리의 벤처 생태계분석 및 
장기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테헤란밸리의 벤처 생태계 
특징규명과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강남구
본 연구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유형별 지역간 
기능을 분담․연계함으로써 ICT산
업이 지역간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설문조사, 인
터뷰조사, 문헌조사
∙ICT산업 집적실태 및 연계 
특성 분석
∙ICT산업 지역간 기능분담방안
국내 주요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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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장철순(2001)의 “IT 산업발전에 따른 지역산업구조 재편과 육성 방안: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IT화 효과를 중심으로”가 제목 상으로는 유사하나 부제목
에서 섬유산업의 IT화 효과로 한정함으로써 본 연구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
다. 그리고 이덕희․한병섭(2002)의 “IT 산업의 집적지 활성화 방안: 지역혁신체
제 구축 접근”은 권역별 IT 산업집적지 활성화 방안으로 한정하고 있어 본 연구
와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과는 다른 방향의 연구목적을 가지고 출발하
였다. 우선 국내 ICT산업의 집적실태를 파악하고 유형별 차별적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ICT산업에 Hub & Spoke전략을 
도입하여 지역간 공동발전을 꾀하는 연계 및 기능분담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
다. 셋째, ICT산업의 지역내, 지역간, 국가간 연계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내․지역
간 연계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틀
본 연구는  ICT산업의 기업과 산업 유형별 입지, 기능연계 및 지역연계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별로 기능을 적절히 분담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ICT산업 경쟁력
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틀 하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정보
통신기술산업의 하위산업에 따라 집적과 연계행태가 다르므로 지역별로 집적된 
산업의 규모와 클러스터링 및 핵심기능의 존재를 파악하였다. 그 뒤 정보통신기
술산업 클러스터 구성요소별 역할과 지역내․지역간 연계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ICT산업 클러스터의 강약점을 분석하여 파악된 클러스터간 상호보완적 기
능 분담 및 연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그림 2-7> 참조). 
<그림 2-7>에서 ICT 생산기업들은 지역내 또는 지역에 위치한 교육훈련기관, 
기술개발지원기관, 공동연구기관 등 R&D 지원체계의 지원을 받고, 지역내․외
부와 전후방 생산체계를 형성하며, 경영지원기관, 입지지원기관, 금융지원기관 
등 기업지원체계의 지원을 받으며 사업활동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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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기관들과 연계관계를 맺게 되는데 지역내 관련 지원기관들이 충분히 집
적되어 있고 이들간 상호작용이 활발할수록, 즉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을수록 
타 지역(타 지역 클러스터)과의 연계는 긴밀하지 않다. 그러나 지역내 관련 지원
기관들의 집적이 충분하지 않고 상호작용이 취약할 경우 타 지역(타 지역 클러스
터) 기업 및 기관과의 연계가 긴밀하다. 또한 ICT 생산기업의 규모와 특성 및 역
량에 따라 R&D 지원체계, 생산체계, 그리고 기업지원체계 간의 연계의 정도도 
다르다.
R&D 지원체계, 생산체계, 그리고 기업지원체계 등 각 체계내 기능들이 모든 
클러스터에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여 기능분담이 유리할 
경우 유사 클러스터내 기능과 연계․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클러스터간 경쟁보
다는 상호보완성이 전제되어야 역할분담이 가능하다.
<그림 2-7> ICT산업의 기능 및 지역 연계 분석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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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  ․   H  ․   A  ․   P  ․   T  ․   E  ․   R  ․   3
 국내외 ICT산업정책과 
 ICT산업 클러스터 성장모델
제3장에서는 제2장의 이론적 배경에 이어 국내외 ICT산업 성장과 정책 및 사례에 대
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세계 ICT산업 성장현황 및 추이, 입지 및 입지변동을 분석하였
고, 해외 주요 국가와 지역의 ICT산업정책과 육성사례 및 우리나라의 ICT산업 지원정
책과 정책개입 사례를 검토하였다. 특히 해외 ICT산업 클러스터가 위치한 국가의 ICT
산업 육성정책과 ICT산업 클러스터의 성장모델을 중점 검토하고 국내 ICT산업정책과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1.  ICT산업의 성장축 이동과 아․태 지역 ICT 구도
1) 세계 ICT산업의 성장축 이동
(1) ICT산업의 구도 변화
세계 ICT산업은 미국 중심에서 점차 아시아와 유럽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비즈니스위크 지에 실린 IT 100대 기업에 관한 2000년, 2001년, 200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IT 대기업은 2000년 미국 중심의 입지에서 점차 아시아와 
유럽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3-1, 3-2, 3-3> 참조). 전체적으로 
볼 때, 세계 ICT 100대 기업수가 2000-2002년간 북미는 줄어들고 유럽은 증가하
였으며, 아시아는 증가 후 정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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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2000년 세계 IT 100대 기업수 및 매출액 분포도
<그림 3-2> 2001년 세계 IT 100대 기업수 및 매출액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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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002년 세계 IT 100대 기업수 및 매출액 분포도
미국은 세계 IT 100대 기업수가 2000년 71개에서 2001년 54개, 2002년 52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유럽은 세계 IT 100대 기업수가 2000년 13개에
서 2001년 16개, 2002년 18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는 세계 IT 100
대 기업수가 2000년 16개에서 2001년 29개, 2002년 29개로 증가 후 정체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100대 IT 기업의 매출액 또한 2000년 북미 주도적인 체제(67.5%, 전체의 
2/3)에서 2002년 북미가 52.1%, 아시아와 유럽이 나머지를 양분하는 체제로 변화
한 가운데 아시아(26.0%)가 유럽(20.7%)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 IT 100대 기업 매출액은 2000년 67.5%에서 2001년 57.1%, 2002년 52.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럽의 세계 IT 100대 기업 매출액은 2000
년과 2001년 17.3%에서 2002년 20.7%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세계 IT 100
대 기업 매출액은 2000년 15.2%에서 2001년 24.6%, 2002년 25.9%로 큰 폭으로 
성장하여 유럽을 능가하고 있다.
IT 산업이 미국에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확산되는 이유를 몇 가지 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혁신의 비용이 낮아지고 범용화, 대량생산, 표준화가 진행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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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둘째, 다국적기업들이 시장개척전략의 일환으로 현지에 생산체제를 
구축(현지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다국적기업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저임금지역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부문을 이전시킨 결과이다.
세계 IT 100대 기업 중 한국의 기업은 삼성전자와 LG전자 2개사가 포함되어 
있고 전체 매출액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2) 세계 ICT산업과 아․태지역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의하면 2002-2007년 기간 중 세계 ICT산
업 시장규모는 약 8,500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1조 1,200억 달러로 연평균 약 
5.7%정도 성장할 전망이다. 이 중 아․태 지역은 IT제품 및 서비스 관련시장이 
2002년 1,593억 달러에서 2007년에는 2,224억 달러에 이르는 등 연평균 7.0%정도 
성장할 전망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선 중국은 2002년 200억 달러에서 2007년
에는 472억 달러에 이르는 등 연평균 18% 성장할 전망이고, 인도는 2002년 45억 
달러에서 2007년 110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연평균 19.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한편 대만은 2002년 47억 7천만 달러에서 2007년 63억 달러에 이르는 
등 연평균 6.2% 성장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약 120억 달러에서 2007년 
185억 달러에 이르는 등 연평균 9.1% 성장할 전망이어서 세계나 아․태 지역보
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3-1> 세계 ICT산업 시장규모와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2년 2003년 2007년 연평균성장률
(2002-2007)
중국 22,019.6 24,359.3 47207.5 18.0%
인도 4,499.4 5,124.4 11,000.9 19.6%
대만 4,671.4 4,853.6 6,309.7 6.2%
한국 11,990.1 12,423.6 18,524.7 9.1%
아시아․태평양 159,292.0 163,014.9 222,445.0 7.0%
전세계 851,665.9 871,143.8 1,122,457.0 5.7%
자료 :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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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ICT산업 구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 IT산업 시장규모의 약 20%수준(세계 100기업
을 기준으로 하면 25%수준)이며, 중국과 인도의 급부상으로 전 세계 연평균 성장
률 5.7%보다 높은 7.0%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아․태 지역에서도 국가마다 사용자․생산자․사용자이자 생산자인지가 확실
히 구분되며, 중국과 인도의 등장으로 그 규모가 중요해지고 있다. 주요 IT 사용
자 국가는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을 들 수 있고 주요 IT 생산자 국가
는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필리핀 등이다. 주요 IT 사용자이자 생산자 국가는 일
본, 한국, 대만, 싱가폴 등을 들 수 있는데 최근 중국과 인도가 중요한 IT 사용자
이자 생산자로서 급부상하고 있다(Hachigian & Wu 2003).
<그림 3-4> 아․태지역의 IT 사용자와 생산자 국가  
  자료 : Hachigian & Wu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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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 각국의 ICT산업 특성화와 육성 전략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인적자원과 국민성, 그리고 제도 등의 특성에 따라 ICT
산업에서 전문분야를 특성화하여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차형우 2004). 우선 미국
은 소프트웨어와 중앙처리장치(CPU)분야의 절대우위를 활용하여 Post-PC에 대
비한 고성능 CPU 비메모리 분야의 거점을 확보하여 전세계 IT 시장의 선도 역할 
수행하고 있다. 유럽은 기술의 표준화와 시장 단일화의 장점을 부각시켜 무선통
신 분야의 글로벌 센터(global center)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은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 생활접목, IT 핵심부품․소재의 거점을 확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IT 생산
기지로의 거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21세기 초일류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는 차세대 부품 및 소재개발이다.  
인텔, 소니, 머크, HP 등 세계 일류기업들은 시스템온칩(SoC), 바이오 칩, 나노 
메모리, 카메라 모듈, 스마트 센서 등 차세대 핵심부품 및 소재 개발, 그리고 이들
을 생산할 생산설비 및 장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제품
들이 고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핵심부품과 소재, 생산설비만 확보하면 초일
류의 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세계의 각 지역들은 Next Silicon Valley를 실현코자 계획적․자연발생적 
ICT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지원하고 있다. 울루와 헬싱키 등 경쟁력 있는 ICT산
업 클러스터를 육성한 핀란드, 시스타 등 ICT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한 스웨덴, 신
쥬를 육성한 대만, 8개의 도도부현에서 추진되고 있는 IT산업 클러스터계획을 가
진 일본 등이 그들이다.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도 중관촌, 
포동, 심천(이상 중국), 방갈로르, 하이데라바드, 뭄바이, 델리, 첸나이(이상 인도) 등 
ICT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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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바이(봄베이)
방 갈 로 르
첸나이(마드라스)
하이데라바드
콜카타(캘커타)
델 리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TCS 등
인력 규모 : 6만 2천명
인텔, IBM SAP, SAS, 델, 시스코,
TI, 모토롤라, HP, 오라클, 야후,
AOL, 엑센추어, 위프로, 인포시스 등
인력 규모 : 11만 명
GE, 아메라칸 익스프레스,위프로 등
인력 규모 : 7만 3천명
PwC, IBM, TCS 등
인력 규모 : 7천명
마이크로소프트, HSBC, 사티암 등
인력 규모 : 3만 7천명
세계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EDS 등
인력 규모 : 5만 1천명
파키스탄
네 팔
중 국
부 탄
방글라데시
벵갈만
아라비아해
2.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ICT산업정책과 성장모델
1) 인도의 ICT산업 클러스터와 정책
2002년 현재 인도는 인구규모 세계 2위, GDP기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며, 
구매력기준으로 경제규모는 세계 4위 수준이다. 인도경제는 연평균 5~6% 성장
하여, 2032년 경 GDP기준으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
할 전망이다(Goldman Sachs; 임태윤 2004 재인용).
인도의 IT산업은 1997년 이후 GDP 성장률의 4배에 달하는 연평균 27%의 고성
장을 기록하고 있다. 인도 전체 수출에서 소프트웨어 및 IT 관련 서비스가 차지
하는 비중은 1997년 5%에서 2002년 20%로 급증하고 있다. 인도의 소프트웨어 및 
IT관련 서비스 수출은 99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점하고 있다. 
<그림 3-5> 인도의 ICT산업 클러스터 분포
자료 : 임태윤 2004 인용 후 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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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도에는 다국적 기업들의 R&D센터가 다수 입지해 있다. 2002년 말 현
재 100개 이상의 다국적기업들이 인도에 R&D센터를 설치(Asia Times 2003. 2. 
20; 삼성경제연구소 2004 재인용)하여 R&D센터 수에서 일본과 이스라엘을 추월
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인도 R&D센터를 글로벌 R&D 활동의 중추로 인식
하고 있다. 예컨대 인도 GE의 R&D 투입규모는 미국에 이어 2위(인도 R&D 센터 
1,600명, 중국 R&D 센터 100명)이고 1,100명의 연구개발 인력 중 석사가 44%, 박
사가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소프트웨어 개발뿐 아니라 백색가전, 제트엔
진, 의료기기, 나노텍크 등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인텔의 경우
에는 2007년까지 2억 달러를 투자해 연구개발인력을 현재의 3배인 3천명으로 늘
릴 계획이다. 
인도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IT산업 육성정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86년 이후 소프트웨어 수출, 개발, 훈련정책을 통해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을 실시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방갈로르(1991년), 하
이데라바드 등지에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를 조성(독자 통신시설과 자가발
전 설비 구축)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적 지역 중의 하나인 방갈로르에는 인도과학대학원(IISc), 인도공과대학
(IIT), 압텍(APTECH, 세계 3대 IT 교육기관) 등 5백여 개의 IT전문 교육기관, 텍
사스 인스투르먼트(TI)를 비롯한 인텔, IBM 등 900여 개의 IT 기업들이 클러스터
를 형성하고 있다. 인도는 방갈로르, 델리, 뭄바이, 첸나이, 하이데라바드, 콜카타 
등지에 IT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다.
인도의 대표적인 ICT산업 클러스터인 방갈로르에서는 기술관련 주체들 간에 
실질적인 사회적 네트워킹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 시스템과 연계된 다
국적 기업들의 지사조차 개인적인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지방 관계에 착
근되어 있다. 이러한 연계의 특성과 패턴은  다른 산업국가의 기술이 발달된 지
역과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갈로르 지역 네트워크의 주요 활동 그룹은 인도 산업사회(Indian Industrial 
Community), 인도 과학 및 교육 사회(Indian Scientific and Educ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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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외국 산업 사회(Foreign Industrial Community)로 구분될 수 있는데 세 개의 
주요 활동 그룹들은 몇 개의 하위 지원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Fromhold- 
Eisebith 1999). 그러한 지원시스템에는 투입, 기술, 종합지원, 과학, 숙련, 환경 지
원시스템과 세 개의 기술사회를 조합하고 연계하는 조합관련 지원시스템이 있
다.
<그림 3-6> 방갈로르 지역의 기술지원시스템
 자료 : Fromhold-Eisebith 1999.
인도 IT기업들은 미국기업들과 긴밀한 연계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500대 기업 
중 인도 IT기업의 고객은 2001년 125개에서 2003년 말 285개로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포천지 선정 미국 10대 기업 중 8개가 인도 최고의 IT기업인 타타6)의 고
객이며, 포천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 185개사가 소프트웨어 개발 외주대상으
로 인도를 선정하고 있다. 또한 실리콘밸리 기업의 30%는 사장이 인도인이고, 미
국정부 전자공학기술자용 비자의 46%가 인도인에게 발급되었다.  
6) 타타는 2002년 DataQuest선정 CIO들이 뽑은 최고의 인도 IT 기업이다(임태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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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기업들은 각종 기술인증 획득(ISO 9000인증)을 통해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해외 이민자들이 실리콘밸리 기술인력의 40%, 인도계 경영자가 750개 기
업을 경영하고 있는 등 상호 협력하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 결과 인도는 북미로 IT서비스 분야 인도 전체수출 중 67.7%의 높은 비중을 
수출하고 있다(<표3-2> 참조).
<표 3-2> 인도의 IT 서비스 소비: 지역비중(2002-2003)
지역 구분
IT 서비스 소비 
(US10억$)
인도의 수출
(US백만$)
인도의 
시장비중(%) 상대적 의존률 인도의 수출비중
북미 171.1 6,685 3.92 1.4 67.7
서유럽 109.6 2,103 1.92 0.7 21.3
일본 34.9 193 0.55 0.2  2.0
라틴 아메리카 
및 기타 17.5 583 3.33 1.2  5.9
아시아 태평양 16.0 311 1.94 0.7  3.2
총계 349.1 9,875 2.82 100.0
자료 : NASSCOM. http://www.nasscom.org. 
제품․서비스별 가치사슬 피라미드로 볼 때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고부가
가치 창출 분야․위험도가 높은 제품사업 분야보다는 저부가가치․위험도가 낮
은 전문용역 서비스에 의존하는 특징을 지닌다. 최상위의 제품사업 분야는 핵심
적 지식 및 전문성, 다양한 기술 및 연구자원, 연구개발 및 마케팅 노력이 필요한
데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저부가가치 부문(유지보수, 이민, 인력수출)이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은 정부가 인력, 통신인프라, 단지조성이라는 하드웨어
를 투입하고 다국적 기업,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
크가 주체가 되어 추진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인도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
술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인도를 역외 소프트웨어 개발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각 주체 간의 경쟁관계는 해외고객들을 상대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전개
되며, 기업들의 진입이 쉬운 저부가가치 활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경쟁
시장에 가까운 경쟁형태를 띠고 있다(홍성범 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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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1-2002수출액
(US$ billion)
비중
(%)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IT 컨설팅 0.05  0.7
시스템 통합 0.15  2.0
고객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유지보수 2.65 34.6
네트워크 컨설팅과 통합 - -
IT 훈련 및 교육 - -
하드웨어 지원 - -
패키지 소프트웨어지원 0.30   4.0
프로세싱 서비스 - -
IS 아웃소싱 - -
어플리케이션 아웃소싱 1.75  22.9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 0.05   0.7
소계 4.95  64.7
I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1.49  19.5
R & D 서비스
제품개발과 디자인 0.30   4.0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0.91  11.9
소계 1.21  15.8
총계 7.65 100.0
자료 : Business Standard, The Smart Investor, 10th April 2000. 홍성범외 2000 재인용 후 수정.
<그림 3-7> 소프트웨어 산업의 가치사슬 피라미드
<표 3-3> 인도의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수출( 2001-2002)
 자료 : NASSCOM. http://www.nassc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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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하드웨어 부문을 육성
하여 IT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드웨어 제조를 장려하고 
컴퓨터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컴퓨터 하드웨어 산업 부문 육성 정책을 추진 중
이다. 최근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가 인도에 연구개발 센터를 설치하
고 인도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인 NIIT는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인 프로그래머
를 양성하는 등 하드웨어 중심인 중국과 인도간 IT협력이 급증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1996년 인도에 소프트웨어 개발센터를 설립하여 500명 수준의 직
원을 2005년까지 1,15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LG는 1998년 설립되어 현재 450
명에 달하는 연구센터의 규모를 2005년까지 6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나아가 정
부 차원에서 최근 우리나라와 인도 간에 IT부문 협력을 위한 8대 과제7)를 채택
하고 한․인도 IT협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www.inews24.com). 
하드웨어 분야가 강한 우리나라와 소프트웨어 분야가 강한 인도와의 상호협력
은 양국의 IT부문의 동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도정부는 하드
웨어 부문을 강화하여 인도의 IT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프라, 기술력 및 경험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휴대폰, 디지털 TV 등의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공
을 이룩하였지만 IT산업의 핵심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임베디드 소프트
웨어 등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인력수급 불균형과 교육체계의 문제점 등이 나타
나고 있다. 따라서 한-인도간 협력을 통해 인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이 
국내시장에 수급되고 우리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이 양성되어 소프트웨
어 인력난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중국의 ICT산업 클러스터와 정책
7) 8개 부문 협력과제는 ①한․인도 소프트웨어 협력센터 설립, ②소프트웨어 양성프로그램 공동 개발, 
③소프트웨어기술협력 및 인도내 하드웨어 진출 강화, ④인도내 전자정부 구축 협력 및 제3국 동반 
진출, ⑤국제연구망 구축, ⑥3세대 및 차세대 이동통신 부문 협력 강화, ⑦초고속설비 구축 협력, ⑧정
보보호분야 협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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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98년 이전에는 IT를 과학기술정책의 일부로 간주하여 과학기술부가 
관련정책을 계획․수립하였다. 그 대표적인 프로젝트로서 863계획, 훠치계획, 진
쯔궁청(金字工程) 등이 있다. 중국의 첨단기술산업 발전계획인 훠치계획은 과학
의 발전을 통한 국가부강이라는 방침 하에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첨단기술상품
의 산업과 국제화를 촉진하는 정책(하이테크산업개발단지와 소프트웨어산업단
지 개발)으로 첨단기술산업개발구(高新技術産業開發區, 高科技園區)의 건설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전국에 53개의 국가급 하이테크산업개
발구가 조성되었고, 지역별 소규모기지까지 합하면 10,000여 개에 달하고 있다.
중국은 1998년 정보산업부를 신설하여 독립적인 IT산업정책을 수립하고 2000
년 IT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박세근  2004). 1990년대 
후반 인터넷과 같은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급격하게 성장한 글로벌 경제
는 중국정부가 IT산업의 특수성 및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정한 계기
가 되었다. 기존 과학기술부 및 각 부처에서 관장하던 IT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정보산업부를 설립하고 정책수립과 집행을 관장하고 있다. 정보산업부의 출범과 
더불어 발표된 가장 대표적인 IT관련 종합적 정책으로는 10․5계획(2001-2005)을 
들 수 있다. 이 계획은 첨단산업 육성과 전통산업의 정보화를 과제로 내세우며 
하드웨어, 통신,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IT 분야에 대해 최초로 종합적인 발전정
책과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10․5계획에 의하면 계획기간 중 IT 산업의 성장률을 GDP 성장률의 3배 이상
으로 유지하여 2005년 GDP의 7% 수준까지 육성하고, 이 중 통신산업이 GDP의 
4.7%를 차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총 10차 5개년 계획기간 중 디지털 위성통신, 
HDTV, 첨단집적회로 등 12개 첨단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
획이다. 시행 3년이 지난 2004년 현재 IT산업의 GDP비중이 5.7%로 추정되는 등 
10․5계획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박세근 2004). 골든 프
로젝트(Golden Project)는 8.5계획기간(1991-1995)에서부터 시작되어 10.5계획기간
에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정보화육성정책으로 전자상거래와 
네트워크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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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산업부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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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계획.  
진쯔궁청
소프트웨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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훠취계획
첨단기술제품에대한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
과학기술정책의일환으로서의IT산업I 독립적인분야로서의IT 산업I  
과학기술부주도과학기술부주도 정보산업부주도정보산업부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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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중국 IT 산업정책의 변화 추이
자료 : 박세근 2004.
중국 정부는 현재 하드웨어 생산 위주에서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 등 고부가가
치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 
제2의 하드웨어 생산국으로 하드웨어 분야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
다고 판단하고, 비교적 낙후된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 분야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6월 소프트웨어 산업과 집적회로 
산업의 발전을 위한 장려책을 발표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밝혔고, 베이징․상하이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단지 구축, 증치세 환급 등 소프트
웨어 산업 관련 인센티브 등의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 12월에 발표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행동강령(振興軟件産業行動綱要)’에 의하면 2005
년까지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시장규모를 2,500억 위안(약 300억 달
러) 이상으로 확대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의 시장점유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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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소프트웨어 수출규모도 50억 달러 이상을 상회하도록 
할 예정이다(박세근 2004).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매출규모가 50억 위안(약 6억 
달러)을 초과하는 대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80만 명을 육성
하려고 계획하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의 국가급 첨단산업기지(고신기술산업개발구)의 지역분포 및 특징을 살펴
보면, 동부, 중부, 서부에 각각 29개, 13개, 11개로 지역분포가 비교적 균형을 이
루고 있다. 성(省)별로는 광동성이 6개, 강소성, 산동성이 각각 4개씩 보유하여 
이들 세 개성의 개발구가 전체 국가급 첨단지구의 26%를 점유하고 있고, 서부지
역 소재 성(省), 자치구(自治區) 중에는 기초과학이 발달된 합서성(陜西省)이 3개
를 보유하고 있으나 청해(靑海), 영하(寧夏), 티벳에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표 3-4> 중국의 혁신 클러스터 유형
유 형 주요 내용
A. 대외개방도시형
경제특구, 연안개방도시(경제기술개발구), 
델타지역(해안개방구)
B. 국가 과학기술 프로그램형 고신기술산업개발구
C. 종합형 중관촌(북경), 포동신구(상해)
D. 수요자지향형 대학 과기원
E. 해외 이니셔티브형 소주 공업원구
자료 : 홍성범 외 2000.
중국의 혁신 클러스터 발전은 고신기술산업개발구만이 아니라 경제특구, 대학
과기원 등에서 비롯된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홍성범 외 
2000). 
첫째는 ‘불균형전략에 따른 국가차원의 지역거점’으로, 대부분 1980년대 이후 
대외개방된 도시이다. 경제특구, 연해개방도시(경제기술개발구), 델타지역(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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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구) 등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둘째는 ‘국가 과학기술프로그램 추진에 따
른 기술혁신거점지역’으로, 이는 훠치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설정된 고신기술산
업개발구이다. 셋째는 앞의 두 유형을 포함하는 ‘종합형’으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며 북경의 중관촌과 상해 포동 신구를 들 수 있다. 넷째는 대학 과기원(科
技園) 같은 ‘수요지향적 형태’로 정부정책보다는 주로 수요자 측면에서 자발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는 외국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해외 이니셔티브형’으
로 소주공업원구 유형이 있다.
동부․중부․서부의 IT 산업환경은 다른 사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프라 등 
모든 부문에서 동부와 서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PC생산량의 95.7%, 소
프트웨어 기업 매출액의 84%, 인터넷 이용자 비중의 57.3%를 동부지역이 차지하
고 있다(<표 3-5> 참조). 현재 챵쟝(長江 ) 삼각주, 주쟝(珠江) 삼각주, 환보하이
(環渤海)의 3개 IT 산업관련 클러스터가 모두 동부지역에 형성되어 있다.
<표 3-5> 중국내 동부․중부․서부의 IT 산업 및 환경 비교(2002년)
구분 중국의 ICT산업 동부 중부 서부
하드웨어
100가구당 PC보급률(%) 26.7 13.9 13.0
PC생산량(만대) 1,432.5 48.0 16.6
비중(%) 95.7 3.2 1.1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기업 매출액 비중(%) 84.0 5.9 10.1
통  신
유선통신 보급률(%)* 31.8 17.4 14.7
이동통신 보급률(%)* 34.0 14.9 14.9
평균 통신비지출(위안) 451.7 305.7 356.8
인터넷
인터넷 이용자수(천명)* 45,516 17,462 16,522
비중(%) 57.3 22.0 20.7
인터넷 보급률(%)* 9.4 4.1 4.5
주 : *는 2003년 기준임.
자료 : 박세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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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해지역과 중서부지역 간, 연해지역내 개발구 간 격차가 크게 나타
나고 있다. 산업, 인력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북경, 상해, 심천 등 연해지역 대도
시 소재 개발구와 귀양(貴陽), 곤명(昆明) 등 중서부지역의 개발구 간에는 투자환
경, 업체수, 부가가치 창출액 등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연해지역 개발구 간
에도 혜주(惠州), 주해(珠海) 등 개발구는 입주업체가 북경, 상해 개발구의 20%에
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북경, 상해, 심천 지역은 중국의 3대 IT 산업기지를 
형성하고 있다.
하이테크산업 개발단지의 설립과 발전은 주요 훠치계획의 하나로 고급인력 확
보와 기술개발 환경조성을 토대로 중국의 독자적인 과학기술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이다. 하이테크산업 개발단지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深玔)
을 중심으로 한 IT 산업단지가 대표적이다. 
<그림 3-9> 중국의 주요 ICT산업기지 분포
D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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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ASA
LANZHOU
XIAN
CHENGDU
NANNING
SHENZHEN HONGKONG
FUZHOU
WUHAN HANGZHOU
NANJING
SHANGHAI
TIANJIN
BEIJING
SHENYANG
HARBIN
C H I N A
TAIWAN
북경
중관촌
서안
고신기술개발구
상해 장강
고과기원구
심천 고신기술
산업원구
자료 : 박세근 2004.
우선 베이징 중심의 IT 산업단지의 특징은 중국의 우수한 인력(60여 개 대
학)․연구기관(486개 정부 소속 연구기관)․중국 IT 첨단기술선두기업(Leg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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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er 등)․R&D관련 외국기업 등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상하이 포
동 중심의 IT산업단지는 IT․금융 등 종합적인 하이테크 단지, 특히 통신산업을 
주축으로 세계적인 하이테크의 메카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전 
중심의 IT 산업단지는 경제특구로 인한 선진제도와 유리한 시장조건 등 인프라
가 잘 구축되어 있다. 컴퓨터와 전자부품 등 IT산업기지인 주강지역에 위치하고 
세계최고 중계무역기지인 홍콩과 가깝기 때문에 첨단산업의 수요나 수출이 매우 
용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역간 균형개발 및 총량규제 등을 위해 몇 개의 소규모 개발구를 
묶어 한 개의 큰 개발구를 형성하게 하고 있다. 예컨대, 북경 중관촌은 동등한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해정원(海淀園), 평창원(昌平園), 풍대원(豊臺園), 전자성과
기원(電子省科技園), 역광과기원(亦廣科技園) 등 5개 원구(園區)로 구성되어 있으
며, 상해 장강(張江) 첨단지구는 청포(靑浦), 조하경(漕河涇), 장강(張江), 상해대
학 과기원(上海大學 科技園) 등 4개 원구(園區)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첨단산업개발단지는 전자정보, 신에너지, 신소재 위주의 산업구조를 
형성하는데, 이 중 전자정보는 제조업 생산액의 약 50%, 수출액의 60%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는 기술성과를 상업화하고 소프트웨어 기업의 육성을 촉
진하기 위해 조성하였다.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로는 베이징 소프트웨
어 단지, 각종 세제혜택으로 외국기업 유치 전략을 내세우는 상하이 소프트웨어
단지, 그리고 향후 가장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서안 소프트웨어 산업단지가 있
다. 베이징 소프트웨어 산업단지에는 중관촌 소프트웨어단지, 청화 소프트웨어
단지, 중국과학원 단지 등 6개의 소프트웨어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상하이 소프
트웨어단지는 유명 소프트웨어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포동 소프트웨어단지를 중
심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세제혜택을 받으며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서안 소프트
웨어단지는 서부 대개발 전략의 핵심지역으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
고 있다.
3대 IT 산업 거점도시인 북경, 상해 그리고 심천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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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은 과학연구,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인재와 연구기관이 밀집되어 기술 면에
서 가장 우수하여,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굴지의 첨단기술기업을 보유
하고 있다. 렌샹(聯想), 북대방정(北大方正), 청화동방(淸華同方), 장성전뇌(長城
電腦)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액 10억 RMB를 초과하는 기업이 10여개에 달
하고,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대 포탈사이트(sina.com, sohu.com, neteasy. 
com) 등도 북경에 위치하고 있다. 1999년 말까지 전 세계 500대 기업 중 154개가 
북경에 투자, 그 중 100여 개 기업은 중국 본사, 혹은 아태지역 본사를 북경에 
두었으며 45개 기업은 북경에 48개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였다. 
둘째, 상해는 과학기술 면에서는 북경에 뒤지지만 제조업 기반의 우위를 바탕
으로 하이테크 제품생산 면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 IT 산업의 생산총액과 납
세액은 각각 중국전체의 14%, 20%를 차지하고 교환기, 광섬유, IC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30%를 초과하는 등 IT산업은 상해시 최대의 기간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상해시는 조하경 신흥기술개발구(漕河涇 新興技術開發區)를 중심으로 IT 
중심의 루슨트, 노텔 등 30여개 다국적기업, 20여 개 국 260여 개 첨단기업과 연
구개발센터가 입주하고 있다. 한편 장강 고과기원구(張江 高科技園區)에는 스위
스 로쉐, 벨기에 스미스클라인, 독일의 베링거 등 중국내외 20여 개 의약업체들
이 의약단지에 입주해 있다. 1950년대부터 실리콘밸리의 발전전략 계획에 참여
해온 재미 화교학자 Tian Changlin(田長霖) 교수는 상해시 첨단기술산업이 과학
기술 분야를 제외한 자금, 관리시스템, 자연환경, 상공업 등의 전 분야에서 북경 
및 심천에 강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이은민 2002).
마지막으로 심천시는 중국 최대의 경제특별구로 과학인력 면에서는 북경은 물
론 상해에도 뒤지나, 양호한 인프라 환경과 경영마인드로 첨단산업 발전이 가장 
빠른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인구 300만에 불과한 심천시에 첨단산업이 발달한 
원인은 첫째, 개혁개방에 의한 시장 메커니즘 완비, 둘째,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
한 기업 및 개인의 연구개발 촉진, 셋째, 심천 사이버대학단지 설립 등 인재지원
시스템, 넷째, 투융자를 지원할 심천시 고기술산업투자복무공사를 설립하고 기
업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금융지원시스템, 다섯째, 기업의 연구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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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가) 설립시기 설립지역 R&D 분야
인텔(미국) 1994년 베이징 반도체 관련 첨단 소프트웨어 등
모토롤라(미국) 1995년 베이징, 상하이 첨단반도체기술 등
IBM(미국) 1995년 베이징, 상하이 컴퓨터,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
MS(미국) 1995년 베이징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에릭슨(스웨덴) 1997년 상하이 통신, 디지털 제품 등 
노키아(핀란드) 1998년 베이징 모바일 통신기술
후지쯔(일본) 1998년 베이징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 등 
HP(미국) 2000년 베이징 디지털 신호처리 등 
도시바(일본) 2001년 베이징 중국어 음성 인식 등
마쓰시타(일본) 2001년 베이징 차세대 이동통신 등 
립 촉진 등 기술개발체계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표 3-6> 중국내 주요 외국계 기업의 R & D 센터 현황
    자료 : 이은민 2002 재인용.
3.  유럽 국가들의 ICT 성장모델과 정책개입
유럽 국가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한 ICT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관련된 정책
으로는 시장규제완화정책, 조세정책, 혁신정책, 교육정책 그리고 지역정책이 있
으며, 지방차원의 정책으로는 입지정책과 창업보육정책이 있다. 아일랜드는 FDI
모델, 북구는 규제완화의 기회포착모델, 울루는 주변전문화모델, 암스테르담은 
국제서비스도시모델 등을 발전시켰으며, 각기 지역여건, 시장상황, 정책적 판단
이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ICT 도시들의 성장모델은 우리나라 
ICT산업 클러스터의 성장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제 3 장∙국내외 ICT산업정책과 ICT산업 클러스터 성장모델    53
1) 유럽국가들의 ICT산업 성장모델
(1) 아일랜드 FDI 유치․성장 모델
아일랜드는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함으로써 ICT산업의 발전을 계획한 사례로  
정부의 계획적 노력과 조세정책 등이 돋보인다. 1970년대 말 아일랜드 개발청
(IDA; Irish Development Agency)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소프트
웨어 산업을 아일랜드에 적합한 산업분야로 선정하여 육성하는 등 아일랜드 소
프트웨어 산업발전 배경에는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이 있었다(홍성범 외 2000). 
첫째, 아일랜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저렴한 생산비용환경을 제공할 여건을 갖
추고 있다. 둘째, 소프트웨어의 청정(clean) 산업적 성격은 아일랜드가 전통적으
로 가지고 있는 녹색(green)이미지와 부합한다. 셋째, 소프트웨어 산업은 우수한 
인력 조달이 특히 중요한데 아일랜드에는 젊고 학력수준이 높은 인적자원을 조
달하기 용이하며 영어의 공용화로 인하여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과 긴밀히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아일랜드 개발청은 외국
의 기존 혹은 신규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을 추진
하였다. 후보기업군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투자지원 내용을 조사한 후에 유럽
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를 부과하여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이전까지의 외국인 투
자는 생산과정 중 주로 최종 패키징 시설과 물류기지 중심의 기술수준이 낮은 
공정위주여서 단순노동력 고용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아일랜드 정부는 단
순한 투자유치에서 벗어나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서 다국적 
기업과 자국내 기업과의 연계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도하였
다. 이로 인해 많은 다국적기업의 유럽본부가 아일랜드에 입지하게 되었다. 최근 
다국적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및 물류 부문을 대상으로 유럽 각국에  
현지화하고 기술지원 부문에서는 유럽 총본부를 아일랜드에 설치하려 하고 있
다.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 20개국 대상의 현지화 사업장을 아일랜드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미국 밖에서의 제조설비로는 가장 큰 규모이다. 오라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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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이후 3개의 센터를 설립하여 소프트웨어개발, 현지화 및 제작, 유럽 비즈
니스 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선마이크로시스템즈는 1993년 더블린
에 유럽센터를 설립하여 생산, 현지화는 물론 솔라리스, 자바, 네트라, CDE 등 
자사의 전략품목을 아일랜드에서 개발하고 있다.
아일랜드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요 중심지로는 수도인 더블린(Dublin)과 리머
릭(Limerick), 클레어(Clare), 갈웨이(Galway) 등이 있다. 우선 더블린은 전 인구의 
1/3, 소프트웨어 주사용자 층이 거주하여 전체 소프트웨어 업체의 76%, 고용의 
83%가 집중되어 있다. 둘째, 리머릭/클레어 지방에는 소프트웨어 고용의 6%가 
분포되어 있으며, 리머릭 대학주변의 국립기술단지에는 자국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 성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갈웨이 지방은 소프트웨어 고용의 4%가 분포되어 
있으며, Digital Equipment 같은 외국기업과 자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업체
인 Aimware 등이 분포하고 있다.
<그림 3-10> 아일랜드 성장 모델
자료 : Meer, Winden & Woet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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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외자유치 성장모델을 보면 1단계인 FDI유치와 기반조성 → 2단계인 
ICT 기업의 성장과 수준 향상 → 3단계인 신생기업 창출 및 ICT산업 전문화의 
수순으로 이어진다. 우선 1단계 FDI유치 및 기반조성 단계에서는 많은 외국 ICT 
기업들이 더블린에 입지했고, 몇몇은 코르크에 입지하였다. 기업들이 입지한 이
유는 낮은 법인세와 낮은 임금 등 비용상의 이점 때문이었으나 점차 인프라 시설
에 대한 막대한 투자, 영어구사인구, 유럽과 미국의 중앙에 위치했다는 점이 미
국 ICT 기업들에게 이상적인 입지로 인식되었다. 둘째, 2단계 ICT 기업의 성장과 
수준 향상 단계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기술적 지식과 국제 비즈니스 
경험을 가져왔고, 아일랜드 노동력의 교육수준 상승, 지식인프라 시설투자 증가, 
토착 ICT 기업들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3단계 신생기업창출 및 산업
전문화 단계에서는 숙련인력 부족, 임금상승, 해외로부터의 인력유입증가에 따
라 ICT산업은 더욱 전문화되었고, 지식기관들과 기업간 상호작용이 증가하였다.
(2) 북유럽의 규제완화 기회포착 모델
혁신정책은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지식과 정보의 확산을 조장하기 때문
에 ICT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핀란드는 TEKES(핀란드 
기업과 대학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지원), SITRA(핀란드 연구개발기금)라는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등 혁신정책이 가장 강력히 추진된 사례로 꼽힌다. 또한 핀
란드와 스웨덴에서는 대도시나 수도로 인구가 이동하지 않도록 북부지역에 초점
을 둔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하였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이동통신시장 발전은 정부의 텔레콤 시장 자유화 정책에 
기인한 바 크지만, 스톡홀름과 헬싱키 클러스터는 정부의 시장자유화 정책 외에
도 에릭슨과 노키아라는 선도기업이 존재하여 미국 ICT 기업과는 다른 시장 개
척의 방향으로 급성장하였다. 
이 두 클러스터의 발전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단
계는 에릭슨과 노키아 등 선도기업이 입지한 단계다. 이들이 입지한 스톡홀름과 
헬싱키는 모두 전통적인 서비스, 공학과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높은 교육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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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정책초기 규제 철폐
신생기업창출신생기업창출
ICT 기업의
높은 성장
ICT 
양호한
숙련노동력 접근성
강력한 잠재 수요
텔레콤 시장
자유화
양호한
국제적 접근성
영어구사 노동력
산업
챔피온의 존재
엔진 기업의
높은 성장
본국으로 부터의
인재유입
지방 노동풀의 증가
기술 및 국제
비즈니스 관련
지식 확산
지역혁신
네트워크 진화
산업 챔피온의
지속적인 성장
산업 챔피온의
지속적인 성장
FDI의 유입FDI의 유입
고비용 /고임금
임금상승
ICT 이미지 개선
국가정책
1단계 : 초기 텔레콤의 선도 2단계 : 다양화와 국제화 3단계 : 통합
외국어에 능통한 노동력을 보유하였으며, 스칸디나비아 텔레콤 시장의 자유화, 
낮은 인구밀도는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2단계는 다양화 및 국제화 
단계로 도시의 ICT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었다. 지식과 자원의 이점을 얻기 위
한 외국 ICT 기업들의 이전은 지역의 국제화로 이어졌으며, 이들의 사업추진방
식이 토착기업들에게 이전되었다. 그 결과 클러스터가 전문화되었고 많은 신생
기업들의 창업, 지식인프라와 기업간의 연계, 정부의 혁신적 협력과 기업가정신 
촉진정책 등이 추진되었다. 마지막으로 통합단계인 3단계는 국내 노동력의 부족, 
외국으로부터의 해외직접투자 유입, 임대료 상승 등의 특징이 있으며,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선진경영방법, 비즈니스 활동공간 공급, 접근성 보장 등이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그림 3-11> 북구의 자본성장 모델
자료 : Meer, Winden & Woet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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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거대도시의 경우에는 ICT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별도로 있는 것
이 아니고 다만 시장이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는 방임정책이 존재한다. 이 모델은 
서비스부문과 현대적인 산업이 발달한 뮌헨, 리용, 튜린 등 선진국의 각 도시에
도 해당된다.
(3) 울루의 주변 전문화 모델
울루는 국가의 지역개발정책, 기술대학의 설립, 일관성 있고 추진력 강한 지방
정책, 그리고 협력적인 문화 등이 어우러져 클러스터를 육성한 사례이다. 울루는 
국가의 지역개발정책 덕분에 클러스터를 형성한 사례로,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다른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중요
하지 않은 연구개발부문에서 강점을 발휘하여 ICT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하였다. 
1970년대에 성장잠재력이 없는 사양산업에 집착하는 대신 산학협력을 통한 경쟁
력을 활용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울루대학, 핀란드 기술연구센터 실
험실, 북구 국가 최초의 사이언스 파크 설립, 지역정책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노
키아의 입지로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울루시, 울루대학교 및 지역기업들은 과학단지의 건설을 추진하였으
며, 1984년에는 기술도시(The City of Technology)라는 발전 프로그램을 도출하였
다. 
1994년에 발족된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램 센터’의 목표는 지방, 지역 그리고 
국가적 자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2006년 말까지 국제적인 유망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우선 1단계인 ‘연구개발 전문화단계’에서 울루는 협소한 시장에도 불구
하고 강한 지역정체성, 엔지니어링 전통의 지역기반 위에서 텔레콤 시장의 자유
화와 기술대학의 설립 및 노키아의 연구개발 활동의 확충 등을 통해 강력한 ICT
에 초점을 둔 기술전략을 추진하였다. 즉, 지역개발정책으로 노키아의 입지와 활
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추진하였다. 2단계인 ‘고도성장단계’에서는 대학과 기업의 
높은 상호작용, 기술적 지식과 국제비지니스 추진 확대, 강력한 ICT 연구개발 활
동 이미지 및 주변지역으로부터 인재 유입 및 국가혁신정책으로 높은 성장을 시
58
1단계 : R&D 전문화 Stage 2 : 고도 성장 Stage 3 : 다양화
강력하고 ICT에 초점을 둔 지방 기술 전략
강력한
지역 정체성
공학적 전통
텔레콤 시장
자유화
초기의
규제 철폐
선도기업의
R&D 활동의
강력한 확장
R&D 
기술대학설립
협소한
자국 시장
지역개발정책
기술 및 국제
비즈니스 관련
지식확산
주변지역
인재의 유입
국가혁신정책
창업
토착기업의
성장
외국인
R&D 투자 증가
지역 다양화 정책
높은 수준의
산학 교류
국가정책
지역정책
강한 ICT 
R&D 이미지
ICT 
R&D 
현하였다. 3단계인 ‘다양화단계’에서는 강한 ICT에 중점을 둔 지방기술전략을 추
진하여 활발한 창업, 토착기업들의 성장, 외국 R&D투자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그림 3-12> 주변 전문화 모델
자료 : Meer, Winden & Woets 2003.
(4) 암스텔담의 국제 서비스 도시 모델
1990년대 이후 암스텔담은 국제 비지니스 도시로서 강점을 갖게 되었는데,  
ICT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암스텔담의 금융과 미디어 부
문은 신생 창업기업에게 적합한 입지조건이 되었으며, 스키폴 국제공항으로 인
하여 시장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우호적인 세금정책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젊
고 역동적이며 국제적인 이미지는 네덜란드 국내는 물론 해외로부터 많은 고급
기술인력을 유인하였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암스텔담은 외국 ICT 기업들에
게 매우 매력적인 지역으로 각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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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지역 내 수요-견인 성장 2단계 : 고도 성장
혁신적, 문화적
이미지
강력한 지역수요
다양한 경제
우수한 접근성
인터넷 결절
국제적 지향성
ICT 
비지니스의
급속한 성장
텔레콤 부문
성장
FDI 성장
인재유입
비용/임금 상승
강력한 ICT
서비스 이미지 FDI의 성장
창업
토착기업의 성장
<그림 3-13> 국제 서비스 도시 모델
자료 : Meer, Winden & Woets 2003.
암스텔담의 경우에는 대학의 과학연구가 간접적으로 클러스터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암스텔담 대학은 1980년대 전자인프라 분야에서 전 세계적
인 대학들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결절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1990년대에
는 유럽 최고의 인터넷 결절로 발전하여, 1990년대 말에는 많은 통신기업들을 유
치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의 혁신적․문화적 이미지, 강력한 
지역수요, 다양한 경제, 우수한 접근성, 인터넷 결절, 국제지향성 등의 요인은 
ICT 창업과 국제 ICT 기업들의 급성장에 기여하였다. 암스텔담시는 ICT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도 추진하지 않았으며, 중앙정부도 암스텔담의 스키
폴 공항 접근성에 관련된 정책을 제외하고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도 추진하지 않
았다.
1990년대 말 이후에는 수요증가로 인하여 부동산, 토지, 오피스 그리고 노동비
용이 급상승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업들이 도심을 벗어나 비용이 더 낮은 교외로 
확산되었다. 암스텔담의 국제서비스도시 모델은 런던, 프랑크푸르트, 브뤼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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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등 서비스 부문이 강하고 현대화된 경제구조를 가진 선진국의 다른 도시들에
도 적용 가능하다.
2) 정책개입을 통한 업종별 기능분담 사례
정보통신기술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이 특화․전문화되도록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기능이 분담된 사례로서는 핀란드의 전문지식기반 발전전
략이 있다. 이 전략으로 인하여 핀란드는 지역별로 산업이 특화되었으며,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였고, 수도에서 500km나 떨어진 인구 12만 
명의 소도시에서도 혁신클러스터를 창출해냈다.  
전문지식기반 발전전략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공통적으로 강점이 있으며 특화
된 분야를 가진 지역에 국가가 8개의 전문성 센터를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으로 
지정하여 클러스터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을 모색하였다. 이 전략
을 통해 설립․지정된 지역의 전문성 센터들은 산업계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고 
이 강점에 기초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성 센터 프로그램의 목적은 첫째, 전문성 센터간 전문화(특화)와 분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한 지역의 연구, 교육, 기업전문성을 서로 긴밀히 상호작
용하게 하여 새로운 기업(사업), 특히 첨단신진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셋째,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센터, 기업, 지역관계당국간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제
적 투자와 선도기술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넷째, 지역의 전문지식을 지속적
으로 보강하고 재창조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연구개발, 연구와 기업
사이의 협력, 부문별 전문화(특화)와 지역발전이다.  
전문성 센터의 최적 후보를 찾기 위한 첫 움직임은 1994년 초에 있었으며, 전
문성 센터(Center of Expertise) 프로그램 특별작업반이 19개 후보지 중 8개를 내무
부에 선정․제안하였다. 헬싱키 지역의 전문성 센터는 전반적인 활동을 담당하
고 특히 국제화 부문에 역점을 두고 있다. 남서 핀란드 센터(Southwest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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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는 생명공학과 재료연구, 탐페레 지역 센터(Tampere Region CE)는 기계공학
과 자동화, 정보 및 보건 기술, 남동 핀란드 센터(Southeast Finland CE)는 첨단금
속 구조물, 서부 핀란드 센터(Western Finland CE)는 에너지 기술 응용, 이바스킬
라지역 센터(Jyvaeskalae Region CE)는 제지기술, 에너지기술, 환경기술, 정보기
술, 쿠오피오 지역 센터(Kuopio Region CE)는 약품개발, 동물생명공학, 울루 지역 
센터(Oulu Region CE)는 전자․정보기술, 의료기술과 생명공학에 특화되어 있다. 
<표 3-7> 전문성 센터 선정기준
선정기준 주요항목 세부항목
질적 수준
연구와 교육의 질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연구활동의 위치, 연구활동의 
활용, 특허, 라이센스, 협정 등, 연구자훈련의 중요성, 
전문가 훈련의 국가적 중요성
기업활동
해당지역 기업활동의 국내적 질적 수준, 기업과 연구의 
협력, 가까운 미래의 기업잠재력
국제화
국제적 연구자 협력의 중요성, 기업의 국제화 정도 
(수출비중 등) 
효과성
지역발전효과
재생가능한 혁신적 생산을 위한 지적 자원의 활용, 
지역적 전문성 센터로서의 중요성
국가발전효과 국가적 전문성 센터로서의 중요성
조직
임계규모
전문성 센터 지역의 연구집단들의 임계규모와 초점, 
기업들의 중요성, 전문성 센터에 대응할 만한 정도의 
적절한 전문화 정도
네트워킹
국가적․국제적 협력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중요성, 기업과 연구기관간 협력과 
상승효과의 실현
조직화 프로그램의 기능성과 효과성
금융지원
금융계획의 현실성과 적절성, 금융계획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헌신, 전문성 센터 금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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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센터는 전문성 센터 프로그램 특별작업반이 질적 수준, 효과성 및 조직
적 측면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질적 수준 기준은 연구와 교육의 질, 기업활동, 국
제화 등을 지표로 한다. 효과성 기준은 지역발전 효과와 국가발전 효과이다. 조
직적 측면에서는 임계규모, 네트워킹, 조직화, 금융(자금지원) 등이 기준이다.
전문성 센터 프로그램의 업종별 기능분담 효과는 직접적으로는 혁신, 새로운 
기업활동, 지역발전 거점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노하우와 네트
워킹의 축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활력을 개선하고 협력기
회가 확대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우리나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ICT산업 지원정책 및 정책개입
1)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 정책개입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가 ICT산업을 지원하는 방법으로서는 대단위 산업단
지․연구단지 건설 등 물리적 인프라 지원, 센터․타운․파크 조성 등 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지원,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지원․연구개발과제 발굴 지원․인력
양성지원․산업육성계획 수립을 통한 지원정책과 정책개입을 들 수 있다. 그러
나 정보통신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들은 ICT산업에만 국한시키지는 않고 있다. 
직접적으로 ICT산업에 관련된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소프트타운 
정책과 개별 정책 중 ICT산업에 특화된 사업만을 예로 들더라도 재경부, 문광부, 
산자부 각 부서 사업 등 다기화되어 있다. 
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강릉, 안산, 울산, 충북, 안양, 포항, 제주, 
마산, 목포, 고양, 용인 등 11개 도시)나 소프트타운 정책(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전주)의 경우 소프트웨어 중심이다. 산자부의 4+9 지역산업진흥사업
의 경우 광주의 광산업과 전자부품산업, 경남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충북의 반도
체장비부품 공동테스트센터,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충남의 전자정보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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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및 디스플레이 산업지원센터, 영상미디어산업 사업화센터, 구미 디지털 전
자정보기술단지 조성,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 등도 ICT산업 관련 정책
으로 정책이 개입하여 특화시키고자 한 사례이다.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지원센
터와 문화산업클러스터 사업에서도 ICT산업은 반드시 포함된다. 재경부의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도 ICT산업에 특화할 계획이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역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이 지원하며 지방이 집행하는 계획으로서 시․도별로 4개씩 전략산업이 선정되
어 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하였듯
이 ICT산업에서도 ICT산업을 세분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 특화
된 세부업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표 3-8> 지역별 전략산업 비교
구분 4+9개 지역산업진흥사업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부산 부품소재, 신발, 생물 항만물류, 기계부품, 관광컨벤션, 영상IT
대구 섬유, 메카트로닉스, 정보, 나노, 생물 섬유,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기기, 생물
광주 광, 전자부품 광, 디지털가전, 자동차부품, 디자인 문화
경남 기계, 로봇, 지능형홈네트워크, 생물 지식기반기계, 로봇, 지능형홈네트워크, 생물
충북 전자정보, 반도체장비, 생물 전자정보, 반도체, 차세대전지, 생물 
충남 전자정보기기, 영상미디어, 생물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관광
대전  고주파 부품, 지능로봇, 생물 정보통신, 차세대전지, 메카트로닉스, 생물
전북 자동차부품, 기계 자동차기계, 생물, 대체에너지, 문화관광
전남 생물, 신소재 생물, 신소재조선, 물류, 문화관광
울산 자동차, 정밀화학 자동차, 정밀화학, 조선해양, 환경
경북 전자․정보기기, 생물 전자정보기기, 신소재부품, 한방생물, 문화관광
강원 생물, 의료기기 생물, 의료기기, 신소재․방재, 관광문화 
제주 생물 관광, 생물, 친환경농업, 디지털콘텐츠
자료 : 산업자원부 2004.
64
2) 지방정부의 지원정책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형 시스템에서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
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선정한 지역사업을 중앙
이 일부 지원하고 지방에서 대응자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다. 지방정부가 추진
하는 사업 중 서울의 상암DMC, 판교의 벤처단지, 과천의 지식정보타운,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대구 테크노폴리스 등이 정보통신기술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특화
단지이다. 재정여건이 좋은 수도권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지방에서 지원하
는 특화단지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개입하여 ICT 업종을 특화시키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재원조달을 분양수익에 의존하고 기업유치가 쉽지 않아 특화된 업종
만으로는 특정분양기간 내에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 따라서 일부 특화업종을 선
정하기는 하지만 미분양과 공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업종을 수용하고 
있다. 
3) 지원의 한계
중앙정부가 부처․부서별로 지역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중앙부처 
사업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간에는 협력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게다가 지원과 평가가 주로 중앙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추진주체
는 중앙과의 관계가 우선이지 지역 내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
지 않고 있다. 또 부처별․부서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전국 각지에 소규모로 센
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는 특화가 어렵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향후에는 지방정부의 백화점식 전략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임무가 국
가균형발전위원회의 중심역할이 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지역이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따
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재원과 권한도 지방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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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계획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평가
하는 일이 될 것이다.
5.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정책형과 시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도, 중국 등 
아․태지역 국가들은 대체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였다. 유럽의 아일랜드, 
핀랜드의 울루도 정책형이다. 반면 각국의 수도에 해당하는 스톡홀름과 헬싱키 
및 대도시인 암스텔담은 규제완화와 기회포착 그리고 입지적 이점과 대도시라는  
이미지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하였다. 
인도는 교육, 수출, 규제완화 및 세제정책 등을 통하여 먼저 ICT산업 육성정책
을 추진하였다. 가장 성공적인 방갈로르의 경우 인도과학대학원, 인도공과대학, 
세계 3대 IT 교육기관인 압텍 등 교육기관과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가 조
성되었다. 그 결과 세계적인 시스템과 토착기업 시스템이 지역 내에서 연계를 맺
는 지원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다.
1990년대 미국 기업들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상호보완성을 가진 국가나 지
역으로 아웃소싱하거나 다국적 기업들을 통한 연계를 구축하여 전 세계적인 연
계망을 형성하였다. 인도는 이 과정에서 미국기업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성
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도계 사장, 인도인 전자
공학기술자, 이민자 네트워크뿐 아니라 인도 내의 저임금, 고급 숙련노동력(영어
구사와 공학능력), 정부정책 등이 성장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 역시 정부가 첨단기술산업정책, 소프트웨어 산업 장려정책 등을 통하여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이징, 상하이, 심천 등지의 IT 산업단지와 우
수한 인력, 풍부한 자원으로 인한 해외 기업들의 입지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정책형인 아일랜드는 1970년대 말부터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
키려는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으로 제도적 기반(아일랜드 개발청, 낮은 법인세, 
인프라 조성 등)을 조성하고 해외투자 유치를 촉진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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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핀란드 울루의 경우는 국가의 혁신정책과 지역개발정책의 결과 울루
대학, 기술연구센터, 사이언스파크 설립, 그리고 노키아의 입지로 인구 12만 명의 
작은 도시에서도 세계적인 ICT산업 클러스터 모델로 성장한 사례이다. 
한편 시장형이며, 북유럽의 자본성장 모델인 스톡홀름과 헬싱키 클러스터는 
국가적 차원의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철폐와 시장자유화, 그리고 혁신정책을 바
탕으로 성장하였다. 에릭슨과 노키아라는 선도기업, 미국 ICT 기업과는 다른 시
장을 개척하여 급성장하였으며, 지역차원의 지원정책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암스텔담 ICT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중앙정부는 암스텔담 스키폴 
공항 접근성에 관련된 정책을 제외하고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도 추진하지 않았
으나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강점으로 인하여 ICT산업 클러스터가 발전한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테헤란밸리와 수원 전자정보산업 집적지가 자
연발생적으로 만들어졌다. 지방에서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구미, 광주, 천안, 오창 등 ICT 관련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계획적 단지
로 출발하여 자연발생적 벤처클러스터로 진화한 대덕밸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시장형과 정책형이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시장형, 
지방에서는 계획형 및 정책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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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   H  ․   A  ․   P  ․   T  ․   E  ․   R  ․   4
 우리나라 ICT산업의 전후방연계 및
 공간적 분포 분석
제3장의 국내외 ICT산업정책과 ICT산업 클러스터 성장모델의 검토에 이어 제4장에서
는 우리나라 ICT산업의 전후방연계 및 공간적 분포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 ICT산업의 위상과 현황을 살펴본 뒤에 전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전후방
연계효과의 크기에 바탕을 둔 하위 산업별 전후방연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난 뒤 우리
나라 ICT산업의 집적 및 클러스터링 실태를 통계표 및 GIS Mapping의 형태로 살펴보
고 지원기관의 분포와 정책적인 노력도 함께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ICT산업 클러스터
를 지역내 ICT산업의 집적도, 시․도내 핵심도시, 지원기관의 분포, 정책적 육성 의지
의 측면에서 산업유형별․성장단계별로 네 가지 형태의 클러스터로 유형화하였다.
1.  우리나라 ICT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ICT산업의 위상 및 현황 
세계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ICT산업의 위상을 전자산업부문 생산 측면에서 
보면 1990년대에는 6위에 머물러 있다가 1995년 4위, 1998년 6위, 그리고 2000년 
이후 계속 4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1990년 10위에서 1998년 이후 3위를 유
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1순위~5순위는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독일 순으로 변
화가 없다(<표 4-1> 참조).
세계시장에서는 세계 제4위의 생산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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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ICT산업이 차지하는 사업체나 종사자 비중은 미미하다. 제2장의 정보통신
기술산업의 업종분류 기준으로 2002년 현재 우리나라 ICT산업은 전국 전산업 사
업체수의 1.8%, 종사자수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ICT산업 사업체수
는 약 57,400개, 종사자수는 약 704,000명으로 평균 종사자수는 12명이다.
<표 4-1> 세계 10대 전자산업 생산국 변화 추이
1990 1995 1998 2000 2002
① 미국 미국 미국 미국 미국
② 일본 일본 일본 일본 일본
③ 독일 독일 중국 중국 중국
④ 프랑스 한국 독일 한국 한국
⑤ 영국 ▶ 싱가포르 ▶ 영국 ▶ 독일 ▶ 독일
⑥ 한국 영국 한국 영국 대만
⑦ 이탈리아 프랑스 싱가포르 대만 영국
⑧ 싱가포르 대만 프랑스 싱가포르 싱가포르
⑨ 대만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⑩ 중국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프랑스 멕시코
자료 : 산업자원부 2004.
이를 업태별로 보면 정보통신기기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서비스
업 종사자 비중이 높다(<표 4-2> 참조). 정보통신기기제조업은 전체의 21.7%의 
사업체수에 52.8%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기업당 평균 종사자 규모는 30
명으로 정보통신기술산업 중 가장 큰 종사자 규모를 가진 분야이다. 
정보통신기기유통업은 전체 51.3%의 사업체수에 14.5%의 종사자가 고용되어 
있으며, 기업당 평균 종사자수 3명으로 정보통신기술산업 중 가장 작은 종사자 
규모를 가진 분야이다.
정보통신기기서비스업은 전체 5.5%의 사업체수에 11.5%의 종사자가 고용되어 
있으며, 기업당 평균 종사자 규모는 26명에 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서비스업은 전체 21.5%의 사업체수에 21.3%의 종사자가 고용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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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사자 사업체 평균규모
(명)종사자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제조업 정보통신기기제조업 371,397 52.8 12,442 21.7 30
서비스업
정보통신기기유통업 101,866 14.5 29,447 51.3  3
정보통신서비스업  80,802 11.5 3,157  5.5 26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서비스업 149,884 21.3 12,353 21.5 12
ICT산업 총계 703,949(5.3) 100.0 57,399(1.8) 100.0 12
전산업 13,345,501(100.0) 3,131,963(100.0)  4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원자료 산업세세분류 기준), 2003.
구  분
종사자 사업체 평균규모
(명)종사자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제조업
일반산업  36,754   5.2  2,383   4.9 15
기존주력산업  56,311   8.0  2,133   3.7 26
지식기반제조업 278,332  39.5  7,926  13.8 35
서비스업
일반서비스업 110,075  15.6 32,380  56.4  3
지식기반서비스업 222,477  31.6 12,577  21.9 17
총  계 703,949 100.0 57,399 100.0 12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원자료 산업세세분류 기준), 2003.
기업당 평균 종사자규모는 12명이다.
<표 4-2> 정보통신기술산업 현황: 업태별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산업별 분류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 ICT산업 중 지식기
반산업은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종자사수 기준으로 각각 39.5%, 
31.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4-3> 참조). ICT산업 중 지식기반제조업
은 약 8,000개 업체에 약 278,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ICT산업 중 지식기반서비
스업은 약 12,600개 업체에 약 222,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표 4-3> 정보통신기술산업 현황: 산업구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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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업종별로 구분하여 보면, 전자정보기기와 소프트웨어업의 종사자 비중이 
각각 30.5%, 21.7%로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으나 사업체수로 볼 때는 일반서비스
업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표 4-4> 참조). 전자정보기기와 소프트웨어업 
종사자는 각각 약 215,000명, 142,000명에 달하여 전체 종사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체수로 볼 때는 일반서비스업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
편 반도체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비중이 각각 846개 업체에 약 51,000명, 사
업체당 종사자수 60명으로 업체당 종사자수가 가장 많다.
<표 4-4> 정보통신기술산업 현황: 업종별
구   분
종사자 사업체
평균규모
종사자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제조업
전기  36,754   5.2  2,383   4.9 15
가전  56,311   8.0  2,133   3.7 26
전자정보기기 214,540  30.5  6,404  11.2 34
반도체  51,017   7.2   846   1.5 60
메카트로닉스  12,597   1.8   604   1.1 21
정밀기기    161   0.0    64   0.1  3
항공우주     17   0.0     8   0.0  2
서비스업
일반서비스업 110,075  14.5 32,380  51.3  3
정보통신서비스업  80,802  11.5  3,157   5.5 26
소프트웨어업 141,675  21.7 9,420  18.6 15
총  계 703,949 100.0 57,399 100.0 12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원자료 산업세세분류 기준), 2003.
2) 우리나라 ICT산업의 연구개발 현황
우리나라 ICT산업은 전체 연구개발조직(6,743개)의 40%(2,754개), 전체 연구개
발비(약 13조)의 53.8%(약 6조9천8백90억)를 차지하여 타 산업분야에 비해 높은 
연구개발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ICT 제조업과  ICT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ICT 제조업은 전체 ICT산업 연구개발비의 87%를 차지하고 ICT 서비스
업은 13%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ICT, 그중에서도 ICT 제조업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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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개발비 조달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체의 93%를 민간이 조달하는데 ICT 제
조업분야는 전체 평균보다 민간에 의한 조달비중이 높고 ICT 서비스업의 경우는 
민간이 전체평균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여 민간의 연구개발활동이 ICT 제조분
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 산업별 연구개발비의 재원 및 용도( 2002년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연구개발
수행기관
수
총연구
개발비
재원 용도
정부 공공 민간 외국 신제품 기존제품 신공정
기존
공정
총계 6,743(100.0%) 
12,975,354
(100.0%) 
511,409
(3.9%) 
328,343
(2.5%)
12,070,513
(93.0%) 
65,089
(0.5%) 
6,995,057 
(53.7%)
3,321,756
(25.5%) 
1,146,039
(8.8%) 
1,552,502
(11.9%) 
제조업 4,628(68.6%) 
11,110,689
(85.6%) 
398,969
(3.6%) 
288,087
(2.6%) 
10,362,899
(93.3%) 
60,734
(0.5%) 
6,287,093
(56.6%) 
2,862,075
(25.8%) 
925,361
(8.3%) 
1,036,161
(9.3%) 
서비스업 2,104(31.2%) 
1,850,533
(14.3%) 
112,228
(6.1%) 
40,092
(2.2%) 
1,693,859
(91.5%) 
4,355
(0.2%) 
658,964
(35.6%) 
457,897
(24.7%) 
218,641
(11.8%) 
515,033
(27.8%) 
IT 제조업 1,419(21.0%) 
6,088,038
(46.9%) 
126,824
(2.1%) 
41,476
(0.7%) 
5,867,104
(96.4%) 
52,633
(0.9%) 
3,549,683
(58.3%) 
1,437,892
(23.6%) 
562,628
(9.2%) 
537,834
(8.8%)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221
(3.3%) 
152,851
(1.2%) 
4,759
(3.1%) 
4,084
(2.7%) 
143,887
(94.1%) 
120
(0.1%) 
96,945
(63.4%) 
46,572
(30.5%) 
4,347
(2.8%) 
4,986
(3.3%) 
전자장비
(영상, 음향, 
통신)
1,198
(17.8%) 
5,935,187
(45.7%) 
122,065
(2.1%) 
37,392
(0.6%) 
5,723,217
(96.4%) 
52,513
(0.9%) 
3,452,738
(58.2%) 
1,391,320
(23.4%) 
558,281
(9.4%) 
532,848
(9.0%) 
전자부품
(반도체 포
함)
454
(6.7%) 
3,933,469
(30.3%) 
74,234
(1.9%) 
18,815
(0.5%) 
3,834,160
(97.5%) 
6,260
(0.2%) 
2,188,860
(55.6%) 
804,521
(20.5%) 
480,182
(12.2%) 
459,905
(11.7%) 
영상, 음향 
및 설비통신
744
(11.0%) 
2,001,719
(15.4%) 
47,831
(2.4%) 
18,577
(0.9%) 
1,889,057
(94.4%) 
46,253
(2.3%) 
1,263,877
(63.1%) 
586,799
(29.3%) 
78,099
(3.9%) 
72,943
(3.6%) 
IT 서비스업 1,335(19.8%) 
901,146
(6.9%) 
45,719
(5.1%) 
26,372
(2.9%) 
827,701
(91.8%) 
1,355
(0.2%) 
500,773
(55.6%) 
303,606
(33.7%) 
47,972
(5.3%) 
48,795
(5.4%) 
통신업 55(0.8%) 
261,732
(2.0%) 
5,386
(2.1%) 
1,229
(0.5%) 
255,059
(97.5%) 
59
(0.0%) 
119,923
(45.8%) 
110,313
(42.1%) 
16,123
(6.2%) 
15,373
(5.9%)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1,280
(19.0%) 
639,414
(4.9%) 
40,333
(6.3%) 
25,143
(3.9%) 
572,642
(89.6%) 
1,296
(0.2%) 
380,850
(59.6%) 
193,293
(30.2%) 
31,849
(5.0%) 
33,422
(5.2%)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1,087
(16.1%) 
548,530
(4.2%) 
36,495
(6.7%) 
21,566
(3.9%) 
489,173
(89.2%) 
1,296
(0.2%) 
330,890
(60.3%) 
164,708
(30.0%) 
26,384
(4.8%) 
26,547
(4.8%) 
기타 컴퓨터 
서비스업
193
(2.9%) 
90,884
(0.7%) 
3,838
(4.2%) 
3,577
(3.9%) 
83,469
(91.8%) 
0
(0.0%) 
49,960
(55.0%) 
28,585
(31.5%) 
5,465
(6.0%) 
6,875
(7.6%) 
자료 :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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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수출품목 수출액(억불) 수입품목 수입액(억불)
1위 반도체 14,259 반도체 15,547
2위 디스플레이 2,026 축전기 705
3위 PCB 614 2차전지 482
4위 전자관 576 PCB 428
5위 축전기 473 디스플레이 428
연구개발자금의 지출 용도별로 보면, ICT산업은 타 산업보다 신제품 개발에 
더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 전체로는 53.7%가 신제품개발에 사용된 반
면, ICT 제조업은 58.3%, ICT 서비스업은 55.6%가 신제품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3) 우리나라 ICT산업의 수출입 현황
 
우리나라 ICT산업, 특히 전자부품 부문을 보면, 디스플레이와 전자관 부문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전지 부문의 수입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도체 
분야는 메모리 분야만 수출하고 비메모리 분야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출도 많지만 수입이 오히려 더 많은 품목이다. 예컨대, 국산 카메라 폰의 경우 
CDMA 통신칩은 미국 퀄컴, 벨소리는 일본 야마하, 플래시 메모리는 인텔, 카메
라 센서는 일본 또는 국내 부품을 사용하는 등 카메라 폰 전자부품의 70%는 미
국과 일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품뿐만 아니라 부품의 생산설비 및 
장치의 약 70%를 수입하기 때문에 외화가득률(수출액 중 수입부품․원재료 값
을 빼고 남은 금액의 비중)은 약 60%수준에 불과(미국과 일본은 90% 이상)한 실
정이다. 이렇듯 낮은 외화가득률은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늘어나는 부품 수입에 
의해 고용증대와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4-6> 우리나라 ICT 5대 수출입 상위 품목
자료 : 관세청, 2002년 누계; 차형우 200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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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CT산업 현황 국내 ICT산업의 문제점 해결 방법 
•세계 경제에 민감 
•거대부품분야에만 투자
•중국, 유럽 등의 시장 비중 
확대 
•활발한 기업간 제휴
•핵심 기술 해외의존도 심화
 
•전자부품과 생산설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  
고부가가치부품 대응능력 
부족
•세트 및 부품업체간 협력 
부족
•국제표준화에 취약
•원천기술 취약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
  (표준화, 신뢰성 시험, 신규 
부품 기술정보 제공) 
•세트업체의 부품업체 지원
•부품개발과 생산설비를  
병행 지원
•원천기술확보 → 기초과학  
지원
우리나라 ICT산업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세계경제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다. 둘째, 대기업 위주로 거대부품 분야에만 투자되고 중
소기업 위주의 틈새시장 분야에 투자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미국과 일본 위주
에서 중국, 유럽 등의 시장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넷째, 2002년 10월까지 총 전략
적 제휴 561건 중  ICT산업 분야가 264건을 차지하여 약 47%를 차지하는 등 기
업간 제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홍유수 2002). 다섯째, 핵심기술의 해외의존
도가 심화되고 있다.
<표 4-7> 국내 ICT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자료 : 차형우 2004.
우리나라 ICT산업이 세계 6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부
품과 생산설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또한 전자부품과 생산설비 산
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부가가치 부품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
족하며 세트 및 부품업체간 협력이 부족하다. 이와 더불어 국제표준화와 원천기
술 부분도 취약한 실정이다.
74
2.  우리나라 ICT산업의 전후방 연계 
1) 타 산업과 ICT산업의 전후방 연계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산업이 세분화되고, 벤처기업의 발달로 인하여 상호의존
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뿐 아니라, 생산자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간 연관성도 높아지고 있다. ICT산업의 일반적 경향은 제조업 중
심에서 ICT 서비스로의 이행, 통신서비스와 인터넷 확산으로 인한 멀티미디어,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산업의 성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또한 디지털 컨버
젼스 등 최근 산업의 발전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멀티미디어, 문화산업 등
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영역이 창출되고 자동차 산업 등 산업간 융합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ICT산업의 특성을 전후방 연계를 통해서 보면 금융, 사업서비스, 
통신 등 다양한 산업 및 경제주체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ICT산업의 전후방 연계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위의 <그림 4-1>
과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ICT산업의 경우에는 주로 ICT산업간 전후방 연
계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ICT산업의 경우에는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ICT 부문을 함께 클러스터링 함으로써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위쪽 ICT제조업의 경우에는 ICT산업 외부의 도소매, 유리제품, 전기장치, 
플라스틱 제품, 기업내 연구개발, 합성수지 등과 ICT내부로부터 원료를 공급받
아 의료 및 측정기기, 광학기기, 수송장비, 수리서비스, 개인서비스, 금융, 보험, 
기업내 연구개발 및 ICT내부로 판매되는 경로가 생산유발효과가 큰 경로이다. 
이 중에서 특히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경로를 살펴보면 유리제품→전자표시장치
(→전자부분품→)영상음향기기로 이어지는 경로이다. 
아래쪽의 ICT서비스업의 경우에는 ICT제조업의 통신방송기기, 사무용기기 부
문과 ICT서비스업 내부 및 외부의 기타 사업서비스, 건축보수, 연구기관, 부동산
임대, 음식숙박, 전화로부터 공급받아 반도체, 사무용기기와 같은 ICT제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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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표시장치
통신방송기기
사무용기기
가정용
전기기기
반도체
전자
부분품
영상음향
기기
고속망
서비스 부가통신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컴퓨터관련
서비스
도소매
유리
제품
합성
수지
플라스틱
제품
의료및
측정기기
수송장비
광학기기
금융
보험
수리
서비스
개인
서비스
문화
서비스
기타사업
서비스
부동산
임대
음식
숙박
전화
기업내
연구개발
교육기관
전기
장치
기업내
연구개발
건축
보수 연구
기관
기타
오락
교육기관, 기타오락, 문화서비스 및 ICT서비스업으로 판매되는 경로가 생산유발
효과가 큰 경로이다. 이 중에서 특히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경로를 살펴보면 기
타사업서비스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컴퓨터 관련서비스 및 전화 → 컴퓨터관
련서비스로 이어지는 경로이다. 
<그림 4-1> ICT산업의 전후방 연계효과8 )
주 : 전국 산업연관표상의 소분류 기준, 굵은 실선은 연계효과 0.1 이상을 나타냄.
자료 : 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 2003.
2) ICT산업내 세부 업종들 간의 전후방 연계
산업연관표 분류상 전자표시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전자관과 LCD와 PDP같은 
8) 이 그림은 산업간 클러스터링의 효과를 염두에 두고 생산유발효과 계수표를 이용하여 전후방 연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 양상과 다소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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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디지털표시장치 등과 같은 제품군을 말한다. 우선 전자표시장치 부문 수요
가 증가했을 때 후방연계(공급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유리제품, 
전자부분품, 도소매, 기업내 연구개발, 전력, 금융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 중 
제조업 부문만을 고려하게 되면 전자표시장치의 수요 증가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산업부문은 유리제품, 전자부분품, 반도체, 기타 전기장치 등의 순으로 나타나 유
리제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ICT 관련 제조업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전방연계(수요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영상 및 음향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용기기, 광학기기 등의 순으로 거의 대부분 ICT 관련 제조업이다.
<그림 4-2> 전자표시장치 부문의 전후방연계효과9 )
0.007062 플라스틱제품
0.007532 냉간압연강재
0.007711 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
0.008084 무기화학기초제품
0.008465 기타사업서비스
0.009557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
0.009957 음식점
0.011093 기계장비및용품임대
0.013621 부동산
0.014460 기타전기장치
0.014950 통신
0.015676 반도체
0.016600 연료유
0.016954 사업관련전문서비스
0.021447 금융
0.022389 전력
0.024236 기업내연구개발
0.052878 도소매
0.061783 기타전자부분품
0.109027 유리제품
후방생산유발계수상위20위 전방생산유발계수상위20위
전자표시장치
0.001667 기타전기장치
0.001866 선박
0.001979 장난감및운동용품
0.001979 자동차
0.002021 항공기
0.002388 기타일반목적용기계
0.002487 공조및냉온장비
0.002617 기타전자부분품
0.002859 기타특수목적용기계
0.002870 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
0.002955 가정용전기기기
0.003454 수리서비스
0.004596 금속가공용기계
0.013514 통신및방송기기
0.021646 시계
0.046010 의료및측정기기
0.047320 광학기기
0.050272 사무용기기
0.109192 컴퓨터및주변기기
0.109211 영상및음향기기
자료 : 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 2003.
9) 전․후방연계효과는 전국산업연관표 소분류(168부문) 기준 생산유발계수표를 구한 뒤  각 산업 관련 
유발계수가 높은 상위 20개 산업부문을 추출한 결과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림상의 수치는 가
운데 있는 산업에 대한 수요가 1단위가 증가했을 때 양쪽에 있는 각 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가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따라서 실제 거래량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산업 부문에 따라서는 실제 연계 양상
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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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 분류상 반도체에 해당되는 것은 개별소자, 집적회로, 저항기 및 축
전기, 전자코일 및 변성기, 인쇄회로기판 등과 같은 제품군을 말한다. 우선 반도
체 부문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후방연계(공급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
문은 도소매, 기업내 연구개발, 전력, 금융, 사업관련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난
다. 제조업 부문만을 고려하게 되면 반도체의 수요증가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부문은 무기화학 기초제품, 연료류, 기타 화학제품, 합성수지, 석유화학기초
제품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전방연계(수요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의료 및 측정기기, 사무용기기, 통신 및 방송기기, 
가정용 전기기기 등의 순으로 거의 대부분이 ICT관련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특이할만한 사실은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 기업내 연구개발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반도체산업이 연구개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도
체 산업의 성장에 따라 기업내 연구개발도 활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3> 반도체 부문의 전후방연계효과
0.003475 연구기관
0.003785 비철금속괴
0.004549 석유화학기초제품
0.004604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
0.004675 합성수지
0.004844 도로운송
0.005139 기타사업서비스
0.005349 기타화학제품
0.005637 부동산
0.005660 연료유
0.005767 무기화학기초제품
0.005853 기계장비및용품임대
0.006256 음식점
0.007384 통신
0.007996 비철금속1차제품
0.010013 사업관련전문서비스
0.010121 금융
0.010864 전력
0.016335 기업내연구개발
0.017911 도소매
0.005333 기타특수목적용기계
0.005570 산업용운반기계
0.005943 자동차엔진및부분품
0.006028 기타일반목적용기계
0.006686 금속가공용기계
0.007730 항공기
0.010151 수리서비스
0.013587 광학기기
0.013958 장난감및운동용품
0.015237 기타전기장치
0.015676 전자표시장치
0.016829 시계
0.019937 기타전자부분품
0.020954 영상및음향기기
0.021181 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
0.033793 가정용전기기기
0.036177 통신및방송기기
0.052855 사무용기기
0.059741 의료및측정기기
0.066112 컴퓨터및주변기기
후방 생산유발계수 상위 20위 전방 생산유발계수 상위 20위
반 도 체
자료 : 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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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상 기타 전자부분품에 해당되는 것은 확성기, 안테나, 텍크메카니
즘, 마그네틱 헤드 등과 같은 제품군을 말한다. 우선 기타 전자부분품 부문의 수
요가 증가했을 때 후방연계(공급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도소매, 
기타 전기장치, 합성수지, 기업내 연구개발, 플라스틱제품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제조업 부문만을 고려하게 되면 기타 전자부분품의 수요증가로 인해 크게 영향
을 받는 산업 부문은 기타 전기장치, 합성수지, 플라스틱제품, 석유화학기초제품, 
비철금속1차제품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한편 전방연계(수요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영상 및 음향기기, 컴퓨터주변기기, 사무용기기, 의료 및 측
정기기, 잔자표시장치 등의 순으로 거의 대부분이 ICT관련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전자부분품 부문의 전후방연계효과
0.011866 기타철강1차제품
0.011967 종이제품
0.013438 열간압연강재
0.014164 음식점
0.014376 부동산
0.015127 통신
0.015418 기타금속제품
0.017824 연료유
0.018149 사업관련전문서비스
0.019702 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
0.019937 반도체
0.021967 금융
0.024807 전력
0.025788 비철금속1차제품
0.030709 석유화학기초제품
0.032849 플라스틱제품
0.033972 기업내연구개발
0.044450 합성수지
0.045770 기타전기장치
0.054887 도소매
0.008400 산업용운반기계
0.010842 기타특수목적용기계
0.012301 자동차
0.013249 공조및냉온장비
0.014218 광학기기
0.016027 장난감및운동용품
0.017340 수리서비스
0.019365 금속가공용기계
0.020226 기타전기장치
0.023973 철도차량
0.029622 시계
0.034554 기타일반목적용기계
0.049510 통신및방송기기
0.056893 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
0.060535 가정용전기기기
0.061783 전자표시장치
0.062556 의료및측정기기
0.074804 사무용기기
0.096389 컴퓨터및주변기기
0.149728 영상및음향기기
후방생산유발계수상위20위 전방생산유발계수상위20위
전자부분품
자료 : 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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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 분류상 영상 및 음향기기는 TV, VTR, 라디오, 카세트 녹음기, 컴포
넌트시스템, CDP, DVD, CCTV 등과 같은 제품군을 말한다. 우선 영상 및 음향기
기 부문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후방연계(공급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
문은 기타 전자부분품, 전자표시장치, 도소매, 기업내 연구개발, 플라스틱제품, 
기타 전기장치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제조업 부문만을 고려하게 되면 영상 및 
음향기기 부문의 수요증가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부문은 기타 전자부분
품, 전자표시장치, 플라스틱제품, 기타 전기장치, 반도체, 합성수지 등의 순으로 
대부분 ICT관련 제조업이다. 한편 전방연계(수요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자동차, 수리서비스, 철도차량, 통신 및 방송기기, 광학기기, 방송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영상음향기기 부문의 전후방연계효과
0.013324 석유화학기초제품
0.013345 연료유
0.013346 기타금속제품
0.013382 음식점
0.013679 기타사업서비스
0.014369 전력
0.015352 광고
0.015850 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
0.016293 부동산
0.017826 통신
0.018139 합성수지
0.020954 반도체
0.021428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
0.022402 금융
0.030297 기타전기장치
0.037858 플라스틱제품
0.043521 기업내연구개발
0.070682 도소매
0.109211 전자표시장치
0.149728 기타전자부분품
0.000326 기계장비및용품임대
0.000330 숙박
0.000377 교육기관
0.000428 기업내연구개발
0.000445 철도운송
0.000457 기타제조업제품
0.000510 장난감및운동용품
0.000515 사회복지사업
0.000533 광고
0.000580 선박
0.000665 기타전자부분품
0.000770 문화오락서비스
0.000873 사회단체
0.000989 컴퓨터및주변기기
0.001047 방송
0.001272 광학기기
0.001905 통신및방송기기
0.003851 철도차량
0.006553 수리서비스
0.013523 자동차
후방생산유발계수상위20위 전방생산유발계수상위20위
영샹음향기기
자료 : 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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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 분류상 통신방송기기는 유무선 전화기, 전화교환기, 팩시밀리, 모
뎀, 랜카드, 무선통신단말기, 무선통신중계기, 무전기, 인공위성 및 위성방송 수
신기 등과 같은 제품군을 말한다. 우선 통신방송기기 부문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후방연계(공급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기타 전기장치, 기타 전기
부분품, 도소매, 반도체, 기업내 연구개발, 플라스틱제품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제조업 부문만을 고려하게 되면 통신방송기기 부문의 수요증가로 인해 크게 영
향을 받는 산업 부문은 기타 전기장치, 기타 전기부분품, 반도체, 플라스틱제품, 
전자표시장치 등의 순으로 나타나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하면 주로 ICT관련 제조
업이다. 한편 전방연계(수요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사무용기기, 
수리서비스, 방송, 통신, 컴퓨터 및 주변기기, 선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통신방송기기 부문의 전후방연계효과
0.007166 종이제품
0.008318 석유화학기초제품
0.009045 사업관련전문서비스
0.009091 연료유
0.009107 음식점
0.009542 비철금속1차제품
0.011244 합성수지
0.011701 부동산
0.011880 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
0.012312 전력
0.013174 통신
0.013514 전자표시장치
0.017623 금융
0.019119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
0.024390 플라스틱제품
0.032454 기업내연구개발
0.036177 반도체
0.049489 도소매
0.049510 기타전자부분품
0.052018 기타전기장치
0.001650 광학기기
0.001765 문화오락서비스
0.001812 위생서비스
0.002278 교육기관
0.002537 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
0.002689 사회단체
0.002748 철도운송
0.003104 항공기
0.003105 기업내연구개발
0.003137 주택건축
0.004043 기타토목건설
0.004258 광고
0.004432 비주택건축
0.005080 영상및음향기기
0.006249 선박
0.006370 컴퓨터및주변기기
0.006927 통신
0.010271 방송
0.010862 수리서비스
0.012660 사무용기기
후방생산유발계수상위20위 전방생산유발계수상위20위
통신방송기기
자료 : 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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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 분류상 사무용기기는 복사기, 전자사전, 계산기, 현금자동지급기, 
자동거래단말기(ATM) 등과 같은 제품군을 말한다. 우선 사무용기기 부문의 수
요가 증가했을 때 후방연계(공급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기업내 
연구개발, 기타 전자부분품, 도소매,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플라스틱제품, 기타 
전기장치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제조업 부문만을 고려하게 되면 사무용기기 부
문의 수요증가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부문은 기타 전자부분품,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플라스틱제품, 기타 전기장치, 기타 금속제품 등의 순으로 ICT관
련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전방연계(수요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
는 부문은 비철금속광석, 보험, 금융, 수리서비스, 기타 가죽제품, 숙박, 방송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7> 사무용기기 부문의 전후방연계효과
0.017691종이제품
0.017944전력
0.017958열간압연강재
0.018093음식점
0.018205통신
0.018399합성수지
0.018592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
0.018708인쇄, 출판및복제
0.019643연료유
0.020369사업관련전문서비스
0.026006금융
0.02646부동산
0.032571기타금속제품
0.034528기타전기장치
0.045039플라스틱제품
0.050272전자표시장치
0.052855반도체
0.074799도소매
0.074804기타전자부분품
0.097075기업내연구개발
0.000093 기타수송장비
0.000096 석탄
0.000097 도자기
0.000098 문화오락서비스
0.000113 광고
0.000116 사회단체
0.000123 기업내연구개발
0.000126 교육기관
0.000136 음식점
0.000145 사회복지사업
0.000146 연구기관
0.000175 공공행정및국방
0.000178 도소매
0.000189 방송
0.000231 숙박
0.000233 기타가죽제품
0.000255 수리서비스
0.000535 금융
0.000575 보험
0.000684 비철금속광석
후방생산유발계수상위20위 전방생산유발계수상위20위
사무용기기
자료 : 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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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상 가정용전기기기는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가정용 세탁기, 가
정용 전열기기, 전기믹서,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식기세척기, 가습기 등과 
같은 제품군을 말한다. 우선 가정용전기기기 부문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후방연
계(공급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플라스틱제품, 도소매, 기타 전자
부분품, 기타 전기장치, 반도체, 발전기, 전동기 및 전기변환장치 등의 순으로 나
타난다. 제조업 부문만을 고려하게 되면 가정용전기기기 부문의 수요증가로 인
해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부문은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하면 주로 ICT관련 제조
업이다. 한편 전방연계(수요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개인서비스, 
수리서비스, 기업내 연구개발, 비주택건축, 숙박, 음식점, 주택건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가정용전기기기 부문의 전후방연계효과
후방생산유발계수상위20위 전방생산유발계수상위20위
가정용
전기기기
0.017970 사업관련전문서비스
0.018193 부동산
0.018564 광고
0.018682 비철금속1차제품
0.019066 연료유
0.020123 냉간압연강재
0.021191 기업내연구개발
0.021476 전력
0.021887 석유화학기초제품
0.025533 금융
0.026606 기타금속제품
0.028425 기타철강1차제품
0.029036 합성수지
0.030911 열간압연강재
0.031362 발전기, 전동기및전기변환장치
0.033793 반도체
0.041975 기타전기장치
0.060535 기타전자부분품
0.060933 도소매
0.072230 플라스틱제품
0.000246 의료및측정기기
0.000246 사무용기기
0.000291 문화오락서비스
0.000325 보관및창고
0.000381 위생서비스
0.000425 도자기
0.000441 의료및보건
0.000467 통신
0.000731 건축보수
0.000854 사회단체
0.000937 선박
0.000968 사회복지사업
0.000972 교육기관
0.001245 주택건축
0.001320 음식점
0.001663 숙박
0.001847 비주택건축
0.001848 기업내연구개발
0.002493 수리서비스
0.007621 개인서비스
자료 : 한국은행, 2000년 산업연관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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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ICT산업의 공간적 분포 및 클러스터링
1) ICT산업의 입지분포 현황 
(1) 우리나라 ICT산업의 분포
국내 ICT산업은 종사자수로 볼 때 서울(27.3만 명), 경기(18.3만 명), 경북(5.6만 
명), 인천(3.3만 명), 경남(2.8만 명)순으로 분포되어 있어 여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집중도가 매우 높다(<그림 4-9> 참조).
<그림 4-9> 지역별 정보통신기술( ICT)산업 종사자 분포 현황( 2002)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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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현재 사업체기초통계상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충남(천안, 아산), 청주, 대전, 광주, 구미, 대구, 창
원, 부산지역에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4-10> 및 
<그림 4-11> 참조). 이를 제조업에 한정된 자료인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와 비교
하면(<그림 4-12> 및 <그림 4-13> 참조),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에 있어서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대구, 부산 등 대도시가 더욱 선명하게 집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10> 및 <그림 4-11> 참조).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는 정보통신
기술산업 중 서비스업 부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일수록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차이는 현저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를 다시 사업체수 기준으로 정보통신기기제조업, 정보통신기기유통업, 정보
통신서비스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정보
통신기기제조업은 수도권, 정보통신기기 유통업은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대도시, 
소프트웨어업은 서울,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업은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
를 보이고 있다(<그림 4-14> 참조).
종사자수로 보면, 제조업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고 확
산 경향까지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면서 특히 대도
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보통신기기제조업은 서울과 수도권에 이
어 충청권의 천안, 청주, 대전 등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대전까지 확산되었고 구
미 지역에서는 김천과 칠곡, 대구까지 확산되었으며, 창원과 부산은 주변지역까
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에는 집적은 되어 있으나 
이러한 확산 경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어 섬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소프
트웨어업은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1차적으로 집중되었고, 2차적으로 전
주, 청주, 구미, 포항, 울산, 창원 등이 비교적 집중도가 높은 지역이다. 유통업과 
통신서비스업은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등 다양한 계층구조를 보이고 있다(<그
림 4-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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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사업체수 분포 현황( 2002)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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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종사자수 분포 현황( 2002)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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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 제조업사업체 분포현황(2002)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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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 제조업종사자 분포현황(2002)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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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 분류별 사업체 분포현황(2002)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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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정보통신기술( ICT) 산업 분류별 종사자 분포현황(2002)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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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사자 사업체 평균
규모
(명)종사자수 비중
(%)
사업체수 비중
(%)
제조업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수도권 243,105 34.5 9,629 16.8 25
지방 128,292 18.2 2,813 4.9 46
서비스업
정보통신기기
유통업
수도권 64,948 9.2 15,479 27.0 4
지방 36,918 5.2 13,968 24.3 3
정보통신
서비스업
수도권 50,179 7.1 1,445 2.5 35
지방 30,623 4.3 1,712 3.0 18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서비스업
수도권 130,455 18.5 8,575 14.9 15
지방 19,429 2.8 3,778 6.6 5
  ICT산업 수도권 488,687 69.4 35,128 61.2 14
ICT산업 지방 215,262 30.6 22,271 38.8 10
ICT산업 총계   703,949(  5.3) 100.0   57,399(  1.8) 100.0 12
전산업 13,345,501(100.0) - 3,131,963(100.0) -  4
주 : 음영은 비중 ≥ 5%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2) ICT산업의 입지분포: 수도권과 지방
ICT산업은 전산업 사업체수의 1.8%, 종사자수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
권에 사업체의 61.2%, 종사자의 69.4%가 분포하고, 지방에 사업체수의 38.8%, 종
사자수의 30.6%가 분포하고 있어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표 4-8> 참조). 업종별
로는 정보통신기기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서비스업은 수도권과 지
방간 분포비중 격차가 크나 정보통신기기 유통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업은 수도권
과 지방간 차이가 비교적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종사자 평균 규모는 전산업이 
4명인 반면 ICT산업은 12명으로 3배 이상 규모가 크고, 정보통신기기제조업을 
제외하면 수도권이 지방보다 규모가 더 큼을 알 수 있다.
<표 4-8> 정보통신기술산업 현황: 수도권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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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사자 사업체
평균규모
(명)종사자수
(명)
비중
(%)
사업체수
(개사)
비중
(%)
제
조
업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수도권 243,105 34.5 9,629 16.8 25
충청권 36,142 5.1 715 1.2 51
영남권 84,807 12.0 1,895 3.3 45
호남권 7,209 0.4 165 0.3 44
강원․제주권 134 0.0 38 0.1 4
서
비
스
업
정보통신기기
유통업
수도권 64,948 9.2 15,479 27.0 4
충청권 7,116 1.0 2,809 4.9 3
영남권 19,384 2.8 7,408 12.9 3
호남권 7,675 1.1 2,784 4.9 3
강원․제주권 2,743 0.4 967 1.7 3
정보통신
서비스업
수도권 50,179 7.1 1,445 2.5 35
충청권 4,923 0.7 288 0.5 17
영남권 14,888 2.1 840 1.5 18
호남권 7,964 1.1 400 0.7 20
강원․제주권 2,848 0.4 184 0.3 15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수도권 130,455 18.5 8,575 14.9 15
충청권 4,623 0.7 726 1.3 6
영남권 10,983 1.6 2,112 3.7 5
호남권 2,930 0.4 701 1.2 4
강원․제주권 893 0.1 239 0.4 4
ICT산업 수도권 488,687 69.4 35,128 61.2 14
ICT산업 충청권 52,804 7.5 4,538 7.9 12
ICT산업 영남권 130,062 18.5 12,255 21.4 11
ICT산업 호남권 25,778 3.7 4,050 7.1 6
ICT산업 강원․제주권 6,618 0.9 1,428 2.5 5
ICT산업 총계 703,949(5.3) 100.0 57,399(1.8) 100.0 12
전산업 13,345,501(100.0) 3,131,963(100.0)  4
주 : 음영은 비중 ≥ 5%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3)  ICT산업의 입지분포: 권역별
ICT산업의 분포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과반수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기준으로 영남권에 각각 21.4%, 18.5%, 충청권 
7.9%, 7.5%, 호남권 7.1%, 3.7%, 그리고 강원․제주권 2.5%, 0.9%의 순으로 분포
되어 있다. ICT 업체의 평균규모를 보면 호남권과 강원․제주권이 ICT산업 평균
규모보다 규모가 적은 각각 6명과 5명을 차지하고 있다.
<표 4-9> 정보통신기술산업 현황: 권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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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정보통신
기술산업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정보통신기기
유통업
정보통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서울 36.4 38.8 23.0 16.8 33.9 50.0 31.0 48.5 57.3 80.4
부산 6.8 3.1 3.7 1.3 7.6 6.4 8.1 7.1 7.5 3.3
인천 5.6 4.7 11.8 7.2 4.5 3.2 3.5 1.9 2.4 0.8
대구 4.7 2.1 1.7 0.8 6.3 4.8 3.8 4.7 4.1 2.0
광주 2.9 2.0 0.7 1.4 3.5 3.1 3.0 4.0 3.6 1.4
울산 1.4 1.4 0.6 2.0 1.9 1.3 1.7 0.8 1.1 0.3
대전 3.4 1.8 1.5 0.7 4.1 3.2 2.8 3.5 3.6 2.5
경기 19.2 26.0 42.6 41.5 14.2 10.7 11.4 11.8 9.7 5.9
강원 1.9 0.7 0.3 0.04 2.4 1.8 4.7 2.8 1.5 0.4
충북 2.4 2.8 2.4 4.4 2.7 1.9 3.1 1.2 1.4 0.4
충남 2.2 2.9 1.9 4.7 2.8 1.9 3.3 1.4 0.8 0.2
전북 2.2 1.1 0.5 0.5 3.3 2.4 3.7 3.6 1.1 0.2
전남 1.9 0.6 0.2 0.0 2.7 2.0 6.0 2.2 1.0 0.3
경북 4.2 7.9 5.9 13.3 4.2 2.9 6.3 2.8 1.9 0.7
경남 4.3 4.0 3.3 5.5 5.3 3.6 6.7 3.1 2.5 1.0
제주 0.6 0.3 0.03 0.0 0.9 0.9 1.1 0.8 0.5 0.2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음영은 비중 ≥ 5%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3) ICT산업의 입지분포: 16개 시․도별 
ICT산업의 시․도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중
이 각각 36.4%, 38.8%를 차지하고 뒤이어 경기도가 각각 19.2%, 26.0%, 경북이 
각각 4.2%, 7.9%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는 ICT 세부 전업종에 걸쳐서 5%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서울에 전체 소프트웨어 분야의 80%이상 종사자가 집중
해 있다. 종사자수 기준으로 5%이상 집적된 시도를 보면 정보통신기기제조업은 
경기(41.5%), 서울(16.8%), 경북(13.3%), 인천(7.2%), 경남(5.5%)의 순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정보통신기기유통업의 경우에는 서울(50.0%), 경기(10.7%), 부산(6.4%)
의 순이다.
<표 4-10> 정보통신기술산업 현황: 16개 시․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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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서울(48.5%), 경기(11.8%), 부산(7.1%)의 순으로 
나타나고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서비스업은 서울(57.3%), 경기(9.7%), 부산
(7.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4) ICT산업의 입지분포: 시․군별
전국 시군구 중 종사자 기준으로 정보통신기술산업이 1%이상 집적되어 있는 
곳은 22개 도시이며, 그 총 비중은 87.9%에 달한다. 그리고 12.1%는 여타 시․도
에 분포하고 있어 일부 도시에 편중․집적된 경향이 뚜렷하다(<표 4-11> 참조). 
이를 다시 네 개 업종군으로 나누어 보면 정보통신기기제조업, 정보통신기기 유
통업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업은 전국 22개 도시에 종사자가 80%이상 분포하나 
소프트웨어업은 서울에만 80.4%가 분포하고 있어 소프트웨어 산업의 서울 일극
집중 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광역시 중 서울, 부산, 인천(인천은 소프트웨어 제외)은 ICT 제조업과 서비스
업 모두 전국에서 3%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대구, 광주, 대전은 정보통신기기 유
통업과 정보통신서비스업에서 종사자 비중이 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화성시 등 수도권의 도시들은 정보통신기기제
조업 부문 종사자 비중이 3%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성남시는 정보통신서비스업 
부문의 종사자 비중이 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도시 중에는 구미와 청주만
이 정보통신기기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현황자료에 비추어볼 때 ICT산업은 수요층이 많은 도시에 입지하는 특
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은 서울-지방대도시․수도권의 일부 도
시-지방중소도시 순으로 입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기유통업과 정보통신
서비스업은 소프트웨어나 정보통신기기제조업에 비해 비교적 덜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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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정보통신
기술산업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정보통신기기
유통업
정보통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사업체
비중
종사자
비중
서울 36.4 38.8 23.0 16.8 33.9 49.9 30.9 48.5 57.3 80.4
부산 6.7 3.1 3.7 1.3 7.6 6.4 8.1 7.1 7.5 3.3
인천 5.6 4.7 11.8 7.2 4.5 3.2 3.5 1.9 2.4 0.8
대구 4.7 2.1 1.7 0.8 6.3 4.8 3.8 4.7 4.1 2.0
광주 2.9 2.0 0.7 1.4 3.5 3.1 3.0 4.0 3.6 1.4
울산 1.4 1.4 0.6 2.0 1.9 1.3 1.7 0.8 1.1 0.3
대전 3.4 1.8 1.5 0.7 4.1 3.2 2.8 3.5 3.6 2.5
군포시 0.8 1.0 2.6 1.8 0.3 0.2 0.06 0.0 0.3 0.08
부천시 2.4 2.8 6.7 4.5 1.4 1.0 1.0 1.5 1.0 0.3
성남시 1.8 2.6 3.1 2.8 1.5 1.3 1.3 3.4 1.4 2.5
수원시 2.0 5.1 3.2 8.5 1.8 1.4 1.7 2.2 1.5 0.6
시흥시 1.2 1.1 4.1 2.0 0.5 0.4 0.2 0.2 0.2 0.03
안산시 1.5 2.2 3.3 3.8 1.2 0.9 0.6 0.5 0.6 0.2
안양시 2.0 2.0 5.0 3.1 1.2 1.1 1.0 1.0 1.4 0.7
이천시 0.3 1.0 0.4 1.8 0.3 0.2 0.1 0.05 0.09 0.01
평택시 0.6 1.4 0.8 2.5 0.7 0.5 0.4 0.5 0.2 0.03
화성시 0.9 1.9 3.7 3.5 0.2 0.09 0.3 0.2 0.1 0.01
구미시 1.2 6.2 3.4 11.4 0.7 0.5 0.4 0.5 0.4 0.3
마산시 0.8 1.6 0.7 2.6 1.0 0.7 0.8 0.8 0.6 0.2
창원시 1.1 1.3 1.3 1.9 1.1 0.9 1.1 0.8 1.1 0.6
천안시 1.0 1.7 1.3 2.8 1.1 0.8 0.6 0.8 0.4 0.2
청주시 1.3 2.1 1.0 3.4 1.6 1.2 0.8 0.8 0.9 0.3
1%이상 
집적지 80.0 87.9 83.6 86.6 76.4 83.1 64.2 83.8 89.8 96.5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11> ICT산업 전국 종사자 비중이 1% 이상인 집적지 현황
주 : 음영은 비중 ≥ 3%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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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Q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 가전 전자정보기기 반도체
메카트
로닉스 정밀기기 항공우주
일반
서비스
정보통신
서비스
소프트
웨어업
사
업
체
종
사
자
사
업
체
종
사
자
사
업
체
종
사
자
사
업
체
종
사
자
사
업
체
종
사
자
사
업
체
종
사
자
사
업
체
종
사
자
사
업
체
종
사
자
사
업
체
종
사
자
사
업
체
종
사
자
서울 0.88 0.43 1.16 0.82 0.98 0.51 0.95 1.04 0.75 0.39 1.06 2.37 0.00 0.00 1.55 1.96 1.32 1.79 2.54 2.84
부산 0.95 0.68 0.26 0.12 0.28 0.12 0.32 0.01 0.44 0.12 3.10 2.26 0.00 0.00 1.01 0.89 0.94 0.89 0.65 0.34
인천 2.04 1.96 2.20 1.40 2.76 1.38 1.90 1.26 1.82 1.53 1.59 0.00 0.00 0.00 1.01 0.69 0.71 0.37 0.27 0.13
대구 0.39 0.09 0.31 0.11 0.25 0.21 0.26 0.01 0.28 0.10 0.27 0.00 0.00 0.00 1.19 1.00 0.66 0.89 0.52 0.32
광주 0.21 0.52 0.24 1.62 0.20 0.07 0.36 1.22 0.28 0.08 0.00 0.00 0.00 0.00 1.37 1.25 0.99 1.41 0.87 0.35
울산 0.44 0.05 0.19 0.30 0.29 1.37 0.06 0.00 0.25 0.00 0.00 0.00 0.00 0.00 1.06 0.62 0.83 0.34 0.29 0.08
대전 0.27 0.06 0.38 0.13 0.59 0.19 1.09 0.80 0.28 0.42 1.07 0.00 0.00 0.00 1.51 1.28 0.94 1.25 1.14 0.81
경기 2.44 2.44 2.20 1.79 2.48 2.47 2.51 1.26 3.34 3.79 1.72 0.97 3.62 5.41 0.82 0.58 0.66 0.64 0.35 0.27
강원 0.10 0.07 0.13 0.04 0.04 0.00 0.07 0.00 0.14 0.00 0.00 0.00 0.00 0.00 0.66 0.66 1.30 0.98 0.24 0.11
경북 0.69 1.13 1.40 2.19 1.13 3.20 0.74 1.37 0.52 0.67 0.00 0.00 2.18 0.00 0.72 0.55 1.09 0.52 0.18 0.10
경남 0.66 1.20 0.76 1.91 0.43 0.61 0.27 0.51 0.25 0.42 0.24 0.00 1.92 0.00 0.81 0.55 1.03 0.48 0.23 0.12
전북 0.10 0.08 0.11 0.01 0.11 0.00 0.43 1.10 0.09 0.00 0.82 0.00 0.00 0.00 0.86 0.79 0.98 1.18 0.19 0.05
전남 0.11 0.01 0.03 0.00 0.02 0.00 0.0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66 0.62 1.46 0.68 0.09 0.07
충남 0.41 0.85 0.48 0.82 0.47 1.31 1.02 2.96 0.39 0.56 0.41 0.00 0.00 0.00 0.73 0.57 0.85 0.42 0.09 0.03
충북 1.14 3.09 0.59 1.30 0.63 0.79 1.46 4.53 0.38 0.27 0.00 0.00 4.05 0.00 0.86 0.68 1.01 0.44 0.29 0.10
제주 0.03 0.00 0.00 0.00 0.0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69 0.72 0.86 0.63 0.27 0.10
2) ICT산업의 특화도 분석
(1) ICT산업의 시도별․업종별 특화도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업종별 입지계수를 살펴보면 서울은 서비스업, 인천과 경
기는 제조업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4-12> 참조). 
<표 4-12> ICT산업 시도별․세부업종별 입지계수
주 : 음영은 LQ>1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서울과 부산은 제조업 중 특히 ICT관련 정밀기기에서 사업체 및 종사자 모두 
입지우위가 있다. 대구와 광주는 일반서비스업에서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 입지
우위가 있고, 광주는 제조업 중 가전과 반도체 부문,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종사
자가 입지우위가 있다. 대전은 일반서비스업(사업체 및 종사자)과 정보통신서비
스업(종사자) 부문에 입지우위가 있다. 경북은 전기, 가전, 전자정보기기(이상 사
업체 및 종사자), 반도체(종사자) 부문에서 입지우위가 있다. 경남은 가전(종사
자), 전북은 반도체(종사자)와 정보통신서비스업(종사자)부문에서 입지우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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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ICT
산업
(LQ>1)
제조업 서비스
전기 가전 전자정보기기 반도체
메카트
로닉스
정밀
기기
항공
우주
일반
서비스
정보통신
서비스
소프트
웨어업
서울 1.43 0.43 0.82 0.51 1.04 0.39 2.37 0.00 1.96 1.79 2.84
군포시 2.01 3.17 2.37 4.28 2.17 5.07 0.00 0.00 0.54 0.00 0.10
부천시 1.76 3.97 2.74 1.87 5.82 4.92 6.66 0.00 0.73 0.96 0.16
성남시 1.80 0.43 0.83 2.73 0.73 2.82 0.00 0.00 0.98 2.36 1.65
수원시 2.58 1.18 1.16 6.60 0.48 4.44 0.00 0.00 0.87 1.10 0.20
시흥시 1.21 4.49 1.79 2.27 0.22 2.13 8.11 0.00 0.40 0.16 0.02
안산시 1.36 4.94 0.92 2.58 0.29 4.43 0.00 0.00 0.59 0.28 0.07
안성시 1.43 2.55 2.58 2.44 1.99 0.00 0.00 0.00 0.45 0.07 0.00
안양시 1.67 2.03 1.55 2.89 0.53 11.83 0.00 0.00 0.97 0.87 0.53
오산시 2.28 4.76 0.87 6.10 0.00 0.00 0.00 0.00 0.74 0.00 0.00
용인시 1.05 4.85 1.86 1.10 0.95 5.05 0.00 0.00 0.41 0.40 0.20
의왕시 2.46 3.36 5.32 3.45 6.09 15.79 0.00 0.00 0.40 0.00 0.09
이천시 2.80 0.00 6.78 6.45 1.68 3.73 0.00 0.00 0.58 0.14 0.00
파주시 1.07 1.92 1.17 1.07 5.91 1.79 0.00 0.00 0.37 0.34 0.00
평택시 1.89 1.09 8.40 2.90 0.68 3.29 0.00 0.00 0.71 0.59 0.00
화성시 2.26 5.63 3.85 4.15 3.41 5.31 0.00 121.47 0.13 0.23 0.00
구미시 5.84 3.67 7.82 14.21 6.87 0.96 0.00 0.00 0.46 0.51 0.21
김천시 1.80 3.78 7.33 2.38 0.00 8.58 0.00 0.00 0.81 0.19 0.00
칠곡군 2.68 2.99 7.35 5.98 0.00 2.96 0.00 0.00 0.50 0.09 0.00
마산시 1.98 2.28 10.70 1.16 4.05 3.33 0.00 0.00 0.88 0.93 0.24
아산시 1.67 0.61 2.87 0.73 15.55 0.00 0.00 0.00 0.40 0.00 0.00
연기군 1.92 0.00 0.00 6.06 0.00 0.00 0.00 0.00 0.46 0.07 0.00
천안시 1.61 2.41 1.44 2.91 3.10 1.76 0.00 0.00 0.72 0.77 0.10
청원군 1.31 7.97 2.80 1.15 3.83 0.00 0.00 0.00 40.75 0.08 0.08
청주시 1.77 4.34 1.72 1.55 9.02 0.62 0.00 0.00 0.97 0.68 0.20
다. 충남은 전자정보기기(종사자), 반도체(사업체 및 종사자) 부문에서 입지우위
가 있다. 충북은 전기, 반도체(이상 사업체 및 종사자), 가전(종사자)부문에서 입
지우위가 있다. 서울은 서비스업, 부산, 인천과 경기는 제조업 부문에 특화되어 
있고 대도시는 서비스업 부문, 경북, 충남, 충북은 제조업에 특화되어 있다.
(2) ICT산업의 시군별․업종별 특화도
ICT산업의 시군별․업종별 입지계수를 살펴보면, 서울과 성남은 정보통신서비
스업 및 소프트웨어업 등이 특화된 반면 수도권의 위성도시들과 구미․김천․칠
곡, 마산․창원, 천안․아산․연기군에 ICT제조업이 집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3> ICT산업 시군별․세부업종별 입지계수( 종사자)
주 : 음영은 LQ ≥ 1.25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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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그림 4-16> 시․군별 ICT산업 특화도( 사업체수, 200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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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그림 4-17> 시․군별 ICT산업 특화도( 종사자수, 200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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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CT산업의 지원기관 분포
ICT산업의 지역별 기업지원기관으로는 TIC(Technology Innovation Center), 
RRC(Regional Research Center)의 ICT 관련 센터, 지역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및 소
프트타운, ICT에 특화된 TP(Techno Park) 등이 있다. 이러한 지원기관들은 <그림 
4-18>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거점도시에 주로 분포
하고 있다.
<그림 4-18> 정보통신기술( ICT)산업의 지원기관 분포 현황(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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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대(전자), 반도체장비
부품 공동테스트센터, 전자
정보부품 산업지원센터
구미구미
금오공대(전자부품산업고품질화
및공정자동화 연구센터)
경산경산
전자정보
울산울산
울산대(네트워크기반자동화연구
센터),S/W지원센터
부산부산
동의대(전자),동서대(전자)
동의대(전자세라믹스연구센터),
소프트타운
춘천춘천
소프트타운
전주전주
소프트타운
목포목포
s/w지원센터
용인용인
s/w지원센터
안양안양
s/w지원센터
포항포항
s/w지원센터
마산마산
s/w지원센터
제주제주
s/w지원센터
강릉강릉
s/w지원센터
대구대구
정보기술산업, 소프트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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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원기관의 집적현황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
남권, 강원․제주권 순이다. 호남권은 주로 광주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영남권은 
구미, 대구, 경산, 포항, 창원, 부산, 울산, 마산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지원기관 중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및 소프트타운, TP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및 
소기업 지원이 위주인 반면 TIC와 RRC는 창업기업도 있지만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4) 정책적 의지 : 전략산업으로서 ICT산업 선정․육성 계획
정책적 육성의지는 지자체의 ICT 관련산업 지원활동, 자치단체장의 의지, 공
공연구개발자금 투자 등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
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 사업에 지방정부가 단독으
로 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산업발전계획
이나 산업집적지 활성화 계획 등에서 특정 산업을 육성코자 하여도 타 부처의 
지원이 없는 산업자원부 차원의 단독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육성의지가 있다면 지방계획이나 중앙계획에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힘써야 하며, 향후에는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가 독자적
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수립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참여정부 들어서서 국
가균형발전5개년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마다 수립한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포
함된 산업은 지방정부가 수립하고 중앙과 2~3차례 협의를 거쳐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육성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자원부의 산업
집적활성화기본계획이나 16개 시․도의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따르면 울산
과 전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시․도의 전략산업에 ICT산업이 포함되어 있
다(<표 4-14>, <그림 4-19> 참조). 그러나 ICT산업이 성장속도가 빠르고 우리 경
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육성코자 하는 상황
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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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보다 지역간 역할분담을 통하여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표 4-14>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지역별 전략산업
구분 핵심지역전략산업 유망지역전략산업
서울
정보(S/W), 비즈니스서비스(전반), 
문화(게임), 의류(패션)
전자․정보기기, 정밀기기, 신발
부산
자동차(승용), 물류(복합), 
비즈니스서비스, 신발
섬유․의류, 메카트로닉스, 생물, 
정보서비스, 문화
대구
섬유․패션, 기계(섬유), 메카트로닉스, 
정보(S/W)
자동차, 전자․정보기기, 생물, 
비즈니스서비스
인천
기계(일반), 메카트로닉스, 
환경(재생처리), 물류(항공․항만)
자동차, 전자․정보기기, 생물, 신소재, 
정보서비스
광주
전자․정보기기(光산업), 가전, 
자동차(상용), 문화(예술)
기계, 메카트로닉스, 환경, 정보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대전
전자․정보기기(통신), 정밀화학, 
생물(전반), 정보(콘텐츠)
비즈니스서비스, 문화
울산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대형), 정밀화학 환경, 물류
경기
전자․정보기기(LCD), 반도체, 
정밀화학, 생물(의약)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정밀기기, 환경, 
정보서비스, 문화, 물류
강원
생물(환경․해양), 정밀기기(의료기기), 
문화(애니메이션), 관광
정보서비스
충북
전자․정보기기(반도체부품), 반도체, 
정밀화학, 생물(의약)
문화
충남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자동차(승용), 정밀기기
메카트로닉스, 생물
전북
자동차(완성차․부품), 기계(일반),  
생물(식품), 환경(서비스)
섬유․의류, 정보서비스, 문화, 물류
전남 석유화학, 철강, 생물(농업), 물류(항만) 기계, 조선, 신소재, 관광
경북
전자․정보기기(디스플레이), 철강, 
가전, 신소재(나노)
섬유․의류, 생물, 문화
경남
기계(일반), 조선(대형),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전자․정보기기, 생물, 환경
제주 생물(자원), 정보(콘텐츠), 관광
자료 : 산업자원부 2004.
제 4 장∙우리나라 ICT산업의 전후방연계 및 공간적 분포 분석    103
<그림 4-19>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상의 지역별 전략산업
자료 :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 2004. 참조 재작성. 
4.  ICT산업 클러스터 유형화 및 사례분석 대상 선정
1) 임계규모 이상의 ICT산업도시
‘임계규모’란 혁신주체들의 집적과 활동으로 인하여 서비스 수요(법률, 경영, 
마케팅, 창업투자회사 등)를 발생시킬 만한 최소한의 규모를 말한다. 따라서 기
본적으로 집적의 규모(산업체, 종사자 등)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전국 ICT산업 종사자 비중, ICT 종사자 규모, 지역내 ICT산업 종사
자 비중, LQ가 일정이상인 지역을 유형화하였다. 전국 ICT산업 종사자가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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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면서 ICT산업의 종사자 규모가 5,000명 이상인 지역 중에서 지역내 ICT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10%이상, 5-10%, 5% 미만인 도시를 각각 ICT산업도시, ICT산
업 유망 도시, ICT산업 잠재도시 등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전산업 종사자 중 ICT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10%이상이며, 입지계수가 
1.25이상인 지역을 ICT산업도시로 지칭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도시로
는 구미, 이천, 수원, 화성, 군포, 마산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ICT산업 유망도시는 
입지계수가 1.25이상이면서 ICT산업 종사자 비중이 전국평균 이상이지만, 지역
내 종사자 비중이 10%에 못 미치는 도시를 지칭하였다. 평택시, 성남시, 청주시, 
부천시, 안양시, 천안시, 서울 및 안산시가 이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ICT산업 
잠재도시는 ICT산업 종사자 비중이 전국에서 1%이상이지만, 입지계수가 1.25 미
만인 도시를 지칭하였다. 시흥, 인천, 창원, 광주, 대전, 울산, 대구, 부산 등이 이
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 ICT산업이 일정기준 이상 집적된 도시는 구미시와 21개 도시
로 나타났다. 이 도시들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등 대도시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경기도의 이천, 수원, 화성, 군포, 평택,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시흥 등 10개시가 포함되어 있다. 충북에서는 청주, 충남
에서는 천안, 경북에서는 구미, 경남에서는 창원과 마산이 포함되어 있다. ICT산
업이 일정기준 이상 집적된 도시의 특징을 보면 특별시나 광역시, 수도권의 도시 
그리고 각 도의 중추도시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선정된 ICT산업이 일정기준 이상 집적된 도시를 모두 분석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권역별 배분을 고려하고, 권역내 ICT산업이 가장 핵심산
업인 도시를 고려하였다. 우선 광역도의 시․군 ICT 산업 종사자수를 보면 ICT 
산업이 발전된 도일수록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시․군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4-20>에서 볼 때 경북의 경우 구미만 거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김천과 칠곡의 확산되고 있다. 김천과 칠곡이 미미하게 나타
나고 있으나 구미의 ICT산업 종사자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격차게 크게 나타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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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전산업
종사자수
(명)
ICT
 산업
종사자수
(명)
ICT
산업
종사자
비중(%)
ICT
산업
LQ
정보통신
기기
제조업
(%)
정보통신
기기
유통업
(%)
정보통신
서비스업
(%)
소프트웨
어 및
컴퓨터관
련서비스
업(%)
ICT
산업도시*
구미시 141,197 43,500 30.81 5.84 11.4 0.5 0.5 0.3
이천시 47,479 7,007 14.76 2.80 1.8 0.2 0.05 0.01
수원시 261,529 35,549 13.59 2.58 8.5 1.4 2.2 0.6
화성시 109,867 13,082 11.91 2.26 3.5 0.09 0.2 0.01
군포시 67,700 7,166 10.58 2.01 1.8 0.2 0 0.08
마산시 109,650 11,448 10.44 1.98 2.6 0.7 0.8 0.2
ICT산업
유망도시**
평택시 101,744 10,157 9.98 1.89 2.5 0.5 0.5 0.03
성남시 192,824 18,281 9.48 1.80 2.8 1.3 3.4 2.5
청주시 160,967 15,060 9.36 1.77 3.4 1.2 0.8 0.3
부천시 211,595 19,613 9.27 1.76 4.5 1 1.5 0.3
안양시 157,742 14,273 8.81 1.72 3.1 1.1 1 0.7
천안시 142,603 12,082 8.47 1.61 2.8 0.8 0.8 0.2
서울 3,605,101 272,797 7.57 1.43 16.8 49.9 48.5 80.4
안산시 217,652 15,520 7.19 1.35 3.8 0.9 0.5 0.2
ICT산업
잠재도시***
시흥시 122,578 7,796 6.36 1.21 2 0.4 0.2 0.03
인천 671,331 32,714 4.87 0.92 7.2 3.2 1.9 0.8
창원시 205,859 9,438 4.58 0.87 1.9 0.9 0.8 0.6
광주 381,216 13,795 3.62 0.69 1.4 3.1 4 1.4
대전 369,020 12,508 3.39 0.64 0.7 3.2 3.5 2.5
울산 311,155 9,668 3.11 0.59 2 1.3 0.8 0.3
대구 701,690 14,676 2.09 0.40 0.8 4.8 4.7 2
부산 1,063,052 21,910 2.06 0.39 1.3 6.4 7.1 3.3
1%이상 집적지 9,353,551 618,040 6.61 - 86.6 83.1 83.8 96.5
전국 13,345,501 704,031 5.28 - 100.0 100.0 100.0 100.0
<표 4-15> ICT산업도시 유형화
주 : * LQ ≥ 1.25, ICT산업 종사자수 비중 10% 이상
    ** LQ ≥ 1.25, ICT산업 종사자수 비중 전국평균(5.28%) 이상
    *** LQ < 1.25, ICT산업 종사자수 비중 1% 이상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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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ICT산업도시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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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산업 클러스터의 선정과 유형화
위에서 분석된 임계규모 이상의 ICT산업도시를 본 연구의 목적인 지역간 기능
분담을 위하여 유형화하는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정보통신기술산업 도시, 정보통신기술산업 유망도시, 정보통신기술산업 
잠재도시로 유형화한 뒤 정보통신기술산업이 해당도시의 핵심산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둘째, 정보통신기술산업 집적 시․도의 핵심도시여부를 기준
으로 하였다. 셋째, 지원기관의 분포, 넷째, 정책적 육성의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4-21> 사례분석을 위한 ICT산업 클러스터 선정과정
정보통신기술(ICT)산업(ICT)
산업군집 분석
ICT 산업
집적 비중
입지우위성
- 입지계수
성장잠재력 분석
지원기관분포
- 혁신역량
정책적
육성의지
- 전략산업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클러스터
(ICT)
위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이 매우 높게 나타난 도시를 1차적인 분석대상으
로 하였다. 여기에는 구미시, 수원시, 화성시, 마산시, 청주시, 천안시, 서울시, 광
주시, 대전시 그리고 대구시가 포함된다. 
제 4 장∙우리나라 ICT산업의 전후방연계 및 공간적 분포 분석    109
시․도 ICT산업도시
ICT산업집적 시․도의 
핵심도시
지원기관분포 정책적 육성의지
ICT
산업도시
구미시 ● ● ● ●
이천시 ●
수원시 ● ● ● ●
화성시 ● ●
군포시 ●
마산시 ● ●
ICT산업
유망도시
평택시 ◎
성남시 ◎
청주시 ◎ ● ● ●
부천시 ◎
안양시 ◎ ●
천안시 ◎ ● ● ●
서울 ◎ ● ●
안산시 ◎ ●
ICT산업
잠재도시
(전국평균 
이하도시)
시흥시 ○
인천 ○ ●
창원시 ○
광주 ○ ● ●
대전 ○ ● ●
울산 ○ ●
대구 ○ ● ●
부산 ○ ●
<표 4-16> ICT산업 클러스터의 특성
주 : ● 매우 높음; ◎ 보통; ○ 낮음.
이상의 기준을 적용하면 산업유형별․성장단계별로 4가지 유형구분이 가능하
다. 성장단계란 형성기, 성장기, 성숙기로 구분한다. 형성기의 경우는 임계규모의 
확보가 미흡하고 단지 거점만을 형성하고 있는 단계로 정의하고, 성장기의 경우
는 거점의 단계를 넘어서서 주변지역까지 확산되는 단계를 말한다. 산업유형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한다. 우선 ‘서비스업․성장기 유형’으로 서비스 중
심인 서울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국제 서비스업 중심의 ICT산업 클러스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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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층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제조업․성장기 유
형’으로 수도권 내 도시들 간에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는 수원과 경북 구미를 선
정하여 그 주변지역과 함께 심층분석하였다. 세계적인 ICT로 성장하기 위한 해
외와의 연계강화, 연구개발과의 접목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서
비스업․형성기 유형’으로 대표도시인 대전은 벤처 중심의 ICT산업 클러스터로
서 울루와 같이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제조업․형
성기 유형’으로 광주(광산업), 천안(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 청주(반도체, 전자
부품산업)는 제조업 중심이면서 형성기에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공급기반 강
화, 연구개발과의 접목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4-22> 산업유형별․성장단계별 ICT산업 클러스터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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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중인 ICT 클러스터
(웨일즈형: 공급기반조성 필요)
수원,  구미
세계적 수준의 ICT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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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의 접목 필요)
5.  주요 분석결과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ICT산업의 생산, 고용, 연구개발, 수출입 등 현황, ICT
산업의 전후방 연계실태, 집적 및 클러스터링 실태 그리고 ICT산업 클러스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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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준을 제시하고 유형화하였다. ICT산업 현황에 있어서 생산은 세계 4위, 고
용은 전산업종사자의 5.3%, 연구개발은 전체 연구개발비의 53.8%, 전산업 중 수
출 1위, 특히 디스플레이 및 전자관의 높은 수출과 전지분야의 높은 수입으로 요
약될 수 있다. 
ICT산업의 전후방연관 실태를 보면 ICT산업 전체적으로는 도소매, 알루미늄
제품, 산업유리, 기계장비임대, 합성수지, 동제품 등에서 공급받아 통신시설, 전
력시설, 산업용운반기계, 승용차, 중앙/지방정부, 도소매 등으로 판매하여 산업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부제품군으로는 전자표시장치, 반도체, 전자부
분품, 영상음향기기, 통신방송기기, 사무용기기, 가정용전기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후방연계를 살펴보았다. ICT산업이 지식기반산업이라는 사실은 공급되는 제
품군들이 ICT관련 제조업일 뿐 아니라 기업내 연구개발, 금융, 사업관련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특히 기업내 연구
개발은 ICT산업 전 세부업종에 투입되었을 뿐 아니라 사무용기기와 반도체는 기
업내 연구개발이 각각 1위, 2위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품군임이 전후방연계
효과 분석을 통해 나타났다.
ICT산업의 집적 실태를 보면(종사자 기준), 서울, 경기, 충남(천안, 아산), 청주, 
대전, 광주, 구미, 대구, 창원, 마산, 부산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정보통신기기 유통업과 정보통신서비스업은 비교적 분산된 반면, 정보통
신기기제조업과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은 집중되어 있다. ICT산업
이 1%이상 집적된 집적지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사업체 및 종사자 
기준으로 각각 60%, 80%를 넘고 있다. 특히 집중되어 있는 정보통신기기제조업
은 사업체 및 종사자가 각각 83.6%, 86.6%,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서비스업
은 사업체 및 종사자가 각각 89.8, 96.5%를 차지하여 집적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
다. 집적지들은 서울-지방대도시․수도권의 일부도시-지방 중소도시 순으로 나
타났다. 각 도시들은 ICT산업 내의 하위업종별로도 특화되어 있다. 
ICT산업 지원기관들도 ICT산업이 발전된 순으로 집적되어 있다. ICT산업이 
성장속도가 빠르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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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도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계획과 의
지를 가지고 있다. 각 도시별․하위업종별 특화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육성 
경쟁과 의지가 지역간 역할 분담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도시들을 대상으로 기능분담을 분석하기에는 시간과 
인력 등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심층 분석 대상지
역을 선정하고 유형화하였다. 첫째는 ICT산업도시, ICT산업 유망도시, ICT산업 
잠재도시에 포함된 지역일 필요가 있다. 특화와 임계규모 확보가 클러스터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ICT산업 집적 시․도의 핵심도시일 필요가 있다. 전
략산업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내 핵심도시여야 지
방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지원기관이 적절히 분포되
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였다. 넷째는 각종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 육성의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위 네 가지 기준 중 2가지 기준을 만족시키는 ICT산업 도시를 선정하
고 산업유형과 성장단계의 4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제조업이면서 성장기 유형인 
수원과 구미, 서비스업이면서 성장기에 있는 서울 강남 테헤란 밸리, 제조업이면
서 형성기에 있는 청주, 천안, 광주, 벤처중심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간에 걸쳐
진 형성기에 있는 대전 대덕이 그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위 네 가지 유형에 속하
는 ICT산업 도시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조사와 설문조사 및 기존 조사자료
를 통하여 지역내 및 지역간 연구개발, 생산, 기업지원연계, 구성요소간 네트워킹 
그리고 강약점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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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5
 ICT산업 클러스터의 
 지역내 및 지역간 연계특성 분석
제5장의 목적은 제4장에서 설정된 ICT산업도시를 대상으로 성장, 입지, 집적, 기능 및 
지역연계 현황을 파악하고 강점을 중심으로 지역간 기능을 적절히 분담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ICT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특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 ICT산업의 위상과 집적도를 분석하고 인터뷰 및 설문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내․지역간 연계 및 ICT산업 클러스터의 구성요소 및 네트워
킹을 파악한 뒤 클러스터에 대한 SWOT 분석을 함으로써 다음 장의 기능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1.  지역내 및 지역간 연계특성 분석의 개요
본 연구는 ICT산업의 지역간 분담 및 연계가 연구의 목적이므로 제4장에서 도
출된 서울, 경기(수원), 충남(천안․아산), 충북(청주), 광주, 경북(구미․대구) 지
역을 중심으로 인터뷰조사와 기업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반적으로 우편에 의한 기업조사의 경우 흔히 회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므
로 팩스조사, 조사원 조사 및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였다. 이 조사를 수행하기 위
하여 2004년 8월 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2.5개월 동안 7개 사례지역의 정보통
신기술업체 중 1,16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총 90개의 설문지
를 회수하여 7.8%의 회수율을 기록하였다. 정보통신기술업체에 대한 샘플링은 
대한상공회의소 DB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통신기술업체 중 각 지역 상위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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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한국기술연구소총람에 등재되어 있는 사례지역 정보통신기술연구소 중 
종사자수 50인 이상의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추출하였다.
<표 5-1> 설문조사 추진 현황
조사대상 조사기간 대상기업 응답기업 회수율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
정보통신기술연구소
8. 9 - 10. 24 1,162개 90개 7.8%
주 : 면담조사 기업 제외.
그리고 각 지역별로 의미가 있는 기업과 기관 5~10개를 선정하여 심층인터뷰
하여 기업들의 연계파악과 네트워킹 실태에 활용하고, 대표적인 인터뷰 사례는 
부록에 정리하였다. 조사의 주요내용은 기업일반 현황, 기업의 혁신행태, 기업
간․지역간 생산․혁신네트워크, 기업간 협력과 경쟁여건, 지역의 입지여건 평
가 등이었다.
분석결과는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지역간 기능분담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방
안을 도출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
하였다. 첫째, 지역내․지역간 생산,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네트워크를  파악하였
다. 둘째,  ICT산업 클러스터의 구성요소 및 네트워킹 실태를 파악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ICT산업 클러스터의 강점, 약점, 기회요인 및 위협요인을 파악하
였다.
2.  대표적 ICT산업 클러스터 집적 및 연계 분석
1) 서울 ICT산업 클러스터: 강남 소프트웨어 중심의 클러스터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집적지이다. 서울이라는 큰 
수요시장의 존재와 경제위기 전후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초기 벤처산업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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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집적지가 형성되었고 점차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벤처관련기관의 입주로 
집적이 촉진되었다. 이 지역은 대도시내에 입지하여 종업원의 자녀교육기회, 다
양한 도시문화시설의 이용, 생활기반의 연속성 등에서 유리한 요소가 많다고 하
겠다. 또한,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획득, 생산요소의 공동이용 등 네트워크의 이
점 때문에 집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집적이 이루어진 또 하나의 요인은 초기부터 서울벤처밸리에 입지한 벤처기업
이 인접지역에 계열사를 설립하면서 지역내에 소규모 기업군이 형성되었기 때문
이다. 결국 타 지역의 벤처밸리가 지자체나 정부주도로 형성된 데 비해 강남 지
역은 자연발생적으로 탄생된 집적지라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서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ICT산업의 집적도 및 지역연계 특성을 파악하
여 국가적 측면에서의 차별적인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분석을 추진하였다. 
연계 특성은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의 기업과 기관 및 분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의 전후방연계, 타 지역과의 연계는 어떤지, 그리
고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1) 서울 ICT산업의 위상과 ICT산업 집적도
서울 ICT산업은 우리나라 전 ICT 사업체의 36.4%, 종사자수의 38.8%를 차지하
며, ICT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 부문이 발달하였다.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업의 80%이상이 서울에 집중해 있으며, ICT제조업 중에서는 정밀기기 종
사자의 60%이상이 서울에 집중해 있다.
서울 ICT산업의 입지계수는 종사자 기준 1.43, 사업체 기준 1.55로 나타나 ICT
산업에의 특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1.25를 넘는 ICT 
업종은 정밀기기, 일반서비스업, 정보통신서비스업, 소프트웨어업으로 ICT중에
서도 특히 ICT서비스 부문에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ICT기업들의 평
균규모를 살펴보면 반도체(77명), 정보통신서비스업(40명), 가전(21명), 전자정보
기기(20명), 소프트웨어업(1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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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사자 사업체 평균
규모종사자수 비중 LQ 사업체수  비중 LQ
제조업
전기 4,317 11.8 0.43 490 20.6 0.88 9
가전 12,459 22.1 0.82 582 27.3 1.16 21
전자정보기기 29,814 13.9 0.51 1,480 23.1 0.98 20
반도체 14,392 28.2 1.04 188 22.2 0.95 77
메카트로닉스 1,320 10.5 0.39 107 17.7 0.75 12
정밀기기 103 64.0 2.37 16 25.0 1.06 6
항공우주 - - 0.00 - - 0.00 0
서비스업
일반서비스업 53,916 49.00 1.81 10,705 33.3 1.41 5
정보통신서비스업 39,147 48.5 1.79 976 30.9 1.32 40
소프트웨어업 117,329 82.8 3.07 6,370 67.6 2.88 18
총계 272,797 38.8 1.43 20,914 36.4 1.55 13
<표 5-2> 서울의 업종별 ICT산업 현황
주 : 음영은 비중 5%≥, LQ≥1.25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2)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의 지역내․지역간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연계 특성
서울강남 지역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연구개발․기업지원 연계의 지역내․지역
간 연계 특성을 보면 <그림 5-1>과 같다. 서울지역 정보통신기술업체들의 경우 
주로 서울시(50.4%, 서초․강남 포함)와 경기도(25.2%)에 있는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 또는 부품을 공급받아 서울시(53.6%, 서초․강남 포함)와 경기도(24.5%)
에 있는 고객업체에게 납품을 하고 있다. 
기업지원서비스(금융, 법률․경영자문, 기술․정보)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60% 이상을 서울시 내에서 해결하고 있으나 금융과 법률․경영자문 부문은 경
기도, 기술․정보 부문은 국내 기타 지역에서도 일부 지원받고 있다. R&D 및 기
술협력의 경우에는 서울시 내의 기업 및 대학교와의 협력이 50% 이상을 차지하
고 있지만 연구기관과의 협력은 국내 기타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과 협력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강남 지역 자체의 기업내 자체연구개발 등이 원활
한 까닭에 자생력을 갖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국․공립시험연구기관의 비율은 낮지만, 강남지역내 기업부설연구소는 2002년 
현재 644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서울의 48.9%를 차지하는 수치이다(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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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ICT산업의 전략적 제휴의 경우 서울시를 중심으로 강력한 제휴가 형성되
어 있으며(전체 제휴건수 87.2%), 그 가운데 22.4%는 동일 자치구 내 입지 기업들
간, 특히 강남과 서초구를 중심으로, 기능적으로는 기술과 판매를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정병순․신창호 2002)10).
<그림 5-1> 서울 강남지역 기업들의 연구개발․기업지원 연계1 1 )
주 : 서울 강남소재 15개 ICT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 결과. 
자료 :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 결과.
해외와의 관계도 비교적 활발한데, R&D 및 기술협력은 해외 기업이나 연구기
관 보다는 해외대학과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내의 대학과 50% 정도 연구개
발 및 기술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도권이 25%, 국내 기타지역이 12.5%, 그리
10) 서울시 ICT산업 관련 전략적 제휴 1,758건 가운데 1,059건이 강남구와 서초구내 입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365건이 동일 자치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강남구 ICT산업 클러스터 내  
 부 네트워크가 높은 기술역량을 지닌 핵심주체들임을 시사하고 있다(정병순․신창호 2002).
11) 상공회의소 회원사 및 코스닥 상장사 중 지역내 대표적인 기업을 위주로 조사를 했으나 개체수가 
적어 지역전체의 거래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하 지역에 대한 결과 
역시 동일한 제약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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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외와 12.5%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와 구매부문에서는 10.0%, 판매는 
9.2%, 기술 및 정보는 7.1%를 교류하고 있다.
(3)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의 구성요소 및 네크워킹
강남 ICT클러스터를 교육훈련, 기술개발지원, 공동연구의 R&D 지원체계와 경
영지원, 입지지원, 금융지원 등의 기능을 기업지원체계로 볼 때 강남 ICT산업 클
러스터는 교육훈련, 기술개발지원, 공동연구 등 R&D지원체계 없이 성장하였다. 
반면 경영환경, 입지 환경 및 금융환경은 벤처기업에게 최적 환경이었으며, 이런 
요인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하였다. 예컨대 타 지역과 달리 암묵적 지식이 교
류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주요 대학이 없다. 따라서 인력 및 기술/경영 지식의 원
천으로서 대학의 역할은 미흡하다. 지하철 2호선 상에 서울대학교가 위치하나 국
지적 클러스터 내라고는 볼 수 없다. 광역적․전국적으로 인재를 공급받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약 3,200개의 벤처기업  특히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서비스기업이 입지해 있
으며, 회계사, 경영컨설턴트, 변호사, 헤드헌터, 투자알선업체 등 전문 서비스 분
야가 발달해 있다. 대기업들 중에는 삼성 SDS, 한통프리텔, LG텔레콤, 현대전자, 
신세기 통신, 데이콤, 한솔 PCS 등이 입지해 있고 외국계 정보통신 업체들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방크, NEC, 썬마이크로시스템즈, 애플컴퓨터, 시스코, 야
후코리아 등이 입지․재입지해 있다. 재입지한 기업들은 주로 여의도에 입지해 
있다가 이전해 왔다. 또한 한글과 컴퓨터, 골드뱅크, 세원텔레콤 등의 중견 코스닥
등록업체와 NHN, 옥션, 드림위즈, 다음 등 전문 인터넷업체들도 입지해 있다. 
시장이 불완전하기는 하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 많고 벤처캐피탈도 풍부
한 편이다12). 회의장, 호텔 등 인프라도 우수하고 연계 및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등 기업문화가 양호한 편이다. 
12) 2003년 12월 기준 전국 132개 창업투자회사 중 서울 강남권 포진 업체는 82개로 62.1%의 전국대비 
집중률을 보이고 있다. 
제 5 장∙ICT산업 클러스터의 지역내 및 지역간 연계특성 분석    119
+장소성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
첨단 이미지와 위치, 벤처집적지,
사업지원서비스 등 업무활동지구)
중소기업
중심
자율
집적형
사회
경제적기반
(신뢰, 협력,
상호의존
파트너쉽)
기능별 다양한
네트워크
(연구개발,생산,
마케팅)
기업간
네트워크
(ICT, 인터넷,
소프트웨어)
뿌리내림
(기업연계,
인력충원 등
의 뿌리내림)
수행력
(기업중심 연구개발,
국제성, 국가적
필요의 제도화)
문화경제적
기반
(비공식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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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강남 지역혁신체제의 구성 및 특성
전반적으로 강남 클러스터의 지역혁신체제 특성은 인접 대학의 영향력이 약한 
대신 현장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강한 기업네트워크가 특징이다. 특히 생산
-마케팅, 인력양성 체계 등의 뿌리내림, 벤처캐피탈 등 사업지원서비스의 원활한 
공급 등이 사회․문화․경제적 기반 위에 장소성과 결합되어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그림 5-2> 참조). 이러한 특성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가적인 필요와 지원의 제도화에 의해 고성장을 거듭했다고 할 수 있다.
강남 클러스터의 지원시설은 1999년 6월 설립된 강남구 역삼동의 ‘서울벤처타
운(서울시)’ 외에 민간 부문의 ‘서울 벤처인큐베이터’, ‘한국소프트창업자문’, ‘이
비즈홀딩즈’ 등으로 이어져왔다. 이러한 가운데 제도적인 지원과 함께, 1996년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이후 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 변경), 1999년에 설
립된 한국인터넷정보센터(서초동), 한국전자거래진흥원(대치동) 등 다양한 지원
기관이 설립되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개발, 기술․정보 중심의 지
원으로 방향이 옮겨갔다. 이외에도 한국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 등도 현
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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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현재, 전국 146개의 벤처기업 집적시설 중 서울에 91개가 있으며, 이 
중 67개가 서울벤처밸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강남구 46개소, 서초구 21개소), 
서울시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약 74%, 우리나라 전체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약 
46%가 강남․서초 지역에 집중해 있다. 서울시 37개 창업보육센터 중에는 강남
구에 4개가 입지해 있고, 서초구에는 없는 실정이다13). 
<그림 5-3>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 혁신기능별 네트워크 모델
자료 : 인터뷰조사 결과.
보다 구체적으로 민간 창업보육센터 중 대표적인 서울벤처인큐베이터의 경우 
1999년 12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최초의 민간보육센터로 지정받아 개소한 이래 
35개의 창업보육을 통해 기업들을 졸업시킨 바 있다. 2004년 11월 현재 이 중 24
개의 기업이 생존하여 성업 중이며, 이 중 20개 이상의 업체가 벤처기업 등의 인
13) 강남구 소재 창업보육센터는 역삼동의 세원창업보육센터, 대치동의 국민대 인터넷창업보육센터, 서  
 울벤처인큐베이터, KTBI 인큐베이터 등 4군데이다(중소기업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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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취득하고 있다14). 주로 시설지원(통신인프라, 사무공간 등), 자문경영(회계, 
투자, 법률, 인력개발 등), 교육훈련, 벤처클리닉 등을 통한 지식교류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기업들의 2003년 매출액은 전체 108억 3천7백
만 원, 수출액은 7억5천2백만 원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성공을 계속해 나가고 있
다. 또한 창업보육지원센터를 통해 TBI 정책자금, 신용보증기금, 정통부 산업기
술개발자금,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민간 펀드 및 지
원금 등을 원활히 공급받고 있으며, TBI 신기술창업지원, INNO-BIZ 기업확인을 
통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특허등록, 프로그램 등
록, 정보재산권, 실용신안, 상표권 등의 실적도 배출되고 있다15).  
클러스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하부구조보다 서비
스, 인적, 기술, 자본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를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가 하는 것
이 지역내 네트워크 형성의 관건이다. 기업지원기관과의 공간적 근접성은 경제
적으로도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낳아 클러스터의 집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신
창호 2001). 그러나 강남지역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소위 
테헤란밸리라고 불리는 서울 벤처밸리의 경우는 첨단 벤처기업들이 집적하고 있
어 상호 정보교환이 원활한 클러스터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양재-포이 지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발달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양재-포이 지역의 경우 경기도 인근 기업연구소와의 인접성 등 장점이 있지만, 
서울 벤처밸리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창업초기 ‘인큐베
이터’ 지역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 벤처밸리와는 달리 이 
지역은 벤처캐피탈이나 창업보육센터, 인터넷 전용망 등 지원서비스가 부족하고 
또 업체간의 연계와 비공식적 교류도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기한 두 
지역은 구성업체의 성격이나 지원인프라의 정도, 기업간 응집성과 문화 등에서 
14) 서울벤처인큐베이터 내부자료(2004년 11월 현재 자료).
15)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대상 DB Manager 등의 프로그램 등록, 웹서비스 개발툴 등의 정보재산
권 등이 주류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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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테헤란로 주변’에는 주로 지명도가 있고 일정
수준의 규모를 갖춘 회사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벤처캐피탈과 홍보대행사 등 각
종 지원기관이 겸비된 반면, 양재․포이밸리에는 주로 중소규모의 기업들이 독
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클러스터에서 경쟁자의 존재는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클
러스터 접근에서 산업공간이 진화하는 데 필요한 것이 경쟁적 환경이기 때문이
다. 경쟁자와의 관계 속에서 개선과 지역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압력이 발생하
여 지역 클러스터 내에서 생존을 위한 전략적 제휴, 협력, 경쟁 등을 통해 경쟁우
위를 창출하고 유지해나가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이다(정보통신부 2001).
하청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 강남지역의 업체들이 타 지역에 비하여 지역내 
업체간 연계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을 의뢰
하거나 라이브러리, 모듈 등을 구입하게 되고, 강남지역에는 이러한 아웃소싱 할  
만한 전문업체들이 많이 집적되어 있다(인터뷰 결과)16).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 측면에서 보면 강남 지역의 영향권 내에 있는 교육훈련
기관은 강남․서초 지역 및 서울지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강남구 2002)17). 대개 ICT산업과 관련된 교육기관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도 강남 지역 소재 기업들의 교육은 정규교육기관이 많지 않지만, 전문적인 재교
육기관 및 지역내 실무교육 수행 등으로 인해 지역내 교육훈련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다른 업종들과 달리 전문적인 업종내 첨단지식의 교류 및 
학습의 필요성이 높고, 잦은 세미나 등을 통해 기술이전 등의 필요성이 많이 요
구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클러스터 권역 내에서 비
16) 2003년 현재 서울시 소프트웨어사업자 3,317개 가운데, 강남구는 가장 많은 1,204개 (30.9%), 서초구  
 는 다음으로 많은 589개(17.8%)의 집중률을 보이고 있다(2003년 소프트웨어산업 연차보고서, 한국소  
 프트웨어산업협회).
17) 서울벤처밸리 내에 입지한 대학으로는 서울교육대(서초구)와 카톨릭대(서초구)가 있으며, 반경 10km  
 내에 서울대, 숭실대, 총신대, 동국대, 건국대, 세종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서울시내 대  
 학이 반경 15km 내에 있다. 서울시내에는 4년제 대학이 43개, 2년제 전문대학이 14개 있다(2004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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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현장 지향적 교육이 상호 교류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
역내 관련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대학교 등 수준 높은 서울시내 
대학들이 모두 광역적으로 영향권 내에 있고, 실제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기관과의 연계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실
제로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교육 및 연구기관들이 강
남 지역의 ICT업체들의 인력공급원 역할을 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식과 정보의 흐름은 기업네트워크와 관련하여 대개 네 가지 정도로 구분된
다. 기업간 상호작용에 의한 흐름(기업간 암묵지의 상호작용 및 형식지에 기반한 
기술개발의 협력),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간의 상호작용(공동연구, 공동저술 및 
기타 비공식연계), 기업간 지식과 정보의 확산(산업내 신기술의 채택 및 기계나 
장비에 체화된 지식의 흐름), 인력의 유동성(전문인력과 연구자의 이동) 등이다
(박경 1999). 강남 클러스터의 경우, 그 집적지 내에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입지하
고 있지 않아 산학협력이라는 차원에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입지적 비교우
위가 덜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미나, 컨퍼런스, 박람회’ 등을 통해 이루어
지는 학습기회가 많아 이러한 상황을 활용하여 지식교류의 우위를 누려 다른 지
역보다 입지적 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이창우․이명훈 2003). 
앞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강남․서초 지역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모일 수 있는 
장소인 호텔, 전시장, 유흥점 등이 집적되어 있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많은 집단학습의 기회로 이어진다. 특히 한국종합
전시장(COEX)과 아셈 빌딩 등의 존재는 세미나, 잦은 이벤트, 미팅을 동반하여 
지식 교류의 기회를 창출한다. 또한 인터콘티넨탈 호텔, 르네상스 호텔 등 특급
호텔들이 포진하고 있어 외국인들과도 사업상 미팅을 쉽게 마련할 수가 있다18). 
이는 다른 지역과 달리 강남지역의 특성이 그대로 두드러지는 것으로, 강남 ICT
산업 클러스터의 특성상 COEX나 호텔들을 중심으로 각종 모임 등이 빈번히 열
리기 때문에 정보를 취득하기 용이한 환경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하겠다. 지역내 
18) 강남구, 서초구 소재 객실 수 50개 이상의 호텔은 특1급 6개, 특2급 6개, 1급 7개, 2급 3개, 3급 4개, 
기타 1개 등으로 총 27개에 달한다(2002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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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다양한 지식교류모임을 통해서 기업간 
지식과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에서의 벤처넷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정보통신장비, SI, 기간통신망업체 들을 주축으로 하는 오
프라인 모임이 다양하다. 이렇게 강남을 이끌고 있는  IT업계 리더들의 모임은 
이너써클(내부 정보 공유 모임)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회사 경영과 
최신 기술 동향 파악 등 휴먼 네트워킹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EB 클
럽’, ‘IB 리그’, ‘스탠퍼드 연수 동기회 모임’, ‘벤처리더스 클럽’ 등 온라인과 오프
라인을 오가는 리더들의 소모임은 잘 알려져 있다.
입지여건과 인프라가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
기 때문에 그 특성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물리적인 교통망
과 ICT산업의 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통신망이다. 기업이 성장
하기 위해 필요한 통신, 교통, 건물,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가 강남지역의 경우 국
내의 여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LAN, 초고속정보
통신망 등 통신망이 완비되어 있어 연관 기업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IDC 
등 관련 건물들이 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있는 관계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인
터넷 사업 등 ICT 사업을 영위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사무공간이 바로 생산
공간인 ICT산업의 특성상 네트워크 인프라를 잘 갖춘 사무실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지리적 여건 및 교통시설도 우수한 환경을 보이고 있다. 대중교통 측면에서는 
2호선을 중심으로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삼성역의 공항터미널 등 
접근성이 좋아 국내외 연결도 좋은 편이다. 외국의 방문객이 찾아오기가 용이한 
등의 이점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신흥 집적지인 분당지역 등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기업 연구소, 생산시설과의 연결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편리한 교통’이 
의미하는 것도 단순한 출퇴근이나 물류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관련업
체와의 정보교류를 위한 이동의 편리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등 쉽게 고속도로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어 국내 다른 지역
들과의 연결성도 좋으며, 전국적인 연계망을 형성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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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둘째, 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 편의시설의 경우이다. 강남의 경우는 첨단 업종 
관계자들이 지식을 교류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장소가 집적되어 있어 
인적, 물적, 서비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많은 기회요인이 되고 있다.  최고급 
수준의 호텔뿐만 아니라, 국내외 최고 수준의 코엑스와 아셈센터를 기점으로 한 
전시장, 지하 코엑스 몰 및 각종 유흥시설들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거환경의 조건이 양호하다. 강남의 경우는 잘 알려진 대로 고급 아파
트단지와 대규모 주상복합단지들이 형성되어 있어 최상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한 양호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지
역을 선호한다. 따라서 강남이라는 대도시내에 입지하는 것은 종업원의 자녀교
육기회, 다양한 도시문화시설의 이용, 생활기반의 연속성 등에서 유리한 요소를 
획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
의 과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분위기 등이 최
근 들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양면적인 특성을 동시에 지
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분당과의 연결성, 판교 개발에 따른 역할 분담 등
으로 장기적으로는 주거환경이 더욱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넷째, 집적과 관련된 다양한 입지요인에서 비교우위가 있다. 생산체계 여건은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 원자재 및 인력의 구득이 
용이하고, 기업이 원하는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관련기업들이 
집적되어 있어서 상호 제휴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하여 전략적 제휴와 
각종 협력관계의 체결도 용이하다. 지리학에서 집적이론을 이야기 할 때 가장 기
본적인 요소로서의 대도시 도시화 경제요인을 향유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
여주고 있다. 또한 R&D 집적효과를 내는 다양한 요소들이 집적되어 있는 효과를 
보인다. 강남 ICT클러스터의 경우 실제로 대학이나 주요 연구기관은 없지만,  관
련된 기업연구소 및 다양한 세미나, 컨퍼런스, 벤처 모임 등 첨단 지식의 학습기
회가 다양하여 R&D 집적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다. 
다섯째, 기업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기업지원서비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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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서비스) 환경이 매우 우수하다. 강남ㆍ서초 지역에는 ICT산업과 관련된 수많
은 사업서비스업체들이 집적되어 있어 기업지원서비스 여건에 있어서도 비교 우
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그 성장단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
한데, 국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금융, 광고, 컨설팅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가 집적되어 있는 강남의 경우는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
요한 핵심역량들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기관과의 협력관계는 가
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강남지역의 경우 지역내에서 자금조달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기회도 많기 때문에 집적요인이 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비교
적 공간적 제약이 덜할 것으로 인식되었던 금융서비스의 경우에도 지역적 차이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기관과의 지리적 인접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정보통신부 2001). 
ICT산업과 같은 지식기반산업의 경우는 기업활동을 지원해주는 생산자서비스
의 존재가 더욱 절대적이다. 광고와 컨설팅, 미디어 등과의 연계가 ICT산업의 발
전에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이 비
약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인프라와 콘텐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중요한 
발전의 요인이 되고 있다. 고도의 전문화된 서비스 활동은 강남과 같이 교통과 
통신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중심지에 집적하며, 대규모 시장의 존재로 인해 서비
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발전
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여섯째, 강남에서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임대료와 관련된 문제이다. 강남에서
는 서울이라는 큰 수요시장의 존재와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초기 클러스터가 형
성되었고, 점차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과 벤처관련기관의 입주로 집적이 촉진되
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19). 기존 
연구의 기업인터뷰 결과 강남지역 입주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과다한 임대료였으며(69.4%), 그 다음으로 교통혼잡과 높은 주거비용
19) 2004년 2/4분기 현재 강남의 대형오피스빌딩 평균 임대료는 보증금 55만6천원/월세 5만 4천원, 도심
은 60만 9천원/월세 6만 3천원 수준인데 반해, 강남클러스터의 중심 테헤란로는 62만 2천원/월세 6만1
천원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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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요인(S) 약점요인(W)
•편리한 정보통신 하부구조를 활용한 
형식지 교환
•공식/비공식 모임을 통한 활발한 암묵지 
창출 및 이전
•클러스터내 관련 전문인력의 집중
•ICT산업을 육성․지원할 협회 및 관련 
기관들의 활발한 활동
•대도시로서의 ICT상품의 주요 소비시장
•금융, 마케팅 등 지원서비스 풍부 
(투자자본 집중)
•교통, 편의시설 등 편리
•원천기술 개발 위한 지역내 대학과의 
혁신네트워크 구축 미약
•지역내 강력한 네트워크 및 비전 제시자 
부재
•개별기업 중심 제한된 기술혁신
•국제적 혁신네트워크 부족
•ICT클러스터로서의 대외적 이미지 미약 
•인접지역 및 전국적인 체계적 
혁신네트워크 부족
•임대료 상승, 교통체증, 주차공간 부족
기회요인(O) 위협요인(T)
•인터넷 활용 등 보편화로 ICT산업 발달의 
인프라 기구축 및 타지역과 교류 가능성 
증대
•국제적 ICT중심도시로서의 서울의 
중심지도약 가능
•풍부한 수요시장 
•대도시가 갖는 사회문화적 조건 활발
•지역내 금융 및 사업서비스의 집중
•강남을 중심으로 번창하던 벤처열풍의 
꺾임과 전반적인 경기 하락
•강남 ICT산업을 선도할 대규모 앵커기업  
지방이전(예: 다음 등)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
•집적의 불경제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
•판교, DMC, 경기도 등 기타 
ICT집적지와의 경쟁 
•중국 등 경쟁국의 성장과 국내임금 상승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강남구 2002). 
(4)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의 SWOT 분석
지금까지 논의된 다양한 특성들을 토대로 강남 ICT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ICT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SWOT 분석을 행하였다. 
주요 강점 요인으로는 지역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기업간의 활발한 네트워크 및 
지식의 창출 능력, 다양한 전문인력의 집적, 관련 지원기관들의 집적, 강남이 갖
는 소비시장의 특성, 생태계 주요 구성요인으로서의 풍부한 기업지원서비스, 교
통 및 편의시설 등이 부각되고 있다. 
<표 5-3>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의 SWOT 분석  
128
약점요인으로는 지역혁신체제로 발전하기 위해 결여되어 있는 대학 및 연구개
발능력의 부족, 지역내 강력한 비전 제시자의 부재, 개별기업 중심의 제한된 기
술혁신 구조, 전국과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체계 부족, 집적의 불경제로 인한 임대
료 상승, 교통체증, 주차공간의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기회요인으로는 ICT산업의 발전과 보편화로 타 지역과의 교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것과 풍부한 수요시장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 대도시로서의 문화적 
조건이 활발하다는 점 등이다. 반면, 위협요인으로서는 한 풀 꺾인 강남의 벤처
열풍과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지역들의 발전 및 정부의 분산 의지, 중국 등 경쟁
국의 성장과 국내임금의 상승 요인들을 꼽을 수 있겠다. 
2)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
수원의 ICT산업 클러스터는 우리나라 ICT산업 클러스터 중 가장 규모가 클 뿐
만 아니라 가장 성숙한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다.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은 바로 이 곳에 위치한 삼성전자이다.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는 세계적 대기업
으로 성장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기업 성장 역사와 맥을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ICT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만큼 수원 ICT산
업 클러스터도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 ICT산업 클러스터보다 더 발달한 선진구조
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클러스터가 발전하면서 클러스터의 공간적 범위도 수원 
지역을 넘어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작
업을 수행하였다. 우선 먼저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
사보고서에 의거하여 경기도 ICT산업의 위상과 산업 집적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경기도 전체에서는 어떠한 ICT산업이 발달하고 있고, 경기도 내 각 지역별
로는 어떤 ICT산업이 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 ICT산업 중에서 수원 ICT
산업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큰 틀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 구조 분석을 위하여 수원 지역 업체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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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사자 사업체 평균
규모종사자수 비중 LQ 사업체수  비중 LQ
제조업
전기 16,604 45.2 2.44 1,003 42.1 2.44 17
가전 18,611 33.1 1.79 812 38.1 2.20 23
전자정보기기 98,038 45.7 2.47 2,741 42.8 2.48 36
반도체 11,861 23.3 1.26 367 43.4 2.51 32
메카트로닉스 8,820 70.0 3.79 348 57.6 3.34 25
정밀기기 29 18.0 0.97 19 29.7 1.72 2
항공우주 17 100 5.41 5 62.5 3.62 3
서비스업
일반서비스업 12,163 11.1 0.60 4,720 14.6 0.84 3
정보통신서비스업 9,541 11.8 0.64 359 11.4 0.66 27
소프트웨어업 7,492 5.3 0.29 653  6.9 0.40 12
총계 181,944 26.0 1.39 10,493 19.2 1.09 17
주 : 음영은 비중 5%≥, LQ≥1.25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역내부 및 지역간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연계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의 구조 파악을 위하여 삼성전자라
고 하는 이 지역 클러스터의 중핵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클러스터의 구성요소 
및 네트워킹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의 
강․약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차후 수원지역과 타 지역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삼고
자 하였다. 
(1) 경기도 ICT산업의 위상과 집적도
경기도 ICT산업은 우리나라 전 ICT 사업체의 19.2%, 종사자수의 26%를 차지
하고 있는데 특히 ICT 제조업 부문이 발달해 있다. ICT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는 것은 전자․정보기기이며, ICT 제조업내의 비중은 미미하지만 ICT 
관련 항공, 메카트로닉스도 전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5-4> 경기도의 업종별 ICT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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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ICT산업 입지계수는 종사자 기준 1.39, 사업체 기준 1.09로 나타나 
전체 ICT산업 사업체 기준으로는 높은 편이 아니다. 세부업종별로 1.25를 넘는 
ICT업종은 전기, 가전, 전자정보기기,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종사자․
사업체 기준), 정밀기기(사업체 기준)로서 제조업 부문에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CT기업들의 평균규모를 보면 전자정보기기(36명), 반도체(32명), 정보통신
서비스업(27명), 메카트로닉스(25명), 가전(2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 경기도 시군별․업종별 ICT산업 입지계수
시군 전기 가전 전자정보 반도체
메카트
로닉스
정밀
기기
항공
우주
정보통신
서비스
소프트
웨어 합계
가평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4 0.00 0.02 
고양시 0.43 0.65 0.25 0.00 0.49 0.00 0.00 0.65 0.29 0.35 
과천시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31 0.79 
광명시 1.64 0.90 0.69 0.20 4.68 0.00 0.00 0.00 0.08 0.57 
광주시 3.53 0.36 0.79 1.44 9.75 0.00 0.00 0.00 0.00 0.87 
구리시 0.32 0.89 0.11 0.00 0.00 0.00 0.00 0.00 0.29 0.21 
군포시 3.17 2.37 4.28 2.17 5.07 0.00 0.00 0.00 0.11 2.29 
김포시 3.74 1.19 1.72 0.00 0.00 0.00 0.00 0.00 0.02 0.97 
남양주 1.61 0.80 0.14 0.08 1.62 0.00 0.00 0.59 0.00 0.35 
동두천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8 0.00 0.24 
부천시 3.97 2.74 1.87 5.82 4.92 6.66 0.00 0.96 0.17 1.96 
성남시 0.43 0.83 2.73 0.73 2.82 0.00 0.00 2.36 1.79 1.96 
수원시 1.18 1.16 6.60 0.48 4.44 0.00 0.00 1.10 0.22 2.91 
시흥시 4.49 1.79 2.27 0.22 2.13 8.11 0.00 0.16 0.02 1.36 
안산시 4.94 0.92 2.58 0.29 4.43 0.00 0.00 0.28 0.08 1.50 
안성시 2.55 2.58 2.44 1.99 0.00 0.00 0.00 0.07 0.00 1.46 
안양시 2.03 1.55 2.89 0.53 11.83 0.00 0.00 0.87 0.53 1.87 
양주군 0.90 0.21 0.64 0.00 1.06 0.00 0.00 0.11 0.00 0.34 
양평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9 0.00 0.03 
여주군 0.00 0.00 0.42 0.00 0.00 0.00 0.00 0.14 0.00 0.17 
연천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2 0.00 0.04 
오산시 4.76 0.87 6.10 0.00 0.00 0.00 0.00 0.00 0.00 2.58 
용인시 4.85 1.86 1.10 0.95 5.05 0.00 0.00 0.40 0.22 1.17 
의왕시 3.36 5.32 3.45 6.09 15.79 0.00 0.00 0.00 0.10 2.84 
의정부 0.34 0.18 0.16 0.00 0.00 0.00 0.00 1.13 0.05 0.26 
이천시 0.00 6.78 6.45 1.68 3.73 0.00 0.00 0.14 0.00 3.22 
파주시 1.92 1.17 1.07 5.91 1.79 0.00 0.00 0.34 0.00 1.21 
평택시 1.09 8.40 2.90 0.68 3.29 0.00 0.00 0.59 0.00 2.12 
포천군 2.08 1.22 0.00 0.00 0.72 0.00 0.00 0.13 0.00 0.28 
하남시 2.3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4 
화성시 5.63 3.85 4.15 3.41 5.31 0.00 121.47 0.23 0.00 2.65 
계 2.44 1.79 2.47 1.26 3.79 0.97 5.41 0.64 0.29 1.41 
주 : 음영은 비중 5%≥, LQ≥1.25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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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별 ICT산업 입지계수를 보면 이천시(3.22), 수원시(2.91), 의왕시
(2.84), 화성시(2.65), 오산시(2.58), 군포시(2.29) 등의 순이다. 이천시는 가전, 전자
정보, 수원시는 전자정보, 의왕시는 가전,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오산시는 전자
정보, 화성시는 전기,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군포시는 메카트로닉스가 입지계
수가 5이상의 값을 보이고 있어 이 부문에 고도로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의 지역내․지역간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연계 분석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 구조 분석을 위하여 수원 지역 업체들에 대한 설문조
사를 통하여 수원 지역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지역내․지역간 연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원 지역 정보통신기술업체들의 경우 주로 경기도(31.7%)와 수원시
(30.6%)에 있는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 또는 부품을 공급받아 주로 경기도
(31.6%)와 해외(23.7%)에 있는 고객업체에게 납품을 하고 있다. 기업지원서비스
(금융, 법률․경영자문, 기술․정보)의 경우 금융과 기술․정보의 경우에는 전체
적으로 50% 이상을 수원시 내에서 해결하고 있으나 법률․경영자문 부문은 서
울시에 대한 의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 또는 기관과의 R&D 및 기술협력
을 살펴보면 기업 및 대학교와의 협력은 주로 수원시와 서울시에 있는 업체 또는 
대학과 협력하고 있으며 연구기관과의 협력은 서울시 및 국내 기타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
는 자체 내부나 인접한 경기도와 서울에서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연계가 매우 
잘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 다른 지역과의 연계는 연구기
관과의 협력을 제외하면 그 비중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와의 관계도 상당히 발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매부문에서는 
17.8%, 판매부문에서 23.7%로서 해외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수원 ICT산업의 해외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과 함께, 해외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조달하는 비중도 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치는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가 이번 연구의 비교 대상 국내 6개 지역 중 해외와의 관계가 가장 긴밀
한 지역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R&D 및 기술협력과 관련해서도 6.3%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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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외 기업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지역 기업들이 해외의 
연구기관이나 대학과의 교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신 수원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과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기업지원체계와 
관련하여 이 지역 업체들은 금융, 법률 및 경영은 전부 국내에 의존하고 있으나 
기술정보는 7.5% 정도 해외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 경기 수원지역 기업들의 연구개발․기업지원 연계
주 : 수원 소재 9개 ICT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 결과. 
자료 :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 결과.
(3)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의 구성요소 및 네트워킹 -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다음으로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의 구조 파악을 위하여 이 지역 클러스터의 
중핵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시스템 통합자와 전문공급자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클러스터의 구성요소 및 네트워킹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시스템 통합자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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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부품․소재 통합, 핵심 생산기능과 시장개척을 주도하는 선도 대기업으
로서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에서는 삼성전자가 해당된다. 전문공급자란 부품과 
요소기술, 자금과 인력, 기업지원서비스 공급업체,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인 대기
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그리고 지역내 대학 등이 해당될 수가 있다. 
우선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의 시스템 통합자인 삼성전자의 ICT 사업 부문과 
사업장의 분포, 사업장별 특화전략을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 삼성전자와 협력업
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SCM(Supply Chain Management)20)이라고 하
는 삼성전자의 공급망관리 전략 및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의 지역간 분포를 살펴
보도록 한다.
<그림 5-5>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의 구성요소 및 네트워킹
자료 : 인터뷰조사 결과.
20) SCM(Supply Chain Management)이란 기업의 process를 수주에서 출하까지 연결된 일련의 활동으로 
보았을 때 제조 부문의 process를 혁신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즉, 고객 요구(delivery, cost, quality, 
service)의 만족을 위하여, 고객에서부터 유통, 부품, 협력 회사 및 사내개발, 판매, 제조, 조달, 재무를 
포함하는 전체 supply chain을 대상으로 최적의 process, 조직,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여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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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삼성전자의 사업장별 업종 특화전략
시스템통합자인 삼성전자는 현재 사업부문을 디지털미디어 총괄(CTV, DVDP, 
모니터, 컴퓨터, 프린터 등), 정보통신 총괄(휴대폰, 네트워크 시스템 등), 반도체 
총괄(메모리, System LSI, HDD 등), LCD 총괄(TFT-LCD), 생활가전 총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등) 등 크게 5개 조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자산업이 최첨단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바뀌고 유럽연합(EU)
이 세계최대 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글로벌 생산라인의 재조정에 들어갔다. 또 
국내에서도 품목별로 생산거점을 특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미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였는데, 현재 27개 해외 생
산법인이 있으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신설하거나 확장한 해외 생산법인도 9곳
이나 된다. 지난해 슬로바키아 갈란타 공장을 준공한 것을 비롯, 멕시코 케레타
로(냉장고․에어컨), 인도 노이다(냉장고), 중국 수저우(노트북, LCD모듈) 등 4곳
에 생산법인이 새로 만들어졌다. 태국의 스리라차 콘부리에는 전자레인지 생산
라인이 신설됐으며 휴대폰을 생산하는 브라질의 마나우스공장은 상파울루로 확
장․이전했다. 또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의 D램 생산라인에는 3년간 5억 달러를 
투자해 생산공정을 최첨단화하고 있다. 
해외 생산기지는 동유럽과 동남아로 집중시키고 있다. 유럽의 생산기지는 서
쪽에서 생산비용이 싼 동쪽으로 옮기고 있는데 1990년부터 프로젝션 TV와 휴대
폰, DVD 플레이어를 생산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장은 슬로바키아로 이전 중이
다. 지난해 건설된 슬로바키아 갈란타 공장은 이미 모니터와 컬러 TV 생산에 들
어갔다. 또 헝가리 공장에서는 연 3백만 대의 모니터와 컬러 TV를 생산하고 있
다. 모니터와 전자레인지를 생산하던 영국의 윈야드 공장은 철수키로 했다. 삼성
전자 관계자는 “동유럽 10개국이 가입하면서 EU는 교역액 4조4천억 달러의 세계
최대 시장이 됐다”며 “동유럽은 EU와 최근 시장이 급성장하는 러시아를 겨냥한 
생산기지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대신 서유럽은 마케팅 전진기지로 활용된다. 한
편 생활가전은 동남아에 집중시키고 있다. 수원 공장의 전자레인지는 생산라인
은 물론 사업본부까지 통째로 말레이시아 포클랑으로 옮겼다. 포클랑은 전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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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해외생산 거점으로 육성된다. 또 중국 수저우(蘇州)의 전자레인지 공장도 
철수를 준비 중이다. 중국 제품의 품질이 좋아진 데다 가격경쟁력에서 밀림에 따
라 곧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로 옮길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의 국내 지역별 주요 사업장은 디지털 미디어 중심의 수원, 반
도체 및 TFT-LCD 중심의 기흥, 이동통신장비 및 휴대폰 중심의 구미, TFT-LCD
를 생산하는 천안, 반도체를 조립 테스트하는 온양, 반도체를 생산하는 화성으로 
나뉘어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국내 사업장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화할 전략
을 가지고 있다.
<표 5-6> 삼성전자의 지역별 주요 제품 생산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부문 구체적 용도 매출액(비율) 품   목 사업소
디지털미디어
총  괄
가정용 기기
산업용 
전자기기 
41,532
(14.1%)
CTV
모니터
D/P
N/P
DVD Combo
LASER PRT
수원
수원
수원
수원
수원
구미
정보통신
총  괄 통신기기
97,944
(33.3%) HHP 구미
반도체
총 괄 반도체 부품
87,030
(29.6%)
Memory
LSI
HDD
CD-RW
기흥
기흥
구미
수원
LCD
총 괄
산업용,가정용
기기 부품
48,349
(16.4%) TFT-LCD 기흥, 천안
생활가전
총 괄 가정용 기기
16,924
(5.8%)
에어컨
전자렌지
세탁기
수원
수원
수원
기타 산업용,가정용기기
2,152
(0.8%)
계 293,931(100%)
자료 : 인터뷰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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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원공장에 남아 있는 세탁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생산라인은 연말까지 
광주로 옮겨서 광주를 백색가전의 메카로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삼성전자는 
현재 생활가전의 60%를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다). 
대신 수원은 ‘연구개발(R&D)’ 전문단지로 육성한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의 대규모 디지털미디어연구소와 정보통신연구소를 건설할 
방침이다. 수원의 DVD플레이어, 디지털TV, PC 등 디지털 미디어 생산라인과 연
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그림 5-6> 삼성전자의 사업장별 업종 특화 현황
인근 경기 화성은 메모리반도체 단지로, 기흥은 시스템 LSI 단지로 키울 계획
이다. 또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대구권’은 휴대폰 등 고부가가치 정보통신단지
로, 천안․탕정 등 ‘충청권’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중심의 ‘크리스털 벨트’로 육성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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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삼성전자의 공급망 관리 전략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SCM(Supply Chain 
Management) 이라고 하는 삼성전자의 공급망관리 전략을 살펴보도록 한다. 삼성
전자와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기업들은 이미 수 
년 전부터 기업간 전략적 협력 관계 수립을 통해 각 기업의 핵심역량에 기업활동
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SCM과 같은 글로벌 경제체제하 경쟁우위를 극대화
하는 ‘공급망 관리’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경쟁 선진기업의 SCM 
도입으로 인해 결국 수주-출하 리드타임 경쟁에 놓여지게 되고, 판매가 하락과 
제품 및 중간재에 대한 물류비 비중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 
<그림 5-7> 공급체인 관리
자료 : 인터뷰조사 결과.
제품과 원자재에 대한 빠른 부품 변화와 채용의 필요성, 판매법인과 본사간의 
정보 공유 지연의 방지, 제품생산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통해 제품재고의 부담이 
점차 제조원가에 작용하게 되는 악순환 방지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SCM의 추
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컨대 비즈니스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시장변화에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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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신속(speedy)경영체제 구축, 비즈니스의 글로벌 투명성 확보, 해외 사업
장 운영 증가(해외 16조, 국내 10조)에 따른 해외 SCM 경쟁력 강화 필요성 등이 
최근 삼성전자의 SCM 추진 배경이다. 비즈니스의 글로벌 투명성 확보의 경우 정
보기준이 상이하여 조직별로 서로 다른 의사결정을 추진한다는 점, 수요예측, 재
고/채권 현황, 생산/물류현황 모니터링 및 공유가 필요한 점, 기존 사업장 별, 단
위 프로세스 SCM으로는 글로벌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추진 배
경이다, 해외사업장 운영의 경우 해외 판매와 국내 판매에 경쟁력 차이가 있고, 
거점 증가에 따른 물량․재고 흐름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
<그림 5-7>에서 보듯이 공급체인 관리에서 협력업체는 global 통합계획 외부에 
있으며, 구매관리 부문이고, 국내외에 입지한 1, 2차 부품업체이다. 해외의 부품
업체는 차치하고 삼성전자와 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보면 삼성전자가 
수원에 입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수원,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
에 걸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력업체의 업종을 보면 사출, 프레스, 기구, 
금속가공, 전기, 전자, 전장, 반도체 설비 중 전기를 제외한 전 업종(ICT, non-ICT 
포함)에서 60%이상 경기도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그림 5-8> 참조). 
<그림 5-8>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업종별 경기도 지역 입지현황
  자료 : 인터뷰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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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ICT산업 구조 특성 
최근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부문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의 제품은 
우리나라 ICT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기술집약적이면서도 자
본집약적이라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기술발전 궤적이 단선적이지 않고 제품
수명주기가 매우 짧으며, 새로운 시장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우위뿐
만 아니라 위험부담이 매우 큰 대규모 투자가 요구된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같은 
시스템통합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표 5-7> 사업부문별 주요 원재료 구매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부문 매입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매입액 비율 비 고
디지털
미디어
총  괄
원재료 IC류 저장 및 제어 1,112 4.3% ZORAN, SANYO 등
원재료 CPU 원재료 1,331 5.2% INTEL
원재료 PDP 화상신호기 1,401 5.4% 삼성SDI 등
원재료 IC 반도체 1,596 6.2% 삼성전기 등
원재료 LCD panel 화상신호기 3,930 15.2% 사내조달 등
원재료 기타 16,468 63.7%
부문계 25,838 100.0%
정보
통신
총괄
원재료 PCB 2,034 3.5% 대덕 등
원재료 MSM CPU 2,310 4.0% QUALCOMM
원재료 BATTERY 단말기전원공급 2,974 5.1% 영보,셀콤,이랜텍
원재료 MEMORY 단말기 S/W구동 6,585 11.3% Sharp,Intel
원재료 LCD Display 15,061 26.0% EPSON 등
원재료 기타 29,064 50.1%
부문계 58,028 100.0%
반도체
총 괄
원재료 HDC HDD CONTROL 665 4.1% MARVELL
원재료 DISK DATA STORE 915 5.7% SHDS(I),FUJI,TRACE
원재료 HSA DATA R/W 2,170 13.5% SAE, H&T
원재료 Chemical 원판가공용 1,528 9.5% 삼성물산/동우화인켐
원재료 Wafer 반도체 원판 3,033 18.9% 실트론/엠이엠씨
원재료 기타 7,728 48.3%
부분계 16,039 100%
LCD
총괄
원재료 BLU Panel 발광 6,366 22.5% DSLCD 등
원재료 DRV/IC 구동회로 5,631 19.9% 松下 등
원재료 기타 16,281 57.6%
부문계 28,278 100%
생활
가전
총괄
원재료 RO/COMP A/C 압축기 259 4.7% COPELAND 등
원재료 철 판 OUT-CASE CAVITY 91 1.7% 포스코, 동부, 연합
원재료 기 타 5,152 93.6%
부분계 5,502 100%
기타 원재료 기타 785 100%
합계 134,470
자료 : 인터뷰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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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이들 첨단 ICT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위험부담이 큰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대기업의 존재, 대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
된 기술개발체제의 구축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반도체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의 특징은 대규모 투자 능력이 있는 대기업
이 선도하고 있는 DRAM 및 TFT-LCD를 중심으로 연관산업이 발전해 있으며, 기
술적․제품적 특징에 따라 중소기업이 주변에 포진해 있는 형태이다. 이들 부문
은 원천기술, 부품․재료 등에서는 취약한 반면(따라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 
자본집약적 생산재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대기업이 존재하는 반면,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
업군의 기술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산업연관구조에 있어서도 부품 및 소
재, 장비 등 전방산업과 컴퓨터, 통신기기, 전자기기, 자동차 등 후방산업과 연관
되어 있다.
사실 이러한 산업 구조는 산업․기술 발전을 선도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
후방으로 연계된 다수의 중소기업(특히 신기술기반기업)이 포진하고 있는 전형
적인 한국형 산업발전 모델이라는 특성이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03). 한국형 산
업발전 모델은 장점과 함께 약점도 있다. 첫 번째 약점은 산업의 기반, 특히 부품
과 소재 분야가 취약한 구조로서, 이들 부분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예
컨대, CPU, 구동회로저장 및 제어장치 등 많은 부분이 해외 기업들로부터 수입
에 의존하고 있다. 두 번째 약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문제이다. 이를 
‘산업내 양극화 현상’ 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심해진다는 사실은 향후 산업 전반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예를 반도체 산업에 적용해 보자. 세계 반도체산업에 대비할 때 국내 
반도체산업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
이다. 2000년의 경우 국내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이 8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세계 반도체산업의 경우에는 76%를 비메모리 반도체가 차
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나라의 경우, 비메모리 반도체산업 발전을 견인
할 설계전문업체(Fabless)와 파운드리(Foundry) 업체가 취약할 뿐 아니라 원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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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술격차가 큰 데 기인한다(한국개발연구원 2003). 
<그림 5-9> 반도체 산업 부문의 공급사슬, 주요 기업 및 본사 입지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03 참조 수정.
④ 삼성전자 협력업체의 지역간 분포 및 지원체계 
수원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사업 부문과 디스플레이 사업 부문(LCD 
총괄부문)의 제1차 협력업체를 보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최근 지원을 집중하고 있는 충남지역에도 상당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교육훈련, 기술개발지원, 공동연구 
등 R&D 지원체제나 경영지원, 입지지원 및 금융지원 등 소위 클러스터 내의 기
업지원체제는 지역 내에서라기보다는 핵심기업 내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
계적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1, 2, 3차 협력업체들에게는 이러한 지원들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ICT산업 관련 지원체제는 미미
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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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삼성전자 LCD 부문 1차 협력업체의 입지분포
시흥시
2.8%
안성시
3.4%
평택시
7.1%
성남시
7.7%
화성시
8.6%
서울시
27.8%
이천시
1.2%
안산시
5.9%
수원시
4.3% 안양시2.5%
인천시
2.5%
부천시
2.2%
LCD
천안시
4.6%
용인시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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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인터뷰조사 결과.
<그림 5-11>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1차 협력업체의 입지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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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인터뷰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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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거점 지역산업클러스터 특화분야 및 주요 사업
성남 용인, 안양, 수원
·텔레매틱스
·SoC(시스템온칩)
·정보통신기기(DMB, PDA등)
수원 성남, 용인, 화성
·ASIC인력양성
·나노전자소자(부품소재)
·정보기기
안양 과천, 성남 ·소프트웨어, 임베디드S/W·정보통신부품소재
부천 안산, 시흥 ·가정용로봇 → IT지능형로봇·부품소재
고양 파주, 양주, 포천 ·혁신지원 거점 조성·소프트웨어 등
⑤ 공공기관의 지원 정책 
경기도에서는 ICT산업 육성정책으로서 정부의 정보통신분야 차세대성장동력 
육성정책과 유기적 협력 하에 발전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정부, 경기도, 시․
군, 기업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둘째, 산‧학‧연‧관 공동협력에 의한 
ICT 혁신환경을 조성하며, 셋째, ICT 신기술 적용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등 ICT산업 진흥을 위한 생산자-소비자 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넷째, ICT 벤처기
업의 집중 육성, 다섯째, 판교, 이의 지식산업단지 등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중점육성 하려는 분야는 ICT 신기술분야(텔레매틱스, IT 로
봇, 무선인터넷 등 차세대 선도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 부품소재업(차세대 반
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나노전자소자), ASIC 인프라 구축을 통한 IT 벤처기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이를 시․군 단위로 구체화하면 <표 5-8>과 같다.
<표 5-8> 경기지역 ICT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계획
자료 : 경기도 2004.
참여정부에서는 신수도권 발전 주요 추진 전략으로 경기도를 한국의 실리콘밸
리를 지향하는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세계 수준의 3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
다. 경기도 지역의 세계 수준 3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 육성 계획으로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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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요인(S) 약점요인(W)
∙정보통신기기 및 부품산업의 최대 집적지
∙ICT관련 기업의 집적 및 연계 용이
∙전문인력의 확보 용이
∙ICT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선도 
소비자층의 존재
∙정보통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불균형발전
∙외국인투자 유치 및 전문인력양성시 
수도권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대기업 및 
대학설립규제)
∙ICT산업 관련 지원체제 미비
기회요인(O) 위협요인(T)
∙정보통신서비스업의 발전 가속
∙정보통신분야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위상 강화됨
∙ICT분야 다국적기업의 한국 진출 확대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
∙충남 지역으로 관련 업체 이전
∙선발국의 기술보호 및 지적재산권 보호 경향
지원형의 안산․반월 시화 부품소재 클러스터, 기업주도형의 수원 삼성전자 중
심 디지털 전자 클러스터와 파주 LG필립스 중심 LCD클러스터가 그것이다. 후술
하는 충남 천안-아산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와 연계하면 경기북부에서 충남의 
천안-아산에 이르는 디스플레이 벨트가 형성될 전망이다.  
(4) 수원 ICT클러스터의 SWOT 분석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파악된 수원 삼성전자 중심의 ICT산업 클러스터의 강약
점과 기회 및 위협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지역 클러스터의 강점으로서는 정보통신기기 및 부품산업의 최대 집
적지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ICT 관련 기업이 집적하고 연계를 형성하기 
용이하며 전문인력 확보도 용이하다. 또한  ICT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선
도 소비자층이 존재한다는 점도 장점이다. 약점으로는 상대적으로 ICT 관련 서
비스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수준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보통신서
비스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제조
업과 서비스업의 불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전문
인력 양성 시 대기업이나 대학설립이 규제를 받는 등 수도권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ICT산업 관련 지원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도 이 지역
의 약점으로 꼽을 수 있다.
<표 5-9>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의 SW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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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점차 ICT 관련 서비스업 역시 이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 분야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인정되어  다국적 기업들이 입지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은 아주 유리한 입지적 우위를 지니고 있다. 이
는 기회요인이다. 한편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이 맹렬하고 충남 지역으로 관련 
업체들이 이전하고 있으며, 선발국들의 기술보호 및 지적재산권 보호 증대 경향 
등이 이 지역의 위협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3) 천안-아산 ICT산업 클러스터
천안-아산 ICT산업 클러스터는 최근 우리나라 ICT산업 클러스터 중 가장 빠르
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다. 천안-아산 클러스터의 핵심  
역시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이다.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
장이 천안-아산 지역에 입지하면서 이 지역에서 ICT산업 클러스터가 빠르게 성
장하고 있다. 따라서 천안-아산 클러스터와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는 클러스터
의 시스템 통합자가 동일하다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가 공간적으로 천안-아산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천안-아산 ICT클러스터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천안-아산 
ICT산업의 위상과 산업 집적도를 살펴본 뒤 지역 업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
하여 지역 내부 및 지역간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연계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지역 ICT산업 클러스터의 구성요소 및 네트워킹을 파악하였고  이 지역 
ICT클러스터의 강약점을 파악하였다. 
(1) 충남 ICT산업의 위상과 집적도 
충남 ICT산업은 우리나라 전 ICT 사업체의 2.2% 종사자수의 2.9%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ICT 제조업 부문이 발달해 있다. ICT 제조업 중 가장 큰 부문을 차
지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로 전국의 10%의 종사자가 집중되어 있으며, 평균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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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사자 사업체 평균
규모종사자수 비중 LQ 사업체수  비중 LQ
제조업
전기 1,041 2.8 0.85 37 1.6 0.41 28 
가전 1,550 2.8 0.82 39 1.8 0.48 40 
전자정보기기 9,388 4.4 1.31 116 1.8 0.47 81 
반도체 5,052 9.9 2.96 33 3.9 1.02 153 
메카트로닉스 237 1.9 0.56 9 1.5 0.39 26 
정밀기기 0 0.0 0.00 1 1.6 0.41 0 
항공우주 0 0.0 0.00 0 0.0 0.00 0 
서비스업
일반서비스업 2,046 1.9 0.56 878 2.7 0.71 2 
정보통신서비스업 1,136 1.4 0.42 103 3.3 0.85 11 
소프트웨어업 168 0.1 0.04 35 0.4 0.10 5 
총계 20,618 2.9 0.88 1,251 2.2 0.57 17 
주 : 음영은 비중 5%≥, LQ≥1.25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도 153명으로 비교적 큰 편이다.
<표 5-10> 충남의 업종별 ICT산업 현황
충남의 ICT산업 입지계수는 종사자 기준 0.88, 사업체 기준 0.57로 ICT산업 
전체로 볼 때는 아직 집적이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CT 기업들의 평균규
모를 보면 반도체(153명), 전자정보기기(81명)의 순으로 나타나 기업체 수가 적음
을 감안할 때 이는 소수의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충남도내 시군별 ICT산업 입지계수를 보면 연기군(2.20), 아산시(1.91), 그리
고 천안시(1.77)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기군은 전자정보, 아산시는 가전과 반
도체, 천안시는 전기, 가전, 전자정보, 반도체 및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입지계수
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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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전 전자정보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정밀
기기
항공
우주
정보통신
서비스
소프트
웨어 합계
계룡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공주시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금산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논산시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91 0.00 0.12 
당진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49 0.00 0.07 
보령시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7 0.00 0.04 
부여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4 0.00 0.03 
서산시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87 0.00 0.12 
서천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0 0.00 0.03 
아산시 0.61 2.87 0.73 15.55 0.00 0.00 0.00 0.00 0.00 1.91 
연기군 0.00 0.00 6.06 0.00 0.00 0.00 0.00 0.07 0.00 2.20 
예산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천안시 2.41 1.44 2.91 3.10 1.76 0.00 0.00 0.77 0.11 1.77
청양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태안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3 0.00 0.02 
홍성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충남
합계 0.85 0.82 1.31 2.96 0.56 0.00 0.00 0.42 0.04 0.88 
주 : 음영은 비중 5%≥, LQ≥1.25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표 5-11> 충남 시군별․업종별 ICT산업 입지계수
(2) 천안 ICT산업 클러스터의 지역내․지역간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연계 특성
천안 지역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연계를 살펴보면 다음
의 <그림 5-12>와 같다. 천안 지역 정보통신기술업체들의 경우 주로 수도권
(45.2%)과 해외(24.1%)에 있는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 또는 부품을 공급받아 주
로 국내 기타지역(34.6%)과 수도권(31.8%)에 있는 고객업체에게 납품하고 있다. 
기업지원서비스(금융, 법률․경영자문, 기술․정보)의 경우 금융과 법률․경영
자문 부문은 천안시 내에서 60%이상 지원받고 있지만 기술․정보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대한 의존 비율(45.0%)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 또는 기관과의 R&D 및 
기술협력을 살펴보면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은 주로 수도권에 있는 업체 또
는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대학과의 협력은 충남 지역 대학들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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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천안지역 기업들의 연구개발․기업지원 연계
주 : 천안시소재 13개 ICT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 결과. 
자료 :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 결과.
해외와의 관계를 보면 구매와 판매의 해외 비중이 매우 높다. 구매의 해외비중
은 매우 높은 편인데, 수도권 다음 2위로 24.1%를 해외에서 구매하고 해외로의 
판매는 14.7%로 지역차원에서 보면 구매비중이 더 높다. 이것은 형성기에 있는 
클러스터의 특징으로서 생산 준비 또는 확장 단계에 장비구입 비중이 높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법률경영문제(5.0%), 기술정보(9.1%) 또한 해외 의존하는 비중
이 높아 타 지역보다 해외와의 관계가 깊다. 한편 R&D 및 기술협력은 해외와의 
관계가 매우 미약하여 주로 국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3) 천안-아산 중심의 ICT산업 클러스터 구성요소 및 네트워킹
현재 이 지역 클러스터의 시스템통합자인 삼성전자는 천안-아산 지역에 있는 
사업장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쪽으로 특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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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영향을 받아서 천안-아산 지역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이 주로 특화되
어 집중되어 있다. 
현재 충남의 천안 제2지방산업단지는 반도체 제조장비에 특화되어 있으며, 천
안 제3지방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와 삼성 SDI, 천안 제4지방산업단지, 외국인 전
용단지에는 전자․정보기기 산업들이 집적되어 있다. 
최근 아산지역에는 삼성-소니 합작인 S-LCD 사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되어 충남지역이 명실상부한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
다. S-LCD 사가 탕정면에 입지함으로써 충남 천안․아산 일대가 삼성전자·삼성 
SDI와 함께 LCD산업의 삼각축을 형성하는 ICT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게 되었
다. 한편 삼성전자는 2003년 7월 현재 기존 천안 DD센터의 5, 6세대 LCD라인에 
이어 아산 탕정지역 61만 평에 2010년까지 20조 원을 투자, 차세대 TFT-LCD 7∼
10세대 생산라인을 조성하는 천안-아산을 연계한 ‘크리스탈 벨트’를 구축한다고 
발표하였다. 2003년 가을부터 본격 가동된 천안 6세대 라인에 이어 2003년 7월 
말에 착공, 2005년 초 본격 양산체제에 돌입하는 7세대 라인은 95%이상을 수출
할 예정이다. 충청남도도 이미 2003년도에 삼성전자의 도내 아산지역 산업투자
계획과 공조하여 아산 지역 일대를 크리스탈 벨트 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① 디스플레이 산업 구조 특성 
디스플레이는 자연상태의 영상신호를 화상으로 표시해주는 장치로 과거 TV브
라운관 등의 CRT(cathode ray tube : 브라운관)에서 TFT(thin film transister : 박막
트랜지스터)-LCD, PDP(plasma display panel), 유기EL(organic electroluminescent) 
등의 FPD(flat panel display : 평판디스플레이) 중심으로 바뀌어 매년 30∼60%씩 
급성장하고 있는 최첨단 산업분야이다. TFT-LCD분야는 시장규모가 2003년 290
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우리나라는 2003년 2/4분기 기준으로 세계시장의 45%
를 점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1998년부터 5년간 세계1위를 고수해 온 선도기업
(leading compan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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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디스플레이 부문의 공급 사슬, 주요 기업 및 본사 입지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2003 참조 수정.
브라운관 수요는 정체되는 반면 TFT-LCD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출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스플레이는 모듈 장비 부품․소재 응용업체 등 
전문 생산업체 200여 개(고용 3만 명) 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업체구성을 
보면 대략 모듈 10여 개 장비 45여 개, 부품․소재 50여 개, 기타 응용제품을 생
산하는 100여 개의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은 선행 제품인 CRT 및 반도체 생산에서의 기술축적 
및 경험이 성공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예를 들면, LG마이크론의 photomask
의 경우에 기술적 원리는 photolithography인데, 제품은 반도체용 및 FPD용으로 
생산하며, CRT용 shadow mask 생산과정에서의 기술축적 및 학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기술적 연관성 및 산업연관관계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이들 부문
의 공급사슬에 동일한 기업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급사슬에서 주목할 
점은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 대기업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들 대기
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문뿐만 아니라, 다른 전자산업 부문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기업의 경우,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특정 부문에 특화하는 전
략을 구사하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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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충남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전자정보산업 중 충남에 특화된 디스플레이 산업을 보면 모듈업체(시스템 통
합자)로는 TFT-LCD 분야 세계 1위의 삼성전자, PDP분야 삼성 SDI, 유기EL 패널 
업체인 네스디스플레이사가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장비와 부품 조달체계(전문
공급자)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장비업체인 한국 DNS, DE&T, 오에프티, 
하이백 테크놀로지 등과, 부품소재 업체인 삼성코닝, 스테코, SKC, 디아이티 등
으로부터 유리, LCD용 TCP, COF, 백라이트 등 부품을 제공받고 있다.
R&D 지원기반으로서 반도체의 경우 호서대의 반도체 제조장비 국산화연구센
터와 한국기술교육대의 반도체장비교육센터가 천안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디스
플레이의 경우, 디스플레이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센터가 호서대에 설립
되었으며, 호서대, 순천향대, 단국대, 선문대, 한국기술교육대, 고려대(조치원)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협력단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업지원기반으로서는 전자․정보기기 산업,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을 집중육
성하기 위하여 충남 테크노파크에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전자
부품연구원 분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충청남도에서는 과학산업과에 디스플레이 
팀을 신설하여 디스플레이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하고 있다. 
<그림 5-14> 충남 ICT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연계 현황
한국 DNS: FPD용 세정기
DE & T: 검사기 등
오에프티: 노광기 등
하이백테크놀로지: 
유리코팅 장비 등
삼성코닝: 정밀유리
(TFT-LCD용 기판유리)
스테코: LCD용 TCP, 
LCD용 COF
SKC: TFT-LCD 
백라이트 유닛용 소재
디아이티: Backllight
TFT-LCD
(삼성전자 세계 1위)
PDP
(삼성 SDI)
유기 EL 패널
(네스 디스플레이)
장 비 모 듈 부 품 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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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천안-아산 ICT산업 클러스터 혁신기능별 네트워크 모델
단국대, 선문대, 한기대
순천향대, 호서대, 홍익대
천안공대, 공주대, 한서대
상명대 고려대
대 학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KAIST 등
연 구 기 관
산자부, 교육부
과기부, 정통부
지방자치단체
정 부 기 관
중소기업지원센터
기술혁신종합지원센터
충남기술거래센터
충남테크노파크
기 업 지 원
MEMS사업화센터
NIT산업지원센터
반도체장비, 부품 공동테스트
센터(청주)
전자부품산업지원센터(청주)
고주파지원센터(대전)
기 술 지 원
디스플레이 교육센터
디스플레이 국제협력
및 혁신클러스터포럼
충남디스플레이협력단
지식공유 및 창출
반도체
장비업체
반도체부품
소재업체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산학컨소시엄
인력양성
기초연구
공동연구
마케팅, 금융지원
기술이전, 중개
기업수요제시
기업수요제시
정부지원
국제협력
산학연계
생산기술연구
개발기술 사업화
공동 R&D
특화기술개발
공동연구센터
공동이용시설
제품개발지원
상업화지원
지역혁신플랫폼(Network Manager)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충남전략산업기획단
IT 집적화 단지
자료 : 산업자원부 2004.
<그림 5-16> 천안-아산 지역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 관련 업체 분포도
천안·아산
수원·기흥
대전·대덕
모듈: SDI/SEC
부품: 코닝정밀유리, 스테코,SKC
장비: 한국DNS, DE&T, 
오에프티하이백테크놀로지
  
천안/아산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안성/평택지역
(청송시스템, K. C. Tech. 
등 10여개)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아남반도체
(천안공장)
천안제 2공단
(미래산업, 한국 DNS, ㈜DI, 
성원에드워드, 한국 TOWA, 
AMK 등 20여개)
충북지역
(㈜APEX, 지니텍등 10여개)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50Km 2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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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기관의 지원 정책 
충청남도는 디스플레이 산업을 충청남도가 향후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
으로 육성해야 할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
였다. 이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의 R&D, 생산 거점화(세계
시장 40%이상 점유) 및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장비 산업의 동북아 중심지 건설
을 목표로 하는 세계적「Display Korea, 충남」구축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때 충청남도 서북부지역(천안․아산․홍성)에 디스플레이산업 생
산기반을 구축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모듈생산단지와 부품․소재관련 기업을 집
적시킬 예정이다. 특히 아산탕정 테크노 콤플렉스단지, 천안․아산둔포 단지 조
성 등이 그 거점이 될 예정이다(<충남 디스플레이 산업 종합 육성계획, 2004년 
6월 참조>).
충청남도에서는 세계 초일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크리스탈 벨
트의 중심인 아산 음봉에 472억 원을 투자, 디스플레이 산업지원센터를 올해 착
공하여 2005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전자부품연구원 디스플레이 및 신뢰성 평가 
부문을 분원으로 유치하여 본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관련인력
을 지원하기 위해 호서대와 단국대 등 인근 대학과 협력, 올해부터 5년간 50억 
원을 투자해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관련소재, 부품, 장비업체 창업촉진을 위
한 공동R&D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산·학·연·관의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학습을 통한 지역기술혁신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담팀을 구성하여 관련 부품 및 장비업체의 인근 집적을 위한 아
산 전자․정보기기 집적화 단지와 천안 제4지방산업단지를 조기 착수, 국내·외 
관련업체 유치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공업용수 공급과 지방도(624·628호) 확·포
장 등의 주변 SOC확충도 조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천안-아산을 잇는 
크리스탈 벨트를「Display Korea」를 대표할 핵심브랜드로 육성하여, 유럽의 시
스타, 울루 IT클러스터, 샌디에이고 바이오클러스터 등 선진국과 견주어 손색이 
없는 세계적인 초일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
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지역 내 혁신주체들 간 역할을 분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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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주요 역할
지자체 충청남도
(천안․아산)
∙디스플레이산업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클러스터 형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홍보 및 지역혁신 분위기 조성 등
디스플레이 협력단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혁신 중추적 역할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주도
∙국제 교류 협력 및 정기적 크리스탈 교역전 개최
충남 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 및 IT 산업 관련 벤처기업 보육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지역기술혁신체제 구축 지원
전략산업기획단
∙클러스터 구축방안 기획 및 정책 제언
∙기술개발과제 사업비 확보 및 평가
디스플레이산업
지원 센터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에 따른 장비 지원 서비스
∙개발 제품에 대한 신뢰성 인증
∙산․학․연 연계 강화 지원 및 정기적 포럼 개최
대  학
∙전문인력 및 산업체 인력 양성
∙산․학․연 공동개발 사업 참여 및 연구인력 제공
선도기업
중소기업
∙지역혁신 창출 및 R&D의 핵심 역할
∙공동기술개발에 의한 중소기업 Jump up 기술지원
∙기업의 애로 및 필요기술 제안
전자부품연구원
분원
∙모듈, 부품․소재 기술개발 및 기업기술 지원
∙센터 운영 및 자립화
기타 
기업지원 기관
∙마케팅 및 기업 자금 지원
∙개발 제품에 대한 인증 보험 서비스
<표 5-12> 충남도내 혁신주체별 역할 분담
충청남도 지역혁신5개년계획에 수록된 육성 기본전략21)을 보면 첫째, 세계적 
「Display Korea」의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1999년 
TFT-LCD 세계시장 점유율 19.4%에서 2010년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점유율 40%
를 목표로 하고 있어 이를 적극 지원하여 명품 브랜드화 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천안․아산지역을 전자․정보기기 산업, 지역혁신․창출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천안과 아산의 산업단지, 디스플레이산업지원센터, 전자부품연구원 등 
지원시설, 연구기관과 대학을 연계한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내에는 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등을 유치
하여 관련 대학의 연구기관과 협력,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R&D지원체계를 구
21) 이하 내용 충청남도, 충청남도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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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할 계획이다. 셋째, 천안․아산(천안밸리)~대전(대덕밸리)～오창․오송(중부하
이웨이벨트)을 연계한 ICT 삼각 테크노벨트를 조성하여 연구개발, 생산․마케팅
지원, 지식공유, 지식창출, 인력양성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도시 어
메니티 확충을 통한 우수 산업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섯째,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핵심원천기술개발과 부품․소재산업의 국산화율을 제고
할 계획을 갖고 있다. 
(4) 천안-아산 ICT산업 클러스터의 SWOT 분석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천안-아산지역 ICT산업 클러스터의 강약점과 기회 및 
위협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강점요인으로는 첫째,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협력 중소기업이 상당수 입지해 있다는 점이다. 둘
째,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및 철도망 등 광역교
통망 구축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셋째, 대전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및 교육 인프라, 천안․아산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등 풍부한 지식기반 인프라가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산업 육성의지가 강하다.  
약점요인으로는 첫째, 이 지역은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의 수도권 및 해외의존
도가 높다. 둘째, 도시 어메니티 및 교육․문화 인프라 부족으로 우수한 산업인
력 확보가 어렵다. 셋째, 지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역할이 취약하다. 
기회요인으로는 첫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둘째, 이 지역의 특화 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의 시장이 계속적으로 고
도성장하고 있다. 셋째,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혁신 창출 마인드가 확산되
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위협요인으로는 첫째, 우수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
다. 둘째, 국내 타 지역에서도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
어 지역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이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협력 네트
워크 미흡 및 중소기업 연구개발 능력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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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3> 천안-아산 ICT산업 클러스터의 SWOT 분석
강점요인(S) 약점요인(W)
∙세계 최대 규모의 모듈 생산단지
  (삼성전자, 삼성SDI 등)
∙서북부지역 중심 전자정보기기산업 집적지 
형성
∙지자체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
∙디스플레이 전문인력 공급 부족
∙원천기술과 핵심기술의 높은 해외 의존도
∙부품소재 및 장비업체 등 연관산업 취약
기회요인(O) 위협요인(T)
∙삼성전자 등 모듈업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 용이
∙디스플레이 시장의 고성장
∙산학연 연계를 통한 지역혁신 창출 마인드 
확산
∙우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우려
∙국내 타 지역에서의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 
경쟁 치열
∙연관 중소기업 R&D 능력 미흡
4) 대전 ICT산업 클러스터: 대덕 ICT 벤처 중심의 클러스터
대덕 ICT산업 클러스터는 대덕연구단지 건설을 통한 국가과학기술개발거점 
구축에 따라 조성되었고, 1998년 이후 정부출연연구소들로부터의 활발한 스핀옵
(spin-off)을 통하여 클러스터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클러스터의 구
성요소, 해당 클러스터에 속한 혁신주체들 간의 유기적 관계, 분포 등 심도 있는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대덕을 중심으로 한 ICT산업의 집적도 및 
지역연계 특성을 파악하여 국가적 측면에서의 차별적인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
한 분석을 추진하였다. 연계특성은 대덕 ICT산업 클러스터의 핵심기업과 기관 
및 분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덕 ICT산업 클러스터의 전후방연계, 타 클
러스터와의 연계는 어떤지 그리고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1) 대전 ICT산업의 위상과 집적도
대전 ICT산업은 우리나라 전 ICT사업체의 3.38%, 종사자수의 1.78%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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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사자 사업체
평균
규모
종사자수 비중 LQ 사업체수  비중 LQ
제조업
전기 56 0.15 0.06 19 0.80 0.27 3
가전 196 0.35 0.13 24 1.13 0.38 8
전자정보기기 1,144 0.53 0.19 110 1.72 0.59 10
반도체 1,133 2.22 0.80 27 3.19 1.09 42
메카트로닉스 147 1.17 0.42 5 0.83 0.28 29
정밀기기 0 0.00 0.00 2 3.13 1.07 0
항공우주 0 0.00 0.00 0 0.00 0.00 0
서비스
업
일반서비스업 3,606 3.28 1.18 1,308 4.04 1.38 3
정보통신서비스업 2,804 3.47 1.25 87 2.76 0.94 32
소프트웨어업 3,422 2.42 0.87 356 3.78 1.29 10
총계 12,508 1.78 0.64 1,938 3.38 1.15 7
며, ICT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 부문이 발달해 있다. 대전 ICT클러스터의 경우 
대덕 연구단지로 인하여 ICT 벤처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그 비중은 미
미하다.
대전 ICT산업의 입지계수는 종사자 기준 0.64, 사업체 기준 1.15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기준 및 사업체수 기준으로 1.25를 넘는 ICT 
업종이 일반서비스업, 정보통신서비스업, 소프트웨어업 등으로 나타나 타 사례
지역에 비해 집적도가 미미한 가운데 ICT산업 중에서도 특히 ICT 서비스 부문에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ICT 기업들의 평균규모를 보면 반도체(42명), 정보통신서비스업(32명), 
메카트로닉스(29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전 ICT산업의 경우 종사자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전의 
경우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벤처기업들이 집중 입지해 있는 실태와 많은 관
련이 있다.
<표 5-14> 대전의 업종별 ICT산업 현황
주 : 음영은 비중 5%≥, LQ≥1.25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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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덕 ICT산업 클러스터의 지역내․지역간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연계 특성
대전 지역 ICT산업의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연계 특성은 <그림 5-17>과 같다. 
대전 지역 정보통신기술업체들의 경우 주로 수도권(45.7%)과 대전시(29.3%)에 
있는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 또는 부품을 공급받아 주로 수도권(33.8%)과 대전
시(26.6%), 국내 기타(25.2%)지역에 있는 고객업체에게 납품하고 있다. 기업지원
서비스(금융, 법률․경영자문, 기술․정보)의 경우 전 부문 60% 이상을 대전시에
서 지원받고 있지만 기술․정보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의 의존 비율(31.0%)도 비
교적 높게 나타났다. 기업 또는 기관과의 R&D 및 기술협력을 살펴보면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은 주로 대전시와 수도권에 있는 업체와 협력하고 있고 대학
과의 협력은 대전․충남 지역 및 수도권 소재 대학들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와 연계를 맺고 있는 부문은 매우 미약하다. 구매와 판매에서만 
각각 3.7%, 3.4%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림 5-17> 대전지역 기업들의 연구개발․기업지원 연계  
주 : 대전 소재 17개 ICT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 결과. 
자료 :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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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덕 ICT산업 클러스터의 구성요소 및 네트워킹
연구개발활동을 대학 내 연구기관 중심으로 살펴보면 센터형태의 연구기관으
로서, 대전지역에는 우수연구센터 14개(종료 7개 제외), 지역협력연구센터 3개, 
지역기술혁신센터 1개가 운영 중에 있다. 우수연구센터의 경우에는 2003년 3월 
기준으로 전국 62개 중에서 23%에 해당하는 14개(SRC 2개 및 ERC 12개)가 대전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부분 KAIST와 충남대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협력연
구센터(RRC; Regional Research Center)의 경우에는 2003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59
개 센터 중 4개가 대전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기술혁신센터(TIC; Technology 
Innovation Center)로는 1999년 12월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생물의약지역기술
혁신센터(2000년 4월에 바이오벤쳐센터로 명칭변경)가 설립되어 있으며, 충남대, 
배재대 및 30개의 협력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혁신주체들의 지원과 매개 측면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정부정책과 자
생적 발전에 힘입어 매우 많은 수의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다. 우선 산-학-연 연구
협력 관련 지원제도로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움 사업과 앞서 소개한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지역기술혁신센터(TIC) 등이 활동하고 있다. 산학연 공
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움 사업은 지방의 중소기업과 지역 내 공과대학이 컨소
시움을 형성하여 대학의 인력과 시설을 활용,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지
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전지역에는 한밭대, 충남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남
대, 배제대, 대덕대 등 6개의 컨소시움이 구성되어 있다. 지역협력연구센터와 지
역기술혁신센터는 소프트웨어, 환경소재, 생물의약 등의 분야로 대전 지역 전통
산업 부문보다는 첨단산업과 벤처기업과의 연계가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벤처창업과 사업화 지원기관 및 제도는 대전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연구
주체별 창업보육기관, 최근 설립된 첨단산업진흥재단 내 전략산업기획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원의 성격은 창업단계의 지원 및 사무실 임대 등의 인프라 지
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성장단계별 지원, 산업부문별 지원, 경영지원 등의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 조직된 전략산업기획단
은 지역내 기업의 연구개발수요 조사 및 혁신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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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및 지원활동을 목적으로 출범되었다. 개별 혁신주체별 창업보육기관은 모태
조직으로부터의 창업보육활동으로서 대부분의 지원이 창업단계에 맞추어져 있
으며 혁신주체별 연계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모임들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생
겨나고 있다22).
전반적으로 대덕밸리 지역혁신체제의 특성은 강한 개별 혁신주체들의 연구자
원 및 능력에 비해 연구주체 간 연계와 각 혁신주체 내 연계가 취약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나(<그림 5-18> 참조), 최근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연구주체 간 연계활동도 점차 형성되고 있는 혁신클러스터 초기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5-18> 대전 지역혁신체제의 구성 및 특성
중앙정부
자금 인력/벤처
대학
ERC/SRC 융합연구인력양성
출연연 기존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지원센터
기업
지방정부
③
ⓒ
②
ⓑ
ⓐ
①
①대학간연계취약
②출연연간연계부재
③기업간연계미약
ⓐ산학연컨소시움창업지원
ⓒRRC / 창업지원
22) 대덕벤처기업연합회, 기업인 비공식모임인 월야회, 대덕밸리 지역언론인 대덕넷 등 다양한 모임과 
기구들이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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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의 ICT산업 클러스터는 대덕연구단지가 중심이 되어 발전해 왔으며 정보
통신산업의 경우에도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창업과 인력이 공급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분석에서는 부품과 Package SW가 대덕지역의 성장 동인을 제공
하고 있다. 그러나 클러스터 관점에서 심도 있는 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 기
업을 중심으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R&D 지원체계와 생산 메카니즘 및 기업
지원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의 연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 구성과 주체별 역할을 분석하였다.
대덕의 ICT산업 클러스터를 교육훈련, 기술개발지원, 공동연구의 R&D 지원체
계로 구분하고 경영지원, 입지지원, 금융지원 등의 기능을 기업지원체계로 구분
하여 대덕의 ICT산업 클러스터의 구성을 모형화하면 <그림 5-19>와 같다.  
R&D 지원체계 안의 교육․훈련 기능을 살펴보면, KAIST, ICU, 그리고 지역대
학은 IT관련 학과를 통하여 우수 IT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에 위치한 
ICT 기업 및 ETRI를 중심으로 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연구기관이 인
력충원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덕의 ICT 분야 기
업지원 기능은 타 지역에 비해 양질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19> 대전 ICT산업 클러스터 혁신기능별 네트워크 모델
자료 : 인터뷰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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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지원체계 안의 기술개발지원은 애로기술 지원, 기술자문, 테스트베드 제
공, 공동장비 사용, 그리고 프로토타입(prototype) 설계 및 제작 지원 등이 대표적
이며 이러한 기술개발 지원은 ETRI의 반도체․원천 종합실험실, 차세대 네트워
크 시험기술지원, 기술이전센터, 소프트웨어사업단(DIF), 고주파지원사업단
(DIF), 전파자원연구소, 그리고 각 대학의 연구실 및 산․학․연 지원센타를 통
해 이루어지고 있다. 
R&D 지원체계 안의 기업들과의 공동연구는 한국전자연구원(ETRI)을 중심으
로 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정
보통신대학교(ICU), 지역대학과 ERC(Engineering Research Center)/SRC(Science 
Research Center), ITRC(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 RRC(Regional 
Research Center), TIC(Technology Innovation Center)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ETRI와 기업들과의 공동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연구
와 기술이전의 형태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국공립 연구기관 및 민간기
업 연구소와 대학들과의 공동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동종산업 내의 기업집단
간의 체계적인 연구활동은 아직 활발하지는 못하지만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23).
혁신주체별로 대덕의 ICT산업 클러스터 연계기관 네트워크 모델은 <그림 
5-20>과 같이 모형화할 수 있으며 대전 ICT산업 클러스터의 주요 혁신주체는 공
공 연구기관인 ETRI와 KAIST, ICU와 같은 대학, 대전시의 중소기업지원센터, 중
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한국수출입은행과 같은 정부기관의 대전지점, 그리
고 ICT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혁신주체의 역할을 살펴보면, ETRI는 대전 ICT산업 클러스터에 입지, 인
력, 기술, 연구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력과 기술제공이 가장 주요한 요소
라고 할 수 있다. KAIST나 ICU와 같은 대학은 입지, 인력, 교육, 연구 등을 제공
하고 있으며, 이 중 교육기능이 가장 주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지원기관은 ICT기업에게 입지, 자금, 판로 및 홍보의 기능을 제공하
23) 그 예로 광산업연구회에서 대전지역 광산업 진흥회 회원사간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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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입지기능 제공의 측면에서 ETRI와 대학이 제공하는 초기 보육위주의 
입지기능과는 차별되는 협동화 단지 및 소프트타운 등 양산단계의 입지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5-20> 대전 ICT산업 클러스터 혁신주체별 네트워크 모델
① ETRI 창업보육센터
② Spin-off
③ 기술이전 및 애로기술지원
④ 공동연구
⑤ 창업보육센터
⑥ 졸업생 배출
⑦ ITC관련학과, 기술교육
⑧ ITRC, RRC, SRC를 통한 
  공동연구
⑨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⑩ 기술교육, 위탁교육
⑪ 과제를 통한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⑫ 창업보육센터, 협동화 단지
⑬ 창업지원, 수출지원자금,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⑭ 테크노마트,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
⑮ 지역제품 홍보지원사업
ⓐ 해외학위인력의 유입
ⓑ 타지역으로 스핀오프를 통한 인력
   이동, 기술이전
ⓒ 국내 타지역 및 해외로 부터의 인력,  
   기술유입, 학술교류
ⓓ 국내 및 해외에 졸업생 배출, 기술   
   및 지식 공급
ⓔ 중앙정부로 부터의 자금 및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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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보통신분야의 국가적 기술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원천기술 창출과 확산에 기여해 왔으며 개발된 기술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에 이전함으로써 국가적으로 막대한 산업파급효과를 창출하였다24). 
보다 구체적으로 대덕 ICT산업 클러스터 내에 ETRI의 파생기업과 이들 간의 
지역적 관계를 분석해 보면 ETRI로 부터 파생기업은 총 208개로 이 중 IT기업이 
96%인 200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ETRI로부터 인력과 기술이 정보통신산업
으로 이동하고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25). 
지역적으로는 ETRI로 부터 파생된 200개의 IT 기업 중 115개 기업이 대전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에 72개, 경기에 10개의 기업이 위치하고 있다. 
이는 ETRI에서 파생된 ICT 기업들이 대전을 중심으로 IT 벤처의 활성화를 이루
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덕의 ICT산업 클러스터 중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KAIST
의 경우 총 134개의 기업이 파생되었다. 이중 ICT관련 기업은 49%인 65개로 나
타나고 있다. 전체 ICT기업 중 대덕에 정착한 기업은 35%인 23개이며, 서울에 
정착한 기업이 50%인 32개 업체로 나타나고 있어 KAIST 파생기업의 수나 대덕
지역 정착률은 ETRI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4) 대덕 ICT산업 클러스터의 SWOT분석
지금까지 대덕연구단지가 잠재적인 클러스터로서 구축이 가능했던 이유는 30
여 년 동안 축적된 첨단기술분야의 연구개발 경험과 함께 각종 우수지원센터의 
집중, 고기능 장비의 접근 및 활용, 벤처업체들 간의 교류 등 여러 측면에서 국내 
24)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설립 이래 지금까지 전전자교환기(TDX), 초고집적반도체(DRAM), 행정전산
망용 주전산기(TiCOM),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CDMA), ATM교환기, 광전송시스템, PC 등의 경쟁력 
있는 정보통신 기술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이
상의 7개 주요기술에서만 R&D 투자대비 144배에 해당하는 106조 6,509억 원의 신산업 시장 유발효
과를 창출함으로써 한국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여 왔다(ETRI 홈페이지).
25) ETRI에서 파생된 기업중 2002년 현재 (주)아펙스, (주)핸디소프트, (주)서두인칩 등 8개 회원사가 코
스닥에 등록되어 있음. 현재 ETRI에서 파생된 창업기업들은 4천여 명을 채용하여 정보통신 인력고
용 창출효과를 내었으며 2002년도에 국내외 약 7,000억 원의 매출성과를 올리고 있다(EV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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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에 비해 유리한 입지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연구단지가 클러스터로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는 것은 대덕연구단지가 비
록 초기단계에는 인위적 계획에 의해 조성되면서 연구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기
반의 미비, 기술개발 성과를 응용한 산업화 노력 부족 등으로 클러스터로서 발전
하기에는 환경이 열악하였으나 산․학․연을 통한 협력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주거, 쇼핑 등 도시의 인프라와 각종 서비스 기능도 원활하게 이루
어지고 있는 점이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위의 현황분석을 근간으로 하
여 대덕연구단지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면 <표 5-15>와 같다.
<표 5-15> 대덕 ICT산업 클러스터의 SWOT 분석
강점요인(S) 약점요인(W)
∙축적된 R&D 결과물 기반 비교우위
∙R&D 클러스터로 높은 국내외 인지도 
∙국내 최대 R&D 인프라 및 기술보유 
∙융합기술연구의 발전가능성
∙벤처기업의 높은 기술경쟁력
∙Global 단지로서 발전가능성
∙BIO 및 IT 기술인력이 집적  
∙상호교류 및 연계성 부족 
∙연구성과의 상용화 부족
∙국제적 연계기관 미흡
∙클러스터기반 지원기관 전문화 부족 
∙공유되는 비전과 leadership 부재
∙대전지역과의 유기적 연계 부족
∙생산시설 취약  
기회요인(O) 위협요인(T)
∙R&D 특구지정으로서 국제적 인지도 상승 
∙전략산업으로 BT․IT 육성의지
∙IT 기술이 기술융합화의 선도적 역할
∙정부의 IT 관련 인력의 지속 지원 
∙Global R&D화 추세
∙지역혁신체제  및 산업 클러스터  정책기조
∙ICT산업에서 soft 지식의 중요성 증대 
∙고부가가치 중심 IT 제품 증대
∙중국 IT산업의 급속한 성장 
∙기업성장 후 서울 타지역으로 이전 성향
∙고급인력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이전
∙유연한 조직을 통한 혁신창출
∙상용화관련 인력의 부족  
∙타지역의 연구개발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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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미 전자정보 중심의 ICT산업 클러스터
구미 ICT산업 클러스터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건설을 통한 전자산업단지 조성
으로 출발하여 국내 ICT산업 최대 집적지 중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구미를 중심
으로 형성되어 있는 ICT산업 클러스터 구성기업의 업종, 규모, 상호 거래관계 등
을 중심으로 현황과 특성, 구미지역 ICT산업 클러스터의 핵심기업과 이들의 업
종과 전․후방 연계, 국․내외 공간적 연계망의 특성 등을 추출함으로써, 구미지
역 ICT산업 클러스터와 타 지역과의 효율적인 기능 연계방안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구미 ICT산업 클러스터 핵심기업의 기업간 분업관계,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지원기관과의 연계활동에 대해서도 분석함으로써, 구미 ICT산업 클러스
터의 혁신성의 수준도 동시에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구미 ICT산업 클러스터
의 강점과 약점을 추출하여, 이 클러스터가 분담하게 될 분야에서 혁신클러스터
로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부지원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구미를 중심으로 김천, 칠곡, 대구를 잇는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ICT산업 집적
지가 향후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보완․강화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지역과는 어떻게 
연계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에 해당된다.
(1) 경북 ICT산업의 위상과 집적도
경북  ICT산업은 우리나라 전 ICT 사업체의 4.2%, 종사자수의 7.9%를 차지하
고 있는데, 특히 ICT 제조업 부문이 발달해 있다. ICT 제조업 중에서도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부문은 전자정보기기로 전국의 17%의 종사자가 집중되어 있으
며, 평균규모도 88명으로 큰 편이다. 
이를 다시 업종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기준 전국대비 비중과 입지계수가 전자
정보기기(17.0%, 3.20), 가전(11.6%, 2.19), 반도체(7.3%, 1.37), 전기(6.0%, 1.13) 등
이 높게 나오고 있다. 이중 전자정보기기와 가전 부문은 사업체수 기준으로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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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사자 사업체 평균
규모종사자수 비중 LQ 사업체수  비중 LQ
제조업
전기 2,206 6.0 1.13 95 4.00 0.69 23 
가전 6,547 11.6 2.19 171 8.0 1.40 38 
전자정보기기 36,472 17.0 3.20 417 6.5 1.13 88 
반도체 3,708 7.3 1.37 36 4.3 0.74 103 
메카트로닉스 449 3.6 0.67 18 3.0 0.52 25 
정밀기기 0 0.0 0.00 0 0.0 0.00 0 
항공우주 0 0.0 0.00 1 12.5 2.18 0 
서비스업
일반서비스업 3,181 2.9 0.54 1,340 4.1 0.72 2 
정보통신서비스업 2,241 2.8 0.52 198 6.3 1.09 11 
소프트웨어업 847 0.6 0.11 111 1.2 0.21 8 
총계 55,651 7.9 1.49 2,387 4.2 0.72  23
국대비 비중과 입지계수가 가전(8.0%, 1.40), 전자정보기기(6.5%, 1.13)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경북의 ICT산업 클러스터는 전자정보기기와 가전 부문이 중
심이 되는 클러스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업체 수 기준으로 계산한 전자정보기기 및 가전의 입지계수가 각각 
1.13 및 1.40인데 비해, 종사자수 기준으로 계산한 이 부문의 입지계수는 각각 
3.20 및 2.19로 훨씬 크게 나오고 있다. 이는 경북의 ICT산업 클러스터가 전자정
보기기 및 가전 부문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집중 분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표 5-16> 경북의 업종별 ICT산업 현황
주 : 음영은 비중 5%≥, LQ≥1.25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경북도내 시군별 ICT산업 입지계수를 보면 구미시(6.84), 칠곡군(3.12), 김천시
(2.00)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미시는 전기, 가전, 전자정보, 반도체, 칠곡군
과 김천시는 전기, 가전, 전자정보, 메카트로닉스 부문에 집적되어 있는데, 이로
써 경북의 ICT산업은 구미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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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7> 경북 시군별․업종별 ICT산업 입지계수
시․군 전기 가전 전자정보 반도체
메카트
로닉스
정밀
기기
항공
우주
정보
통신
서비스
소프트
웨어 합계
경산시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48 0.05 0.08 
경주시 0.27 0.00 0.00 0.00 0.00 0.00 0.00 0.65 0.02 0.11 
고령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구미시 3.67 7.82 14.21 6.87 0.96 0.00 0.00 0.51 0.22 6.84 
군위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김천시 3.78 7.33 2.38 0.00 8.58 0.00 0.00 0.19 0.00 2.00 
문경시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7 0.00 0.05 
봉화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6 0.00 0.05 
상주시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91 0.00 0.12 
성주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안동시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10 0.00 0.29 
영덕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3 0.00 0.02 
영양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영주시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영천시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9 0.00 0.01 
예천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4 0.00 0.03 
울릉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4 0.00 0.28 
울진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6 0.00 0.02 
의성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1 0.00 0.03 
청도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6 0.00 0.02 
청송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5 0.00 0.02 
칠곡군 2.99 7.35 5.98 0.00 2.96 0.00 0.00 0.09 0.00 3.12 
포항시 0.39 0.00 0.00 0.00 0.00 0.00 0.00 0.55 0.30 0.17 
경북
합계 1.13 2.19 3.20 1.37 0.67 0.00 0.00 0.52 0.11 1.49 
주 : 음영은 비중 5%≥, LQ≥1.25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2) 구미 ICT산업 클러스터의 지역내․지역간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연계 특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미지역 ICT산업 클러스터의 주요 업종은 전자정보
기기와 가전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와 모바일 단말기가 대표적 업종
이라 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LG전자 PDP부문, LG필립스디스플레이, LG
필립스LCD 등이, 그리고 모바일 단말기의 경우 삼성전자가 각각 생산을 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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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들에게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구미와 칠곡, 
김천, 대구 등에 분포하고 있다.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본사와 연구소를 수도권에 두고 전 세계
를 상대로 활동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에서는 생산기능과 생산관련 연구기능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지역 ICT 기업의 구매, 판매, 혁신활동 등에서
의 지역내 및 지역간 연계특성이 이들 대기업과 일반적인 중소부품업체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선 핵심 대기업의 구매 및 판매 측면에서의 연계특성을 보면, 구매거래의 경
우 구미를 포함한 대구경북 지역에 의존하는 비율이 10-30%로 상대적으로 낮고, 
수도권을 포함한 국내지역과 해외지역에 의존하는 비율이 각각 30-40% 및 
40-60%로 높다. 판매에 있어서도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
다. 또한 혁신활동에 있어서도 해외에 소재한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 이외의 국내 대학이나 연구소와의 협력관계가 높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그림 5-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미를 포함한 대구․경북지역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구미를 포함한 대구경북 지역(69%)과 수도권(20.7%)에 있는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 또는 부품을 공급받아, 구미를 포함한 대구경북 지역
(74.8%)과 해외(17.5%)의 고객업체에게 납품하고 있다. 기업지원서비스의 경우에
도 금융(92.7%), 법률․경영자문(68.9%), 기술․정보(72%) 등 구미를 포함한 대
구경북 지역에 의존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R&D 및 기술협력에 있어서도 기업간 협력은 주로 구미와 국내 기타지역에 있
는 업체와 협력하고 있고, 대학과의 협력은 구미 및 경북 지역 대학들과 협력하
고 있으며, 연구기관과의 협력은 구미와 대구,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와의 R&D 및 기술협력 관계에서도 해외기
업과 5.1%정도 연계가 있고, 해외대학이나 연구기관과는 관계가 없으며, 기업지
원도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해외와 관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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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구미지역 기업들의 연구개발․기업지원 연계
주 : 구미시 소재 20개 ICT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 결과. 
자료 :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 결과.
(3) 구미 ICT산업 클러스터의 구성요소 및 네트워킹
일반적으로 산업 클러스터가 클러스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식
창출과 생산체계 그리고 기업지원체계가 상호 유기적 관련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동시에 생산체계에 있어서도 클러스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을 주도
하는 비전 제시자, 생산체계를 주도적으로 조직하는 시스템조직자, 그리고 소재 
및 부품과 생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문공급업자 등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림 5-22>는 구미 ICT산업 클러스터 생산체계의 구성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동 클러스터의 주요 업종은 디스플레이 및 모바일 단말기이며, 두 업종의 생산을 
주도하는 핵심 기업은 LG전자(PDP), LG필립스 디스플레이(CDT/CPT), LG필립스  
LCD(TFT-LCD), 삼성전자(모바일 단말기)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세계적 경
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서 구미 ICT산업 클러스터의 비전 제시자 및 시스템 조직
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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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구미 ICT산업 클러스터 생산체계의 구성요소
CDT의 경우 2002년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수요의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구
미 지역이 국내 총생산량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TFT-LCD의 경우 우리나라가 
전 세계수요량의 51.6%를 차지하고 있는데, 구미지역이 국내 총생산량의 약 47%
를 점유하고 있다. 구미 지역 LCD 생산은 LG필립스LCD가 주도하고 있으며, 동 
회사는 2001년 현재 동 품목 세계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다국적기업이다.
모바일 단말기의 경우 삼성전자의 동 사업 부문의 공장이 구미에 위치하고 있
는데, 동 회사는 2000년 이후 단말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2002년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 9.8%로 3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는 11.3～13.2%, 장
기적으로는 25%의 시장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다만 구미지역에 소재한 이들 대기업의 경우 본사와 중앙연구소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어, 핵심적인 기획기능과 기술개발 기능 등을 수도권에 의존하는 약
점이 있다. 이는 이들이 구미지역 ICT산업 클러스터에서 비전제시자로서의 기능
은 수행하지만,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원천적인 능력을 수도권에 의존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미 ICT산업 클러스터의 전문공급업자로서는 이들 대기업에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기업이 구미지역과 칠곡, 김천, 대구에 분포하고 있으며, 법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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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금융 등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전문공급업자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핵심 대기업들이 동 기능의 많
은 부분을 해외나 국내 여타 지역에 의존하고 있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핵심 대기업이 비전제시자 및 시스템조직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디
스플레이 및 모바일 단말기 중심의 구미지역 ICT산업 클러스터의 지식창출 및 
기업지원 환경은 다음의 <그림 5-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선 클러스터의 지식창출을 담당하는 기관과 생산체계와의 연계관계는 주로 
구미와 대구지역의 대학과 대학 부설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훈련의 경우, 경북대학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의 삼성 Track, LG Track, 
LG전자 디지털 디스플레이 & 미디어 사업본부와 산학협력 프로그램, 디스플레
이 기술교육센터, 경제경영연구소 Techno MBA 과정 등이 개설되어 있고, 영진전
문대는 LG전자 등과 전자, 기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LG가 주문한 CAD, 생산기
술, 품질관리를 선발해 2학년 2학기부터 현장에서 교육을 겸한 인턴과정을 운영
하는 주문식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남대학교는 계약학과를 설치해 삼성전
자 직원들의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기술개발지원의 경우, 경운대학교가 고가의 최첨단 기재를 갖춘 첨단 모바일 
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모바일산업의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의 전략적 요충지
로 급부상하고 있고, 전자부품연구원의 구미 분원으로 설립된 구미전자기술 연
구원, 경북대 디지털기술연구소, 전자기술연구소 등 7개 연구소와 계명대학교 정
보통신연구소 등과 연계하고 있다. 또한 경북대학교 첨단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및 장비연구센터(RRC)와 금오공대의 산업지원센터 등은 클러스터 내 기업체와 
공동연구를 통해 지식창출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구미 산업단지공단은 기업의 입지지원을 위해, 차세대 모바일 기술기반 
지원센터, 구미클러스터 종합지원센터, 첨단기기 집적화센터, 외국인학교 지원, 
전자산업 포럼 및 자문위원회 운영, 중소벤처기업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사업, 해
외마케팅 지원사업 등 12개 핵심과제를 통해 2,27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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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구미 ICT산업 클러스터 혁신기능별 네트워크 모델
자료 : 인터뷰조사 결과.
또한 금오공대는 구미시와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기술
동향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외에도 구미상공회의소, 중소기업종합지원센
터, 구미소상공인지원센터, 구미벤처 기업정보교류회 등의 경영지원기관이 설립
되어 생산체계와 연계를 맺고 있다. 기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역 금융기관도 
금융지원의 측면에서 클러스터의 생산체계와 연계되어 있다.
(4) 구미 ICT산업 클러스터의 SWOT 분석
구미 ICT산업 클러스터의 강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업종에서 세계 선두
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모바일), LG전자(PDP), LG필립스 LCD(TFT-LCD), LG 
필립스 디스플레이(CDT/CPT) 등 핵심기업이 입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인근 지역인 김천․칠곡․대구 지역에 이들 핵심기업과 연계된  다수의 부
품 소재 기업이 입지하고 있어 거래비용의 절감과 지식창출에 필요한 연계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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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 것도 강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이 지역은 70년대 이후 전자공학 부문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된 경북대학
교를 비롯하여 다수의 대학 ICT 관련 학과가 있어, ICT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필
수적인 생산인력 확보에 유리하다. 
셋째, 구미지역은 1960년대 이후 정책적으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진화 발전해왔고 세계적 대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산업단지로서의 국제적 
인지도가 높다. 이로 인한 마케팅 측면에서의 이점은 클러스터 내 기업에게 시장
선점 및 국제 표준화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전국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로서 교통 및 물류 인프라 망이 완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경부선 전철화, 경부고속도로 8차선 확장을 포함한 주변 
4대 고속도로망 확충 등 기존 SOC의 지속적인 개선 및 확충이 이루어지고 있어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내외 시장 접근 및 선진 기업유치에 유리한 입지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구미 ICT산업 클러스터의 기회요인으로는 우선 디스플레이와 모바일 단말기
의 시장이 급속히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제품의 짧은 수명주기로 
말미암은 활발한 대체수요와 신규 시장의 확대라는 시장적 특성을 가진 ICT 분
야 중에서도 구미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모바일 단말기와 디스플레이 업종은 이
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로 높은 성장이 전망된다. 
다음으로  지방경제의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달성이라는 현 정부의 강력
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사업도 구미 ICT산업 클
러스터 발전의 기회요인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DIST의 설립(안) 확정 및 이
에 부응한 대구 및 경상북도의 활발한 동남권 R&D 허브구축 사업이 가시화될 
경우, 이는 구미 지역 내 ICT 핵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강점 및 기회요인에도 불구하고 구미지역 ICT산업 클러스터
는 많은 약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첫째, 핵심대기업이 양산기술에서는 최상위
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원천기술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이다.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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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레이 분야의 경우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양산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원천
기술은 전반적으로 60-80%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모바일 분야에 있어서도, 미
미한 원천기술수준으로 인해 매출액의 5%에서 최고 13%를 원천기술 보유 기업
에 기술료로 지급하고 있다.
둘째, 핵심대기업에 부품 소재를 제공하고 있는 중소부품기업 및 벤처기업이 
기술적 취약성으로 인해 표준화된  단순 부품만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TFT-LCD, PDP의 부품 및 장비의 경우 국산화율이 30-40%수준이고, 향후 
급속한 성장이 기대되는 첨단 유기 EL의 경우에는 10%에도 이르지 못하는 극히 
취약한 수준이다. 그 결과 이들 핵심부품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고 LCD 총 생
산액의 30%이상이 이들 핵심 부품의 구매 자금으로 해외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
이다. 
셋째, 구미지역의 ICT산업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역내 중소 부품 업체들의 
진로에 관한 길잡이가 되어야 할 핵심 대기업들도 마케팅, 기획, 연구개발 등과 
같은 핵심적 기능을 수도권에 입지한 본사나 연구소에 의존하고 있어 비전제시
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구미 ICT산업 클러스터의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클러스터 내 중소 부품기업의 대부분은 연구개발 투자를 하지 않거나 극
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등 자체 연구개발 의지가 낮을 뿐 아니라, IT분야 정부 
R&D 투자에서 대구․경북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로  지역 기업의 ICT 부
문 전국 대비 생산액 비중(29%)에 비해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나아가 대학과 연
구기관 및 기업지원기관 등 이들의 혁신활동을 지원할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
할 뿐 아니라 그 역량도 미약하며, 협력문화의 부족으로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구미지역 ICT산업 클러스터의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도시로서의 구미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인해 핵
심인력의 유치가 어려운 것도 약점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LG필립스LCD의 7세
대 라인의 수도권(파주)으로의 이전의 주요 요인이 인력확보의 어려움이었던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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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구미 ICT산업 클러스터의 SWOT 분석
강점요인(S) 약점요인(W)
∙혁신의 엔진으로 세계적 수준의 대기업 
소재
∙인근 지역에 관련 전자산업 관련 기업 
군집형성
∙전자산업 집적지로서 높은 국제적 인지도 
및 산업기반
∙생산현장 인력확보의 용이성
∙핵심대기업의 원천기술 및 관련 
부품기업의 기술적 열위
∙클러스터내 비전제시자로서의 
핵심대기업 역할 한계
∙중소업체의 낮은 연구개발 의지
∙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낮은 연구개발 
수준
∙역내 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 
문화 및 지원기관 미비
∙핵심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환경의 열악
기회요인(O) 위협요인(T)
∙모바일 및 디스플레이 시장수요 확대
∙세계적 첨단 기업과 전략제휴 가능
∙대구경북과학기술원(DIST) 설립
∙지식기반 산업 정책의 가시화(동남권 
허브 구축사업)
∙국내외 경쟁 심화
∙글로벌화에서 핵심부품 대외 의존 경향 
심화
구미 ICT산업 클러스터의 위협요인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핵심 대기업의 주요 부품 및 소재 조달에서의 글로벌 아웃소싱이 심화․확대되
고 있고, 그 결과 역내 기업간 연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역내 
기업간 연계의 붕괴는 단순 거래관계 붕괴라는 차원을 넘어 ICT산업이 가지는 
특성이자 이 분야 경쟁력 결정의 중요 요소인 지식의 창출과 확산메커니즘의 붕
괴라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둘째, 세계 각국이 ICT산업을 국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으로 보고 경쟁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는 바, 향후 ICT 시장의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스플레이 부분에서의 일본과 대만의 기술협력과 세계 최대 모
바일 단말기 업체인 노키아의 CDMA부분 진출 및 중국 로컬 업체의 등장은 지역 
ICT산업의 대표주자인 디스플레이 부분과 모바일 부분에 커다란 위협요소로 작
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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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사자 사업체 평균
규모종사자수 비중 LQ 사업체수  비중 LQ
제조업
전기 3,110 8.5 3.09 84 3.5 1.14 37 
가전 2,003 3.6 1.30 39 1.8 0.59 51 
전자정보기기 4,655 2.2 0.79 124 1.9 0.63 38 
반도체 6,336 12.4 4.53 38 4.5 1.46 167 
메카트로닉스 94 0.8 0.27 7 1.2 0.38 13 
정밀기기 0 0.0 0.00 0 0.0 0.00 0 
항공우주 0 0.0 0.00 1 12.5 4.05 0 
서비스
업
일반서비스업 2,063 1.9 0.68 864 2.7 0.86 2 
정보통신서비스업 983 1.2 0.44 98 3.1 1.01 10 
소프트웨어업 434 0.3 0.11 94 1.0 0.32 5 
총계 19,678 2.8 1.02 1,349 2.4 0.76 15 
6) 청주 반도체 중심의 ICT산업 클러스터
(1) 충북 ICT산업의 위상과 ICT 집적도
충북 ICT산업은 우리나라 전 ICT 사업체의 2.4%, 종사자수의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ICT 제조업 부문이 발달해 있다. ICT 제조업 중 가장 큰 부문을 차
지하는 부문은 반도체로 이 부문 전국 종사자의 12%가 집중되어 있으며, 평균규
모도 167명으로 매우 큰 편이다. 그러나 충남의 ICT산업 입지계수는 종사자 기준 
1.02, 사업체 기준 0.76으로 ICT산업 전체로 볼 때는 아직 집적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ICT 기업들의 평균규모는 반도체(167명), 가전(51명), 전자정보기
기(38명)의 순으로 반도체 분야의 대기업들이 집중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9> 충북의 업종별 ICT산업 현황
주 : 음영은 비중 5%≥, LQ≥1.25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충청북도 내 시군별 ICT산업 입지계수를 보면 청주시(1.92), 청원군(1.54) 등이 
타시군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청원군은 전기, 가전, 반도체 부문에, 청주시
는 전기, 가전, 전자정보, 반도체 부문에, 음성군과 충주시는 전기 부문에,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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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기 가전 전자정보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정밀
기기
항공
우주
정보통신
서비스 소프트웨어 합계
괴산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2 0.00 0.04 
단양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8 0.00 0.02 
보은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0 0.00 0.04 
영동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6 0.00 0.04 
옥천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1 0.00 0.03 
음성군 2.29 0.00 0.11 0.00 0.00 0.00 0.00 0.79 0.00 0.29 
제천시 0.00 1.96 0.00 0.00 0.00 0.00 0.00 0.15 0.07 0.22 
증평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진천군 0.00 0.00 0.37 3.32 0.00 0.00 0.00 0.21 0.00 0.45 
청원군 7.97 2.80 1.15 3.83 0.00 0.00 0.00 0.08 0.09 1.54 
청주시 4.34 1.72 1.55 9.02 0.62 0.00 0.00 0.68 0.21 1.92 
충주시 3.33 1.22 0.00 0.98 0.00 0.00 0.00 0.17 0.05 0.44 
충북
합계 3.09 1.30 0.79 4.53 0.27 0.00 0.00 0.44 0.11 1.02 
는 가전 부문에 특화(종사자 기준)되어 있다. 이로써 충북의 ICT산업 클러스터는 
청주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0> 충북 시군별․업종별 ICT산업 입지계수
주 : 음영은 비중 5%≥, LQ≥1.25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2) 청주 ICT산업 클러스터의 지역내․지역간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연계 특성
청주 지역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연계특성을 살펴보면 다
음의 <그림 5-24>와 같다. 청주 지역 정보통신기술업체들의 경우 주로 수도권
(42.7%)과 충북(34.1%, 청주 포함)에 있는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 또는 부품을 공
급받아 주로 충북(53.6%, 청주 포함)과 해외(15.5%)에 있는 고객업체에게 납품하
고 있다. 기업지원서비스(금융, 법률․경영자문, 기술․정보)의 경우 금융과 기
술․정보는 청주시 내에서 50%이상 지원받고 있지만 법률․경영자문의 경우에
는 충북(35.7%)과 수도권(29.3%)에 대한 의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업 또는 
기관과의 R&D 및 기술협력을 살펴보면 기업간 협력은 주로 청주시와 수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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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업체와 협력하고 있고 대학과의 협력은 청주시 및 충북 지역 대학들과 협력
하고 있으며 연구기관과의 협력은 해외 소재 연구기관과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및 기술협력을 보면 기업간, 대학간에는 전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연구
기관과는 100% 해외와 이루어지고 있다. 구매는 10.9%, 판매는 15.5%가 해외와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 및 법률/경영지원 등 기업지원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기
술/정보는 해외에서 5.6%정도 교류를 갖고 있다.
<그림 5-24> 청주지역 기업들의 연구개발․기업지원 연계
주 : 청주시 소재 12개 ICT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 : 설문조사 결과.
(3) 청주 ICT산업 클러스터의 구성요소 및 네트워킹
충청북도의 전자부품산업은 1971년경 주요 전자기기인 카 오디오와 무전기로 
출발하여 1981년경 컴퓨터용 부품인 콘덴서, 저항기, HDD 등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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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LG전자와 LG산전을 중심으로 데이터 저장부품(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
과 전선 및 변압기 등이 추가되었고, 그 뒤 하이닉스(구LG 반도체)와 동부 아남
반도체의 등장으로 반도체 부품 이외에 다양한 전자부품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 제조기술을 이용한 각종 부품(RF Filter TCXO)업체와 IT관련 세
트업체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표 5-21> 충청북도의 전기전자부품 산업의 발전사  
태동기
(1971년~1980년)
성장기
(1981년~1989년)
전성기
(1990년~1997년)
과도기 및 IT 산업의 발전 
(1998년~현재)
•영태전자 : 카라디오
•삼화전기 : 콘덴서
•맥슨전자(맥슨텔레
콤) : 무전기
•A.M.K : 컴퓨터 헤
드(HDD)
•한음파 : 마이크, 헤
드폰, 카트리지
•청주공단에 LG전자
/화학/산전의 유치 
→ 공업단지로 활동 
•A.M.K 중심의 컴퓨
터 HDD 양산(수출)
•무전기, 카오디오의 
전성기
•중소 부품업체 탄생 
: 자화전자 외 
•LG 일렉트론(반도체)
의 가동으로 급격한 
경제성장
•전자부품업체의 발전 
  -CRT관련 : 자화전자 
  -케이블 : 극동전선
  -콘덴서 : 삼화전기
•IMF로 경기 침체
•IT 관련업체 출현
•금성반도체와 현대전자
의 합병 → 하이닉스 탄
생에 따른 반도체 경기 
부활
•IT 산업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부품 및 셋트업
체 등장 : 텔슨전자, 월드 
텔레콤, 심텍, 코스모텍, 
칩팩코리아, 한솔전자, 
코리아텍 외 다수
자료 : 충북개발연구원 2002.
충북의 유망한 IT 산업분야는 하이닉스와 동부아남반도체 중심의 차세대 반도
체(특히 메모리와 비메모리)와 삼화전기, 심텍, 자화전자, 코리아텍전자 중심의 
전자정보부품, LG화학 중심의 차세대 전지 및 LG전자, 맥슨텔레콤, 텔슨전자 중
심의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와 관련 산업 분야이다.
충북의 ICT산업과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은 LG전자와 하이닉스(구 
LG 반도체)이다. 여기에서는 삼성전자와 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시스템 통합형 
전자업체라고 보고 LG전자의 지역별 주요제품 생산현황을 살펴보았다. 디지털 
어플라이언스 부문에서는 주로 냉장고를 생산하는데, LG전자 매출액의 2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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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며 사업장은 창원에 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미디어 사업부문은 정보처
리기기, 영상음향기기, 개인용 컴퓨터, 휴대용정보기기, 멀티미디어 제품을 주로 
생산하며 전체 매출액의 37.7%를 차지한다. 사업장은 평택, 구미, 오산, 청주 등
으로 나뉘어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문에서는 개인휴대통신용 이동통신기기국 통
신망구축 등을 담당하며 서울, 청주, 구미로 나뉘어 있으며, 전체 매출액의 32.6%
를 차지한다. 이를 지도화하면 <그림 5-25>와 같다.
<그림 5-25> LG 전자 주요 생산 제품의 입지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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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지원기관으로서는 충북대학교 전기전자 및 컴퓨터 공학부, 컴퓨터 정
보통신연구소, 공동실험실습관, 청주대학교 정보통신연구센터, 충주대학교 나노
기술연구소, 주성대 TIC 등이 있으며, 최근 조직된 전략산업기획단, 테크노파크
등이 조직되어 기업지원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림 5-26> 청주 ICT산업 클러스터 혁신기능별 연계기관 네트워크 모델
자료 : 문헌조사 결과.
(4) 청주 ICT산업 클러스터의 SWOT 분석
청주 ICT산업 클러스터는 LG전자, LG산전, 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분공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도체 및 전자부품 집적지이다. 핵심 대기업이 입지하여 고용
과 매출 및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공급기반과 연구개발은 취약하다. 충북
대, 청주대, 충주대 등의 전기전자 및 컴퓨터 공학부, 연구소, 연구센터 등이 있으
나 대기업과의 연구개발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더욱이 청주와 인근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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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요인(S) 약점요인(W)
∙대기업 존재
∙전자부품 및 차세대 전지 관련 기업 집적
∙오송, 오창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산업기획단, 테크노파크 등의 설립과 
활발한 활동
∙대기업의 자사공장
∙연구개발기능 및 기획기능 취약
∙지역대학의 낮은 연구개발 수준
∙공공기업들의 기술력 취약
∙기업지원체제 미비
기회요인(O) 위협요인(T)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
∙연료전지 시장의 확대
∙국내 다수지역의 첨단산업단지 조성
∙대기업의 핵심부품 글로벌 아웃소싱
로 부품업체가 집적하여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하고 대기업의 공급기반으로서 기
업집적이 부족하다. 또한 중소부품업체들이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금융, 법률/경
영 지원, 연구개발지원 등 생산자서비스가 부족하다. 
<표 5-22> 청주 ICT산업 클러스터의 SWOT 분석
7) 광주의 ICT산업 클러스터: 광산업 중심의 ICT산업 클러스터
(1) 광주 ICT산업의 위상과 ICT산업 집적도
광주 ICT산업은 우리나라 전 ICT 사업체의 2.9%, 종사자수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 ICT산업의 입지계수는 종사자 기준 0.68, 사업체 기준 0.97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특화도가 떨어지나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가전, 일반서비스업, 
정보통신서비스업 부문의 입지계수가 1.25를 넘고 있어 ICT 업종이 이들 분야에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CT 기업들의 평균규모를 보면 약 8명이나 반도체(198명), 가전(174명)분야는 
평균 종사자 규모가 높게 나타나 소수의 대기업도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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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사자 사업체 평균
규모종사자수 비중 LQ 사업체수  비중 LQ
제조업
전기 544 1.5 0.52 15 0.6 0.21 36 
가전 2,605 4.6 1.62 15 0.7 0.24 174 
전자정보기기 402 0.2 0.07 38 0.6 0.20 11 
반도체 1,780 3.5 1.22 9 1.1 0.36 198 
메카트로닉스 28 0.2 0.08 5 0.8 0.28 6 
정밀기기 0 0.0 0.00 0 0.0 0.00 0 
항공우주 0 0.0 0.00 0 0.0 0.00 0 
서비스업
일반서비스업 3,642 3.3 1.16 1,201 3.7 1.25 3 
정보통신서비스업 3,251 4.0 1.41 93 3.0 0.99 35 
소프트웨어업 1,543 1.1 0.38 275 2.9 0.98 6 
총계 13,795 2.0 0.69 1,651 2.9 0.97 8 
<표 5-23> 광주의 업종별 ICT산업 현황
주 : 음영은 비중 5%≥, LQ≥1.25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2002 기준, 2003. 산업세세분류 활용.
(2) 광주 ICT산업 클러스터의 지역내․지역간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연계 특성
광주 지역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연계를 살펴보면 <그림 
5-27>과 같다. 광주 지역 정보통신기술업체들의 경우 주로 수도권(45.6%)과 광주
시(40.6%)에 있는 공급업체로부터 원자재 또는 부품을 공급받아 주로 광주시
(41.7%)와 수도권(36.1%)에 있는 고객업체에게 납품하고 있다. 
기업지원서비스(금융, 법률․경영자문, 기술․정보)의 경우 금융과 법률․경
영자문은 절반 이상을 광주시에서 지원받고 있지만 기술․정보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을 수도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또는 기관과의 R&D 및 
기술협력을 살펴보면 기업간 협력은 주로 수도권과 광주시에 있는 업체와 협력
하고 있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은 주로 광주․전남 지역의 기관들과 협력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와의 관계를 보면 R&D 및 기술협력은 기업간에만 11.1%정도 해외와 이
루어지고 있고 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협력은 없다. 구매의 해외비중은 
4.4%, 판매의 해외 비중은 3.3%로 수입비중이 높으며, 금융, 법률/경영, 기술/정보 
등 기업지원서비스는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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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광주지역 기업들의 연구개발․기업지원 연계
주 : 광주시 소재 15개 ICT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 결과. 
자료 :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 결과.
(3) 광주 ICT산업 클러스터의 구성요소 및 네트워킹
광주의 ICT 관련 연구기관으로서는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 전기전자 컴퓨
터학부, 광주과기대, 조선대, 광주대, 광주여대 등이 있다. 광주의 ICT 관련 지원
기관으로서는 전남대 고품질전기전자부품 및 시스템연구센터(RRC), 광주과기대 
초고속 광네트워크연구센터(ERC), 광주테크노파크, 광주 전략산업기획단 등 기
술연구지원기관이 있다. 
전남대 고품질 전기전자부품 및 시스템연구센터(사업기간 : 1998. 6 ~ 2007. 5)
는 삼성전자(주)등 30개 업체가 참여하여 모터, 전력변환, 조명, 배터리, 통신부품 
분야 등 28개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
발사업에는 광주시, 대학 그리고 기업체가 참여하여 중소기업체 생산공정 개선, 
시제품 개발 등 중소기업 애로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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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8> 광주 ICT산업 클러스터 혁신기능별 연계기관 네트워크 모델
자료 : 문헌조사 결과.
광산업과 정보가전산업이 광주의 핵심전략산업 분야이다. 광주시의 광산업체
는 약 190개의 업체에 4,3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가전부문에서는 대우일렉트
로닉스, 삼성광주전자, 캐리어, LG이노텍, 한국 알프스 등 대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광주에서 전자부품 중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부품이 모터이다. 광주에는 AC
모터 업체가 많아 향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범용부품․소재와 초소평박형 
부품, 저소음, 고출력 모듈 부품이 유망하다. 정밀모터 및 전자 관련 기업으로 대
우일렉트로닉스(구 대우모터공업), 뉴모텍, LG이노텍, 삼성전자, 가나전자, 하남
전기, 해원 MTI(구 금호타이어테크)등이 전기전자 부품용 정밀모터/제어기기를 
생산하고 있다. 
제 5 장∙ICT산업 클러스터의 지역내 및 지역간 연계특성 분석    187
<표 5-24> 광주 광산업체 현황
구  분 계 대기업 중소기업 비 고
총업체수 190개 업체 2 188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 81개
고용인원 4,318명 1,500 3,432
매 출 액 10,353억원 5,000 4,432
계 광통신 광원 광정밀 광소재 광정보 광학
160 45 34 41 31 4 5
대우일렉트로닉스(세탁기, 컴프레서, 송풍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쇼
케이스용 모터제작), 뉴모텍(세탁기, 에어컨, 청소기용 모터, BLDC 모터, 3상모터
를 제작),  LG이노텍(CD/DVD롬 스핀들 모터, DVD player용 BLDC 모터, 휴대폰 
vibration motor(DC)), 삼성전자(컴프레서 모터, 가나전자: 청소기용 DC모터, 하남
전기: 모터 및 하우징(금속)), (해원MTI: 가전, 자동차전장품용 BLDC팬모터
(blower, condencer 등). EV(전기스쿠터, 자전거)용 모터)가 있다. 현재 광주지역 
모터의 국내 수요처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대우캐리어 등 국내 가전업체가 있으
며, 해외 수요처는 Sanyo, DAIKIN, 송하전기, Sharp, Saijo Denki 등 일본 가전업
체가 있다. 
<표 5-25> 광주 가전업체와 주생산품 현황
대기업명 종사자수 생산품
대우일렉트로닉스 901명 전자렌지, 세탁기, 냉장고
삼성광주전자 3,000명 냉장고, 청소기
캐리어 1,030명 룸에어컨
LG 이노텍 1,300명 TV, VCR부품(전자부품)
한국알프스 700명 VCR헤드 ,게임기 (전자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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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광주 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캐리어
종합시스템 등
1차 협력
UMS
VAC system
하나테크
 y t
생활가전제품생활가전제품 가전제품안내책자가전제품안내책자
LG이노텍
하이칩스
키큰나무
아이씨에프한국
알프스
삼성 광주 전자
캐리어
종합시스템 등
1차 협력
뉴모텍
미륙전자
등 6개 삼성전자
하이칩스
키큰나무
아이씨에프
모터, 컴프레서모터, 컴프레서 홈 서비스로봇홈서비스로봇
홈 서비스홈 서비스
홈 서비스홈 서비스
홈 서비스홈 서비스
조 명
금호전기
금동조명
금동전구
사람과 정보
사람과 정보
금동조명
금동전구
범례
대기업
중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BIT
Car Electronics
BIT
Car Electronics
LG 이노텍 
지오토
바이오닉스
바이오포론
<그림 5-29> 광주 ICT산업 집적현황
자료 : 광주광역시 2004.
광주는 산․학․연․관․민이 참여한 자치단체, 의회, 대학, 연구기관, 시민사
회단체, 언론, 경제계가 참여한 광주․전남 초광역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지방대 육성 및 인력개발분과, 지
역산업분과, 지역특화발전분과, 지역기반조성분과, 참여 및 홍보분과 등 5개 분
과 139명이 참여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전문 연구회를 5개 이내로 
두어 분야별 각 사업수행 주체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실질적인 혁신추진 시행기
획을 마련하고 있다. 산․학․연․관․민 협력 네트웍을 통한 지역혁신체제 구
축에서는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학․연 네트
워크, 기업지원네트워크, 지역발전정책을 위한 지역사회개발 네트워크 등 지역
발전 혁신추진체계를 구축하여 ICT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을 지원할 틀을 구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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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주 ICT산업 클러스터의 SWOT 분석
광주 ICT산업 클러스터는 광주과기원, 광기반 R&D, 기술지원센터 등 광산업, 
가전 등 산학연 R&D 클러스터가 형성중이다. 빛고을 광주와 광산업 브랜드이미
지를 가지고 있으며 광산업․가전․반도체 분야 대기업이 입지해 있다. 첨단과
학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광관련산업, 가전산업이 집적되고 있으며, 단지내 테크
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광주과기원 등 관련 지원기관 등이 입지해 있다. 주거 
및 교육, 서비스시설이 집적된 신도시로 개발되어 쾌적한 주변환경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부품업체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취약하고 대기업의 공급기반으로서 
기업집적이 부족하다. 또한 벤처기업이나 연구개발형 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수적
인 금융, 법률/경영 지원, 연구개발지원 등 생산자서비스가 부족하다. 또한 기업
들도 생산부문은 입지하고 있으나 본사 및 연구개발 기능은 타 지역에 입지하여 
광주 ICT산업 클러스터는 핵심기능확보에 취약하다. 더불어 혁신 클러스터를 형
성할 임계규모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광주과기원을 졸업한 고급두뇌가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출되고 있다. 
<표 5-26> 광주 ICT산업 클러스터의 SWOT 분석
강점(S) 약점(W)
•광산업․가전․반도체 대기업의 입지와 
광산업 브랜드 이미지
•과기원-대학-광기반R&D-기술지원센터 등 
ICT산업 산학연 R&D 클러스터 형성
•첨단과학산업단지로 조성
•주거 및 교육, 서비스시설 집적의 신도시 
개발
•쾌적한 주변환경
•부품업체 등 중소기업의 기술력 취약
•대기업의 공급기반으로서 기업집적 부족
•금융, 법률/경영 지원, 연구개발지원 등 
생산자서비스 부족
•고급인력 유인을 위한 인프라 취약
•본사 및 연구개발 기능 취약
기회(O) 위협(T)
•참여정부의 성장동력산업의 육성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성장 및 혁신기반 강화
•혁신 중시 정책으로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삼성전자의 가전부문 이전
•고급인력, 기업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이전 
기피
•지역의 시장규모 및 중심기능이 낮은 상태
에서 경쟁적 ICT산업 육성
•중국의 급속한 ICT산업 발전으로 산업경
쟁력 약화
190
기회요인으로서는 참여정부의 성장동력산업 육성 정책,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의지,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투자확대 그리고 삼성전자의 디지털 가전 부문의 광
주로의 이전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광주 ICT산업의 위협요인으로는 고급인력의 광주근무 기피로 기업들이 수도
권내 입지를 선호하고 있다. 지역의 ICT산업 시장규모 및 중심기능이 낮은 상태
에서 경쟁적 ICT산업 육성으로 여건이 유리한 지역으로 집중할 우려가 있다.  중
국의 급속한 ICT산업 발전으로 가전산업 부문에서는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우려
가 있다. 
3.  주요 분석 결과
제5장에서 지금까지 서울(강남), 경기(수원), 충남(천안-아산), 대전(대덕), 충북
(청주), 광주 ICT산업 클러스터의 집적도, 지역내․지역간 생산, 연구개발 및 기
업지원 연계 특성, 구성요소 및 네트워킹 그리고 강약점을 분석하였다. 
서울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클러스터로서 성장기․서
비스업유형이다. 교육훈련, 기술개발지원, 공동연구 등 R&D 지원체계 없이 경영
환경, 입지환경 및 금융환경과 수도라는 입지적 이점으로 인하여 자연발생적으
로 성장하였다. 주변에 ICT산업을 지원할 대학은 없으나 전국적인 인재를 흡인
하여 성장하였다. 국내 유수 대기업은 물론 성공한 벤처기업, 다국적 기업들이 
입지해 있어 한국의 대표적 ICT산업 클러스터로 성공모델 중의 하나이다. 기업 
발전단계별로 보면 연구개발과 상품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혁신의 상호작용모
형이 작동하는 지역이며, 창업이전단계, 창업단계, 성장기 기업 등이 모두 분포하
고 있다. 기술수준 측면에서 보면, 국내 차원에서는 최첨단기술이 탄생하여 타지
역으로 전달역할을 수행하며, 벤처붐 이후 주변 분당, 안양 등 주변지역으로 확
산되어 성공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입지한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의 성공적인 ICT산업 클러스터와 같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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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형 기업으로서 많은 종사자를 고용하고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는 않다. 
국내에 입지한 대다수 다국적 기업들은 탐색정도의 단계에 있지 본격적인 연구
개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테헤란밸리도 벤처 거품이
후 다시 재도약하지 못하고 있다.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가 국제적이고 서비스
업 중심의 세계적인 ICT산업 클러스터의 하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도시, 
세계 ICT산업 클러스터, 실리콘밸리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테헤란밸
리와 유사하게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는 대전이나 기타 
지역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 공동연구개
발, 마케팅 지원, 벤처캐피탈 지원 등 클러스터내 기업간 뿐 아니라 클러스터간 
공동협력이 필요하다.
대전 ICT산업 클러스터는 부품․소프트웨어 중심의 클러스터로서 서비스업․
형성기 유형이다. ETRI, KAIST 등 R&D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스핀옵(spin-off) 된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연구개발과 기술연계는 긴밀하나 경영과 마케
팅 및 금융분야와의 연계는 취약하여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업의 발전단
계로 보면 연구개발과 창업단계의 기업이 대부분이고, 기술수준을 보면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상업화가 미진하고, 상업화를 촉진시킬 대기
업도 부족하다. 대덕 ICT산업 클러스터가 성장기 클러스터로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는 테헤란밸리와 연계하고 세계적으
로는 세계 ICT산업 클러스터, 실리콘밸리와의 연계를 통해 시장을 확보하는 일
이 시급하다. 요약하면 대덕 ICT산업 클러스터는 지식과의 연계는 이루어졌으나 
생산 및 시장, 생산자서비스와의 연계는 취약하다.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는 ICT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있으나 특히 디지털 미디
어 분야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제조업 중심의 성장기 클러스터로서 ICT산
업 대부분의 분야에서 높은 특화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변지역으로도 확산되
어 경기도 중소도시들은 대부분 ICT산업 내 하위업종에 특화되어 있다. 기업의 
발전단계별로 보면 핵심기업이나 협력기업들이 성장․성숙단계에 있다. 기술수
준을 보면 최첨단기술 개발, 실험제작, 첨단인력을 활용한 생산, 표준화된 생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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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최고의 기업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기업이어서 연구개발이나 기업지원서비스, 인재채용 등에서 지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역내에서는 협력업체와 연계가 긴밀하고 국내적으로는 수원과 그 인
근지역, 천안-아산, 구미 등 분야별 사업장과 연계되어 있으며, 지식과 서비스와 
시장 측면에서는 세계와 연계되어 있다. 
천안 ICT산업 클러스터는 산업단지 조성과 대기업의 입지로 형성중인 제조업 
중심의 클러스터이나 지역내 공급기반은 아직 취약하다. 기업의 발전단계별로 
보면 성장․성숙기 기업의 분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기술수준을 보면 첨단인력
을 활용한 생산지역, 표준화된 생산지역이다. 디스플레이 산업에 특화되어 있으
며, TFT-LCD 분야 세계 1위의 삼성전자 천안 사업장이 입지해 있다. 지역내에서
는 연구개발연계와 시장연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였고, 세계적인 대기업인 관
계로 중요 부품이나 소재를 지역 내 부품공급업체에게 공급받기 보다는 글로벌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구미 ICT산업 클러스터는 산업단지 조성과 전자분야 대기업의 입지로 성장하
였으며, 최근에는 특히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 제조업․성
장기 유형이나 생산공장 위주로 성장하여 지역내 공급기반(연구개발 등)은 아직 
취약하다. 기업의 발전단계나 기술의 발전단계가 천안과 유사하나 천안과 달리 
생산관련 공급기반이 일찍 조성되었다. 삼성전자가 모바일 분야, LG 필립스가 
LCD 중심으로 특화하였으나 연구개발과 시장기능은 지역내에 있지 않다. 
청주 ICT산업 클러스터는 LG전자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반도체와 전자부품
에 특화되어 있고, 형성기․제조업형이나 생산공장 위주로 성장하여 지역내 공
급기반(연구개발 등)은 아직 취약하다. 기업 및 기술의 발전단계가 구미․천안과 
유사하며 공급기반은 구미와 천안의 중간 정도 구축되어 있다. 광주 ICT산업 클
러스터는 가전과 광산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형성기․제조업형이며,  분공장 위
주로 성장하여 지역내 연구개발과 공급기반은 아직 취약하다. 기업의 발전단계
는 천안과 마찬가지로 성장․성숙기 대기업의 분공장이 위치해 있고 표준화된 
생산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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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ICT산업 클러스터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서울(강남) ICT산업 클러스터,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 대덕 ICT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천안․아산, 구미․대구, 광주, 청주 ICT산업 클러스터가 그것
이다. 서울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와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는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하여 지식과 시장이 광범위하며, 지역 내 보다는 국가적․세계적 차원에서 
연계되어 있다.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다기능복합형인 반면 수원은 생
산 중심의 단일기능형이다. 이 두 클러스터의 경우 신규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가가 높고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입지규제가 있으므로 규제완화나 지가문제 
해결을 통하여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대덕은 연구중심의 계획형․단일형으
로 지식은 연계 밀도가 높으나 생산과 시장은 매우 취약하다. 기술주도 모델의 
대표적 사례로서 생산연계와 시장 및 생산자서비스를 확보하여야 성장이 가능하
다. 천안․구미․대구․광주․청주는 생산 중심의 계획형․단일기능형으로 지
식과 시장이 취약하며, 공급기반 또한 계획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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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6
 ICT산업 클러스터의
 지역간 기능분담 방안
제6장에서는 제4장의 ICT산업의 연계와 집적실태 분석 결과와 아울러 제5장의 각 사
례지역 ICT산업 클러스터의 지역내 및 지역간 연계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ICT
산업 클러스터의 기능분담 방안과 ICT산업 클러스터간 차별적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
였다. 지역간 기능분담의 기본 방향은 불필요한 ICT산업의 육성 경쟁을 줄이고 지역
간 기능분담을 통해  각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상생발전을 추구
하는 것이다. 이 장의 초점은 이러한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클러스터 유형 및 클러스터
간 네트워크 수준에 따른 차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1.  ICT산업 클러스터별 발전 및 기능분담의 기본방향
 ICT산업의 클러스터별 기능분담이 필요한 이유는 불필요한 육성경쟁을 줄이
고 지역간 기능분담을 통해 각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상생
발전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국내 ICT산업 클러스터의 발전과 지역간 
기능분담에 관한 기본방향을 논하기 전에 사례 지역인 서울 강남, 수원-천안, 대
전, 구미-대구, 청주, 광주 등 국내 ICT산업의 특성을 파악하여 성공요인을 도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중인 클러스터나 잠재적 클러스터들의 발
전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클러스터 수준, 세부업종, 임계규모, 성장단계, 
핵심기능, 비젼제시자, 형성형태, 강점 및 약점을 바탕으로 제5장에서 분석한 국
내 사례지역 ICT산업 클러스터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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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사례지역 ICT산업 클러스터의 특성
구분 서울 강남 수원-천안 대전 구미-대구 청주 광주
세부업종 소프트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프트웨어
패키지
모바일,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부품
광산업,
전자부품
클러스터의
특성
클러스터
수준 국가적 세계적 국가적 국가적 지역적 지역적
임계규모 확보 확보 미흡 보통 매우 미흡 매우 미흡
성장단계 성장기
성장기-
형성기 
혼합
형성기 성장기 형성기 형성기
핵심기능 연구․생산 연구․생산 연구 생산 생산 생산
비전제시자 - 대기업 연구기관 대기업 - -
형성형태 주변 확산 주변 확산 거점 주변 확산 거점 거점
강약점
강점
생산자
서비스와 
시장
세계적 
기업, 협력 
기업집적
연구기능
협력기업
집적
-
브랜드
이미지
약점 교육, 연구 교육, 연구
생산, 
마케팅
교육, 연구
교육, 연구
공급기반
교육, 연구
공급기반
우리나라 차원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는 서울 강남과 수원 ICT산업 클러스
터를 꼽을 수 있다. 그 기준으로는 클러스터의 특성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있
는가이다. 성공적인 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임계규모를 확보해야 하고 클러
스터 수준이 높아야 하며, 성장기 클러스터로서 연구와 생산기능이 확보되어야 
하고, 주변지역․주변산업까지 확산되는 형태를 지녀야 한다. 비록 성공적인 클
러스터라 하더라도 부단히 변화․발전하여야 쇠퇴하지 않는데, 이하에서는 ICT
산업 클러스터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간 기능분담의 기본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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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T산업 클러스터별 발전방향
(1) 서울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 발전방향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는 암스텔담과 같은 국제서비스 성장모형을 모델로 삼
고, 국토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 나가는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는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 뿐 아니라 연관산업의 
진흥 방안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태계의 특성상 전후방 연계 산업 뿐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및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만 지역 클러스터로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 선도적 산업집적지로서의 특성파악과 위상 정립을 위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굴해야 한다. 강남지역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전국적인 산업 중심지
이다. 대부분의 업체와 서비스 등이 집적해 있고, 모델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다른 지역에도 전파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발굴해야만 한다. 
셋째,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이루기 위해서는 강남의 지역실태에 근거
한 차별적 발전전략을 통하여 개별 지역의 ICT산업 성장을 통한 국가 ICT산업 
성장을 유도해야만 한다.
넷째,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비젼제시자를 발굴해야 
한다. 비젼제시자는 대기업, 대학 또는 연구기관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강남 ICT 
산업 클러스터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만큼 선도적 대기업이 비젼제
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의 장단점 분석과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발전방향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실천과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강남 클러스터는 자생적 산업집적지로서 좋은 모델이 되고 있으나, 지식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기반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는 기업이든 공공연구기관이든 강남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기반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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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되어야만 한다. 연구기반이 있어야 지식과 혁신창출 활동이 일회성이 아닌 지
속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ICT산업과 같이 지식의 창출이 
경쟁력 유지의 관건인 산업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강력한 연구기능은 단순한 
연구시설의 집적이 아니라 연구능력, 연구인력, 기술이전 능력이 함께 존재하여
야 함을 의미한다. 형태적으로는 대학연구소, 민간연구소, 국책연구소 등 기능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연구개발과 관련된 전문기술인력은 강남 클러스터
에 특화된 ICT 서비스 위주로 전문화하여 기술역량 및 경쟁우위를 키워 나가야 
한다. 최근 발전이 두드러지고 있는 멀티미디어와 콘텐츠 중심 CT(culture 
technology) 분야 기술개발 등도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셋째, 지역내 산업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강한 지역혁신체제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강남 클러스터는 ICT 업종과 유사 업종이 집적되어 발생시킬 수 있
는 규모의 이익, 집적의 이익, 신기술 개발의 자극 등이 효과적으로 최고의 시너
지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도적 차원에서 ICT 업종과 연관 
업종의 집적을 유도하고, 원청․하청 업체간에 지식교류를 중심으로 유기적 협
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주관 회의, 
정기모임, 재교육 프로그램, 교류와 협력 증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
요가 있다. 
넷째, 클러스터의 발전에는 비전제시자(vision provider)의 역할이 중요하다. 비
전제시자는 기초기술의 제공, 산업/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그러나 강남의 경우는 자연발생적 기업중심형으로 대기업이 담당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강남 클러스터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충을 위해서도 세계
적인 기업의 등장이 필요하다. 지역내 성공한 기업이 존재하게 된다면, 성공사례
로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사례를 모방하여 창업을 하게 되고, 이들 
간에 경쟁이 유발되어 강남 클러스터 내 모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클
러스터를 형성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는 주거-업무-생산-유통-위락-연구.교육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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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강한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강남지역의 경우 지역내 대학 및 연구센터의 존재가 다른 지역과 달리 부
족하여 혁신 창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의 기
술개발 능력도 선진 클러스터에 비해 미흡하다. 단, 벤처기업, 금융, 전문인력, 연
구소, 생산자서비스 등 경제주체간 네트워크 형성이 다른 지역보다 활발하여 생
태계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 특유의 클러스터 생태계의 방향으로 진화
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강남 클러스터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 원천기술 개발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반, 글로벌 시대 국제화를 지향해야 하는 환경조건 등 
위험요소를 관리하면서 성장단계별 전략을 구사해 나갈 필요가 있다. ICT 기업
과 같은 벤처기업의 핵심성공요인은 기술개발을 통한 아이템과 기업가정신에 입
각한 창업마인드, 단계별 과정에 따른 자금지원, 전문인력 보강, 성숙과정을 통한 
관리 등이며, 이에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특성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
분야별로 단계별 전략이 필요한데, 예컨대, 공간적으로는 기업은 성장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입지의 내용이 다르므로 각 단계별로 차별화된 정책수단이 필요
하다. 지식과 정보가 중요시되는 초기단계의 경우, 대도시 지향성이 높지만, 성숙
기기업의 경우 비용과 임대료 등의 요인으로 중심도시로의 지향성이 떨어진다. 
성숙단계의 기업들은 혁신과 암묵적 지식교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생산시설 구비의 필요에 따라 비용과 임대료 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심도시
로부터 외곽으로 이전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단계별 전
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 발전방향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는 세계 일류기업의 입지로 인해 우리나라의 다른 ICT
산업 클러스터에 비해 가장 발전 잠재력이 우수하다. 그러나 선진국 또는 경쟁국
에 비해서는 사업환경, 입지여건 등이 그렇게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ICT산업 클러스터에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신기술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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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 뛰어나고, 산학연 혁신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공공의 정책적 지
원도 우리보다 우수하다. 또한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우리의 잠재적 경쟁국
인 개발도상국들도 지식기반기업에 대해 특혜에 가까울 정도의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가 지금까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지만, 인위적 입지 규제나 산업 지원 체제 미비 등의 약점 요인으
로 인해 발전 잠재력이 소진되고 있다.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는 비수도권과의 경쟁이 아니라 선진국의 ICT산업 클
러스터, 예컨대 실리콘밸리나 북유럽의 시스타와 같은 곳과 경쟁하면서, 전 세계
적 차원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 하
나 중요한 점은 단지 비용(입지비용, 세제혜택)의 이점이 아니라, 집합적 학습
(collective learning)과 혁신 외부성(innovation externalities)에 기초한 경쟁우위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처럼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시스템통합자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전문공급자,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공급자 지원체제구축 등 공공의 적극적 
정책 개입이 요구된다. 이때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과 지방정부의 지원 정책 사
이의 상호 협력 및 조정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한편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으나 그
렇다고 모든 ICT 분야에 역량을 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때 이 지역은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 하기 어려운 분야, 특히 연구개발 중심
의 차세대 선도기술 분야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앞서 살펴본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의 강약점 분석과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발
전방향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실천과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공공 부문 및 
시스템통합자인 삼성전자의 구체적 역할이 필요하다. 공공 부문의 경우 중소기
업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지원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혁신
지원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며, 정책 담당 기관들간의 협력수준을 한단계 더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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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될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그리고 각 업무 소관 부처간 상이한 
정책간의 관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협력업체들을 단지 부품 비용 절감의 대상
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술력 향상의 동반자로서 협력업체에 대한 각종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삼성
전자도 결코 세계적인 대기업의 지위를 확보할 수 없다.
한편 이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사항, 특히 입지 규제 때문에 발생하는 약점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 우선 법적, 제도적으로 계획적 관리의 원
칙에 입각하여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를 재검토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지역에 입지를 원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산업단
지를 개발하여 이를 혁신 클러스터의 토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ICT산업 발전 및 신기술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빠른 수요 
덕분에 이 지역이 전세계적으로 ICT분야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위상이 강화
되고 있다는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한 실천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역별로 특화하는 만큼 삼성전자의 향후 산업
재배치와 관련하여 볼 때 다국적 기업 및 연구센터들이 특화분야별로 동반입지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완화나 입지지원을 추진하여 클러스터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천안-아산 ICT산업 클러스터 발전방향 
천안-아산 ICT산업 클러스터의 강약점 분석을 토대로 이 지역 ICT산업 클러스
터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다. 현재 천안-아산 ICT산업 클러스터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수도권에 지리
적으로 인접한 관계로, 수도권과 강한 연계 관계(부정적 의미로는 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매우 큰 장점이자 동시에 문제점이다. 수도권과의 
깊은 연계 관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나, 지역적 통합성을 해치고 있다는 약점
을 가져올 수가 있고, 독자적인 특화 기능 미흡을 가져올 수가 있다. 또한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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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접한 천안, 아산지역과, 충남 남부 지역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는 것도 충청
남도의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한편 현재 천안-아산 ICT산업 클러스터의 약점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대학,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의 역할이 아직까지는 저조하고, 혁신 정보에 대한 수도
권과 해외지역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또한 클러스터 내부의 기업간 네트워
크도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향후 가장 필요한 발전 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천안․아산 지역을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의 핵심거
점으로 육성하는 일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수도권 기업의 더 많은 유치가 필요하
며, 동시에 이 지역 내부에서의 창업도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둘째, 이 지역의 산․학․연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꾀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내에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부품․소재산업이 이 지역
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셋째, 도시 어메니티 확충을 통한 우수 산업인력 유치 및 이 지역 자체 인력양
성이 가능해져야 한다.
넷째, 공공의 지원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 
다섯째,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 ICT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기능을 분담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된 이 지역의 발전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실천과제를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직도 발전의 초보 단계에 있는 이 지역 클러스
터의 성숙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값싸고 저렴한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련 SOC의 확충, 조세 
감면, 분양가 차액 보조, 각종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유치정책이 필요하다. 특
히 이 지역에 부족한 연구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유치가 무
엇보다도 급선무이다. 
둘째, 이 지역에는 많은 대학이 있지만, 이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산학 연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인근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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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류도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가 이 지역에 ICT 관련 전문 인력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우수 인력이 내려와 정착할 수 있도록 쾌적한 거주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교육여건이나 문화여건의 개선이 급선무이다. 한
편 이 곳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 대학들과의 산학 연계를 통하여 현장 수요 맞춤
형 교육을 확대하여 현장밀착형 전문 인력을 지역 내에서 양성토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지역의 ICT산업 클러스터 발전과 관련하여 이 지역 산업 및 혁신정책
의 지원기관이나 담당자의 정책 경험이 부족하여 그 관심도에 비해 정책의 효과
성이 낮다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
련 정책 전문가의 유치와 확충, 지속적인 교육, 정책 전달체계와 정책효과를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류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 등이 요구된다. 또한 이 지
역의 시스템통합자인 삼성전자의 기업 전략과 연계된 지역발전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대기업-공공(지방정부 등)간 협력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4) 대덕 ICT산업 클러스터 발전방향
대덕의 ICT가 국내․외적으로 성공적인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산업혁신체제의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맥락에서 고도의 연구역량이 축적된 혁신주체가 국내외적으로 연계하여 지
속적으로 지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의 한
계는 혁신주체들 간의 연계가 취약한 만큼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수한 개별 혁신주체의 네트워킹에 플랫폼(platform)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개별 혁신주체의 연구성과, 연구방향, 수요인력, 국제 네트워크 등의 
기초자료가 확보되어 중핵 클러스터로서 발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연계하여 연구개발 특구에서 상용화의 best 
practice가 되도록 하는 방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얻은 
연구결과를 상용화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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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개발 상업화 활동의 촉진은 출연연구기관에 잠겨 있는 연구개발 성과 및 
잠재적인 연구개발성과를 원활히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며 클러스
터 내의 상업화 활동과 혁신주체간 네트워킹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
록 상업화센터의 기능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연구단지내에 생명공학과 ICT 분야가 융합할 수 있도록 융합연구의 촉
진에 방향을 맞추어 진행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인 융합 연구의 증가를 
감안할 때 대덕이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융합연구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황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 연구단
지에는 정보통신관련 센터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ICT를 중심으로 타산업과 
융합된 연구 및 인력양성을 위한 시도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총
체적인 관점에서 패키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융합연구는 1차적으로 이
종분야별로 축적된 연구를 응용하여 새로운 산업 및 기술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며, 2차적으로는 산학연의 네트워크를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보다는 자
연발생적으로 연계하는 부가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앞서 제시된 이 지역의 발전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ICT 상용화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술상용화 센터는 대
덕 클러스터 내에 있는 연구결과물을 산업으로 연계시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을 위한 사업으로 상업화 전과정에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다 구체적
으로는 대덕의 우수한 기술 및 국내외 주요 산업기술 현황의 DB화와 기술이전 
및 상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중개 업무, 산업현장의 기술수요조사 및 상업화 관련 
연구개발 기획기능, 지원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상업화 기술평가와 기술집
약 벤처기업의 지원 등 연구개발성과의 상업화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ICT 융합화 연구지원사업이 필요하다. 대덕 ICT산업 클러스터의 장점은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연구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며 융합이 주도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하고 대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종 기
술분야간 융합연구의 추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융합연구의 특수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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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개발기획, 평가, 지원부터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
공이나 출연연구기관 간 연구인력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파견근무 등 유연한 
근무환경 제공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여 실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여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ICT 인력수급 사업이다. 현재 대덕연구단지 및 인근에는 KAIST, 정보통
신대학교, 충남대, 한밭대 등의 정보통신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ICT 분야별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각 대학의 ICT 분야에 대한 인력공급 규모를 파
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요
지향적인 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전제로 하지만 더 나아가 개별 기업들의 수
요를 조사하고, 공동으로 인력 수급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다. 이와 동시에 본 사업을 통하여 향후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필요인력 분야
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의 구축과 더불어 대학에서 전공분야별로 공급되는 인력 
정보를 공급함으로써 ICT 분야에 효과적인 인력 수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5) 구미 ICT산업 클러스터 발전방향
구미 ICT산업 클러스터의 강약점 분석을 토대로 구미 ICT 클러스터의 향후 발
전방향 및 과제를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구미 ICT산업 클러스터의 기회요인
을 활용하여 강점을 강화하는 전략으로서, 업종의 측면에서 모바일 단말기와 디
스플레이에 특화하되, 삼성전자, LG필립스디스플레이, LG필립스LCD, LG전자 
등 핵심 대기업 주도의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구미 모바일-디스플레이 클러스터의 약점을 보완하여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대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공급업자의 형
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력, 연구개발, 생산기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
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벤처
기업의 창업촉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미의 강점인 전자공업단지
로서의 국제적 인지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해외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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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지방화 정책에 따라 시행될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혁신 정책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긴밀한 산학협력체제를 강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미 ICT산업 클러스터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산자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사업은 구미 ICT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ICT산업 클러스터의 지역적 범위를 김천, 구미, 칠곡, 대구를 연결하는 
초광역으로 확대하고, 특히 대구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구미가 가진 중소도시로
서의 약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대구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구미의 약점인 생
활 인프라를 보강함으로써 고급 연구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나
아가 대구 소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연구역량과 연계를 통해 구미 지역의 연구역
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자의 기능은 수도권과의 연계를 통해 
보강하여야 한다. 구미 ICT 클러스터가 삼성전자, LG필립스디스플레이, LG필립
스LCD, LG전자 등의 대기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바, 클러스터의 발전전략도 
이들 대기업의 경영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들 대기업의 경우 핵심적인 연
구기능과 기획기능을 수도권의 본사와 연구소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입
장에서는 이들을 비전제시자로서 받아들여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지역 소재 대기업은 본사와 연구소가 제시하는 발전방향을 지역의 대학과 연
구소, 전문 부품공급자 및 기업지원기관 등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기
능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시스템 조직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전문공급업자는 자신의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시스템 조
직자인 지역의 대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 6 장∙ICT산업 클러스터의 지역간 기능분담 방안    207
(6) 청주 ICT산업 클러스터 발전방향
청주 ICT산업 클러스터의  강약점 분석을 토대로 청주 ICT산업 클러스터의 발
전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주  ICT산업 클러스터의 기회
요인을 활용하여 강점을 강화하는 전략으로서, 업종의 측면에서 반도체 및 전자
부품에 특화하되, 하이닉스와 LG전자 등 핵심 대기업을 지원하는 공급기반을 강
화하여 혁신 클러스터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청주 반도체 및 전자부품 집적지의 약점을 보완하여 혁신클러스터로 발
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대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공급업자의 형성
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력, 연구개발, 생산기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벤처기
업의 창업촉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송, 오창 등 신규 집적을 형
성하고 있는 계획적 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관련분야 해
외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선도기업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덕 연구단지와의 연계 강화 및 정부의 지방화 정책에 따라 시행될 공
공기관 지방이전, 지역혁신 정책 등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긴밀한 산학협력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청주  
ICT산업 클러스터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산자
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사업과 오송, 오창 첨
단산업 단지는 청주  ICT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자의 기능은 현재로서는 대덕 및 수도권
과의 연계를 통해 보강하여야 한다. 청주  ICT산업 클러스터가 LG전자와 하이닉
스 등의 대기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바, 클러스터의 발전전략도 이들 대기업의 
경영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들 대기업의 경우 핵심적인 연구기능과 기획
기능을 수도권의 본사와 연구소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들
을 비전제시자로서 받아들여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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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주 ICT산업 클러스터 발전방향
광주 ICT산업 클러스터의 강약점 분석을 토대로  광주  ICT산업 클러스터의 
발전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  ICT산업 클러스터의 기
회요인을 활용하여 강점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업종의 측면에서 광산업, 가전산
업 및 반도체에 특화하되, 삼성전자와 엠코테크놀로지 등 핵심 대기업 주도의 클
러스터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광주 ICT산업 클러스터의 약점을 보완하여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대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공급업자의 형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력, 연구개발, 생산기술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존 중소기업
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광주 테크노파크 등 중개기관 등은 지역
내 벤처기업과 전문공급기업들을 지원하여 대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유
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지방화 정책에 따라 시행될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혁신 정책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하고 긴밀한 산학협력체제를 강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광주 ICT산업 클러스터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산자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 첨단산
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사업은 광주 ICT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자의 기능은 수도권과의 연계를 통해 보
강하여야 한다. 광주 ICT산업 클러스터가 삼성전자, 엠코 테크놀로지, LG이노텍 
등 대기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바, 클러스터의 발전전략도 이들 대기업의 경영
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들 대기업의 경우 핵심적인 연구기능과 기획기능
을 수도권의 본사와 연구소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비
전제시자로서 받아들여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연구기능을 
지역내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엠코테크놀로지의 경우 한국을 연구개발과 생산 거점화하기 위해 구조를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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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기능까지 유치하는 방안을 모
색해 볼 필요가 있다. 
2) 지역간 기능분담의 기본방향
ICT산업의 지역간 기능분담의 기본 방향은 크게 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지역 ICT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간 기능분담을 통하여 국가 ICT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둔다. 국토전체의 효율성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복을 방지하고 기능 및 역할분담을 꾀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익이 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각 지역은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유치 및 중복된 육성 경쟁을 
해소하고 지역간 기능분담을 통하여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능분담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다수 지역이 저마다 ICT산업을 육성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는 과잉 중복투
자라는 구성의 오류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ICT산업의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되 지역간 기능을 분담하고 이를 연
계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능분담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간 중복을 피하고 차별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별
로 ICT의 세부 특정분야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
하여 지역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이 분담되고 기반구축과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전략과 기능조정을 통해 분담체제의 발전적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ICT산업 유치 및 육성경쟁이 치열하고, 부분적으로 중복이 이루어지고 있
는데, 시장경제모델에서는 조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가치사슬에 근거하여 지역
간 특화도 및 제반 여건분석 등을 통해 전략이나 역할 분담 및 기능을 달리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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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으로 지원 또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어도 임계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간 역할분담할 필요가 있다. 
규모가 확보되어 지역에 정착하며 수도권으로 이전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규모
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능분담을 하더라도 지역내에서는 패키지 지원이 가능한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연구기관만 집적된 연구단지, 생산기능만 집적된 생산단지가 아니
라 연구에서부터 상품화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의 관련 기능들을 확보하는 방
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전략산업으로서 ICT산업 특화분야 구체화 및 세부화
ICT산업은 성장속도가 빠르고 지식기반경제시대의 기반이 되는 산업이며, 한
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중복하여 육성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ICT산업이 한국의 산업발전 역사나 한국인의 특성 
및 한국의 상황 측면에서 볼 때 지역마다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몇 개의 
지역에서 계획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향후의 경제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첫째, 한국경제가 서구의 200년의 산업발전 역사를 30년 만에 뒤쫓아 온 압축
성장의 역사가 있다. 둘째, 이러한 급속한 성장과정에서 ‘신속․빨리 빨리’가 어
느 정도 체화되어 있고 또한 새로움을 좋아하는 성격적 특성이 ICT산업의 빠른 
성장과 부합한다. 셋째,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고부가가치이면서 급성장
하는 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생산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넷째, ICT산업은 우
수인력이 중요한데, 한국의 차세대들은 PC 보급률, 인터넷 사용 등 ICT산업에 익
숙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ICT산업을 산업중분류에서 접근하여 중복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적합하고 특화된 분야를 세분화하여 발굴, 육성하는 등 목표 분야
(target)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후방연계에 해당하는 지식이나 연구개발 지원과 전방연계에 해당하는 마케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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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지원서비스는 국가가 인프라로서 기반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별 특화된 분야로는 서울 소프트웨어, 수원-천안 반도체와 디스플레
이, 대전 부품 및 소프트웨어 패키지, 청주 반도체와 전자부품, 광주 가전과 광산
업 및 전자부품, 구미-대구 모바일과 디스플레이이다. 
(2) 초광역 클러스터 위주로 분담․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도모
클러스터의 범위는 국가나 지역 또는 산업 여건에 따라 다르다. 국토가 넓은 
국가의 경우 클러스터는 수 백㎞에 걸쳐 있기도 하고,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클
러스터의 경우 단지규모 또는 소도시일 수 있다. 예컨대, 캐나다 온타리오 자동
차 산업의 경우 윈저-에섹스에서 온타리오 더 나아가 미국 디트로이트에 걸쳐 초
국경적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ICT산업의 경우 핵심도시와 핵심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주변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핵심과 주변을 연계하여 초광역 클러스터로 유
도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수원 중심의 ICT산업은 용인, 이천, 성남, 부천, 안
산, 안양, 화성 지역을 거쳐 천안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초광역 클러스터 내에서 또 다른 연계는 인력 및 기술개발, 생산기반 구축, 연
구개발기반 구축 등 기능별 역할분담과 협력이다. 대구․경북의 전자정보기기산
업과 초광역 클러스터는 대구경북 과학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대구 테크노폴리
스, 구미 국가산업단지, 칠곡 경북 하이테크 빌리지 등과 연계하여 대구-칠곡-구
미를 잇는 ICT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초광역 클러스터간에도 핵심기능과 주변기능, 핵심지역과 주변지역, 핵심산업
과 주변산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꾀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는 서울
이 핵심기능을 담당한다면, 대전은 아직 주변기능, 제조분야에서 경기도가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면, 영남권이나 충청권, 호남권은 아직 주변기능으로 기능을 분
담함으로써 상생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실리콘밸리와 인도간의 연계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 실리콘밸리와 인도간의 연계가 노동비용의 차이를 이용
하여 수직적 연계를 구축하고 상생 발전하였듯이 우리나라 수도권과 타 권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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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입지비용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3) 성장단계별․지역별 육성전략을 연계
기업이나 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입지내용이 다르므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지원과 육성전략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지식과 정
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초기 단계의 경우 대도시 지향성이 높다. 성장기가 지
나면서 기업들은 높은 비용과 임대료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변지역으로 이
전하게 된다. 따라서 형성기 ICT산업 클러스터와 성장기 ICT산업 클러스터를 연
계함으로써 지식․시장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형성기 클러스터는 성장기 
클러스터와 교류함으로써 시장, 마케팅 정보를 얻는 대신 기업가정신, 혁신, 새로
운 지식을 전해줄 수 있다.  
ICT 서비스업의 경우 창업은 서울에서 하고 성장기는 지방대도시에서 보내며, 
성숙기에는 주변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특성화 정책도 
가능하다. 제4장의 분석결과를 통해 볼 때 서비스․소프트웨어․성장기 유형의 
경우는 대개 서울 등 대도시 입지특성이 강하고, 기기 제조업․성장기 유형의 경
우는 수도권 지역, 경북 구미와 인근지역, 서비스․형성기 유형의 경우는 대전, 
제조업․형성기 유형의 경우는 광주, 천안, 청주가 해당되므로 성장단계와 지역
별 산업의 육성전략을 연계시킴으로써 특성화가 가능하다.
(4) 공동협력을 통한 임계규모 확보
지역간 기능분담에서 중요한 것은 인위적인 기능분담이 아니라 ICT산업 발전
에 대한 공동의 임무를 부여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틀을 만드
는 것이다. ICT산업이 발전하려면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 수많은 지역에서 경
쟁적으로 유사업종에 유사기능을 추진한다면 재원 확보도 어렵고 수요도 확보하
기 어렵다. 지역간 기능분담은 지역내 특화와 전문화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기능을 불충분하게 수행하는 것 보다는 한 가지 기능이라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전담하고 가지지 못한 기능은 협력을 통해 공동활용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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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반도체 교육훈련사업을 반도체 산업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양적․질적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규모를 확보
하여 추진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이 높을 수 있다. 
2.  ICT산업 클러스터 유형별 지역간 기능 분담 방안
제3장과 제4장 그리고 제5장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ICT산업 클러스터의 유형
을 국제서비스도시 모형, 자본성장 모형, 기능전문화 모형, FDI 성장 모형으로 유
형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유형화는 단일기능형․다기능복합형, 계획형․자연발
생형의 축을 중심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유형화할 경우 
제4장 분석에서 누락되었던 다른 도시에도 적용가능하며, 또 신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지역 여건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단일기능형보다
는 다기능복합형이, 계획형 보다는 자연발생형이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다. 
<그림 6-1> ICT산업 클러스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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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암스텔담과 같은 국제서비스도시 모형은 서울 강남 ICT산업 클러스
터가 적용가능하며, 다기능복합형․자연발생형이다. 스칸디나비아의 시스타나 
헬싱키 같은 자본성장 모형은 수원 ICT산업 클러스터가 적용가능하며, 단일기능
형․자연발생형이다. 대덕과 같은 R&D 전문화 모형은 단일기능형․계획형으로 
울루의 초기 단계와 같으며, 2단계, 3단계 성장지원이 필요하다. 광주, 청주, 천안, 
구미와 같은 생산전문화 모형은 단일기능형․계획형으로 연구개발과 생산자서
비스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신규로 ICT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DMC, 송도 미디어밸리, 판교, 과천, 그리고 대구 테크노폴리스 등은 계획형으로 
다기능복합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FDI 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초기 성장의 
한계를 빠른 시간내 극복할 필요가 있다. 
1) 국제서비스 도시 모형의 기능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는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다기능복합형 클러스터로서 
성공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요인을 제거하여 전
국적인 차원에서 성공모델로 삼고, 선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육성시켜 나갈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선도적 클러스터인 만
큼 지방에서 추진하는 분야와 중복을 지양하고,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 지역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지침으로서 
최근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 선정한 바와 같이 하위단위별로 중점사업
을 선정하여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서울의 경우 문화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 특성상 ICT산업 중에서도 소프트웨어․멀티미디어 중심의 ICT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최근 강남 클러스터의 경향을 보면, 순수 기
술형 벤처업체들이 떠나가고, 게임업체와 영화사 등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속
속 상륙하고 있다. 
강남 클러스터의 경우는 약점으로 지적되는 연구기관의 확충을 위해 1단계는 
권역내 국책연구소, 2단계는 권역외 지방대학과의 활발한 연계 프로그램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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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 하다. 이를 통해 강남 클러스터의 경우는 시장의 중심기업 기능 - 수도권 
국책연구소는 ICT산업 육성의 전국 싱크탱크 기능-권역외 지방대학의 연구소는 
응용연구 기능 등으로 역할 분담 및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간적으로는 기업은 성장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입지의 내용이 다르므로 각 
단계별로 차별화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지식과 정보가 중요시되는 초기단계의 
경우, 대도시지향성이 높지만, 성숙기기업의 경우 비용과 임대료 등의 요인으로 
중심도시로의 지향성이 떨어진다. 성숙단계의 기업들은 혁신과 암묵적 지식교류
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생산시설 구비의 필요에 따라 비용과 임대료 
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심도시로부터 외곽으로 이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들을 위한 수단에서 확대하여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
을 수용할 수 있는 집적지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간적으로는 예
를 들어 서울 입지기업이 수도권에서 서울을 벗어나도 어느 정도 입지가 가능한 
지역이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보다 넓은 규모의 
부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위한 여건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는 벤처기업 주도의 자연발생적 클러스터
로서 전국 뿐 아니라 국제적인 모델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장기에 있는 
국내 선도적 ICT산업 클러스터로서 밖으로는 실리콘밸리 등과 연계하는 등 국제
화하고 안으로는 대덕 등 형성중인 클러스터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인터넷분야 국내 대기업 뿐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의 국
내 최대 집적지이자 혁신 클러스터로서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강남 ICT산업 클러
스터만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 및 기능강화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에 없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 연구개발 분야를 각 지역
과 기능 분담함으로써 지역의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산업
연계관계(권역내 클러스터링), 지식교류(사이버 대학 등을 통한 지리적 마찰 극
복), 기술개발(해외 대학 및 업체 연계), 기업지원서비스(권역내 통합 지원서비스 
기업 등)등의 기능분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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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국제서비스도시 모형
2) 자본성장 모형의 기능
수원-천안 ICT산업 클러스터는 대기업 주도의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업종분포와 향후 계획
을 감안할 때 경기북부-수원-기흥-천안을 하나의 벨트로 보고 이 지역을 반도체-
디스플레이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삼성전자가 위치
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의 경우 삼성 중심의 천안-아산, LG 필립스 중심의 파주
로 성장기와 형성기 클러스터가 하나의 벨트 내에 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 
LCD는 LG 필립스 LCD가 각각 핵심 주도기업으로서 이들이 비젼제시자 및 시스
템 조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자본성장 모형 또한 국제서비스 도시 모형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선도적 
클러스터 중의 하나이므로, 지역내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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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클러스터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아웃소싱이 증대하는 추세
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의 품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세계적
인 ICT 혁신 클러스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학, 연구기관 등 연구개발과
의 접목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을 창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내에서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간 연구․기술․경영․인력 등의 측면에
서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에 의해 유지되어 온 
만큼 지역 내 연구․기술․인력과 긴밀한 연계가 없을 경우 기업이 이전하는 동
기로 작용할 수 있다.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의 경우 경기북부-천안-아산은 형성기
이고 구미-대구 지역은 성장기에 있으므로 지역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는 기흥의 삼성전
자를 중심으로 경기남부와 천안 제2지방산업단지에 장비업체들이 집적되어 있
으며, 청주(하이닉스), 광주(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 등의 일부 업체들과 협력과 
경쟁 등 기업간 연계 강화를 통하여 경쟁우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6-3> 자본성장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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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전문화 모형의 기능
(1) R&D 기능 전문화 모형
대전 ICT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연구기관 중심의 단일기능형․계획형이다. 조
성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연구기관만의 집적으로 인하여 파급효과가 작았고, 아
직 임계규모 미확보로 벤처캐피탈, 법률, 컨설팅 서비스 등의 시장이 미발달하여 
서울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ICT 관련 다국적기업의 지역 내 
유치를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벤처기업의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품 및 소프트웨어 패키지 산업이 클러스터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연구개발 
및 상용화에 초점을 맞추어 클러스터를 성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대덕연
구단지에 집적된 ICT 관련 대학과 연구기관의 인력을 바탕으로 인력 양성과 공
급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단순 프로그래밍 보다는 시스템 분석, 시스
템 설계 능력을 갖춘 고급기술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므로 인력양성 기능을 담당
할 필요가 있다.  
<그림 6-4> 연구전문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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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기능 전문화 모형
구미 ICT산업 클러스터는 생산기능 중심의 단일기능형․계획형으로  대기업 
주도의 모바일-디스플레이의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현재의 업종분포를 감안할 때 김천-구미-칠곡-대구를 하나의 벨트로 보고, 이 
지역을 모바일-디스플레이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삼
성전자가 위치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의 경우 품목에 따라 이 지역이 국내 생산
의 33%-47%를 생산하는 최대 집적지이다. 모바일은 삼성전자, PDP는 LG 전자, 
LCD는 LG 필립스 LCD가 각각 핵심 주도기업으로서 이들이 비전제시자 및 시스
템 조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구미지역 ICT산업 클러스터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안정적인 혁신클러스터
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역내․외적으로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내
에서는 클러스터를 지역적으로 구미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김천-구미-칠곡-대구
를 연결하는 초광역 클러스터로 성장시키되, 특히 대구와 경북지역을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구라는 대도시가 갖추고 있는 교육, 금융, 문화, 쇼핑 등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구미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의 취
약한 입지경쟁력이 보완될 수 있다. 전문공급업자의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급 연구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이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임금도 
중요시 하지만 삶의 질을 결정하는 생활 인프라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활 인프라는 핵심 대기업의 연구인력 충원에도 매우 중요하며, 따라
서 핵심 대기업의 지역 유치 혹은 이탈방지를 위해서도 대구와의 연계는 필요하
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연구소가 없는 
상태에서 대학의 연구역량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고급 연구역량을 갖춘 
대학이 대부분 대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바,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대구와의 
연계는 필수적이다.
또한 구미 지역이 분담할 모바일기기와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는 ICT산업
이지만, 완성품의 특성상 기계 분야와 접목될 필요가 있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섬유산업이 발달하였고, 이에 따라 섬유기계를 중심으로 한 기계금속 산업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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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산업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구미 지역 ICT산업 클러스터가 모바일과 디스
플레이에 특화한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구 지역의 기계금속부품 
클러스터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역외 지역과의 연계로서는 수도권 및 충남권과의 연계를 생각할 수 
있다. 구미지역 ICT산업 클러스터를 주도하는 핵심 대기업은 본사 및 주요 연구
기능을 수도권에 두고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
는 비전제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혁신 클러스터
의 주요 구성요소인 비전제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존재하는 본
사의 기획기능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미 지역 디스플레이 분야를 주도하는 LG전자, LG필립스디스플레이, LG필
립스LCD의 경우 핵심 연구기능을 안양에 배치하고 있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최
종 제품이 아니라 부품이기 때문에 제품 자체에 표준화가 필요하다. 또한  원가 
및 품질 우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품이나 
소재의 조달에 있어서도 글로벌 소싱이 필요하다. 이 경우 협력업체와의 공동연
구를 통한 신제품의 개발보다 기술력 있는 협력업체의 선정이 중요하므로 연구
기능을 수도권에 두어도 큰 지장이 없다.
모바일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모바일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이고, 지
역의 모바일 부문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차별화 전략을 구사
하고 있다. 이 경우 차별화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생산하기 위해서는 협력
업체와의 공동 개발이 중요하므로 연구개발 기능의 상당 부분을 지역으로 이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차세대 기술과 디자인 개발은 서울의 본사가 전 세계
에 배치되어 있는 지사와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바일 부문과 디스플레이 부문이 다소 상이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각 부문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도권의 연구소 및 본사가 수행하고 있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기술발전이나 시장동향에 관한 정보를 다국적기
업인 대기업 본사가 전 세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이를 지역에 제시함으로
써 클러스터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선도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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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미 지역의 ICT산업 클러스터는 기술발전이나 제품개발의 방향 등 클
러스터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비전제시자의 기능을 수도권과 연계를 
통해 획득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대기업은 시스템조
직자로서, 중소기업은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전문공급업자로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디스플레이의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보아 충남 지역과 구미 지역에 
분포하여 있는 바, 중복투자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두 지역
의 경우 충남 지역은 부품, 장비, 모듈 중심인 반면, 구미 지역은 시스템과 소자 
중심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양 지역간 기능 분담을 
실현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는 양 지역이 무게중심을 어느 부문에 두느냐의 문제일 뿐, 특화에 
의한 완전한 기능 분담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충남의 경우는 삼
성전자가 주도하고 구미의 경우는 LG전자, LG필립스디스플레이, LG필립스LCD
가 각각 주도하는 체제로서, 이들 대기업은 국내시장 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로서 상호 기능을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화에 의한 기능분담 및 상호 연계’와 같은 접근방법 보다는 오히려 
두 지역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간 경쟁을 지렛대로 활
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양 지역의 경쟁관계를 조
성함으로써 두 지역 모두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설정할 필요
가 있다. 다만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류 및 협력을 정책적으로 조장함으로써 두 
클러스터간에 간접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주 ICT산업 클러스터는 생산기능 중심의 단일기능형․계획형으로 하이닉스
와 동부 아남반도체, 그리고  LG 전자와 LG 화학 중심의 전자부품 산업이 집적
해 있다. 지역에 핵심기업은 입지해 있으나 부품 공급업체는 경기남부, 충청, 구
미 등에 산재해 있다. 충청지역에 반도체 인프라가 풍부하고 경기남부와의 연계
가 용이하여 기흥-천안-청주를 잇는 반도체 벨트 형성이 가능하다. 전자부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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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 많으므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급업체들이 집
적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기능과 연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광주 ICT산업 클러스터는 다기능 복합형으로 계획되었으나 아직 생산기능이 
지배적인 클러스터 형성기에 있다. 삼성전자가 가전 부문을 모두 광주지역에 집
적시킬 계획이 있으므로 국내 디지털 가전의 최대 집적지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 엠코테크놀로지가 입주해 있으나 섬
과 같은 존재이므로 R&D 기능을 유치하고 공급기반을 강화하여 세계와의 연계 
창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게임콘텐츠를 중심으로 인력양성 등이 추진되고 있으
나 아직 거점을 구축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수도권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
다. 광산업 또한 기반은 구축되어 있으나 임계규모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광주가 가진 ICT산업 간을 연계하고 이 산업들을 연구개발기능과 다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림 6-5> 생산전문화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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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DI 성장 모형의 기능
(1) 기능 전문화 모형과의 접목
한국시장은 최근 다국적 기업들의 테스트 마켓으로 각광받고 있어 다국적기업
들의 연구개발 센터 유치에 용이한 환경이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 이유중의 하
나는 한국의 소비자들이 유행에 민감해 한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제품은 세
계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네슬레(음식료), 유니
레버․로레알(화장품) 뿐 아니라 핸드폰에 있어서도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수준
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한국시장에 먼저 제품을 출시하고 소비자 반응을 테스트
하고자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에 연구기능 중심의 대덕이나 생산기능 중심의 구미, 광주, 청주, 
천안 등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단일 기능을 다기능 복합형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내에 유치되어 있으면서 서울에 사무소만 두
고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많은 기업들이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사업여건이 
미성숙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을 통한 지원도 모색할 필요가 있겠
지만 그보다는 규제완화만을 통해서도 다기능복합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본
다. 입지규제 완화시 우려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여 임대하는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2)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신규 계획적 조성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같이 가용토지가 부족하
고, 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전략 또한 필요하
다. 지방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계획적 단지개발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적 국토관리․환경관리 차원 뿐 아니라 계획적 클러스터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과거와 다르게 이제부터는 단일기능이 아닌 다기능
복합형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산업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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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경우에는 혁신의 선형 모형 보다는 상호작용 모형이 훨씬 설득력이 있으
므로 연구나 생산의 단일기능 중심 보다는 연구․생산․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다기능복합형․패키지형으로 조성해야 한다. 
<그림 6-6> FDI 성장 모형
이 경우 국내 기업만으로 조성되기 보다는 해외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자본
의 유입 뿐 아니라 고급두뇌의 유입 그리고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그들의 노하
우를 학습하고 전파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40년간 다국적 기업들의 
OEM 생산을 통해 제조업의 생산기술과 공정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으나 지식
기반경제시대의 핵심 부가가치 창출을 담당하는 서비스부문의 노하우는 학습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지식기반경제시대 서비스 부문은 아일랜드나 이스라엘, 그
리고 인도 등으로 아웃소싱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을 발
전시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산업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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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업은 기존산업이 집적된 지역 보다는 여건이 좋은 새로운 지역․시
설을 선호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DMC,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과천, 판교, 대구 테크노폴리스 등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전략은 다기능 복합형
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으며, 이 때 외국자본을 유치할 경우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들을 유치하는 수단으로는 재정지원, 세제지원, 인프라 지원 등 많은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프라 지원 특히 토지와 건물 등을 
분양 보다는 임대로 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다른 어떤 지
원보다 입주하는 기업에게나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나 국가에게도 바람직
하다. 국내에서 토지나 건물을 구입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기업 보다는 기업활동
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그들이 가진 지식을 전파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들을 유치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게도 유리하다.
3.  ICT산업 클러스터간 차별적 지원방안
ICT산업 클러스터가 담당하게 될 선도, 네트워크, 거점 및 전문 기능을 중심으
로 기능을 분담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차별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
다. 선도기능을 담당하는 클러스터로서는 강남 테헤란밸리, 수원 ICT산업 클러
스터가 해당될 수 있다. 강남 테헤란 밸리 ICT산업 클러스터는 일본의 비트밸리, 
중국의 중관춘, 네덜란드의 암스텔담, 핀란드의 헬싱키, 스웨덴의 시스타 등 세계
적인 클러스터와 협력하고 경쟁할 필요가 있다. 협력-연계를 통해서 현재 테헤란 
밸리의 정체를 극복하고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선도적․국제적 클러스터의 경우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만큼 정부의 역
할은 크지 않다. 정부는 기업과 기업이 입지한 클러스터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
록 입지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신규 진입을 촉진시켜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대덕의 경우 연구기능 중심형 전문 클러스터로서 지식 공급은 풍부하나 생산 
및 시장과 기업지원서비스가 취약하다. 기업지원서비스는 인프라로서 정부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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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벤처기
업과 연계해야 한다. 이 경우 다국적 기업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입지지원 및 규
제완화 등의 조치가 재정지원보다 더 필요하다. 연구기관과 벤처기업이 클러스
터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므로 벤처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테헤란 밸리를 벤치마킹 하거나 기업지원서비스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
다. 
천안-아산, 구미-대구, 광주, 청주 ICT산업 클러스터는 생산기능 중심형 전문 
클러스터로서 핵심지식과 시장연계가 취약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 클
러스터들은 지식을 공급받고 시장을 개척하며 공급기반을 확충하는 일이 클러스
터의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식연계와 공급기반 확충은 인프라이기 때문
에 정부가 담당할 필요가 있고 시장연계는 클러스터내 기업들 스스로 노력할 필
요가 있다. 핵심 대기업에게 지식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해외 연구기관이나 대학, 
국내 우수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공급기반이 되는 협력기업
들의 취약한 기술력을 보강해 주는 것이 클러스터의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 
또 계획적으로 신규 조성코자 하는 경우는 다기능복합형․패키지형으로 조성
하여 혁신의 상호작용 모형이 작동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지원 뿐 아
니라 규제완화를 통하여 다국적기업과 기관, 외국 대학 및 고등학교, 외국 병원 
등 세계적인 시설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규제가 적절히 완
화될 경우 계획적 클러스터 조성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클러스터간의 네트워크 수준을 보면 수원과 테헤란밸리 ICT산업 클러스터는 
국제적 수준이 높고, 대덕 ICT산업 클러스터는 지식공급 측면에서 국가적 수준
에 있으며, 네트워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성장해 
가도록 하되 다른 지원보다는 적절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천안, 청주, 광주 ICT산업 클러스터는 지역적 수준에 있으며, 지식공급과 시장 
연계를 모두 공급받을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정부가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지식 
인프라를 연계하며, 시장개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덕의 경우 지식 인프라는 
풍부하나 기업지원서비스와 시장이 취약하므로 정부는 이 부분을 집중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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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전략적 차원의 계획만 존재하는 신기술산업 육성정책
도 클러스터링해 나감으로써 성과를 빠른 시간내 확보할 수 있다. 신산업, 차세
대 성장동력산업, 핵심부품소재산업, 그리고 차세대기술 관련 클러스터를 국가
적으로 조성해 차세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 6-7> 클러스터간의 네트워크 수준
국지적 수준
국가적 수준
지역적 수준
국제적 수준
네트워크 수준
결절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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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연구의 한계
제7장에서는 앞의 모든 장의 내용을 고려하되, 제5장의 ICT산업의 지역내 및 지역간 
연계 특성과 제6장의 ICT산업의 집적과 지역간 기능분담 방안에 관한 연구 내용을 중
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ICT산업의 지역간 기능분
담의 네 가지 기본원칙과 네 가지의 ICT산업 클러스터의 기능분담 및 연계 방안을 제
시하고 각 지역별 기능분담 방안을 요약 정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1.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기술산업은 정보화 시대 이후 세계경제성장의 원천일 뿐 아니라 우리
나라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다. 세계의 유수 성장지역이나 혁신지역 대부분이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성장으로 성공사례가 되었다. 우리나라 경우를 보아도 그렇
다. 테헤란 밸리, 수원, 대덕, 구미 모두 ICT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나 지역에서 ICT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몇 개의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전 시․도가 ICT 
관련산업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대다수의 지역이 저마다 ICT산업을 육성하게 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는 과잉․중복 투자라는 구성의 오류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오류
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ICT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되 하위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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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세부화․구체화하고 지역간 기능을 분담하며 이를 연계함으로써 국가 전체
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ICT산업과 관련산업 및 지원기능의 공
간적 집적과 기능적 연계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ICT산업의 발전 모델을 발굴하고 
이 모델들이 궁극적으로는 다른 지역과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간 
역할 분담 및 연계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ICT산업이 
기능을 분담할 만큼 지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지, 집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중에서도 지원기관과 정책적 육성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심층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ICT산업 클러스터 유형화를 위한 선정기준은 ICT산업도시, ICT산업
집적지역의 핵심도시, 지원기관 분포 그리고 정책적 육성의지가 있는지를 기준
으로 하였다. 
선정된 도시들은 다시 산업유형별․성장단계별, 그리고 발생유형별․수행기
능별로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서비스업․성장기 유형, 제조업․성장기 
유형, 서비스업․형성기 유형, 제조업․형성기 유형, 그리고 단일기능형․자연발
생형, 단일기능형․계획형, 다기능복합형․자연발생형, 다기능복합형․계획형이 
그것이다. 서비스업․성장기 유형으로는 서울 테헤란 밸리(다기능복합형․자연
발생형)를 선정하였다. 제조업․성장기 유형으로는 삼성전자 중심의 수원(단일
기능형․자연발생형), 서비스업․형성기 유형(벤처형)으로는 대덕(단일기능형․
계획형), 제조업․형성기 유형으로는 광주, 천안, 청주(단일기능형․계획형)를 선
정하였다. 
각각의 ICT산업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집적된 ICT산업의 규모와 클러스터링, 
핵심기능의 존재를 파악하였다. 또한 지역내․지역간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연
계특성을 분석하고 클러스터 구성요소들의 네트워킹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강약점을 분석하여 파악된 클러스터간 상호보완적 기능분담 및 연계방
안을 제시하였다. 
ICT산업의 지역간 기능분담의 기본 방향은 크게 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지역 ICT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간 기능분담을 통하여 국가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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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두었다. 국토전체의 효율성 뿐 아니라 국가균형발
전 차원에서 중복을 방지하고 기능 및 역할분담을 꾀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각 지역은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유치 및 중복된 육성 경
쟁을 해소하고 지역간 기능분담을 통하여 상생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능분
담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능분담을 위한 네 가지 원칙을 설정하였다. 첫째, 지역간 중복
을 피하고 차별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능조정을 통해 분담체제의 발전
적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적어도 임계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간 역할분담을 하였다. 넷째, 기능분담을 하더라도 지역내 패키지 지원이 가
능한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러한 원칙하에 ICT산업 클러스터의 기능분담 및 연계 방안을 크게 네 가지
로 제시하였다. 첫째, 전략산업을 산업중분류에서 산업 소분류 또는 산업세세분
류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고 육성 목표 분야를 제시하였으며, 유사 지역간 연계
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둘째, 초광역 클러스터 위주로 분담․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디스플레이의 경우 경기북부-수원-천안, 구미
-대구로 이어지는 디스플레이 벨트는 초광역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였
다. 초광역 클러스터간에도 핵심기능과 주변기능, 핵심지역과 주변지역, 핵심산
업과 주변산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코자 하였다. 
셋째, 성장단계별․지역별 육성전략을 연계하였다. 기업이나 산업의 성장단계
에 따라 요구되는 입지내용이 다르므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 
지원과 육성전략을 제시하였다. 넷째, 공동협력을 통한 임계규모 확보의 필요성
을 제시하였다. 지방에서는 생산위주 기업들로 인하여 교육훈련, 연구개발, 기업
지원서비스 수요가 임계규모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선발지역, 성장지역 또는 
대도시와의 연계를 통해 규모를 확보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각각의 클러스터들간 기능분담 및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 강남 ICT산
업 클러스터는 벤처기업 주도의 자연발생적 클러스터로서 전국 뿐 아니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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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모델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정하고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문
화콘텐츠, 인터넷분야로 특화하되 벤처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덕과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서비스 맟 시장 연계를 강조하였다.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는 연구
개발기능이 취약한 반면 기업지원서비스와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대덕은 연구
개발기능은 강한 반면 기업지원서비스와 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상호보완이 가
능하다. 
수원-천안 ICT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대기업주도의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세계
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와 향후 계획을 감안할 때 
경기북부-수원-기흥-천안을 하나의 벨트로 보고 이 지역을 반도체-디스플레이로 
특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경기북부와 천안-아산은 형성기에 있고, 수원-기흥
은 성장기에 있다. 이 클러스터는 구미-대구 모바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와 약
간의 중복이 있으나 디스플레이 산업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에 있는 만큼 지역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
다. 
대전 ICT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임계규모 미확보로 벤처캐피탈, 법률, 컨설팅, 
서비스 시장이 미발달하여 서울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핵심업종은 부품 및 소프트웨어 패키지 산업이고 혁신 클러스터 초기단계에 있
는 만큼 지원서비스와 시장부문에서 강남 ICT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를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청주, 광주 등 타 지역 클러스터와 공간과 하위산업 측면에서 연계되
지 않으며, 주변지역으로의 확산도 아직 미약한 형성기에 있는 집적지는 핵심기
업을 중심으로 공급기반강화와 공급기반의 기술력을 보강해 줄 필요가 있다. 청
주와 광주가 전략산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부품산업의 경우 수입에 의
존하는 품목이 많으므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급업체들이 집적될 수 있는 기반
을 구축하고 연구기능과 연계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역내 광
산업, 전자부품산업, 가전산업간 연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ICT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ICT산업의 혁
신클러스터를 조성하되 지역간 기능을 분담하고 이를 연계함으로써 국가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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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ICT산업이 성장속도가 빠르고 국민적 특성과 여건상 적합하기 때문에 집
중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경쟁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ICT산업 중 
우리나라가 취약한 핵심부품산업을 세분화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을 지적하였다. 
세계적인 수준, 국가적인 수준, 지역적인 수준의 클러스터가 존재하고 있고, 
각각의 기능도 국제서비스도시 모형, 자본성장 모형, 기능전문화 모형으로 차별
화 되는 만큼 각 모형간 기능을 분담하고 연계함으로써 상생발전할 필요성을 지
적하였다. 특히 신규 조성 계획이 있는 DMC, 송도, 과천, 판교, 대구 테크노폴리
스 등은 다국적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생산자서비스기업 등을 유치하여 계획
된 공간내에서 자본과 기술 및 지식과 시장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빠른 
시간내 국제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0년 전부터 ICT산업
이 우리경제를 실질적으로 견인해 온 만큼 ICT산업 클러스터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여 혁신주도형 경제, 혁신기반형 국토구조로 바꾸어가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 ICT산업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성장기․형성기 클러스
터를 추출하였고, 추출된  클러스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특성을 밝히다 보니 
클러스터별 내용의 범위와 깊이가 다르다. 따라서 각 클러스터별로는 심층적으
로 제시하지 못한 면도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ICT산업 분류에서는 정보통신산
업 통계연보와 산업연구원의 지식기반산업 분류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하여 의료
기기가 누락되었다. 또한 ICT산업이 핵심산업이 아니고 지원산업인 지역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였다. 지역간 기능분담 방안 연구여서 전국 주요 지역이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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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지역이 제외되었다. 부산, 마산, 창원 등 매핑시에는 ICT
산업이 집적된 것으로 나타나나 기계산업이 핵심이고 ICT산업이 지원산업이어
서 분석은 제외하였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기능분담 방안 연구여서 미시적․심층적 접근이 미흡하였
다. 통계자료를 활용한 거시적 차원의 분석과 더불어 지역 심층자료가 필요하여 
지역전문가와의 협동연구로 미시적으로 접근하기는 하였으나 단년도의 연구로
는 한계가 있었다. 
2) 향후 연구과제
ICT 분야도 하위산업으로 접근하면 광범위하므로 발굴된 ICT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심층 연구가 이루어져 취약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발굴된  ICT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조성단계부터 최근까지 역사적 접근 차
원에서 실패요인, 성공요인을 분석․제시함으로써 지역혁신 RIS 시범 사업 등 
최근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사업들에 대한 모범사례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더
욱이 ICT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북아 차원․세계적 차원
의 클러스터들과의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나 국내의 지역내․지역간 기능분
담방안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또한 ICT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
하기를 희망하는 BT 산업 분야에 대한 기능분담 방안 연구 또한 필요하다. 업종
측면에서 접근한 기능분담뿐만 아니라 지식기반경제시대 들어서서 필수적인 인
프라가 된 연구개발 기능 또한 지역간 연계와 분담이 필요하다.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은 필수적인데, 어느 정도의 규모가 집적될 필요가 
있는지, 연구개발 특성에 따라 입지패턴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연구개
발기능의 지역간 연계 및 분담 방안 연구 또한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235
    R  ․  E  ․  F  ․  E  ․  R  ․  E  ․  N  ․  C  ․  E
  참 고 문 헌
강남구. 2002. 「테헤란밸리의 벤처생태계 분석 및 장기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강창덕. 2002. “산업연관표로 본 한국 ICT 클러스터의 산업연계 특성과 그 정책적 함의”. 
「국토연구」. 제34권. 제3호. pp.99-112.
경기도. 2004. 「경기도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광주광역시. 2004. 「광주 전자산업진흥계획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2004. 4.
권남훈․최계영․오정숙. 2003. 「2003 IT산업 경쟁력 국제비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영섭․김동주. 2002.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특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국토연
구원.
박 경. 1999. “상호작용적 혁신과 지역혁신체제”. 「공간환경」 1999년 봄호(통권 63
호). 한국공간환경학회.
박세근. 2004. “중국 IT산업 정책의 변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박세근. 2004. “중국 IT산업의 현황과 우리 기업의 진출방향” 수은해외경제 2004.3
박영철․장철순 2001. 「IT산업 발전에 따른 지역산업 구조개편과 육성방안 : 대구지
역 섬유산업의 IT화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산업자원부. 2004.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 지역특화사업에 관한 보고서(2차년도 중
간보고서)」. 충남 테크노파크.
산업자원부. 2004.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 2004.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정책」.
신창호. 2001. 「서울시 IT산업의 집적화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36
신창호․정병순. 2002. “서울시 ICT산업의 클러스터 형성과 그 발전과정”.  「서울도
시연구」. 제3권 제1호. pp.15-33.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주). 2004. 「2004년 2/4분기 서울시 오피스 임대시장 동향
분석 자료」.
양규환. 2004. “충북 바이오토피아와 오창캠퍼스”. 테크노피아 충북 창간호. 충북전략
산업기획단.
오마에 겐이지, 안진환 옮김. 2000. 「보이지 않는 대륙」. 서울: 청림출판.
이공래 외. 2002. 「우리나라 지식클러스터 실태와 육성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덕희․ 한병섭. 2001. 「IT산업의 집적지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이병민. 2001.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 기업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 서울대학
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은민. 2002. “중국 IT 산업의 정책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제14권 제23호.
이재열. 2001. 「테헤란밸리 지식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이종문․윌리엄 F. 밀러 등. 2001. 「실리콘밸리를 만든 사람들」. 중앙일보 뉴스위크 
미디어 인터내셔날.
이토 토모히로. 2004. “일본에 있어서의 IT 기술자의 수요전망과 장래의 과제”. 미쓰비
시 종합연구소. 
임태윤. 2004. “급부상하는 인도 IT산업의 잠재력”,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436호.
정병순․신창호. 2002. “수도권 정보통신산업 클러스터의 지역거버넌스”. 「지역연
구」. 제18권. 제2호. pp.29-53.
정보통신부. 2001. 「지식기반산업 집적지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차형우. 2004. “전기전자부품의 현황과 중요성: 전기전자부품의 발전이 IT, NT, BT 그
리고 ST 발전의 지름길이다”. 「테크노피아 충북」. 제1권 2호. 충북전략산업기획
단.
최계영 외 2002. 「정보통신산업 중장기 시장 전망(2002～2007)」. 정보통신정책연구
원.
참 고 문 헌    237
충북개발연구원. 2002. 「충북산업론」.
충청남도. 2004.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한국개발연구원. 2003. 「한국의 산업경쟁력 종합연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산업은행. 2000. 「IT 산업의 실태 및 발전방안」.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1. 「서울소프트타운 현황 조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3. 「IT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보고서」.
한국은행. 2003. 「2000년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2000. 「정보통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허남용. 2000. “낙후지역 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미발표 자료.
홍성범 외. 2000. 「해외 신흥 혁신클러스터의 특성 및 성장요인 : 이스라엘, 인도, 중
국, 대만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유수. 2002. 「한․중․일 IT산업의 전략적 제휴 현황과 향후 전략 : 지식연계를 중심
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황주성 외. 1999. 「정보통신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 : 서울S/W타운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ndré van der Meer, Willem van Winden and Paulus Woets(eds.). 2003. ICT 
Clusters in European Cities During the 1990s : Development patterns and 
policy lessons. MUTEIS.
Antonelli, 2000, "Collective Knowledge Communication and Innovation: The 
Evidence of Technological Districts, " Regional Studies, vol. 34(6). 
pp.535-547.
Balasubramanyam, V. N. and Balasubramanyam, Ahalya. 2000. "The Software 
Cluster in Bangalore". in Regions, Globalization and the Knowledge-Based 
Enonomy. Dunning John H(ed.). pp.349-363.
Berranger, P. and Meldrum. M. C. R.,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Local 
Clusters to Increase Global Competitiveness and Local Cohesion : The Case 
238
of Small Business in the Creative Industries". Urban Studies. vol. 37(10). 
pp.1827-1835.
Bresnahan, T. Gambardella, A. and Saxenian. A. 2001. "'Old Economy' Inputs for 
'New Economy' Outcomes: Cluster Formation in the New Silicon Valleys", 
Industrial Corporate Change, Vol. 10(4).
Le Blanc, Gilles. 2004. "Regional Specialization, Local Externalities and 
Clustering in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es" in Knowledge-Economy,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Growth edited by Luigi Paganetto. Aldershot; 
Ashgate.
Charles, David and Benneworth, Paul. 2001. "Clustering and Economic 
Complexity : Regional ICT Clusters in the United Kingdom". in Innovative 
Clusters : Drivers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s. OECD. pp.327-346.
Chaminade, Cristina. 1999. "Innovation Process and Knowledge Flow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ICT) Cluster in Spain". in 
Boosting Innovation : The Cluster Approach. OECD. pp.219-242.
Cohen, S. and Fields, G. 1999. "Social capital and capital gains in silicon valley".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 41(2). pp.108-130.
Cooke. 2001. "Clusters as Key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in A. 
Mariussen(eds.). Cluster Policies: Cluster Development.
Dahl, Michael S. and Dalum, Bent. 2001. "The ICT Cluster in Denmark". in 
Innovative Clusters : Drivers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s. OECD. pp. 
65-90.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01. Business Clusters in the UK: A First 
Assessment.
Fromhold-Eisebith, Martina. 1999. "Bangalore: A Network Model for 
Innovation-Oriented Regional Development in NICs?"  in Making 
Connections edited by Edward J. Malecki & Paevi Oinas. Aldershot: 
Ashgate.
참 고 문 헌    239
Gantz, Hohn. 2004. "40 Years of IT: Looking Back, Looking Ahead". An IDC 
Special Edition Executive White Paper. IDC.
Greeen, Roy et al. 2001. "The Boundaryless Cluster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 Ireland". in Innovative Clusters : Drivers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s. OECD. pp.47-64.
Hachigian, Nina & Wu, Lily. 2003. The Information Revolution In Asia RAND.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Hall, Peter & Markusen, Ann. 1985. Silicon Landscapes. Boston: Allen & Unwin.
Heath, Roger. 1999. "The Ottawa High-tech Cluster : Policy or Luck?". in 
Boosting Innovation : The Cluster Approach. OECD. pp.175-192.
Hertog, Pim den and Sven, Maltha. 1999. "The Emerg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luster in the Netherlands". in Boosting Innovation : The 
Cluster Approach. OECD. pp.193-218.
Hertog, Pim den et al. 2001. "Innovation in and Adolescent Cluster : The Dutch 
Multimedia Cluster". in Innovative Clusters : Drivers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s. OECD. pp.133-154.
Kearney, A. T. 2000. "Internet Cluster Analysis". Annual report. Silicon Valley 
Network
Keyong Dong. 2004. "Zhongguancun High-tech Zone's Overview", Proceeding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Regional Innovation Strategy. The 
International Seminar of Korea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November 
26th, 2004
Kudyba, Stephan & Diwan, Romesh 2002. Information Technology, Corporate 
Productivity, and the New Economy. Westport: Quorum Books. 
Landabaso, M. and Mouton, B.. 2002. "Towards a different regional innovation 
policy : eight years of European experience through the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innovative actions,"  Draft for Publication.
Larosse, Jan et al. 2001. "ICT Cluster Organizations in Flanders : Cooperation in 
240
Innovation in the New Networked Economy". in Innovative Clusters : 
Drivers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s. OECD. pp.113-132.
van der Meer, Andre, van Winden, William & Woets, Paulus(co-eds.). 2003. ICT 
Clusters in European Cities During the 1990s: Development Patterns and 
Policy Lessons, The Case of Amsterdam, Cork, Dublin, Groningen, Helsinki, 
Joenkoeping, Oulu, and Stockholm. European Institute for Comparative 
Urban Research(EURICUR)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the Netherlands
Miller, William F. 2003. "Globalism and the Silicon Valley Habitat: What Makes 
Silicon Valley Tick?" in 대덕연구단지 30년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과학기술부, 
대덕전문연구단지 관리본부.
Norton, R. D. 1999. "Where are the World's Top 100 I. T. Firms and Why?". in 
Innovation, Networks and Localities. Manfred M. Fischer and Luis 
Suarez-Villa Michael Steiner(eds.). pp.235-256.
OECD. 1999. Boosting Innovation.
OECD. 2001. Measuring the ICT Sector. Paris: OECD.
Paija, Laura. 2001. "The ICT Cluster : The Engine of Knowledge-driven Growth 
in Finland". in Innovative Clusters : Drivers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s. 
OECD. pp. 19-46.
Peneder, Michael. 2001. "Dynamics of Initial Cluster Formation : The Case of 
Multimedia and Cultural Content". in Innovative Clusters : Drivers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s. OECD. pp.303-312.
Porter, M. E.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Free Press.
Read Electronics Research 2002. Year Book of World Electronics Data 2002.
Saxenian, Annalee & Jinn-Yuh Hsu, "The Silicon Valley-Hsinchu Connection: 
Technical Communities and Industrial Upgrading",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Vol. 10(4), pp.893-920.
Sivitanidou, Rena. 1999. "The Location of Knowledge-Based Activities : The 
Case of Computer Software". in Innovation, Networks and Localities. 
참 고 문 헌    241
Manfred M. Fischer and Luis Suarez-Villa Michael Steiner(eds.). pp.109-154.
SQW Limited. 2003. "ICT Cluster Mapping and Strategy in the West Midlands 
SWOT Analysis". SQW.
Swann, G. M. Peter. 1998. "Cluster in the US Computing Industry". in The 
Dynamics of Industrial Clustering. Swann et al.(eds.). pp.77-105.
Tamasy, Christine. 2001. "Evaluating Innovation Centres in Germany : Issues of 
Methodology, Empirical Results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in Promoting 
Local Growth : Process, Practice and Policy. Felsenstein Daniel and Taylor 
Michael(eds.). pp.109-126.
Temple, Paul. 1998. "Clusters and Competitiveness: A Policy Perspectives". in 
The Dynamics of Industrial Clustering. Swann et al.(eds.). pp.257-297.
WITSA. 2002. Digital Planet 2002.
Business Week. 2003. June 23, 2002. June 24, 2001. June 18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 2000, 2002
통계청, 광공업통계 조사보고서: 2000, 2002
통계청, 정보통신산업 통계 조사보고서: 1999, 2000.12
242
SUMMARY   243
   S   ․   U   ․   M   ․   M   ․   A   ․   R   ․   Y
  S U M M A R Y
Strategies on Interregional Function Sharing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dustry
Young-Sub Kwon, Seh-Il Byeon, 
Hyun-Sik Kim, and Kyung-Hyun Park
The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dustry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national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the 
information age.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ICT 
industry, there needs to analyze the ICT industry clusters, other related 
industries and supporting functions. This study aims at researching 
strategies on interregional function sharing of ICT industry in Korea.
This report is organized with seven chapters. Chapter 1 is the 
introduction section. It contains background, necessity, goals, 
methodologies and ranges of the research with respect to time, space, 
and contents. Chapter 2 reviews relevant theor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CT industry. The ICT industry is the core industry consisting of 
regional economy. Compared with other industries, the ICT industry has 
the highest R&D investment rate. Due to complexity of the ICT industry 
having a wide variety of meaning, range and classification syste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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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ifferent framework needs to be established to differentiate this 
study from other researches. The theories having strong connection with 
the growth of the ICT industry, such as  Kondratiev's wave theory, the 
New Economy theory and cluster theory, are mainly examined by 
various means. The formation of ICT industry clusters does not only 
require both supply and demand benefit, but also has the possibility that 
each cluster can be developed in different ways according to specific 
industry of the region. 
Chapter 3 deals with development of the ICT industry. In addition, 
the location policies and many cases of the ICT industry are presented 
by comparing domestic and foreign cases. The ICT industry has been 
incrementally diffused from U.S.A. to Asia or Europe. This phenomenon 
is based on locational chang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ffected by 
mass production and standardization. The ICT industry cluster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policy-type and market-type. India and China 
are good examples of Asia. In Europe, ICT clusters are simultaneously 
impacted by central and local location policies. Ireland, Northern Europe, 
Finland and the Netherlands made different cluster models. This chapter 
concentrated on comparing ICT industry policies and growth models of 
some foreign countries having ICT industry clusters with Korea. This 
analytic approach helps to illuminate the limits of the Korean ICT 
industry policies. Generally market-type cluster is dominant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le policy-type cluster in local areas. 
The present condition and agglomeration of the Korean ICT industry 
are reviewed in Chapter 4. Production, employment, R&D, importation 
and exportation,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 and clustering are 
all considered. After the position of the Korean ICT industry identified, 
the criteria for ICT industry clusters are selected. The ICT industry has 
strong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with almost all other industries. 
The formation of ICT industry clusters is showed as a map by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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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view. Seoul, Gyeonggi, Chungnam (Cheonan, Asan), Cheongju, 
Daejeon, Gwangju, Gumi, Daegu, Changwon and Busan are 
representative of ICT industry clusters. ICT industry clusters a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according to the agglomeration degree of 
the ICT industry: the position of cities (ICT industrial cities, ICT industry 
candidate cities, ICT industry potential cities), the presence of a core city 
within local areas, the distribution of supporting institutes, and a 
government policy toward fostering the ICT industry. The cities which 
have more than two of the four conditions are named as ICT industry 
cities, and ICT industry cities a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by growth 
stage and industry type: service industry-growing stage type (Seoul), 
manufacturing industry-growing stage type (Suwon, Gumi), service 
industry-formative stage type (Daejeon), manufacturing industry- 
formative type (Cheongju, Cheonan, Gwangju). 
Chapter 5 covers empirical studies. For evaluating the existing 
clusters and searching for new policy alternatives, empirical studies are 
carried out by both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This chapter is 
focused on researching ICT industry cities, which were classified in the 
former chapter 4, and analyzing interregional function of each city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to strengthen ICT industry competitiveness. 
The growth, location, agglomeration and function of ICT industry cities 
are investigated respectively. Based on the condition and degree of ICT 
industry agglomeration, elements and linkage of each ICT industry 
cluster are analyzed at a regional and interregional level. A SWOT 
analysis is conducted in order to establish strategies on interregional 
function sharing of ICT industry cluster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Seoul ICT industry cluster is a 'service industry-growing stage' 
cluster. It has the advantage as Korea's Capital, where management and 
financing are comparatively good. Second, the Daejeon ICT industry 
cluster is a 'service industry-formative stage' cluster. Although its linkage 
with information is strong, the linkage with market is weak. Thir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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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n ICT industry cluster is a 'manufacturing industry-growing stage' 
cluster. Based on digital media, the Suwon ICT industry cluster has close 
relationship with other firms. At a domestic level, the Suwon ICT 
industry cluster maintains high linkage with proximate regions such as 
Cheonan, Asan and Gumi, on the other hand, at a global level, Suwon 
shares information and service with other global clusters. The Cheonan 
ICT industry cluster is a 'manufacturing industry-formative stage' cluster. 
Despite benefits from the location of Samsung Electronics Co., the 
domestic position is not competitive. R&D activities have not been joined 
with supply chain. Core parts and materials depend on global 
outsourcing. The growth of the Gumi ICT industry cluster is mainly 
caused by an industrial park and large electronics companies. In recent 
years, the Gumi ICT industry cluster has a strong point in mobile and 
display, but R&D activity is weak. The Cheongju ICT industry cluster 
is a 'manufacturing industry-formative' cluster. The growth of the 
Cheongju ICT industry cluster is based on manufacturing factories, and 
as a result, its supply basis is not strong. The Gwangju ICT industry 
cluster is a 'manufacturing industry-formative type.' The Gwangju ICT 
industry cluster is strong in the area of opto-electronic industry. 
Chapter 6 suggests the means for function sharing of the ICT 
industry. For better directions of function sharing, it is necessary to apply 
ICT industry clusters to a global service city model, capital growth model, 
function specification model, and FDI growth model. The new standards 
used for classification are mono-function type, multi-function type, plan 
type and natural appearance type. The means for function sharing of 
ICT industry clusters are based on four directions: industry type, size 
of clusters, growth stage, critical mass. 
The means for function sharing are as follows; 
For the Seoul ICT industry cluster to grow as a global ICT cluster, 
it is required to link with global cities and global ICT clusters like Silicon 
Valley. At a national level, it should cooperate with the Daejeon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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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cluster which has a strong point in terms of R&D activity. 
Second, the Suwon-Cheonan ICT industry clusters should grow as a 
global cluster in the sector of semiconductor and display. Although its 
function is overlapping with the Gumi ICT industry cluster, competition 
in good faith deserves establishing. Third, the Daejeon ICT industry 
cluster having market and critical mass should make efforts to attract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overcome internal weakness, it is essential 
to link with the Seoul ICT industry cluster in terms ofventure capital, 
legal service, consulting, etc.. Fourth, the Gumi ICT industry cluster 
should attract large sized firms includ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size of the cluster needs to be expanded to Gimcheon, Chilgok, and 
Daegu to compensate for the disadvantage of small town. The Cheongju, 
Gwanju ICT industry clusters should reinforce R&D activity by 
constructing cooperative environment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ubcontractors. Because the Cheonan, Cheongju and Gwanju ICT 
industry clusters are all based on local areas,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se clusters. 
For the Gangnam Teheran Valley and Suwon ICT industry cluster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as leading clusters, location support and 
deregulation policies are essential. In case of Daeduk, multinational 
corporations should embed in the area and support SMEs. The 
Cheonan-Asan, Gumi-Daegu, Gwangju and Cheongju ICT industry 
clusters cooperate with foreign R&D institutes, universities as well as 
domestic universities. In addition infrastructure for innovation are 
required to provide sound living conditions to high-paid labour forces. 
Chapter 7 has conclusions and next research issues.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of ICT cluster, it is indispensable to construct 
ICT industry clusters according to specific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By joining interregional distinct characteristics, interregional function 
sharing of the ICT industry can be reached in the direction of maximizing 
synergy effect. In this study, the strategies for selection and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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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discussed. The function sharing between ICT industry clusters is able 
to guide symbiotic developments. Especially, new areas in the middle 
of planning should attract multinational corporations, universities and 
R&D institutes. 
Next research issues are as follows. First, the next research project 
considers more specific factors about ICT industry clusters investigated 
in this research. Second, the interregional function sharing of the BT (Bio 
Technology) industry, which most local governments long for as a 
strategic industry, needs to be studied. Third, critical mass, optimal size, 
function sharing of R&D, deregulation and financial support policies of 
the government are necessary to build ICT industry clusters and 
competitive RIS. 
부    록    249
IT제조업
3000 Manufacture of office, accounting and computing machinery
3130 Manufacture of insulated wire and cable
3210
Manufacture of electronic valves and tubes and other 
electronic components
3220
Manufacture of television and radio transmitters and 
apparatus for line telephony and line telegraphy
3230
Manufacture of television and radio receivers, sound or video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and associated goods
3312
Manufacture of instruments and appliances for measuring, 
checking, testing, navigating and other purposes, except 
industrial process control equipment
3313 Manufacture of industrial process control equipment
IT서비스업
5150 Wholesale of machinery, equipment and supplies
7123
Renting of office machinery and equipment (including 
computers)
6420 Telecommunications
7200 Computer and related activities
   A  ․   P  ․   P  ․   E  ․   N  ․   D  ․   I  ․   X
  부 록
<부록 1>
<부표 1> OECD의 IT 산업분류
자료 : OECD 2001, 권남훈․최계영․오정숙 200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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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rdware
기업, 가정, 학교 및 정부에서 구매하는 서버, PC, 워크스테이션, 
데이터 통신기기 및 부품 등을 포함
Software 소프트웨어 패키지, SI 및 개발 서비스(자체 개발은 제외)
IT Services
외주 기업이나 에이전트를 통한 컨설팅, 설치, SM, IT 교육 및 
지원 서비스 등
Internal 기업의 IS 예산, 내부 개발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각종 비용
Other Office Equipment 계산기, 복사기, POS 등을 포함한 각종 사무기기
Telecommunication 기업, 가정, 정부, 학교 등의 통신기기 구매 및 서비스 사용 비용
Cat. 
Code
Category 
Name
Sub-Cat
. Code
Sub-Cat. Name Patent Classes
2
Comput
ers & 
Commu
nications
21 Communications
178, 333, 340, 342, 343, 358, 367, 370, 
375, 379, 385, 455 
22
Computer Hardware & 
Software
341, 380, 382, 395, 700, 701, 702,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2, 713, 
714
23 Computer Peripherals 345, 347
24 Information Storage 360, 365, 369, 711
<부표 2> WITSA( 2002)의 IT 시장 분류 ( IT 내수시장 관련)
자료 : WITSA 2002, 권남훈․최계영․오정숙 2003 재인용.
<부표 3> USPTO의 IT 분야 특허 분류
자료 : Hall, Jaffe, and Tratjenberg 2001, 권남훈․최계영․오정숙 200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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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 일본 우정성의 ICT산업 분류
광의의
ICT 산업
국내텔레콤
이동통신
국제텔레콤
지상TV
CATV
위성방송
소프트웨어
정보처리서비스
데이터베이스서비스
텔레콤
방송
유선통신장비
라디오통신장비
통신케이블
소프트웨어및
서비스
정보장비임대
비즈니스장비
컴퓨터관련장비
마그네틱테잎과유연마그네틱디스크카트리지
영화와비디오
음악과가라오케
비디오게임
오디오비쥬얼장비
전자게임장비
마그네틱테잎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장비
장비
장비
텔레콤과
방송
데이타처리
산업
복사기
멀티미디어
텔레콤설비구축
협의의
ICT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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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순위별
국가
총액($M)
(전체대비비중)
순위별
국가
총액($M)
(전체대비비중)
순위별
국가
총액($M)
(전체대비비중)
1위 USA
313,993
(28.10%)
USA
244,892
(25.25%)
USA
247,636
(24.71%)
2위 Japan
221,623
(19.83%)
Japan
196,641
(20.06%)
Japan
196,539
(19.61%)
3위
South
Korea
69,691
(6.22%)
China
70,293
(7.25%)
China
84,192
(8.40%)
4위 China
58,620
(5.24%)
South
Korea
61,559
(6.35%)
South
Korea
63,949
(6.38%)
5위 Taiwan
48,699
(4.35%)
Taiwan
41,289
(4.26%) 
Taiwan
42,346
(4.22%)
6위 Singapore
45,054
(4.03%)
UK
37,367
(3.85%)
UK
37,938
(3.78%)
7위 UK
42,370
(3.79%)
Singapore
36,359
(3.75%)
Singapore 
37,875
(3.79%)
8위 Germany
37,116
(3.32%)
Germany
32,740
(3.37%)
Germany  
33,261
(3.32%)
9위 Malaysia
36,558
(3.27%)
Malaysia
30,557
(3.15%)
Malaysia
31,584
(3.15%)
10위 France
32,874
(2.94)
France
29,191
(3.01%)
France
29,737
(2.97%)
1위~10위 
총액
906,488
(81,13%)
778,998
(80.29%)
805,057
(80.32%)
전체총액 1,117,367(100%)
970,167
(100%)
1,002,365
(100%)
<부표 4> 생산규모별 국가순위
 주 :  2001~2002년은 추정치임
 자료 : Reed Electronics Research 2002, 최계영 외 200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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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정보통신산업
생산액
114.9 145.2 150.5 189.1 212.3 241.5 265.8 292.9 322.9
증가율 30.4% 26.3% 3.7% 25.7% 12.3% 13.8% 10.0% 10.2% 10.3%
정보통신산업
부가가치액(A)
54.0 68.1 70.2 88.4 99.2 112.9 124.1 136.7 150.6
증가율 30.7% 26.0% 3.2% 25.9% 12.2% 13.7% 10.0% 10.1% 10.2%
경상GDP(B) 482.7 522.0 545.0 594.1 642.2 694.2 750.4 811.2 876.9
증가율 8.6% 8.1% 4.4% 9.0% 8.1% 8.1% 8.1% 8.1% 8.1%
비중(A/B) 11.2% 13.0% 12.9% 14.9% 15.5% 16.3% 16.5% 16.8% 17.2%
<부표 6> 국내 정보통신산업 생산 전망
(단위 : 경상가격, 조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2~07
평균성장률
정보통신서비스 21.6 28.5 32.9 37.9 41.6 44.5 47.0 49.3 51.3 6.2%
정보통신기기 86.8 105.9 102.2 133.4 149.8 172.5 190.0 210.1 233.3 11.8%
통신기기 20.0 22.5 24.5 28.1 31.8 35.6 39.1 43.4 47.8 11.2%
정보기기 15.7 20.9 18.3 24.0 27.0 30.0 32.7 35.8 39.8 10.6%
방송기기 0.9 1.6 1.6 3.4 3.8 4.8 5.9 6.8 7.8 18.2%
부  품 50.3 60.9 57.8 77.9 87.2 102.1 112.3 124.1 138.0 12.1%
소프트웨어 6.5 10.7 15.4 17.8 20.9 24.6 28.9 33.5 38.4 16.6%
합  계 114.9 145.2 150.5 189.1 212.3 241.5 265.8 292.9 323.0 11.3%
증 가 율 30.4% 26.3% 3.7% 25.7% 12.3% 13.8% 10.0% 10.2% 10.3%
주:  1999~2001년 자료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통계집, 2002; 2002년 이후 자료는
KISDI 예측치.
자료 : 최계영 외 2002 재인용.
<부표 7> 정보통신산업의 GDP비중  
(단위 : 조원)
 주 : 1. 1999~2001년 GDP 수치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2002년은 KDI 
(2000.3/4) 예상 성장률 사용. 
      2. 1999~2002년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통신 산업통계집(2002. 6.); 2002년부터는 KISDI 
예측. 
      3. 부가가치율은 통계청, 정보통신산업통계보고서, 1999, 2000; 2000년 이후는 1999년 부가
가치율 사용.
자료 : 최계영 외 200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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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2~·07
평균성장률
정보통신
서비스 21.6 28.5 32.9 37.9 41.6 44.5 47.0 49.3 51.3 6.2%
정보
통신기기 70.5 87.7 90.5 112.9 124.8 141.9 155.7 172.1 190.3 11.0%
통신기기 15.9 18.3 15.3 17.2 18.7 20.7 22.4 24.2 26.1 8.5%
정보기기 10.7 15.9 13.5 17.6 19.9 22.1 24.2 26.4 29.2 10.7%
방송기기 0.5 0.9 0.7 2.5 2.8 3.5 4.1 4.6 5.2 15.7%
부  품 43.3 52.6 61.0 75.6 83.4 95.5 105.1 116.9 129.9 11.4%
소프트웨어 6.8 11.2 15.8 18.2 21.2 24.7 28.6 32.9 37.5 15.6%
합  계 99.0 127.4 139.3 168.9 187.5 211.0 231.4 254.3 279.1 10.6%
증 가 율 39.8% 28.8% 9.3% 21.3% 11.0% 12.5% 9.6% 9.9% 9.7%
<부표 8> 국내 정보통신산업 내수 전망
(단위 : 경상가격, 조원)
 주:  1999~2001년 자료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통계집, 2002; 2002년 이후 자료는
KISDI 예측치.
 자료 : 최계영 외 200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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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    업 세부사업 관련 인프라 및 부대시설
TFT-LCD 삼성전자 TFT-LCD 패널 ․세계 최대 LCD 생산업체
PDP
삼성SDI
천안공장
사업장
PDP 패널
․세계최대 PDP 생산 단지
․천안 성성동 제3산업단지
․생산성 세계 최고
․2004년 월10만 5천대 생산
유기EL
네오뷰
코오롱
․충남 홍성에 900억원 투자
․미래형 사업구조로 변신 시도
․도레이와 일본석유화학의 지원
․제이텍 연계, 디스플레이 사업 시너지 모색
네스
디스플레이 유기EL 패널
․천안 SKC 단지 내 위치
․2.2인치 이하의 유기 EL 제품, Panel 및  Module 생산
LG 화학 편광판 ․충북 오창산업단지에 건설 중․세계 1위 품목으로 집중육성
테크노
세미켐
반도체 및 LCD
재료 전문업체
․충남 장항공장에 20억원 투자
․미쓰비시 자회사와 기술제휴
․TFT-LCD 유리 재생 사업
․LCD 컬러필터 공정에서 불량 이 발생된 유리를 회수 사용
이 가능하도록 재상하는 시설
삼성코닝
정밀유리 유리
․충남 아산공장 7만평 증설
․세계 최대 시장 점유율
UID 유리 ․충남 연기군 노장농공단지
SKC 소재 ․TFT-LCD용 광학필름 설비의 대대적 증설․TFT-LCD 백라이트 리플렉터, PDP용 광학필터 사업
PKL 마스크 ․디스플레이용 Photo Mask
스테코 TCP, COF ․충남 연기군 소재
디스
플레이
부품
대성전기 Backlight ․충남 천안 공장(TFT-LCD용 BACK LIGHT)
디아이티 Backlight
․일본의 야마토 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社와 합작
․Back-Light 300,000매/월
․도광판 200,000매/월
디스
플레이
장비
KDNS 세정기 등
․반도체 및 FPD 제조에 필요한 전공정 핵심장비를 생  산하
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장비업체
․수출 1천만불 달성, 매출 1,000억원 돌파 등 국내 관련 장비
시장 선도
DE&T 검사기 등
․충남 천안시 차암동 소재
․미래산업에서 분사
․LCD 검사 장비 개발
오에프티 노광기 등
․충남 천안시 백석동 소재
․일본 도광기 전문제조 회사인 JSE와 합작으로 설립
․LCD, PCB 노광기, 스핀코터 등 FPD 및 
반도체장치개발
한백 진공설비 등 ․FPD 및 반도체 장치 개발
덕인 3차원 측정기 등 ․3차원 측정기, 레이저 결정화장비 개발
제품 엠티엔 LCD 모니터 등 ․LCD 모니터, LCD TV 개발
<부표 9> 충남 ICT산업(디스플레이 산업) 집적 현황
 자료: 산업자원부, 디스플레이산업 지원센터 지역특화사업에 관한 보고서(2차년도 중간보고서), 
충남 테크노파크. 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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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인터뷰 조사 결과
1.  구미지역 주요업체 면담결과 요약
1) ‘가’ 전자 구미 사업장
(1) 사업부 개요
‘가’ 전자 구미 사업장은 2003년 현재 종업원 수 8,123명, 수출액 104억불, 매출
액이 16조 4천2백억 원에 달하며 주요생산 품목은 HHP(Hand Handle Phone)를 비
롯한 N/W 시스템 등이다. 또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10%, 종업원 수 대
비 연구개발 인력의 비율은 10～20%에 이르는 대표적인 지식 집약적 업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 전자 구미 사업장의 전반적 기업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는 생산현
장이 소재한 구미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핵심적 기획·교육 훈련 및 마케팅 
활동은 본사가 소재한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특히 제품디자인의 설계 등은 해
외에서 이루어지는 등 업무의 지역별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다.
(2) 지역입지 관련사항
‘가’ 전자 사업장이 입지하고 있는 구미 지역에서의 기업관계, 교육·연구기관
의 여건, 법률·금융 서비스 등의 지원기관의 여건 및 사회 인프라 및 정책 환경적 
여건 등 4대 입지 여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구미를 비롯한 그 인근 지역에 소수이긴 하나 ‘가’ 전자가 신뢰할만하고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 소재 부품업체가 입지하고 있으며 관련 업체수도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미약하나마 지역 내에서 수직적 생산 연계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가’ 전자는 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의 교육 및 연구 지원 기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구미 지역의 이들 지원기관은 ‘가’ 전자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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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수준에 못 미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지역의 
법률·금융서비스는 어느 정도 ‘가’ 전자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 편이다.
셋째, 세제 및 산업육성 정책과 같은 정책적 환경과 사회 인프라 측면을 나타
내는 물류비 수준 등은 ‘가’ 전자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지역의 입
지환경이 보통이라고 평가하여 지역 환경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가’ 전자가 속한 지식 산업의 핵심 경쟁요소인 우수 인력과 관련
된 정주조건은 주택 및 주거환경을 제외한 문화 및 여가시설, 지식접근의 용이성 
부분에서 구미지역의 입지환경이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3) 기업 생산 활동의 지역별 연계
‘가’ 전자의 부품 조달체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외지역의 비중이 50%이상
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경북(구미포함)지역에서 조달하고 있는 부품은 그 비
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20%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이, 지역에서의 생산연계가 낮은 이유로는, 대규모 생산 규모를 가지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가’ 전자는 양질의 값싼 부품을 요구하는데 반
해 지역 부품업체가 이에 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핵심 부품의 대부
분을 대규모 양산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외에서 조달
하거나 아니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역외 지역에서 조달받고 있다.
(4) 기업 혁신 활동 및 지역별 연계
‘가’ 전자의 연구개발비는 매출액의 5～10%이르고, 연구개발 인력은 전체 종
사자 수에서 10～20%에 달할 만큼 R&D에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부가 
추진하는 핵심적 혁신활동도 신제품 개발이다. 또한, ‘가’ 전자는 이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기 위해 미국·일본·영국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및 대학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다.
그리고, 향후 적절한 협력 파트너로서는 이러한 글로벌 수준의 R&D활동을 상
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외 관련 기업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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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 전자 PDP 사업장
(1) 사업부 개요
‘나’ 전자 PDP사업부는 2003년 현재 종업원 수 976명, 수출액 2억 1천 6백만 
불, 매출액이 5,176억 원에 달하며 주요생산 품목은 PDP 모듈이다. 또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10%, 종업원 수 대비 연구개발 인력의 비율은 10～20%에 
이르는 대표적인 지식 집약적 업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나’전자 PDP사업부는 핵심적 마케팅·판매기능 및 교육·훈련 기능은 서
울에 위치한 본사에서, 구미지역에서는 제품 생산을 중심으로 일부 기획·연구개
발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지역입지 관련사항
PDP 사업장이 입지하고 있는 구미 지역에서의 기업관계, 교육·연구기관의 여
건, 법률·금융 서비스 등의 지원기관의 여건 및 사회 인프라 및 정책 환경적 여건 
등 4대 입지 여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PDP 관련 주요 경쟁 업체가 구미 지역에 존재하지 않지만 관련  소재 
부품 및 판매처가 어느 정도는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미약하나마 
지역 내에서 PDP 생산의 수직적 연계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구미 지역에는 PDP 생산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 지원 기관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 지원기관이 숙련 노동력 제공 측면을 제외하고는 PDP 사업부
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법률·
금융 서비스 등 그 외 기업 지원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셋째, 세제 및 산업육성 정책과 같은 정책적 환경과 사회 인프라 측면을 나타
내는 물류비 수준에 있어서도 지역의 입지환경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PDP 디스플레이 분야와 같은 지식 기반 산업의 핵심 경쟁요소인 
우수 인력 유치환경(정주조건)에 대해서도 주택 및 주거환경을 제외한 문화 및 
여가시설, 지식접근의 용이성 부분에서 구미지역의 입지환경이 크게 미흡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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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고 있다.
(3) 기업 생산 활동의 지역별 연계
PDP 사업부의 기업생산체제를 부품조달과 제품판매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대구·경북(구미포함)지역에서 조달하고 있는 비중은 28%, 제품판매는 전무하다
고 밝힌 반면, 해외에서 조달하는 부품의 비중은 35%, 판매처로서 92%를 차지하
고 있다고 밝혀 PDP 생산 및 판매에 있어 지역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지역에서의 부품 조달 등 생산연계가 낮은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글로벌 
수준에서 경쟁하고 있는 PDP는 우수한 최첨단 부품이 필수적인데 반해 지역 부
품업체의 기술 수준이 이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핵심 부품의 대부분을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외에서 조달하거나 아니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역외 지역에서 
조달받고 있다.
(4) 기업 혁신활동 및 지역별 연계
‘나’전자 PDP 사업부의 연구개발비는 매출액의 5～10%에 이르고, 연구개발 
인력은 전체 종사자 수에서 10～20%에 달할 만큼 R&D에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부가 추진하는 핵심적 혁신활동도 신제품 개발이다.
이와 같은 거대한 R&D 투자비중과 신제품 개발 중심의 혁신활동은 PDP와 같
은 기술 및 산업 생애주기의 초기에 있는 ICT분야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일반
적 경쟁전략이다. 
그리고, 향후 적절한 협력 파트너로서도 해외를 포함한 지역내·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을 선택하고 있어 위와 같은 신제품 개발 중심의 기업 활동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알 수 있다.
3) ‘다’ 전자 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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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부 개요
 ‘다’전자 LCD는 2003년 현재 종업원 수 8,000여명, 수출액  50억불, 매출액이 
6조원에 달하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20～30%, 종업원 수 대비 연구 개발 
인력의 비율은 10～20%에 이르는 세계적 TFT-LCD 생산업체이다.
이러한 ‘다’전자 LCD의 전반적 기업 운영에 관한 거의 모든 업무가 생산현장
이 소재한 구미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핵심적 기획·기초기술 연구개발 및 
마케팅 활동은 본사 및 중앙연구소가 소재한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 지역입지 관련사항
  ‘다’전자 LCD가 입지하고 있는 구미 지역에서의 기업관계, 교육·연구기관의 
여건, 법률·금융 서비스 등의 지원기관의 여건 및 사회 인프라 및 정책 환경적 
여건 등 4대 입지 여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구미를 비롯한 그 인근 지역에  ‘다’전자 LCD가 신뢰할만한 부품 업체는 
일부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그 기술적 수준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대구
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업체와의 생산연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라고 밝혀 미약하나마 관련 부품업체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대표적 지식 산업체인 ‘다’전자 LCD는 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의 
교육 및 연구 지원 기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구미 지역의 이와 
관련된 지원기관은 숙련 노동력채용의 용이성을 제외하고는 ‘다’전자 LCD의 기
대 수준에 못 미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의 
법률·금융서비스, 입지비용에 있어서는 구미 지역이 대체로 만족할 만한 입지환
경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세제 및 산업육성 정책과 같은 정책적 환경과 사회 인프라적 측면을 나
타내는 물류비 수준 등도 ‘다’전자 LCD사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
으나 세제혜택을 제외한 다른 정책적 환경에 대해서 보통이라고 밝혀  지역 환경
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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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우수 인력 유치와 관련된 구미지역에 대한 정주조건에서 주택 및 
주거환경을 제외한 교육환경, 문화 및 여가시설, 지식접근의 용이성 부분, 그리고 
임금 수준에서 구미지역의 입지환경이 그 중요성에 비해 미흡하다고 밝혔다. 특
히, 교육환경과 문화 여가시설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다. 
(3) 기업 생산 활동의 지역별 연계
‘다’전자 LCD가 대구·경북(구미포함)지역에서 조달하고 있는 부품의 비중은 
40%정도로 어느 정도 지역내 연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외부분이 30%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외 의존도가 대규모 생산 규모를 가지고 치
열한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LCD 제품의 경우 그 부품이 기술적으로 우수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적정 수준의 가격으로 대규모 조달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지역 
부품업체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상당 부분의 핵심 부품을  대규모 양산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외에서 조달하거나 아니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역외 지
역에서 조달받고 있다.
(4) 기업 혁신활동 및 지역별 연계
‘다’전자 LCD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20～30%에 이르고, 연구개발 인
력은 전체 종사자 수에서 10～20%에 달할 만큼 R&D를 통한 신제품 개발에 힘쓰
고 있고, 동사가 추진하는 핵심적 혁신활동도 신제품 개발이다.
그리고, 그룹에 속한 계열사이기 때문에 향후 적절한 협력 파트너로서는 R&D
활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룹 소속 연구소나 이를 상업화
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룹 계열사를 들고 있다.
4) ‘라’전자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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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개요
‘라’전자 디스플레이는 A전자와 네덜란드 B사와 합작으로 설립된 합작사로서 
주 생산 품목은 CRT(Cathode ray tube)이다. 
‘라’전자 디스플레이사는 2003년 현재 종업원 수 3,215명, 수출액 12억불, 매출
액은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대기업이며 종업원 수 대비 연구 개발 인력의 비율
은 5～10%에 이르고 있다.
구미지역에서 ‘라’전자 디스플레이는 주로 생산관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외  기획· 연구개발· 교육·훈련 등은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홍콩 등 역외 지역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 지역입지 관련사항
‘라’전자 디스플레이사가 평가하고 있는 구미 지역에서의 기업관계, 교육·연구
기관의 여건, 법률·금융 서비스 등의 지원기관의 여건, 사회 인프라 및 정책 환경
적 여건 등은 아래와 같다.
첫째, 동종 업계 주요 경쟁 업체, 소재 부품 및 판매처의 역내  존재여부에 대
해서는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현 수준은 보통으로 평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입지환경은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지역대학, 기술개발센터, 공공연구기관과 같은 지역의 교육·연구여건환
경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에 비해 구미 지역의 여건이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외, 법률·금융 서비스 등 그 여타 지원기관 및 정책적 환경에 대해서도 
동일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지식 기반 산업에서 경쟁력 확보의 핵심인 인력유치와 관련된 중요 항목
에서도 주택 및 주거환경, 문화·여가시설을 제외한 교육환경이나 지식접근성 등
의 환경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3) 기업 생산 활동의 지역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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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전자 디스플레이의 기업 네트워크 망을 부품 조달에 국한하여 보았을 때, 
대구·경북(구미포함)지역에서 조달하고 있는 부품의 비중은 10%에 불과하고 대
부분의 부품을 해외에서 조달(60%)하고 있어 지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하
다.
이와 같이, ‘라’전자 디스플레이사를 중심으로 한 구미지역내 CRT 생산 네트
워크 수준이 낮은 이유로는 우선 역내 지역 부품업체의 질적 수준이 열악하거나 
생산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고, 아울러  ‘라’전자 디스플레이
사가 그룹 소속 계열사라는 점과 역외 지역에 ‘라’전자 디스플레이에 부품을 공
급할 수 있는 계열사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외국 기업
과의 합작사이자 해외에서의 판매량이 절대적(95%)이라는 사실도 역내 지역에
서의 부품조달 수준이 낮은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기업 혁신 활동 및 지역별 연계
‘라’전자 디스플레이사의 생산 주종 제품인 CRT는 ICT 분야에 속하기는 하나 
기술적 수준이 이미 많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 ICT업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제품 개발 뿐 만 아니라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개선도 중요 혁
신 활동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적절한 협력 파트너로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국내의 대학
을 포함한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해외 소재 관련 기업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고, 매출액 대비 5% 미만의 낮은 연구개발비 비중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2.  수원․천안지역 주요업체 면담결과 요약
1) ‘마’ 전자 
(1) 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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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전자는 1983년 12월에 설립된 회사로 TV, 오디오,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가전전자 제품과 각종 열기기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주력업종은 
CRT socket이다. 
  2004년 9월 초 현재, 종업원 수는 246명 (관리직 43, 기술직 55, 생산직 148) 
이며, 자본금 6억원을 가진 기업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회원사이다.
(2) 일반현황 및 입지관련사항
‘마’ 전자는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인근에 본사와 제 1 ․2 공장이,  중국에 
해주공장, 위해공장, 문둥공장 등 3개 공장이 있으며, 인도에 합작공장이 1개 있
다.  또한 일본, 타이완, 싱가포르, 유럽 등지에 해외지점이 개설되어 있다. 
1983년 12월에 서울 구로구에 설립한 이래로, 1985년 7월에 법인회사로 전환
을 했으며, 1991년 1월에 안양으로 본사 및 제 1공장을 신축준공하고 이전하고, 
1998년 5월에 제 2공장을 추가 완공했다. 
주력 제품은 CRT socket 이며, 최근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Bimetal Thermostats 
및 Key-pad 생산을 시작하고 있다.
이 회사 주력업종인 CRT socket 은 플라스틱 PBT에 콘택트 핀을 프레스하는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때 핀이 전력 제어 기능을 한다. 이  CRT 소켓은 브
라운관 끝 전자총에 끼우는 부품으로서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켓 하나의 가격은 현재 하나에 350원~150원 정도인데, 워낙 대량생
산을 하게 됨으로서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로 TV나 모니터 등 CRT 
기구에 하나씩 들어가며, 프로젝션 TV는 3개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회사의 CRT socket  월 생산은  800만~900만개 정도 되며, 이는 세계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품목 분야에서 세계 1위 업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이 회사는 우리나라 전자 부품 회사 중 중견 업체에 속하며, 회사 직원들에게 
보너스 600% 지급하는 등 대우가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한다. 
이 회사는 회사 전체 매출의 30 % 정도를 삼성전자에 의존할 정도로 아주 밀
접한 관계이다 (회사 오너도 삼성 임원 출신이며, 협성회 이사를 수년 계속 담
부    록    265
당).
현재 본사 및 공장은 안양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구로동에 있다가 이
전해 온 것이다.  현재 본사 및 공장 입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우선 가장 
밀접한 협력회사인 삼성전자와 가깝게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향후 국내 공
장을 확장할 계획도 별로 없고, (최근 이 회사 공장 확장은 주로 중국 등 해외 
공장 신규 설립 및 해외 공장 확장을 통해 왔음)  직원들 대부분이 안양의 회사 
부근에 거주하고 있어 향후 이전 계획은 없다고 보고 있다. 
해외의 직접 생산 공장으로 중국에는 ‘마’전자 별도의 공장 법인이 2개, 임가
공공장이 1개 설립되어 있으며, 인도에 합작공장이 1개 있다. 중국 공장은 2～3
명의 총경이라 불리는 관리인 자격으로 한국인이 담당하고 있고, 과장급 정도의 
관리인으로 조선족이, 노동자의 대부분은 현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회사가 중국에 공장을 설립한 것은 임금이 저렴하다는 이점도 있지만, 삼성
의 해외 진출, 즉 삼성 관련 공장의 해외 진출에 따라 동반 진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기업생산체계(산업연관)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인 CRT 소켓은, 재료로 쓰이는 PBT 에 핀을 삽입하는 비
교적 단순한 공정이다. 그런데 핀 사이의 간격과 핀의 두께, 핀의 도금 등을 통하
여,  각각의 핀에서 나오는 미세한 전압을 각 제품의 필요에 맞게 제어하는 것이 
바로 핵심 기술이다. 이 CRT 소켓이 불량이 나는 경우 이 소켓이 조립된 전체 
CRT 의 품질이 떨어지고, 따라서 300여원 짜리 부품의 불량으로 인한 전체 제품
의 손해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품의 불량률을 낮추는 것도 중요
한 기술이다.
생산 및 공정 과정은 설계-조립-품질검사-완제품 출하 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설계와 검사가 중요한 과정인데 특히 각 제품의 필요에 맞는 소켓의 전압 제어 
설계가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자동화 기계에서 소켓을 조립하지만,  그래도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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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가능한 부분에 필요한 인력이 많아서 각 라인에 적어도  8~9명 정도 (단순 
인력) 는 필요하다고 한다.
‘마’ 전자의 제품 판매 거래는 삼성전자가 전체의 30%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우전자, 구미 진영전자, 휴멕스(잭 종류) 등 국내 타 기업과의 거래가 20%, 유
럽, 터키, 미국, 일본 등지의 해외 수출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제품들은 삼성전자의 구매 계획을 총괄하는 삼성IPC (수
원 삼성전자 건물에 위치)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국내외 각 사업장으로 나가고 있
다. 또 ‘마’ 전자의 중국 해주공장의 생산품은 삼성전자의 중국 가화공장, 부강공
장으로 가고,  (일부는 현지에서 직접 수출),  ‘마’ 전자의 중국 위해공장의 생산
품은 삼성 천진공장으로 (일부는 현지에서 직접 수출), ‘마’ 전자의 문둥공장은 
임가공(조립)공장으로 해외로 수출되고 있었다. 
소켓의 재료로 쓰이는 PBT는 제일모직, LG화학에서 구매하고, 핀으로 쓰이는 
황동은 풍산에서 구입한 것을 도금해서 끼운다. 도금과정은 안산에 위치하고 있
는 외부 도금업체가 맡고 있다고 한다.
소켓의 설계는 ‘마’ 전자 안양 공장 안에 있는 R&D 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며, 
조립 공정은 보다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고급 부품의 조립은 한국에서 하며, 나
머지 단순 부품 조립은 중국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제품 품질 검사에 필요
한 1차 검사는 중국에서 하나 정교한 2 차 검사는 한국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 공장에 필요한 자재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량 공급하고 있다. 
‘마’ 전자는 생산한 소켓 중 30 % 가량을 삼성전자에 판매하고 있는데, 삼성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소켓 전량을 ‘마’ 전자에서만 구매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마’ 전자 입장에서는 단일업체로 최고 고객으로 전체 거래량의 30%를 차지하는 
삼성과의 거래는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회사 오너가 바로 삼성 연구개발 실장 출신으로, 삼성에서 독립하여 회사를 
차린 경우이다. 따라서 삼성과는 어느 정도 대등한 협력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이 회사는 소켓 기술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단가를 낮추면서 삼성과 서
로 이득을 얻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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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삼성전자는 모든 부품을 무재고로 조달하고 있으며, 주문 후 당일 납품, 
혹은 주문후 1일 이내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신 대금을 15일 만에 지급하
는 이점을 준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삼성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마’ 전자 
역시 그에 대응한 기업 운영을 하고 있다.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거래가 중단되는 이 업계에서 거래처와의 정보의 교
류는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회사의 수출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하고 있지만, 삼
성과의 거래는 해외 납기는 5일, 국내는 하루 또는 당일 납기를 해야 한다. 따라
서 전담 직원이 삼성의 월간 생산계획과 관련 업체의 생산 동향을 잘 파악하여 
현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마’ 전자의 1개월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수량을 조절
하고, 관리해 가고 있다. 또한 이 회사 삼성 전담 직원의 사무실 책상에는 삼성전
자 구매담당 부서와의 전용 인터넷 전산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었다. 
삼성과의 물류는 매일 트럭 몇 대분이 삼성전자로 가고 있으며, 물류 처리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특별히 많을 경우는 비용을 ‘마’ 전자에 부담하는 
조건으로 삼성에 요청하고 있었다. 
국내에 경쟁 혹은 동종 업체로 A전자가 있다. 그런데 A전자는 ‘마’ 전자보다 
생산량은 적으나, LG하고만 거래를 하고 있고, ‘마’ 전자는 LG와 거래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상호 묵시적인 관계인 것 같다.
국내 소켓 업체로는 ‘마’ 전자와 A전자가 품질이 비슷하며 두 업체가 다 세계
적으로 최고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들어 중국업체가 비록 품질은 낮
지만, 가격이 낮은 것을 이점으로 내세우면서 점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
이다. 
동종 업체인 A전자와의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협력(하청)업체의 
연계가 도금공정 정도이므로 기술적 교류는 주로 주거래업체인 삼성과 이루어지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혁신활동 및 기술이전(기술혁신 및 혁신행태)
‘마’ 전자에서 혁신활동은 주거래업체인 삼성의 요구와 자생적인 의지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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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혁신과 단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총 R&D 인력은 12~13명 정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장님께서 6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제품 설계를 하
고 있다고 한다.
삼성에서 부품의 단가를 낮게 요구하고 있어 원재료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
고 있다.  삼성에서는 신제품 개발시, 소켓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를 하며, 
이 때 이 회사내 연구개발팀에서 그 기술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하여 가부 여부를 
응답해 주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회사내에서 주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었
다. 신제품의 경우 역시 삼성의 요구에 따라 이 회사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술 교육 훈련은 삼성 CMC, 안산 중소기업 연수원, 정부지원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산-학 연계로는 올 봄에 천안에 있는 호서대와 연계가 이루
어졌다. 
(5) 향후(5년 후) 업계 전망 및 정책사항
지금까지는 CRT 소켓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성장해왔으나,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위협과, LCD 산업의 발달로 인해 침체될 전망이다. CRT 관련 
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산업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 지원이나 교육, 등
의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 전자는 CRT 소켓 부문에서 A전자와 더불어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보유하
고 있으나, CRT와 경쟁하고 있는 LCD가 점차 보급되면서 CRT산업은 침체되고 
사양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하여 ‘마’ 전자에서는 Bimetal Thermostats와 
휴대폰 Key pads를 신규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그런데 Bimetal Thermostats와 
휴대폰 Key pads 는 CRT 소켓 부문과는 별다른 기술적 연계는 없는 품목이다.
2) ‘바’ 사
(1) 회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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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2월에 경기도 수원에 설립한 회사로 주요 생산품은 Cellularphone 
Battery pack, Notebook PC Battery pack, Remote Control, PCB Ass'y, CRT Socket, 
Wire harness 등이며, 현재 주력 생산품은 Cellularphone Battery pack이다. 2004년 
9월 초 현재 종업원 550명, 자본금 53억원, 자산총계 1000억원이 넘는 기업으로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2) 일반현황 및 입지관련사항
‘바’사는 1982년에 창업하였으며, 2000년 4월에 ‘바’ 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바’ 사는 본사와 공장, 연구소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 디지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천진, 청도), 멕시코에 현지 법인을 가
지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 무선사업부문과 디지털가전부문의 두 부문을 사업을 축으로 
하고 있다. 무선사업부문은 휴대폰용 Battery Pack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디지
털 가전부문은 Camcorder, Notebook, PDA 등의 Battery Pack, DVD Player용 및 
Camcorder용 Remote Controller, PCM, CRT Socket, 휴대폰용 게임패드 등을 생산
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04년 반기 말 현재 생산제품의 65.15%(매출액기준)을 삼성전자의 
주문에 의한 규격제품으로 납품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무선사업부문의 휴대폰 
Battery Pack이 전체 매출의 59.39%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품목에 따라 국제
규격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회사의 경우 UL, CSA, DMA, 
ISO9001, Single PPM 등 국제규격 및 거래선 요구규격을 취득하고 있어 경영에 
제한되는 사항은 없다.
‘바’ 사는 설립 초기부터 수원에 입지하였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와의 근접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삼성전자의 휴대폰 생산시설이 구미에 입지해 있고, 연
구 인력도 구미로 이전 중이지만  ‘바’ 사의 주력 제품은 물류비용에 그다지 영향
을 받지 않고, 대부분 직원들이 수원에 거주하고 있어 구미로의 이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05년에 용인으로 확장 이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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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말레이시아, 중국 천진, 청도, 인도에 해외 법인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삼성전자의 해외 공장입지를 고려하여 삼성전자와 비슷한 시기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총매출의 90% 이상을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다. 각 공장은 1-2명
의 총 책임자와 관리인으로 한국인을 파견하고 있으며 나머지 생산인력은 현지
인을 고용하고 있다.
(3) 기업생산체계(산업연관)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인 Cellularphone Battery pack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
는 휴대폰의 밧데리로 기술집약도가 낮은 상품이다.  따라서 회사 내 연구 인력
이 5-60명 정도 되지만 대부분이 삼성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승인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핵심 기술 연구 인력은 5명에 불과하며, 학력구성은 관련 전공 
분야의 학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만 이 회사는 배터리팩의 핵심 보호회로인 
PCM을 자체개발하여  수입대체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인 Cellularphone Battery pack의 판매거래는 삼성전자가 
6-70%를 차지하고, 해외 현지 법인으로의 판매거래가 15%, 기타 국내 업체(SDI 
등) 판매율이 15% 정도를 이룬다. 해외 현지 법인과 이루어지는 15%의 대부분이 
현지 삼성전자에 납품된다.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휴대폰 배터리 팩의 경우 납품업체 7개사 중 이 회
사를 포함한 4사가 전체 납품물량의 80%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과점형태의 납품
구조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에 휴대폰 배터리 팩을 납품하는 7개 업체 중 이 
업체만이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다.
디지털가전부문의 경우 Camcorder Battery, Notebook Battery, Digital Camera 
Battery와 Remocon을 삼성전자, 삼성SDI 납품물량의 100%를 점유하여 독점공급
하고 있으며 따라서 삼성전자가 디지털 가전부문에서 삼성전자의 매출이 신장된
다면 이 회사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의 제품에서도 30~40%대의 양호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납품업체 중 
기술개발 및 품질부문에서 경쟁사보다 우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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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천진의 현지법인은 휴대폰 밧데리 팩을 생산하며, 2001년에 설립되어 현
재 해외 현지법인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원자재는 수원본사와 거래
하고 있으며 총 고용자 300명 정도이다. 이 지역에는 동종업체 1개 함께 있으나 
경쟁 관계는 아니다. 그 밖에 말레이시아, 중국 청도, 인도에 현지 법인이 있으나 
설립된 지 오래된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다른 현지법인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미미하다. 멕시코에 위치한 법인은 동종 업체3개사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주력 생산품은 TV CASE 이다. 따라서 ‘바’ 사의 현지 공장에서의 
생산 또는 매출은 없으며,  공동 출자한 기업 중 TV CASE 생산 업체가 생산, 관
리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은 삼성전자 현지 공장에 납품되고 있다.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은 Cellularphone Battery pack이지만, 그 외에도 리모컨
(Remote control), PCB Ass'y, CRT Socket, Wire harness 등을 생산하고 있어 하청을 
맺고 있는 업체가 매우 많다.
이 회사가 하청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는, 임가공 형태의 제품을 구매하는 회사 
50여개, 원자재를 구매하는 회사 원자재 구매 100여개 이상이 있다. 이 하청업체
들은 주로 경기도 화성, 오산, 용인 등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바’ 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 주기가 짧으므로 가까이 입지한 업체와 하청관계를 맺고 
있다. 
배터리 팩의 주 원자재인  Lithium Ion Cell은 일본의 Hitachi, Sony, NEC 등에서 
수입하였으나 현재는 삼성SDI 등으로 원료 조달처를 다양화 하고 있으며 원료의 
수급상태는 안정적이다.  현재 40%정도를 삼성SDI에서 조달하고 잔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향후 삼성SDI의 비중이 늘고, 중국 등지에서 수입대체하면 지
금보다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법인은 일부 부품은 수원본사로부터 구입하고 있으나, 지역별(국가별) 제
품의 차별성 때문에 대부분 현지 업체로부터 구입하고 있다. 
제품의 개발 및 개선은 수원 ‘바’ 사 본사 안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바’ 사의 주력 생산품목인 휴대폰 밧데리 팩은 기술집약도가 낮고, 삼성전
자의 납품 주기가 매우 짧기 때문에 수원본사와 해외 법인과의 임가공 거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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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각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것을 삼성전자 해외 공장에 납
품하는 형식을 취한다. 
‘바’ 사에서 생산하는 휴대폰 밧데리 팩의 60-70%(현지 법인 공장까지 합하면 
75-85%) 정도가 삼성전자에 판매되므로 ‘바’ 사 입장에서는 단일 업체로 최고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휴대폰 밧데리 팩을 7개 업체에서 납품 받고 있으며, 정기
적으로 삼성전자의 구매부서와 휴대폰 밧데리 팩 생산 업체간의 모임을 통해 업
체간 생산 수량, 기종 등을 협의한다. 삼성전자와 하청업체간의 이러한 모임을 
통해 ‘바’ 사를 비롯한 동종의 하청업체들은 생산 목표를 정하고, 제고를 최소화
한 기업 운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의 교류 이외에도 동종 업체 간의 비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수량, 단
가 조정, 모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4) 혁신활동 및 기술이전(기술혁신 및 혁신행태)
‘바’ 사는 처음 창립 당시에는 CRT Socket, 리모트 컨트롤 등 가전제품을 주로 
생산했으나, 1998년부터 Cellularphone Battery pack 개발을 시작하면서 현재의 규
모까지 사업이 확대되었고, 혁신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바’ 사의 주요 혁신의 형태는 주로 삼성전자와의 교류를 통한 공정혁신
에 초점을 두고 있다. 
(5) 향후(5년 후) 업계 전망
세계 이동전화단말기 시장은 1996∼2000년 사이에 연평균 57.3% 고성장을 이
루어 왔으며, cdma20001x 및 GPRS 기반의 컬러 디스플레이·카메라 탑재 단말기
의 수요로 지난해 전세계 휴대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5억1630만대로 
지난 2000년에 세운 4억3500만대 출하 기록을 경신했다. 또 올해 세계 휴대폰 출
하량은 모두 5억85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아시아, 남미, 동유
럽 등 상대적으로 휴대폰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서의 신규 판매가 호조를 띨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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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시장 포화 상태인 북미, 서유럽 등도 단말기 교체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ARC에 따르면 앞으로 지속적인 시장 규모의 확장이 전망되어 2007년
에는 매출규모가 8억 8,00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CDMA 단말기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한편, 
GSM단말기 시장에서 노키아, 모토로라, 지멘스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 7월에는 1988년 처음으로 아날로그 이동전화단말기를 내놓은 이후 14년 
만에 생산량 1억대를 돌파하였고, 2002년도에 전 세계 단말기 시장에서 4,100만
대를 생산·판매하여 10%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여 3위 업체로서의 입지를 가
져간다는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CDMA방식의 컬러·카메라 단말기 판매량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 단말기를 2002년보다 약 35% 증가한 5천 600만대를 판매하였다. 또한 앞
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아시아(인도)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저가 모델의 생산에
도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해외 단말기 생산법인을 통한 생산
량 확대·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중국·브라질·스페인 등 현지의 5개 생산 공
장을 통해 연간 약 1,000만대의 이동전화단말기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는 국내에서 생산라인을 증설하여 2004년에는 6,500만대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
고 있다.
이와 같이 휴대폰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판매 구조상 삼성전
자의 휴대폰 수출 증대가 이 회사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므로, 휴대폰 밧데리 팩
은 이 회사의 기본 생산품으로 생산하고, SET BOX, 대용량 밧데리 팩 등 새로운 
아이템을 모색 중에 있다.
3) ‘사’ 사
(1) 회사개요
이 회사의 주력 업종은 반도체 LCD 기계장치이고 주력 제품은 SPIN COATER 
DEVELOPER UNIT, 노광기, 광원 등이다. 2003년말 현재 종업원수는 50 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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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연구개발 인력수는 16명이다. 매출액은 150억원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는 7억원이며 수출액은 7억원이다.
(2) 입지 관련 사항
이 회사는 충남 천안에 본사와 공장이 함께 입지하고 있다. 이 회사가  천안에 
입지한 이유는  주변에 장치산업 대기업이 많고 관련 대학교가 많아 인력수급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LCD 및 삼성 SDI 등 핵심 
업체가 천안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회사 역시 삼성전자 및 SDI 
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삼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회사에 이 회사 제
품을 주로 납품하기 때문에 천안 입지가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3) 기업 생산 체계
이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처는 80 %에 달하는 대부분의 제품을 천안에 
있는 반도체장치, LCD검사장치를 생산하는 업체들에 판매하며, 10 % 정도는 일
본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노광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회사에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는 주로 사입품과 가공품인데, 60% 정
도를 수도권과 충청권에 분포하고 있는 한국SMC, 에이피텍 등과 같은 업체로 부
터 구매하고 기타 지역에서 약10%를, 해외에서 약 30%를 구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회사의 역량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외부기관
과의 협조를 가능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 회사의 기업 규
모로 볼 때 산학관 연계를 매우 활발히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 회사는 그동안  
중기청 기술혁신 과제, 지역혁신 R&D 클러스터, 한국기술교육대 석박사 양성과
정, 한국기술교육대와 산학과제 추진 등 많은 연구개발 활동 및 산학 연계 활동
에 참여하였다.
(4) 제도 및 기관의 역할
이 회사가 성장하는데 있어서 공공 기관의 역할을 든다면, 특히 중앙정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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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소기업청이 이 회사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또 충남도도 직간접적
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 회사 역시 각종 협회 및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공공 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회사가 앞으로 중앙정부나 충청남도에 바라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의 입장
에서 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절실한데, 이러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5) 향후(5년 후) 업계 전망.  
이 분야는 반도체 LCD 관련 경기에 매우 민감하여, 회사 자체적 사안 보다는 
회사 외적인 우리나라 반도체 LCD 경기에 따라 회사의 성적이 좌우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지만 회사 스스로 판단하기에 단기적으로 매우 낙관적이며, 2005
년은 많은 매출이 기대된다고 한다.
3.  대전지역 주요업체 면담결과 요약
1) ‘아’ 사
(1) 기업의 일반 현황
‘아’ 사는 1991년에 설립되어 2000년 코스닥에 등록되었으며 창업자는 반도체
용 클린룸 시스템에서 독보적인 존재인 신성 이엔지에서 근무하였으며, 신성이
엔지의 사설 연구소 형태로 창업을 시도하였다. 주요 제품군은 반도체 장비분야
이며 생산되는 제품은  감시제어시스템과 관련된 전기전자 부품과 연관이 높다
고 할 수 있다.  2003년도 기준 매출액은 90억원과 종업원 27명을 보유하고 있으
며, 4공단과 대화동 공구상가에 2개의 파생 분사를 보유하고 있다.
(2) 기업의 혁신
276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클린룸 감시제어시스템과 웨이퍼소터 등을 비롯, 
해마다 신제품 2~3개씩을 출시하는 반도체와 정보통신사업부문에서 명실상부한 
연구개발 회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전체인원 44명중 박사 4명, 석사 16명등을 
포함 70%가 연구개발인력으로 매출의 40%를 연구개발에 투자해 12건의 특허 등 
반도체분야의 산업재산권을 출원하였다. 
최근 생산시스템 정비에 나서 턴키(Turn Key) 방식으로 외주를 줬던 것을 구매 
가공은 회사에서 직접 맡고 임가공만 맡기는 식으로 바꿨으며, 이로 인한 생산원
가가 크게 절감되고 이익률이 높아졌다. 지금까지 ‘아’ 사는 FFU 감시시스템 사
업에서 대형 제품만 공급해왔으나 지금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소형 제품 개발도 
적극 고려중이며, 웨이퍼소터 등 각종 반도체 장비와 외장형 TV 수신박스 등 멀
티미디어통신 장비도 개발중이다. 기업 ‘아’ 사는 성장단계에서 제품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핵심역량의 근간은 모태조직의의 반도체장비관련기술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지역간 혁신
초기 창업은 경기도에서 기업연구소형태로 출발을 하였으나,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유인 정책을 통해 대전으로 이주를 결정하였다. 현재 기업의 주요 고객은 
삼성과 LG 필립스와 같은 대기업이며, 원자재 조달은 대전 업체로부터 40% , 나
머지 부품은 기타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해외기업, 국책연구소, 
대학과의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의 협력관계는 관계는 거의 없으나 기타 기업 
부설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는 7-8건 정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식창출의 혁신주
체와의 네트워크보다는 기업간 네트워크에 무게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간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대덕벤처연합회에 참여하여 제품 및 기술관련 동향 및 시
장 파악에 관련된 기초적인 정보 및 지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삼아 
대기업과의 관계 확보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
(4) 기업간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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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 기업 부설 연구소와 공동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나, 주요 부품을 납품
하기 위한 수요자인 대기업과의 관계의 비중이 더욱 높은 상태이다. 특히 반도체 
장비 관련 산업은 대기업과 더욱 밀접한 관계 구축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대기업과의 관계 구축을 통한 제품 양산 및 시장 확보의 비중이 높아지
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은 산업적 특수성을 반영한 혁신전략을 추구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대기업중심의 양산체제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업간 
관계가 더욱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5) 지역의 입지 여건
대전지역의 입지적 이점은 주거 환경 및 업무의 쾌적한 환경과 저렴한 인건비
를 지적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부서에서는 경력 및 기술적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인력확보가 쉽지 않으며, 해외업체, 경쟁업체, 판매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
는 것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리적 거리
감으로 인하여 수요자와의 접촉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속적이며 경쟁력 있는 제
품 생산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2) ‘자’ 사
(1) 기업의 일반 현황
1998년에 설립되어 2004년 코스닥에 등록되었다. 창업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
원 (ETRI) 출신이며 현재 광(Optical) 산업과 관련된 광가입자용 광송수신율 모듈, 
CATV/ 이동통신용 광부품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다. 2003년 기준으로 매
출규모는 250억, 종업원은 89명이며, 대부분의 매출이 외국(일본) 기업으로의 수
출을 통해 얻어지고 있다.
(2) 기업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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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조직 근무 당시, 수입부품이 일반화 되고 있는 광부품을 대체하려는 의도
를 사업 목표로 삼고 창업을 시도하였으며 창업초기 단계에는 ETRI와의 공동연
구를 통해 기술관련 지식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창업 당시 생각했던 광부
품 관련 하이테크 제품이 시장에서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고 신
기술기반의 기업에서 공정 프로세스의 개선을 통해 광부품을 조립하는 제조업체
로 전환하게 되었다. 
초기단계에는 기술개발활동을 활발히 시도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진화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의 변화를 인지하여 시장에 대한 니즈 및 학습을 통해 시장에서 
요구되는 광부품 소자를 대량으로 조립하는 양산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실
행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통해 생산공정 기반의 혁신우위 확보가 가능
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객과 부품 업체들간의 매달 2회 정도의 미팅을 통해 시장
과 기술에 대한 격차를 줄이고 있으며, 기업혁신패턴이 기술압박에서 시장수요
로 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3) 기업간․지역간 협력
초기 창업지는 충남대학교의 인큐베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대전을 입지로 선택
한 주요한 이유는 주요 창업멤버의 연고지가 대전이었던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
용하였다. 초기에는 기술적 학습 및 지식의 확보를 위해 ETRI로부터 세부적인 
도움을 받았으며 EVA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제
품 및 부품의 양산체제의 단계로 진입한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의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가 거의 구축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주요 원자재 조달업자 역시 
해외 (일본, 대만)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객들 또한 외국(일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기반의 네트워크는 거의 구축되고 있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기술위주의 기업 전략을 펼칠 당시에는 연구소와의 협력
을 통해 지식의 창출 및 확보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기업이 제품의 양산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제조의 노하우가 기업의 핵심역량으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산업적 
특성을 바탕으로 기타 동종업계의 기업과 네트워크 형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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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지적하였다. 반면에 수요자를 통해 기술적인 예측 및 범위가 결정되므로, 
수요자와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기술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4) 지역의 입지여건  
대전지역에서의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한 이익은 광부품 산업의 특성 상, 지역적
인 영향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 특별한 이점은 확보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초기 
모태조직과의 연계가 활발할 당시에는 지식획득 및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였
으나, 양산체제에서는 지역적인 이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않음을 지적하였다. 
현재 기업 ‘자’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생산관련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태임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양산기업의 경우 지역에서 공급되는 인력과 기업의 수요인력이 불균형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차' 사
(1) 기업의 일반 현황
(주) '차' 사는 1997년 9월에 KAIST로부터 창업된 기업으로 DVR (Digital Video 
Recorder) 디지털 보안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벤처기업이다. 기업의 규모는 2004
년 6월 기준으로 종업원 160여명이며, 매출액 400 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매출이 내수활동에 기인하기 보다는 수출을 통해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R&D 인력이 기업 전체의 인력 구조 중 40% 이상을 차지하
고 있으며, 연구 개발 인력 대부분이 관련 업종 석박사 출신으로 동종 관련기업
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인력 풀(Pool)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기인하여 디지털 보안장비 기업 중 국내 매출액 부분에서 창업
한 지 5년만에 국내 DVR 기업 중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 되었다. 특히 2002년 10월에는 미국 경제 전문지인 Forbes지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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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현재 (2004년 10월)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뉴욕시 지하철 단일 공급자, 주한/주일 미군차량에 
MDR(Mobile Digital Recorder)을 공급할 예정이다.
(2) 기업 혁신
'차' 사는 카이스트 인공지능 연구실 (AI)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연
구실에서 수행하였던 프로젝트를 통해 연관된 컴퓨터 비전(Vision), 영상 압축, 
해제 등의 기술적인 부분뿐 아니라 프로젝트의 학습과정을 통해 습득된 암묵적 
지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이 기업은 성장단계마다 필요한 인력을 대학이라
는 매개체를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공급받을 수 있었으며, 제품개발, 제품설계, 
디자인과 관련된 하이테크 기술 분야 역시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카이스
트 졸업자들을 스톡옵션을 통해 흡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태조직과의 연관을 통해 발전을 거듭한 '차' 사는 제품의 양산 단계에 
돌입하자 기업의 핵심역량이 제조중심의 조립 분야에 집중되자 네트워크를 형성
하기 보다는 In-House 연구개발 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3) 지역간 혁신
창업초기에는 모태조직과의 활발한 네트워크 활동을 펼쳤으며, 기술개발을 위
해 공동 연구개발을 실시하였으나 현재의 양산체제로 돌입한 뒤에는 기존의 지
역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가 거의 구축되고 있지 않고 있다. 서울로 대부분의 부
서가 이동하였지만, 생산 및 조립을 하는 부서는 여전히 대덕벨리 내부에서 활동
하고 있어 지역의 생산관력인력을 지역에서 조달받기 쉽다는 이점을 활용하고 
있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기업간 혁신
초기단계에는 연구소와 대학간의 기술개발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지만 제
품을 양산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한 뒤에는 Scale과 Scope를 확보하기 위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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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짐을 지적하였다. 시장의 구조상 최종 소비자와의 연
계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들과 연결시켜주는 중계 기업과의 관계
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통망이나 판매망을 지니고 있는 중계 기업과의 정보 교류
를 통해 혁신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5) 지역의 입지 여건
창업입지로 대덕을 선택한 점은 기존의 창업 멤버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대전
을 중심으로 펼쳐졌다는 점이 주요사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생산직에 종사하는 
숙련 노동자, 낮은 사업비용, 운영비용, 산업 인프라 구축, 대도시와의 교통 근접
성 등과 같은 연구개발과 관련되지 않은 요소들이 대전의 입지 선택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차' 사는 서울과 대전의 입지를 
동시에 운영하는 Dual-Mode의 형태를 띄고 있다.
4) ‘카’ 사
(1) 기업의 일반현황
'카' 사는 1994년에 설립되어, 2000년에 코스닥에 등록되었으며 창업자는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ETRI)에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창업 아이템은 메모리
관련 모듈이며 창업 이후 모태조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인력확보를 받아  교환
기술을 확보하였다. 메모리 모듈은 해외로 직수출하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 충전
기는 국내 판매를 집중하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주요제품은 PCS 충전기
이며, 매출은 2003년 기준으로 140억 원, 종업원은 78명을 보유하고 있다.
(2) 기업의 혁신
초기 S-ram 모듈생산, 저전력에스램 모듈, 플래쉬 롬 모듈과 같은 메모리모듈 
생산에서 PCS 충전기, USB 카메라, ADSL 가입자 단말기 개발, VDSL 및 SHDSL
모뎀, VoIP 게이트웨이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개발 및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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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Digital door lock controller 상용화에 성공하였다. 센서 부문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자동차 브레이크 센서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기술혁신역량으
로서 현재 메모리 모듈 분야에 6건의 특허 출원과 1건의 실용신안의 지적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3) 지역의 혁신
ETRI가 모태조직이기 때문에 초기 ETRI 창업 보육센터를 통해 기업관련 전반
에 관한 서비스를 받았다. 초기에는 기술관련 뿐 아니라 경영 전반에 관한 노하
우를 모태조직을 통해 흡수하였다. 과거에는 ETRI와 공동연구를 통해 지적 네트
워크가 형성되었으나, 현재에는 공동연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
지 ETRI의 관련 시설 및 고가장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개발과 관련된 
지식 및 정보의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지역네트워크 차원에서는 대덕벤처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으나, ETRI를 제외
한 그 외의 기관 (대학, 정부산하기관)과의 연계는 상당히 약한 수준이며, 기술적
인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대학과의 연계를 희망하고 있다.
(4) 기업간 혁신 
전자관련 부품은 해외에서 중계상을 통해 공급받고 있으며, 2차 외주 조립은 
대전, 포장 박스 등은 충청도, 케이스 제작은 수도권에서 공급받고 있다. 주요 고
객은 삼성과 LG 등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군들이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
며 특히 대기업과의 연계 및 접촉을  통한 영업 및 경영전략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대량생산 뿐 아니라 지속적인 영업망과 공급망에 대한 필요가 기업
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의 연계 및 네트워크 형성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5) 지역의 입지조건
전체의 수요가 서울과 구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위치상 중간에 자리잡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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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입지가 물류 및 제품 이동을 위한 매력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
히 모태 조직간 연계활동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모태조직의 기반을 이
용함으로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확보 뿐 아니라, 수요자와의 접촉이 쉽지 않
은 점이 입지의 불리한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4.  광주지역 주요업체 면담결과 요약
1) ‘타’ 사
(1) 회사개요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BI센터 101
호)로서 페인트드로우 3.0 등을 개발한 기타 소프트웨어 업체로 1999년에 설립되
어 지금까지 기업연한 5년에 이르고 있다. 정규 종업원수는 9명이며, 2003년 기
준 매출액은 11억원에 이르고 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중은 20%에 이르며, 
전체 종업원 수 대비 연구개발에만 집중하는 인력은 5명으로 50%의 비중을 넘고 
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주요 품목은 WhiteCam (인터
넷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Multi USB PC 
Cam Module이 20% 정도, 나머지 소프트웨어 및 OEM 생산이 30% 가량을 차지
하고 있다. 
주로,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 및 컴퓨터용 PCI카드, USB카메라 제조, 멀
티미디어 개발에 힘쓰고 있다.
(2) 일반현황 및 입지관련사항
1999년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사업 사업자로 선정되어 창업을 하였다.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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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개발사로서 Graphic 관련 자체개발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이를 응용 발전시
켜 사용자 위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Graphic Software 제품 개발공급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특히,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 된 TV Monitor와 Computer를 동시에 
연결하여 관찰하고 인터넷을 통해 원격지에서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
템과 우수한 영상품질을 지원하면서 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Image Handling 기술을 이용한 그래픽, 멀티미디어, 이미지 분석, 
화상입력기기, 인터넷관련산업, 보안산업 등의 사업확장과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제적인 Software회사로서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에 Software산
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고급기술인력을 발굴 육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은 2003년의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기자금이 40%, 지역금융 등 금융자금이 40%~50, 기타 정
부자금이 10~20% 정도로서 자금사정이 매우 어렵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자금 
차입시 신용보증서를 토대로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장기자금을 대출중이다. 
투자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특성상 설비투자가 30% 정도라면, 연구
기술개발 투자에 70% 가량의 투자를 쏟고 있다,
대학 창업보육센터의 이점으로 입주하고 있으나, 광주지역에 대한 지역적 입
지 이점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의 광주 이전 및 문화중심도시 
등 IT연관 사업의 활성화로 이점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 성립 등에 따
른 특화산업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점이라 생각한다.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상, 전국적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굳이 광주
입지 기업이라고 불리한 점도 크게 없다.  다만, 기술력과 전문인력 수급 등에 
장기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3) 기업생산체계(산업연관)
주요 고객은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상 일반고객도 있고, 다양한 측면을 보이
고 있다. B2B보다는 B2C의 성격을 갖고 있는 관계로 광주지역에만 특화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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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정 지역에 편재함이 없이 전국적인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
다.  지역적으로는 대략 수도권이 과반수정도이며, 그 외 국내지역들이 나머지 
비중을 차지한다. 해외수출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삼성전기(주)의 협
력업체로 등록되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USB PC 화상카메라 및 소프트웨어 
공급이 주이다.  (주) 다림비젼에도 연 30만 카피의 번들계약을 한 바 있다. 
그밖에, (주)니즈텍 로직메카, (주)와우프리 커뮤니케이션, 코아로직, (주)다림
비젼, (주)코콤한국통신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제품의 호응도에 따라 고객의 반응이 바로 들어오는 관계로 품질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쪽은 수준이 어느정도 평준화되어 지역 고객들의 반응
이나 요구수준도 높은 편이다.
공급쪽으로는 소프트웨어 특성상 하청이라기보다는 주로 외주관계가 있다. 주
로 수도권업체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외주업체들의 경우는 관련기업을 업
계에서 수소문하여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수출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4년 6월 15일
부터 18까지 4일동안 광주광역시 지원으로 동남아 시장개척단에 참가하여 싱가
포르 정보통신박람회에서 브루나이 컴플로직 리소스사와 보안카메라 등 보안관
련 제품을 2년간 US$ 2,000만불(240억원)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월 최소한 
US$20만불로 전량 독점 공급권을 제공키로 하였다. 계약기간 경과후에는 재계약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계약을 체결한 컴플로직 리소스사(대표 람라자이누딘)
는 브루나이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 170여 개국에 유통망을 가진 글로벌 마케팅
회사이다.  특히 이번 계약체결을 계기로 광주에 지사 설치를 희망하고 있다. 
지역기반 업체이기는 하지만, 매출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및 마케팅, 판매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만, 본사가 광주에 있어 기획,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디자인, 교육 훈련 등은 
모두 광주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4) 혁신활동 및 기술이전(기술혁신 및 혁신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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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기술개발 및 혁신을 행하고 있으나, 자체 원
천기술개발을 통해 이러한 기술을 조달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경험은 없다. 다만 
기술협력 등의 모양으로 수도권 입지 기업들과 외주관계 내지 공급의 형태로 기
술협력이 가끔 있다. 
주요 실적으로는 2000년, 2002년 중소기업청 주관 기술혁신 개발사업 선정 및 
벤처기업 인정, 역시, 2000년 산업자원부 주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
된 바 있다. 2000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주관, 광주전남 업체 소프트웨어 전시
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01년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 사업자로 선정되었
다. 또한 2003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신기술의 지속적인 개
발과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아이템을 선정 상품화하여 지속적인 기업성장을 이룩
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기업내에서 지식을 자체조달하는 형식이며, 교류관계에 
있는 고객이나 공급업체와 일부 지식을 나누는 실정이다.
기술혁신의 경우도 공정혁신 등보다는 최종 신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
으며, 솔루션을 토대로 한 국내 최고 기술임을 자부하고 있다.
주요 개발기술로는 AVI 제작수정기술, WMV 실시간 압축 기술. 동영상 편집
기술-이미지 분석기술, GIF 제작 기술-Rip출력기술, 슬라이드 기술-MPEG등(압축
기술),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기술-이미지 수정, 복원, 합성, 효과 등, 카메라 Index 
자동감지 및 자동생성 기술 등이 있으며, 하드웨어 부분으로는 4채널 Multi USB 
PC Cam Module 제작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USB PC Cam 을 이용한 
인터넷 실시간 동영상 전송 기술 , Server에서 자동 IP를 검사하여 사용자를 인증
하고 중계하여주는 인터넷 방송 기술 등도 자부하는 기술이다.
 산학협력의 경우는 과거 5년간은 경험이 없었으나, 현재는 광주에 있는 지역
대학 등과 진행 중에 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이기 때문에 지역내 지식교류 
등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편이다. 지역 관련 업체 모임 등에 대한 정보
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참여해본 적은 없다. 학습의 기회도 지역내에서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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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구축이나 신기술정보에 대한 공유 등이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이다.
(5) 향후(5년 후) 업계 전망
기업은 창업 후 5년이 지나, 고도성장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되나, 전반적인 
경기와 지역경기가 안 좋아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다. 
회사 차원에서는 2D Graphic S/W분야, 멀티미디어 S/W분야, 리눅스용 Graphic
분야에 이르기까지 원천기술을 개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프트웨어 
분야뿐만 아니라 동영상 Control기술과 압축 인터넷 전송기술을 응용하여 USB 
PC CAM을 활용한 멀티 USB PC Cam, 디지털 실체 현미경, 디지털 실물 화상기, 
화상전화기 등을 제품화 하여 21세기 디지털 영상 사무 장비의 선두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IT 기술개발을 통하여 실시간 인터넷 동영상 전송
과 화상회의, 화상 인터넷 원격교육, 기업 인터넷 전화사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2) ‘파’ 사
(1) 회사개요
광주시 북구에 입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이다. 주로 정보통신서비
스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1998년 건설실무진과 웹 개발
진이 주축이 되어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정식 창업은 2000년이라 할 수 있다. 건
설분야와 관련하여 사용자 중심의 S/W 제품들을 출시하여 유, 무상으로 수 많은 
건설업체에 보급한 바 있다. 
전담 기획팀과 전문 개발팀 및 대외 홍보팀으로 구성된 홈페이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고객들의 요구사항에 바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요 생산품목 및 매출 비중은 시스템 구축(SI)이 40%, 콘텐츠 운영이 40%, 기
타 솔류션 구축이 20% 정도이다. 이외 전자상거래 컨설팅, 아웃소싱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업연한이 4년차이지만, 아직 초기 성장기로 매출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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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비드뱅크(자동 적격분석 사이트 http://www.bidbank.co.kr), 나무뱅크(수목 종거
래 사이트 http://www.namubank.com 수목별 쇼핑몰), 이튼씨(음식점 포털 사이트 
http://www.eatnsee.co.kr - 지역별 맛집 소개) 등의 사업부가 따로 구축되어 있다. 
기타 비드게임 등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전문업체이기도 하다. 
(2) 일반현황 및 입지관련사항
현재 종업원 수는 정규직 기준 14명이며, 이중 연구인력은 5명이다.  2003년 
기준 매출액은 약 3억원이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120%에 이른다. 
자금조달은 초기 100% 자기 자본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 기타 자금을 차용
한 바 있다.  투자는 대부분 연구기술개발 투자에 이루어지고, 설비투자에 일부 
들어간다. 
대부분의 기능은 광주에서 이루어지고, 기획과 시제품 생산, 마케팅 판매 및 
교육 훈련의 경우는 수도권에서 이루어진다. 
지역이전과 관련하여서는 서울로 가고 싶긴 한데 광주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아직 미련이 있어 옮기지 못하고 있다. 
사실, 광주입지 이점은 거의 없고 상당히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클러스터 특
성과 관련하여 관련업체끼리 지식을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그렇
지 못해 아쉽다. 사실, 지식기반 파트너쉽이 열악하고, 서울에 비해 환경이 미비
하다.  또한, 국가의 정책적인 약속된 지원이 더뎌서 한계를 느낀다.
(3) 기업생산체계(산업연관)
고객과 관련된 특성은 지역적으로 주로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광
주․전남권, 기타 지역 순이다.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고객과의 관계는 이전 직장관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경쟁입찰, 기술력으
로 승부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공급거래와 관련하여서는 하청이라기보다 파트
너업체들을 서울 및 광주지역에 두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0%, 광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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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 10%,  기타 국내지역이 10% 등이다. 공급업체와의 거래 또한 자체 품
질평가 등으로 알맞은 업체를 고른다. 수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혁신활동 및 기술이전(기술혁신 및 혁신행태)
원천기술 개발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
리 업체는 개인보안인증, 전자문서인증 보안업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듈을 직
접 개발 하고 있다. 국내 최초 수준의 기술이다.  이에 알맞은 파트너와 고객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술이전 및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기술혁신 및 기술이전 관계에 있어서는 협력사끼리 공유를 하고 있고 계속적
으로 좋은 파트너 업체가 있으면 영입하여 파트너쉽을 가지려고 하고 있다. 좋은 
파트너가 될 만한 업체는 광주에는 부족하며, 지역 환경이 열악하다고 보고, 서
울상장기업 위주로 알아보고 있다.  지역내 기업의 경우 신뢰할만한 외주기업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객업체와의 기술교류는 수도권과 광주 모두가 해당된다. 주요 기술개발, 솔
류션은 다음과 같다. 2001년에는 국내 최초로 자동 적격분석 사이트를 오픈한 바 
있으며, (http://www.bidbank.co.kr)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대한건설협회, 대한설비
협회와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인터넷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주로 실적신고, 
증명발급시스템, 협회 통합업무 및 입찰정보시스템 등이다. 온라인 증명발급 시
스템 개발은 유변조 방지기술을 응용한 민원서류 발급시스템이다. 기타 인터넷 
노임조사 시스템 등을 구축한 바 있다. 
2000년 실적신고 온라인시스템 (통신망을 통한 건설관련 실적신고 방법)을 통
해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2003년에는 BM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인터넷 상의 사
이버 건설회사를 이용한 입찰방법).
산학협력은 활발하지 않으며, 산학협력이라기보다는 협회 및 준공사와 연계되
어 있으며, 관계는 중간정도라 생각한다. 지역관련 업체와 관련된 모임은 광주에
서는 없고 서울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한 달에 2~3번 가질 때도 있
고 보통 1회 이상의 모임을 관련 업체와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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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교류 특성으로는 협력사 및 일본 측 업체와 교류를 맺고 있는데 기업 발전
에서 초기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쌍방간 해외업체 기술적 개입 때문에 
견제관계에 있는 상황이다. 주요 기술혁신에서 활용되는 지식은 논문, 인터넷 등
의 지식과 함께 현장지식, 고객업체와의 지식 등 다양하다. 
(5) 향후(5년 후) 업계 전망
업체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업체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지역에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역의 정책자금 및 지역특화 정책기반
사업이 되는 중소기업 및 특허청에 의한 활발한 실질 교육 및 정보가 부족해서 
광주 정책으로만 극복하기에는 힘들다. 서울과 광주의 격차가 처음엔 3개월 정도
였으나 현재는 1년 반 정도 격차가 있다고 측정되며, 격차가 점점 커져서 위험수
위의 마지막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심하게 이야기해서 광주에는 지식기반 사업
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본다. 
광주시가 광통신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광통신쪽에 편중되어 있는 반
면, 우리 업종인 웹기반 SI분야의 지원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광주에 있는 웹 관
련 업체라고 해봐야 웹에이전시 업체가 대부분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광주기
술시장에 대한 판로가 나올 수 없는 시점이라고 본다.
3) ‘하’ 사
(1) 회사개요
광주시 전남대학교내 창업보육센터인 산학협력 공학관에 입주해 있는 업체로 
정보처리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로 하고 있는 기술연구소의 성격을 지니고 있
다. 대학교수가 CEO로 10여 년 동안의 캐드캠과 자동화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한 
대학 실험실 벤처로 출발한 업체이다.
정규 종업원 수는 15명으로 이중 12명이 연구인력이다.  2003년 기준 매출액은 
약 3억 6천만원이다. 주력업종은 캐드캠 소프트웨어 및 전용 CNC 콘트롤러,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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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공장 실시간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등이다. 주로 일반 금형가공과 자동차, 조
선업종 등 제조업과 관련된 전문 캐드캠 개발이다.
상품별 비중은 CNC 콘트롤러 30%, Ls 프린터 30%, DNC 스피드플러스 (소프
트웨어) 20%, 캔버스(소프트웨어) 외 20% 정도이다.
(2) 일반현황 및 입지관련사항
대학교 실험실 벤처 설립법에 의거하여 2000년 창업하여 기업연한 4년차인 기
업이다. 그동안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내의  CAD/CAM 실험실의 다양
한 프로젝트 경험과 풍부한 제품개발 실적을 토대로 스핀오프한 기술집약형 벤
처기업이다. 어느 정도 성장의 고지에 올라있다고 자평하며, 앞으로 더 많은 성
장을 꾀하고 있다. 자금 상황은 거의 자기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 미만의 
자금을 정부 자금 등에서 지원받고 있다.
비중으로 본다면, 대개 5~60% 이상의 투자가 연구 및 기술개발 투자에 이루어
지며, 30%가 설비투자, 기타 10%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올해에는 설비투자
의 비중이 조금 늘었다.
대학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탓에 지역연고의 특성을 많이 받는다. 이에 
따라 지역이전 계획 등은 없으며, 좋은 점은 주거래 대상 및 고객을 광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업체 사장님이 전남대 교수로 재직 중이라 현지에서의 
입지적 이익을 많이 보는 편이다.
(3) 기업생산체계(산업연관)
기술 연구개발 벤처기업의 특성상 기획,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제품 디자인 
및 설계 등 모든 기능을 광주내에서 시행, 운영하고 있다. 연구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체 내부 교육은 시행하나, 교육 훈련 등의 별도 기능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마케팅 및 판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고객은 전체 고객 업체 수 측면에서는 인천, 울산, 대구 (학교 중심)에 편
중되어 있으며 전국적으로 고객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 내 매출의 7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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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내 1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으나 그 외 광주 고객 업체 수는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평균적으로는 광주고객이 45%, 수도권이 5%, 앞서 이야기한 
나머지 국내 전 지역이 60% 정도가 된다. 대학 및 고객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 
기술의 자부심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다.  지역고객들의 요구 수준은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 지사가 경기도 부천, 구미, 울산, 서울 등에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폐
쇄되고,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당시에는 주로 금형 및 산업체 밀
집지역에 가깝도록 금천구 시흥동 및 구미 등에 입지하고 있었다. 
2003년 개발된 자동 문자 마킹기와 조선분야 캐드캠 솔루션 등은 현대중공업 
등 조선소에 납품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DNC 콘트롤러는 
자동차 관련 업종 고객들이 차지한다.
공급과 관련된 거래관계와 하청 유무는 우리 업체 자체적으로 만든 상품도 
2~30%정도 판매되고는 있지만, 대부분 판매상품 관련하여 모두 외주를 쓰고 있
다.  지역적으로는 광주 50%, 수도권 10%, 그 외 국내지역 비중이 40% 정도 된
다. 이러한 관계는 이전 직장이라든지 관련 업종과 관련된 업계, 학계에서의 경
험이 도움이 되고 있다. 다른 업체와 달리 외주기업들이 신뢰할만한 기업들이 도
움이 되고 있다.
현재 내수 위주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위주로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4월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국제규모의 조
선관련 행사인 SEA JAPAN 2004에 참가한 바 있으며, 한국, 일본,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영국, 싱가폴, 캐나다 등 세계 각국과 겨루어 부스를 차리고, 
제품을 홍보하였다.
특히, 조선용 캐드캠 시스템 등의 경우 성능을 꾸준히 향상시켜 국내와 해외 
조선소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계획이며, DNC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자동차 등 
관련 업종에서 점유율을 늘려갈 계획이다.
(4) 혁신활동 및 기술이전(기술혁신 및 혁신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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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서 원천기술을 
자체개발한다. 이에 벤처기업의 특성상 기술혁신이 내부에서 일어난다고 봐야 
한다. 이에 지역내 및 외부 기업, 기관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은 많지 않다.  
근본적인 지식교류가 부족하여 IT 기반 클러스터로의 발전은 힘든 지역상황이라
고 하겠다.
제품개발도 하지만, 그보다는 기업의 자동화 및 신생산공정 개발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혁신을 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최초 
기술이라는 자부심이 크다. 대개 1년 이상의 기술개발 기간이 요구된다.
특히, 2003년 개발에 성공한 조선분야의 자동 문자마킹기와 캐드캠 솔루션은 
기존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됐던 것을 완전 자동화한 소프트웨어다. 예를 들
어 자동 문자 마킹기는 조선소에서 철판을 절단하고 용접하기 전에 손으로 철판 
용도와 출처 등을 표시하던 것을 이동중에 자동으로 철판 정보를 문자 마킹해 
주는 장비이다.  또한, 조선분야 캐드캠 솔루션은 철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각
종 데이터를 뽑고 도면도 자동 생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또한, 자동차 전 분야에서 사용되는 3차원 캐드캠과 컴퓨터와 기계를 연결해 
주는 DNC 소프트웨어 또한 회사의 주력기술이다. 3차원 캐드캠은 가전과 자동
차 분야에서 금형 설계와 제작에 이용되는 시스템 이다. 다기능 DNC 소프트웨어
는 최대 16대의 NC 기계에 동시 전송이 가능하고 예약 전송과 전송 이력을 시간 
단위로 영구 보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3년 12월 매일경제신문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
업이 공동주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IT중소벤처기
업연합회, 한국창업보육센터협회가 후원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경연 대회'에
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하’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영업 및 마케팅하여 판매까지 하고 있다. 외부업
체가 ‘하’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주문요청하여 판매하기도 하고 ‘하’사도 일부 
도움을 받는 식의 상부상조하는 측면도 있다. 이에 따라 공급 외주업체와의 기술 
및 정보 교류가 원활하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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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남대학교 내 산학협력 인터넷 창업보육센타에 입주하고 있어 산학협력
이 직접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관련 업체 모임 횟수 및 지식 교류는 많지 않은 편이다. 업체들 모임 참여 
경험은 없다. 대개 고객업체나, 공급업체 등과의 업무상 접촉으로 얻는 지식이 
대부분이며, 보유 기술 특성상 기업내에서 자체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캐드캠협
회 및 창원 및 서울 등 박람회 참가는 자주 하는 편이다.
(5) 향후(5년 후) 업계 전망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하여 우리 업체는 창업하여 올해로 벤처 4년째이며, 작
년대비 올해 매출이 2배 이상 올랐다는 면에서 성장속도가 빠른 편이어서 전망
이 밝은 업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 발전 추이와 가능성으로 보아 성장이 계속
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4) ‘갸’ 사
(1) 회사개요
광주시 서석동 KT 빌딩에 입주하고 있는 차세대 동영상 압축기술인 MPEG4 
기반의 멀티미디어 온오프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전문업체이다. 특히, 
E-learning 관련 솔루션 및 웹메일 등에 특화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강의시스템을 
개발하여 대학들과도 관련을 많이 맺고 있다. 경희사이버대학 등을 통해 시범운
영 사례가 있다. 
2000년에 설립하여 인터넷 방송만 전문으로 한지 3~4년 되었고, 방송과 관련
되는 업종의 특성상 KT와의 관련성, IDC 센터 및 장비의 활용을 위해 KT 건물에 
입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입주 조건은 임대료 50% 감액 등 유리한 점이 있
다.  2003년 5월에는 자체개발한 멀티미디어강의시스템을 KT에 72억원에 공급키
로 계약하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KT의 비즈메카-온에 공급하는 멀티미디어강
의시스템은 온오프라인 통합 강의를 할 수 있고 동시에 교육 콘텐츠를 생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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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도 가지고 있다. 특히 하드웨어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사용방법을 별도로 익
히지 않고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전에는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외국의 수입솔류션(Wincam) 총판을 대행하였
으나, 최근에는 자체 기술개발을 통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수출까지 하는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연간매출은 27억원 정도로 올해는 50억 정도 까지 예측하고 있다. 특히, 올해
는 중국과 키오스크 수출을 협상하여 연간 500대 이상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상하이 바이스톱 합작으로 진출).
키오스크(kiosk)에는 동영상 콘텐츠, LMS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
한 플랫폼에 적용 또한 계획하고 있다. 
예전에는 영상사업과 관련하여 모션 캡쳐 사업 등도 시행했었으나, 수요가 없
어서 일단은 접은 상태이다. 또한, 회사 초기에는 2002년 인터넷 쇼핑몰 등도 운
영해본 경험이 있다. 
(2) 일반현황 및 입지관련사항
CEO의 경우 조경학과 무기재료학의 전공 배경을 거쳐 남한 건설 기획관리실 
등을 거치면서 현업 경험을 쌓은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또한, 이를 통해 남
양정보기술로 옮겼으며, 후에 인포 조이컴을 거쳐 에스필이라는 업체를 창업하
여 정보기술업계에서도 많은 경력을 쌓고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인터넷 방송
에 진출하게 된 경유로는 SOC사업으로 전남 유선방송 등에도 근무한 경력이 도
움이 되었다. 창업자금은 5억원정도로 대표의 개인 돈이 Seed Money가 되었다. 
2003년 기준 매출액은 21억원 정도이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40% 정도 
수준이나, 올해는 그 비중이 약간 줄었다. 이러닝 관련 지식공유 솔루션 매출이 
80% 정도이며, 하드웨어 관련 매출이 20% 정도를 차지한다. 
회사의 근무인력은 26명 정도로 마케팅 전문 인력이 6명 정도이다. 이중 기술
개발만 거의 20명에 육박하고 있다.
광주가 본사이며, 연구개발 기능도 광주에 있다. 본사는 KT빌딩이며, 부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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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는 금호빌딩에 따로 위치하고 있다. 서울에도 서초동에 사무소가 있으며, 중
국과의 수출 상담 등의 호조로 중국에도 사무실을 open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의 사무소는 디자인 및 설계, 마케팅, 교육 
훈련 기능 등을 담당하고 있다.  시제품 생산 등의 기능은 전남지역연관업체에서 
담당한다.  
또한, 정보통신부 고급인력 도입사업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를 도입해 쓰고 있
는데, 현재는 인도의 고급 프로그래머가 2명이다. ETRI를 통해서 기술개발에 필
요한 인력을 수소문해 채용했으며,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보수는 16,000불  3개
월 정도 체류하고 있는데, 월 250만원선이다. 국내 유사한 인력은 지방 근무 등의 
조건 때문에 기피하는데 반해 오히려 기술력 대비 활용도의 측면에서 회사입장
에서는 더 좋다.  기술력도 국제적으로 이미 검증된 인력이며, 영어 소통이 가능
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다른 기업들도 비슷하지만, 광주지역에서의 원자재 조달은 매우 힘들며, 인프
라가 갖추어지지 못하여 삶의 질(교육, 문화 등) 부문에서 종업원들의 요구 수준
을 맞추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수도권 시장과의 접근성도 문제이며, 기업지
원서비스의 불비도 어려운 점이다. 지역 대학의 IT 교육 및 연구수준도 낮은 편
이며, 임금수준도 맞추어주기 어렵다. 다만, 지역 지원기관 등의 노력은 높이 살
만하다.
(3) 기업생산체계(산업연관)
클라이언트는 주로 대학이나 관공서가 해당된다.  고객은 지역시장 즉, 광주 
쪽 비중이 더 높다. 고객업체의 지역별 비중은 광주 60%, 수도권 20%, 그 외 지역 
20%로 보면 된다. 주요 고객들로는 서울시청, 국토연구원 등의 사이버 교육 센터 
구축, 전라남도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등의 인터넷 방송국 구축 및 운영, 순천 청
암대학 GIS 온라인교육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난 2002년 한국디지털콘텐츠진흥원의 2차 문화원형 주사업자로 선정
되고 2003년에는 광주시 콘텐츠 최우수사업자로 선정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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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공급업체의 비중도 광주 50%, 전남 10%, 수도권 40% 정도로 지역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비중이 높다.  
 서울 사무소가 있지만, 서울 쪽 수주 및 마케팅 또한 광주에서 올라가서 해결
하는 경우가 많다.  본사가 서울이고, 사무소가 서울이다. 여건만 더 좋아지고, 
인프라가 더 나아진다면 지역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싶다. 지역연고의 특성도 
있고 애착도 많다. 
영상산업과 관련하여 고급 HD 및 파노라마 콘텐츠개발 등도 이제는 할 만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멀티미디어 팀을 시범 운영중이며, 구체적
인 사업을 구상중이다.  
기업의 확장에 따라 지역시장은 너무 작다고 느끼고 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중국이며, 앞으로 다양한 시장과 함께 매출에 있어서도 수출의 비중을 더
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지역에 총판 및 
대리점 설립을 추진 중이며 일본의 업체와도 유통점 개설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
고 있다.  또한 하노버, Cevit 등 해외 박람회도 나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을 
기대하고 있다. 
(4) 혁신활동 및 기술이전(기술혁신 및 혁신행태)
지역대학과의 관계는 원활한 편이며, 동신대 TIC, 호남대 TIC, 전남대 등과 협
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호남대와는 LMS 플랫폼 개발 등과 관련하여 산
학협력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다. 동신대학교 TIC 연구소와는 멀티미디어 
저작툴 공동개발 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다. 지역대학(광주 및 전남지역) 및 연구
기관과의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은 원활한 편이다.  광주 과기원의 존재도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 관련하여 기술공동개발 조
인을 한 바 있는 등 기술개발 중심형 벤처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초반에 핵심 
기술인력 확보를 추진하다가 무산되면서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만들기로 했으나, 
이도 여의치 않자, 기술거래소를 통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대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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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을 추진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1년 12월 말에 ETRI로부터 ´인터넷 기
반의 광역협동 멀티미디어 정보처리 기술(Web-based Collaborative Multimedia 
Computing Technologies)´을 이전 받았다. 또한 기술 이전과 함께 실시권 획득 계
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기술 개발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 덕택에 인력과 투자비용을 자사의 장점에 투자하여 컨텐츠 제작, 관리 솔
루션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외국어 4개 과정,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PCT 5개 과정, 
웹디자인 고급 5개 과정, 웹디자인 중급 4개 과정, 웹디자인 기초 5개 과정, 
EASYBOARD LIFE(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작 솔루션), EASYCAST, EDUPOLIS, 
YESCAMPUS(가상대학 및 원격 연수원 구축 솔루션), YESJOB, YESTEST(온라
인 시험 솔루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학교와 기
업체와의 연계형 구인·구직 솔루션으로 학습과 취업을 동시 관리할 수 있는 ‘후
렉(HUREC)’ 등 다양한 교육용 제품을 갖추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 대학에서 인력을 조달받아 디자인 인력 등을 수급하지만, 지역
대학 수준이 사실 수도권 지역에 비해 미달하는 것은 사실이다.  
원천기술 같은 경우는 과기원 등에 의뢰하기도 하지만, 응용기술개발은 대학
에 의뢰했을 경우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실제 
응용기술개발은 따로 전문업체에 의뢰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독자개발하거나, 
외국에 보내 교육을 시키는 등 다양한 해결방식을 꾀하고 있다. 대개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 1년 미만의 시간에 신제품을 개발해 내기도 해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영상 같은 경우 프리미어, AVID 등 활용 고급 소프트웨어 자체교육을 시행하
기도 하고 있으며,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한다.  다만, 범용 프로그램이 아닌 전문프로그램 교육의 경우는 자체에서 시행
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등은 앞으로 더 요구되고 있다. 
이에 관련 업체 및 빌딩 입주업체들의 경우 공동 교육 등의 문제를 건의한 바 
있으며, 지역내 체계적인 산-학 협력 및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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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기술혁신과정에서의 지식교류는 대부분 업체간의 네트워크 및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고객업체를 통한 지식교류의 비중이 높다. 제품개발 및 기업연
계 또한 관련기업들을 통한 수소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수도권 및 해외 
고객업체와의 기술개발 협력도 일부 있다. 그러나, 지식교류의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다. 
(5) 향후(5년 후) 업계 전망
앞으로 에듀테인먼트 및 인포테인먼트 지향 콘텐츠 개발 및 쇼핑몰 사업 등에
도 다시 도전해볼 계획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영상산업과 관련하여 고급 
HD 및 파노라마 콘텐츠개발 등에 집중하고자, 멀티미디어 팀 활동을 확대할 계
획이다. 
5) ‘냐’ 사
(1) 회사개요
전북 김제시 전북기능대학 창업보육센터내 위치하고 있는 이엠티(주) (구  호
남산전)의 부설 메카트로닉스 연구소로서 연구소는 광주시 북구에 위치하고 있
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연구분야는 전기 전자 계측기기 및 태양열, 풍력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의 전
력 계통 개발 전기시스템이다. 또한 교육용 기자재 연구개발에도 일부 관여한 바 
있다. 주로 산업기계 실험장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연구소는 전력전자 개발팀, 광전자 개발팀, 대체 에너지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자문교수 12명, 기술고문 2명을 통해 자문을 받고 있다. 
자동화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자동제어 시스템과  PLC 응용 기술, 국가의 기간 산업인 전력설비를 이해
하고 응용할 수 있는 전력설비의 교육용 시스템 등이 회사의 주요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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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체 에너지 개발의 일환으로 태양광 에너지 이용 및 변환 기술에 대해서
도 지속적인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다.
이에 본사(http://hnis.co.kr) 및 전략연구소 (http://emt.koreasme.com)의 홈페이지
도 다르며, 광주 업체의 경우 연구개발 기능에 특화되어 있다.  광주 연구소의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되어 있다. 
1999년 호남산전으로 창업하였다. 연구소 인력은 전체 6명이며, 이중 4명이 전
문 연구인력이다. 2001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
을 받았으나 연구소의 창업은 정확하게는 2001년으로 보아야 한다. 2002년 6월 
이엠티(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003년 기준 매출액은 10억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24%로 나타
났다. 
(2) 일반현황 및 입지관련사항
주로 매출의 비중은 본사 기준 전기전자 관련된 기계제작 분야가 85% 정도이
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10%, 태양광 및 풍력 관련이 5% 정도로 나타났다. 이 
경우 실습 및 연구개발을 위한 마이크로 콘트롤러 등의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대개 영업품목으로는 PLC 실험 장치, 자동제어시스템, 전기기 시스템, 계장제
어시스템, 유공압제어시스템, 인터넷(가상)시스템 등이다. 
전기전자와 관련된 실습장비(예. 송전선로, 배전변압기, 전력보호회로 등)의 
경우 이론을 근거로 실제실험을 할 수 있게 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
다. 특히, 전력계통에서 송전선로에 사용되는 기기의 특성과 계통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하고 있다. 
업력이 5년 정도 되었지만, 이러한 분야 특성으로 인해 아직은 초기 성장기로 
보여진다.
자금의 비중은 자기자본 비중이 40% 정도이며, 나머지 40%는 투자유치, 기타 
비용이 20% 정도로 보면 된다.  대부분의 투자는 연구개발이며, 일부 설비투자에
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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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연구소의 경우는 전무이사(조선대 전기공학과 석사) 경력 등과 관련 지역
대학과 연관성이 깊다. 이에 따라 연구소가 광주지역에 입지하였으며, 지역에서
의 이전계획은 없다.  다만, 전체적으로 / 광주 입지 이점은 없고 불리한 점만 많
다. 바이어가 와도 서울을 통해서 와야 하고, 광주 쪽에서 출장을 간다고 해도 
매번 하루이상 소요되어 사업 관련 일정을 매번 느슨하게 잡아야 하는 등의 단점
이 크다.  지역 인프라(특히, 교통의 편리성)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된다. 이는 시장
과의 접근성, 숙련 노동력과의 접근성 등과도 관련이 된다. 
기획,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제품 디자인, 마케팅, 교육 훈련 등 대부분의 기
능이 광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시제품 생산과 관련해서 일부 기능들이 전북
지역과 수도권에서 나누어져 이루어진다.  마케팅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며, 교육 훈련은 수도권 및 해외지역에서도 연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실 전북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것은 광주지역에 적당한 입주처가 없었기 
때문이다.  테크노파크 입주를 시도했으나, 평가시스템의 불합리성, 관계자와의 
연줄 부족 등으로 연고가 없고, 좋은 조건을 제시한 전북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
었다. 이러한 점은 정책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기업생산체계(산업연관)
고객관계에서는 국내보다는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 클라이
언트들이 산재되어 있는 편이고, 국내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이다. 해외 지역 
수출국으로는 미국, 프랑스 등이 있다. 그밖에 태양광 등 관련해서는 몽골, 인도, 
필리핀 등 많은 나라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 
주로 광주, 전북, 수도권, 국내 기타 지역 등이다. 고객 확보는 인적관계보다는 
기술력으로 승부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급 및 하청관련해서는 본사에서 외주를 준다. 광주, 수도권, 해외지역도 관
련되어 있다. 공급관계는 인적인 관계를 통한 수소문을 통해서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5) 혁신활동 및 기술이전(기술혁신 및 혁신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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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특성상 원천기술은 자체 개발한다. 또한 자체상품개발, 기술이전 경험
은 있었다. 이 경우 원천기술을 타 업체에 이전시키고 제반 문서 이동까지 시킨 
경험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업종 내에서만 기술개발 및 이전 등을 시행하
기로 제한을 두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거래업체가 있을 경우 신기술 이전을 통해 상품제작을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역에서 외주를 줄만한, 기술이전을 할만한, 신뢰할만한 기
업이 없다.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적어도 1년 반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앞으로
도 새로운 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할 계획이다. 
주요 기술개발관련 실적은 2001년 신기술인증 (UV/IR 불꽃가지기, 한국전기전
자재료학회), 2001년 실용신안등록 (형광등 기구 소켓 및 형광램프,0182576호), 
2002년 KS A 9001:2001/ISO 9001:2000 인증 획득,  역시 2002년 실용신안 신청(방
향인식형 발광다이오드 조명등 제어기) 등이다.  2002년 7월에는 광주전남지방중
소기업청을 통하여 벤처기업으로 등록하였다. 
대개 기술혁신과 관련된 정보는 현장의 경험, 주로 고객을 통해 취득하며, 연
관업종 및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취득되는 지식이 많다. 지역내 기
업들과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협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편이다.
산학 협력 관련해서는 2002년 1회 산/학/연으로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시행한 
적 있는데 지금은 없는 상태이다. 호남산전으로는 2001년 송원대학과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사업은 조선대와 협력한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으로 개발과제는 ‘계통연
계형 태양광발전시스템용 인버터 컨트롤 유니트 개발’ 이었다. 그러나, 이후 광
주시와의 ‘솔라시티’ 사업의 시범단지 조성 등과 관련하여 계속적인 컨소시엄 유
지시 기업 분담금을 요구하는 등 기업 수준에서 감당하기 힘든 조건 등을 제시하
여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였다. 그래도 지역 발전을 위해 대학, 연구소와 공동연
구개발 등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광주지역 기술개발과 관련해서의 가장 큰 문제는 핵심 대기업이 없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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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비전제시자의 부족은 연구개발 중심 기업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또한, 우수 인력을 지역에서 조달하는 것이 문제가 많아 이러한 분야에서 어려움
이 많다. 중소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삼성, LG 등 대기업의 존재와 지원, 기술협력
이 필수적이다. 지역 관련 업체 모임 또한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다. 
(6) 향후(5년 후) 업계 전망
앞으로 산업에 대한 전망은 밝은데 지역 기반이 취약하여 모든 업체나 인력들
이 서울이나 경기로 몰리는 현상이 있어 그 점이 애로사항이다.
6) ‘댜’ 사
(1) 회사개요
광주시 북구 동강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포털관리 기업이다. 
2001년도 창업하였으며, 종업원수는 8명, 2003년 기준 매출액은 5천만원에 이
른다.  벤처기업의 특성상 초기 성장기이며,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는 배를 넘어선다. 그 이외 설비투자가 약간 이루어진다.
자본 이외의 투자금액을 끌어모아 연구개발중이다. 전체 종업원 중 5명이 연
구인력이다. 창업시 자본금은 2억원으로 자기자금 50%, 금융자금 30%, 정부자금 
10%, 투자유치 10%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 
주요 서비스로는 검색엔진, 카페, 메일 등의 포탈, 서비스 제공, 배너 자동 솔루
션을 이용한 광고대행 사이트 운영 등이다. A2MS 사이트에서는 플래쉬 아바타 
시스템 구축과 홈페이지 제작 및 컨설팅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홈페이지도 
커뮤니티 포탈 사이트인 일공오이닷컴(www.1052.com)과 광고대행사이트인 배너
카페(www.bannercafe.co.kr), 2004 제휴 마케팅 사이트인 아바타캡슐(www. 
avatarcapsule.co.kr),  그리고 플래쉬아바타 솔루션 구축 및 홈페이지 컨설팅 사이
트인  A2MS(www.a2ms.co.kr) 등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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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부연하면, 검색엔진은 PC방용 검색엔진으로 네티즌이 자주 이용하고 있
는데, 유명 사이트를 집중 링크할수 있으며 검색엔진에서 서핑하는 시간을 줄여
준다. 소위 벌집형 검색틀로서 수백개에 이르는 검색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자료 검색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초보자도 사용이 쉽다. 
부동산 전문사이트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등에 관련된 부동산 종합정보 사이
트로 등재된 전국의 부동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구인구직 전문사이트는 실시
간 링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인재의 정보 및 기업정보를 빠르게 검색해 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컨텐츠를 제공한다. 또 국내 모든 신문기사를 제공하는 뉴스 사이
트와 친구, 선후배, 전우, 선생님 찾기 등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찾기 전문사
이트가 있다. 이밖에 복권게임 사이트, 운세전문, 아바타채팅, 커뮤니티, 성인영
화, 문자메시지 서비스 사이트가 있다.
여기에다 초보자도 쉽게 마우스클릭만으로 홈페이지 개설 및 쇼핑몰 운영이 
가능토록 한 ‘1052club’과 ‘1052미팅’, ‘1052홈쇼핑’사이트도 있다.
생산품목의 비중은 커뮤니티 포털이 40%, 온라인 광고대행이 30%, 아바타 솔
류션이 20%, 미니 홈피 운영이 10% 등이다. 
(2) 일반현황 및 입지관련사항
광주에 기반을 두고 수도권 확장으로 점차 이전할 계획이 있긴 하고, 광주 입
지적 이점은 솔직히 모르겠다. 대부분의 기획,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제품 디자
인, 교육 훈련 등 기본적인 기능이 모두 광주에서 이루어지고 협력 및 도움도 받
고 있다. 다만, 마케팅 및 판매의 경우는 수도권에서 이루어진다. 대표의 경우 광
주고 출신으로 지역 토박이다. 
광주지역의 문제점으로는 금융지원의 미흡, 우수인력의 조달이 어려움, 지역
내 작은 시장 특성 등이다.  외주를 주려해도 믿을만한 기업이 없고, 지역내 산학
협력의 경우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지역의 인프라와 자녀들의 교육
환경 등도 문제이다. 
(3) 기업생산체계(산업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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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관리사업으로 인터넷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역의 편차는 크지 않다. 다만, 구매거래 및 판매거래는 대개 수도권
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거래관계에 있어 하청은 따로 없고, 부분적으로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외주 작
업을 주는 경우가 있다. 주요 협력사로는 대신전자통신(주), (주) 도인세계, (주) 
보험리더스, (주) 정보넷, (주) 국일여행사 등 다수이다. 앞으로 일본, 중국으로의 
수출도 희망하고 있다. 
(4) 혁신활동 및 기술이전(기술혁신 및 혁신행태)
원천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검색엔진, 플래시 아바타 솔루션, 온라인 광고대행 
솔루션 등 연구개발(온라인검색 부문 포함)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 개발되지 않
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려고 추진 중이다.  2001년도 창업하여 현재 수준으로 
업체는 초기 성장기로 아직 연구개발 등에 매진하고 있으며, 아직 기업이 일정궤
도에 오르지는 못했다. 앞으로 내년도를 겨냥하여 신제품 개발계획이 있으나 아
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다. 
산학 협력과 관련해서는 정부 프로젝트 관련 2건의 실적이 있다. 광주지역 대
학과 연구개발 협력을 행한 적이 있다. 지역 및 타지역과의 지식교류 등에 대해
서는 2001년에는 광주․전남 중소벤처 창업 EXPO 2001 행사에 참가한 적이 있
으며, 2002년과 2003년에는 광주, 전남 2002 (2003) 산업기술 박람회에 참가하여 
업체들과 교류 네트워크를 다지고 있다. 
역시 2002년, 2003, 2004년 봄에는 무역협회주관 서울 IT코리아-KIECO 2002, 
2003, 2004(서울정보통신대전)에 차례로 참가(광주광역시 지원: COEX)한 적이 
있다. 이러한 노력탓인지, 2003년 12월에는 광주․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한 
대학 BI 입주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참여횟수는 미미하다. 광주에는 정보통신 관련업체가 없
기 때문에 지역 관련 업체끼리 모임을 형성하기 어려운 상태라 볼 수 있으며 거
의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라 지식교류는 쉽지 않다.  대개 수도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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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업체와의 교류에서 지식 획득이 이루어진다. 또한 비공식적인 연구자간의 
교류를 통해서 정보 교환이 있다.
다만, 대학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지하고 있어 공간제공 및 세미나, 회의 등의 
공간을 활용 가능하여 유용하다. 
주요 보유콘텐츠는 바둑판식으로 검색이 노출되는 검색엔진과 검색과 동시에 
사이버머니가 쌓이는 매치형 검색엔진, 아바타의 아이템을 캡슐에 담아 노출하
는 아바타캡슐, 광고방식을 입찰을 통해 진행하는 광고 경매 솔루션, 사이트 배
너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자동배너관리 솔루션, 홈페이지를 자동으로 만드는 홈
빌더, 비법을 거래하는 비법전수, 플래쉬 아바타구축및 아이템 제작판매, 등이며, 
기타 미팅, 채팅, 게시판등의 다양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인증으로는 특허6건, 국제출원 PCT-1건(국제특허협약), 프로그램등록5건, 
상표등록 2건, 캐릭터 저작권2건, 실용신안1건이 등록(출원)되어 있다. 
(5) 향후(5년 후) 업계 전망
앞으로 전망은 밝게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인터넷서비스 산업은 포화상
태이므로 인터넷에서 모바일 쪽으로 점차적으로 연동하는 서비스사업이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일본이 모바일로 많이 진출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도 그러한 분야에 집중하여 제품 및 
기술개발을 위해 향후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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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기업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경제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는 금년도
에『정보통신기술산업의 지역간 기능 분담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기업들의 혁신활동과 지역간 연계 및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여 클러
스터를 형성하고 지원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은 저희 연구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귀 사가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본 조사결과는 연구목적의 무기명 통계자료 이외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
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8.
                                               국토연구원장
담당  : 국토연구원 변세일 연구원, 권영섭 연구위원 
        (전화  : 031-380-0234, 031-380-0165) 
        (팩스  : 031-380-0485, 0486) 
        (E-Mail: sibyun@krihs.re.kr, yskwon@krihs.re.kr)
♧ 설문응답자 연락처
회사명 이메일 주소
성 명 (인) 전화번호FAX번호
주 소
※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을 보내 드리고자 하오니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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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 일반 현황
1. 현 위치 사업체 개요(본란은 2003년말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설립연도 종업원수(정규직) 2003년 매출액 2003년 수출액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명     억원    억원 % 명
1.주력업종
(아래의 주
의 1에서  
해당 번호
를 선택)
주의 2번을 참조하시고 작성해 주십시오
제1 생산품목
( 예: 전자관)  제2 생산품목 제3 생산품목 기타 계
           %           %           %          % 100%
주: 1. 주력업종:  ① 전기   ② 가전   ③ 컴퓨터   ④ 전자정보기기  ⑤ 통신기기  ⑥ 반도체
                 ⑦ 정보통신기기 유통업  ⑧ 정보통신서비스업  ⑨ 소프트웨어업  ⑩ 기타
    2. 생산품목의 비중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총계가 100%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2. 다음중 귀사의 성장단계와 가장 비슷한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① 창업기 ② 초기 성장기 ③ 고도 성장기 ④ 성숙기 ⑤ 정체기
창업 후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단계
최초의 제품/서
비스를 개발하
여 매출 발생단
계
후속 제 품 / 서 비
스가 출하되고 
매출이 증가하
며 제품/시장 
다각화단계
중 견 기 업 으 로 
고용과 매출이 
안정성장 단계
매출성장이 둔
화되고 기업 활
동이 정체된 재
도약 준비 상태
3. 귀사는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기능들을 주로 어디에서 수행하십니까? 귀사
가 수행하는 기능만을 기능이 입지한 지역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수행기능 수행 않음
수행한다면 수행기능은 어디에 입지해 있습니까?
구미시 경북 대구시 수도권 그 외국내지역 해외
기획기능
연구개발(R&D)기능
시제품 생산기능
생산기능
제품디자인 및 설계
마케팅․판매기능
교육․훈련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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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업의 혁신행태
1. 귀사는 최근 3년 동안 기술혁신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 ① 있다에 응답하셨다면 1-1, 1-2, 1-3, 1-4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② 없다에 응답하셨다면 2번부터 응답해 주십시오. 
  1-1 있다에 응답하신 경우 다음 중 어떤 유형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골라 주
십시오 (        )
   ① 신제품 개발                      ② 기존제품 개량 
     ③ 신 생산공정 개발                 ④ 생산공정 개선 
  1-2 1-1에서 응답한 가장 중요한 혁신은 다음중 어떤 종류입니까?(          )
   ① 세계최초                         ② 국내최초 
     ③ 기업최초 
  1-3. 1-1에서 응답한 기술혁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정보나 지식은 다
음 중 무엇입니까? (                )
   ① 특허정보, 기술정보지, 논문, 인터넷 등에서 얻은 지식
   ②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획득한 지식이나 노하우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 지역기술혁신센터 등 연구․기술 지원기관으로부터의 공식
적 자문 등을 통해 얻은 지식
   ④ 고객업체나 공급업체, 서비스 업체 등과의 업무상 접촉으로부터 얻은 지식
   ⑤ 동종업계, 이종업계, 친구 등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얻은 지식
   ⑥ 기타 (                                                                )
 1-4. 신제품 또는 신공정을 개발하는 주기는 평균 얼마입니까? (            )
   ① 6개월 이하                       ② 6개월~1년미만
   ③ 1년~ 1년 반                      ④ 1년반~2년
   ⑤ 2년~2년반                        ⑥ 3년 이상         
2. 내년도에 신제품 혹은 신공정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          )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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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업간․지역간 생산․혁신 네트워크
1. 귀사 거래업체의 종류별․지역별 비중을 기입해 주십시오(2003년 말 기준)
 
거래기업이나 기관수 기준 거래경험 없다
있다면 거래기업이나 기관은 어디에 입지해 있습니까?
구미시 경북 대구시 수도권
그 외
국내
지역
해외 계
구매거래(공급업체) 100%
판매거래(고객업체) 100%
서
비
스
금융 100%
법률․경영 자문 100%
기술․정보 100%
※ 다음은 아래의 두 문항에 대한 보기입니다. 기타를 선택하신 경우 그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① 친척․인척․친구․동향 관계           ② 이전직장관계 
     ③ 경쟁입찰이나 품질평가                 ④ 관련기업 수소문하여 발굴 
     ⑤ 업계 최고의 품질수준 홍보             ⑥ 기타(                  )
1.1 귀사에 원자재와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와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까? 위의 
보기에서 골라 주십시오(                        )
1-2 귀사는 고객과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까? 위의 보기에서 골라 주십시오
    (                        )
2. 귀사는 지난 3년간 지역내․외부의 기업 또는 기관과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을 하
신 경험이 있습니까?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대상 / 지역 구미시 경북 대구시 수도권 그 외국내지역 해외
기업
공급업체
고객업체
동종(경쟁)업체
대학교
연구기관
  ※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에는 제품공동개발, 교차라이센싱, 장비공동활용, 인력공동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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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동의        보통         동의   전적으로 
   동의 않음    않음                                동의
1) 주거래업체에게 신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전해 주고 상품을 제
작하여 납품토록 할 수  있다
1----------------2----------------3----------------4----------------5
2) 외주(아웃소싱)시 신뢰할만한 기업
들이 많다 1----------------2----------------3----------------4----------------5
3) 지역내 기업, 대학, 연구소간 공식적·
비공식적 모임이 있고 협력주의·관
계주의가 형성되어 있다
1----------------2----------------3----------------4----------------5
4) 지역내에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기술기업들이 있다 1----------------2----------------3----------------4----------------5
5) 지역 고객기업들의 요구수준이 매우 
높다 1----------------2----------------3----------------4----------------5
6) 지역내 기업들과 선의의 경쟁과 협력
을 하는 편이다. 1----------------2----------------3----------------4----------------5
Ⅳ. 기업간 협력과 경쟁 여건
1. 귀사에 필요한 비공식적이고 노하우에 해당하는 지식과 정보(암묵적 지식)는 주로 어떤 관
계를 통하여 얻게 됩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고객업체와의 교류            ② 공급업체와의 교류
③ 경쟁․동종업계 업체들과의 교류      ④ 세미나 및 토론
⑤ 대학․연구소와의 공동연구개발       ⑥ 연구자들의 비공식적 교류
⑦ 동종업계 경력직원의 채용         ⑧ 지식교류 촉진 조직의 활동
⑨ 전문서비스업체          ⑩ 기업내에서 자체 조달
⑪ 기타(                 )
2. 귀사는 ‘구미 지역 정보통신기술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기업-연구기관과의 기술협력 부진  ② 지역업체간의 상호협력관계의 부진
     ③ 지역내 연구개발시설 집적 취약    ④ 마케팅, 영업지원서비스의 미흡
     ⑤ 중앙정부 지원의 분산             ⑥ 지방정부 지원의 미흡
     ⑦ 금융지원의 미흡                  ⑧ 협회, 지원기관 등의 활동 미흡
     ⑨ 우수 인력조달의 어려움           ⑩ 핵심 대기업의 역할 미흡
     ⑪ 지역내 공급자․수요자 부족       ⑫ 기타(                       )
3. 아래의 질문 각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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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역의 입지여건 평가
1. 지역의 일반적인 입지여건에 대해 중요도와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일반적 여건
중요도 현 입지에서의 만족도
전혀
중요
치않
음
중요
치않
음
보통 중요 매우중요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교통편리성 1 2 3 4 5 1 2 3 4 5
② 삶의 질 수준(교육․문화 등) 1 2 3 4 5 1 2 3 4 5
③ 원자재 조달 용이성 1 2 3 4 5 1 2 3 4 5
④ 판매시장접근성 1 2 3 4 5 1 2 3 4 5
⑤ 숙련노동력 접근성 1 2 3 4 5 1 2 3 4 5
⑥ 협력적 기업 환경 1 2 3 4 5 1 2 3 4 5
⑦ 아이디어나 지식 접근성 1 2 3 4 5 1 2 3 4 5
⑧ 사업여건(부동산 등 입지비용) 1 2 3 4 5 1 2 3 4 5
⑨ 물류비 수준 1 2 3 4 5 1 2 3 4 5
⑩ 세제혜택 및 금융 수준 1 2 3 4 5 1 2 3 4 5
 
2. 지역의 정보통신기술산업 기반 여건에 대해 중요도와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기술산업의 기반여건
중요도 현 입지에서의 만족도
전혀
중요
치않
음
중요
치않
음
보통 중요 매우중요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대학의 IT 관련학과 1 2 3 4 5 1 2 3 4 5
② 대학의 IT 교육 및 연구수준 1 2 3 4 5 1 2 3 4 5
③ IT 기업 수준 1 2 3 4 5 1 2 3 4 5
④ IT 기업관점에서의 지역 인프라 수준 1 2 3 4 5 1 2 3 4 5
⑤ IT 시장접근성 1 2 3 4 5 1 2 3 4 5
⑥ 풍부한 IT 지원기관 존재 1 2 3 4 5 1 2 3 4 5
⑦ IT 산업 종사자 임금 수준 1 2 3 4 5 1 2 3 4 5
⑧ IT 관련 엔지니어 활용여건 1 2 3 4 5 1 2 3 4 5
⑨ IT 관련 세미나 등 학습기회 1 2 3 4 5 1 2 3 4 5
⑩ 지방정부의 IT 산업육성 정책 1 2 3 4 5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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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 지역에서 귀사의 IC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필요한 서비스의 중요도 및 
현 입지에서의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서비스 항목
중요도 현 입지에서의 만족도
전혀
중요
치않
음
중요
치않
음
보통 중요 매우중요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① 금융관련 지원(벤처캐피탈 등) 1 2 3 4 5 1 2 3 4 5
② 경영관련 지원(전략, 관리 등) 1 2 3 4 5 1 2 3 4 5
③ 전문인력 채용 지원 1 2 3 4 5 1 2 3 4 5
④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1 2 3 4 5 1 2 3 4 5
⑤ 법률자문(특허, 지적재산권 등) 1 2 3 4 5 1 2 3 4 5
⑥ 교육훈련 지원 1 2 3 4 5 1 2 3 4 5
⑦ 장비구축 및 이용 지원 1 2 3 4 5 1 2 3 4 5
⑧ 정보지원(신기술정보 등) 1 2 3 4 5 1 2 3 4 5
⑨ 마케팅 지원 1 2 3 4 5 1 2 3 4 5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